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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25 휴식

15:25~15:50
K-pop Demon Hunters를 
중심으로 본 생태인문학적 
K-담론

유영초
(한성대학교)

백해린
(국립경국대학교)

15:50~16:15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

임형택
(충남대학교)

태지호
(국립경국대학교)

16:15~16:40 한국 음악대학의 제도 개편 담론 장초희
(고려대학교)

전경미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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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K’ 시대와 문화지형의 전환

 - <일반 세션> 진행 순서 -

∎ 장소 : 한성대학교 탐구관 1층 103호 강의실
∎ 발표 15분, 지정토론 5분, 질의 5분
∎ 좌장 : 이종훈 (동국대학교)

시간 내용 발표자 토론자
14:00~14:25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

의 문화정치학적 고찰
고헌균

(고려대학교)
유병준

(수성대학교)

14:25~14:50 한국 전쟁기 설창수 일기와
K-Arts Festival의 태동 연구

안영숙
(경상국립대학교)

윤혜영
(한양대학교)

14:50~15:15
소설 ｢무진기행｣의 ‘무진’이 가진 
상징성과 의미: 한국 문화콘텐츠에
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문화 코드

박성준
(한성대학교)

김상남
(글로벌사이버대)

15:15~15:40 한국 예능 콘텐츠에 나타난 문화 코
드 분석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박수인
(한국외국어대)

박주초
(주식회사 

문화콘텐츠)
15:40~15:50 휴식

15:50~16:15
학교 기반 지역서사 창작뮤지컬의 
교육 효과 연구: 장소기반교육 관점
에서

이동연
(경희대학교)

조언위
(고려대학교)

16:15~16:40
중국 뉴 미디어 시대 산책의 일차원
적 곤경과 다차원적 가능성
- 시티워크(citywalk)를 중심으로

저우즈위에
(한국외국어대)

안창현
(추계예술대학교)

16:40~17:05 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입지계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형
(경남연구원)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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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넥스트 K, 새롭게 창조하는 ‘로컬리티’
: 다양한 지역의 사례와 함께

이재민(세종연구원)1)

1)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culture@sri.re.kr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전통·역사·유산에 근거해 형성된다는 기존 관점
에서 벗어나, 오늘날 지역이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며 정체성을 창조해 가는 흐름에 
주목한다. 김천·칠곡·세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리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
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탐색하였다. 김천에서는 일상적 소재인 ‘김밥’이 지역의 기
호로 전환되었고, 칠곡에서는 할머니들의 연극 활동이 공동체의 서사가 되어 생활문
화 중심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세종은 전통적 유산이 부족함에도, 한글을 활용하여 
‘한글문화도시’라는 미래 지향적 비전을 통해 정체성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은 정체성이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창조적으로 형성되는 로컬리티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함의하고 있음을 밝
혔다. 먼저,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것’에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확장하고, 
주민을 정체성 생산의 주체로 등장시키며, 지역 내부 경험에 기반한 브랜드를 형성하
게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통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며, 지역의 미래 전략을 정체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미를 제
공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 중심 모델의 한계를 넘어, 현재의 실천을 
토대로 지역이 독자적 정체성을 창조하는 ‘창조형 로컬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살필 수 있겠다.

주제어: 넥스트K, 로컬리티, 정체성, 지역콘텐츠, 문화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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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거 우리의 로컬리티는 무엇이었나?
‘김천’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오랫동안 내게 김천은 천년고찰 직지사, 포도와 자두 같

은 농산물, 그리고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부항면 해인리의 풍경이 먼저 스쳤다. 전
통과 자연, 그리고 마을의 기억이 김천을 규정하는 특징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김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역 고유의 유산과 직접적 연관이 크지 않은 
김밥이 오히려 도시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었고, ‘김천=김밥축제’라는 새로운 이미지
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원이 아닌 새로운 창작과 기획이 한 지역의 정
체성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김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칠곡에서는 할머니들이 스스로 무대
에 올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 “연극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고,1) 세
종에서는 역사적 기반이 거의 없는데도 ‘한글수도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가 자발적
인 실천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2) 세 지역 모두 전통적 의미의 유산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실천과 창작이 지역의 얼굴을 다시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
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고유한 역사, 전통, 자연환경 등의 자원을 바탕으
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많은 지역정책과 문화사업 또한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재현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
러나 최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유
산이나 역사적 기원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전통의 재
현을 넘어 로컬의 맥락과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3), 생활문화와 공동체 기반의 실천,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4) 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전통의 재현
을 넘어 주민 참여, 생활문화 활동, 공동체 기반의 창작 실천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은 다양한 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이
를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문화적 경험, 브랜딩 등이 더해져 새로운 정체성이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경북 김천시의 사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
고자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최근 <세
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1) 이재민, 「우리 ‘삶터’, 콘텐츠의 매체가 될 수 있을까?」, 『인문콘텐츠』 제75호, 2024, 376~377쪽. 
2) 이재민, 위의 논문, 377쪽. 
3) 강수현·김동언, 강수현·김동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인시 보정역생활문화센

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4권 1호, 105쪽.
4) 이효연·최익서, 지역 정체성 기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국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

례 중심으로」,『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7호, 2020, 315쪽.,임재현·한상헌, 지역 생활문화활동
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제6권 3호, 2019,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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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세종시 정체성 구
현을 위한 문화적 소재로서 한글에 관한 인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한글도시라고 하
면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 세종이 태어난 서울 종로, 최현배 선생의 서사가 있는 울산광역
시 정도 언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도시로 선언을 했던 순간이다. 그래
서 현재 한글로 미래를 그리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이 스스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는 대표적 사례다. 다시 말해, 오늘날 지역은 과거의 유산을 ‘기억하는 공간’에서 미래의 정
체성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외 지역성 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첫째 기존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의 한계를 검토하고, 둘째 지역이 스스로 의미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창조형 로컬리티
(Creative Locality)’ 개념을 정리하며, 셋째 김천·칠곡·세종 사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
는 문화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이 과거의 유산을 단순히 보
존하는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로 변화하
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다가오는 ‘넥스트 K’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로컬리티의 지향점을 고찰했다는 학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Ⅱ. 로컬리티의 변화와 흐름
과거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지역이 지닌 전통, 역사, 자연환경 등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지역 고유의 
유산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였고, 지역정책 또한 이 같은 전제를 
토대로 문화유산 복원, 향토사 발굴과 기록, 전통문화 또는 특산물 축제와 같은 방식으로 추
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과거의 유산에서만 찾으려는 관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미래가치를 충
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이에 관한 비판적 의식이 있었다. Massey(1994)
는 지역을 단일한 역사나 정체성을 가진 폐쇄된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지역은 다
양한 관계의 흐름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열린 장소’”라고 주장했다. 
Appadurai(1996) 또한 지역성(locality)을 어떤 고유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정체성을 과거의 유산에
만 기댄 채 해석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현대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
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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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전통 중심의 지역정체성 모델이 지닌 한계와 함께,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과 참
여를 통해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효연·최익서(2020)는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가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
여한다고 보며, 주민이 문화 생산의 주체로 등장할 때 지역의 의미가 재구성된다고 강조한
다. 임재현·한상헌(2019)은 생활문화활동이 자아존중감, 사회참여, 교류 확대 등 사회적 효
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인식과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또한 
강수현·김동언(2021)은 생활문화센터가 자발적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감안할 때,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는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드러
낸다. 첫째, 전통 자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전통 유산이 
풍부한 지역은 비교적 쉽게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지만, 신도시나 산업도시처럼 역사적 기반
이 약한 지역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세종과 같은 도시가 
대표적 사례로, 누구나 알만한 전통적인 유산은 다소 부족함에도 한글을 문화적 소재로 활용
하는 정책적 전략으로 통해 한글문화수도라는 창의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전통 
중심 관점은 지역을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창작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경북 칠곡군에서 할머니
들이 스스로 무대에 올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전통 중심 접근으로는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지역정체성은 이미 존재하는 유산의 
재현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적 실천과 관계망에 의해 형성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 중심 정체성은 지역문화정책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지역이 전통을 
발견하거나 스토리텔링화하여 축제를 기획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차별성
이 약화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은 전통 유산 자체보다는 새
로운 경험과 가치 생산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5) 넷째, 현대 지역의 변화 속도는 과거 중심의 방식과 접근으로는 제대
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 이동, 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은 지역정체성을 구성
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주민의 유입, 젊은 세대의 문화적 
취향,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지역 경험, 다변화하고 유동적인 콘텐츠의 흐름 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을 단일한 전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전통 중심 접근은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하는 동력을 과소평가한다. 김천의 김밥축제, 
칠곡의 할머니연극과 힙합, 세종의 한글문화수도, 옥천·진안·완주·홍성 등에서 새롭게 구현되
는 공동체 문화도시 등은 모두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주민 중심으로 구현

5) Kavaratzis, Mihalis & Ashworth, G. J. “City branding: An effective assertion of identity or a transitory 
marketing trick?”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96, No. 5, 2005.



 ❚  25

되는 문화적 실천, 창의적 기획, 의미있는 경험이 더해져 지역을 콘텐츠로 생산하고 있고, 이 
콘텐츠의 지속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현 양상은 전통이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결국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는 과거의 흔적을 해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오늘날 지
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체성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은 과거의 유
산을 ‘기억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실천을 통해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창조
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역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로컬리티
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더 이상의 과거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K-문화를 견인하고, 다가올 ‘넥스트 K’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로컬리티의 변화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안하는 ‘창조형 로컬리티’는 이러한 전환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분석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사례를 통한 새로운 로컬리티의 흐름과 의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날 지역의 정체성은 주민

들의 실천, 공동체의 창작 활동, 도시가 스스로 선택한 가치와 비전 등 현재의 행위와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김밥의 성지가 된 ‘김천시’, 할머니 브랜드를 만든 ‘칠곡군’은 이같
은 흐름을 함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세 지역은 전통 기반의 정체성보다는, 전통과 무
관해 보이는 대상이나 주민의 창작 활동, 도시의 미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1. 김천: MZ세대가 부르는 ‘김천’을 활용
김천의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오랫동안 직지사와 포도·자두 같은 농산물이 김천을 상징했

었지만, 최근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기호는 전통과 무관한 ‘김밥’으로 바뀌고 있다. 김밥이
라는 소재는 역사적 유산도 아니고 특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지역사회가 이를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김천=김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천국’이라는 답변이 1등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의해 김밥을 활용
한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6) 줄임말에 익숙했던 MZ세대들은 김밥천국을 ‘김천’이라는 

6) 세계일보 뉴스기사 10월 26일자. “‘김천’, 아 ‘김밥천국’이요?”…그래서 열린 축제였다고?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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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로 소통을 했고, 이것이 김천의 김밥축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특정 사물이나 
행위가 지역의 문화적 경험과 결합할 때, 전통적 자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
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7) 김천의 사례는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비롯된 창의적 시도가 
지역정체성까지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칠곡: 할머니들의 예술활동
칠곡의 사례는 공동체 기반의 창작 활동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을 잘 보여준다. 칠곡

에서 할머니들이 스스로 무대에 서고,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할머니연극단의 활동이 지속되면서 칠곡
은 ‘연극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도시
의 인식마저 바꾸어놓았다. 이 서사는 단순히 연극단의 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확장되었다.8) 이를 통해 칠곡군은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와 이
미지와 함께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곳’,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
었다. 

3. 세종: 미래의 비전을 전통에서 찾은 전략적 선택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구성은 행정복합도시를 뜻하는 신도시권역과 과거 연기군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시 권역은 행정복합도시로 과거의 
문화를 단절하고 새롭게 신도시로서 개발하고 있어 전통자원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 세종대왕과 과거 지역과의 인연, 도시 출범 후 진행된 문화
정책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 소재로서 한글을 활용하고자 했고, 이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
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는 한글을 활용하고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핵심 소재로서 설정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세종의 한글도시 전략은 도시의 기획
적 선택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세종은 
문화도시 사업과 다양한 한글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한글과 연결했고, 이는 
정체성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지향성과 실천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중요한 사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7754?sid=102 (2025년 11월 15일 검색)
7) 이재민, 위의 논문, 
8) 이재민,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글로벌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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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조형 로컬리티’가 함의하는 가치와 의미
김천, 칠곡, 세종의 사례는 각기 다른 배경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전

통 중심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로컬리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
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 역동성
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창조형 로컬리티가 지
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정체성의 확장: ‘있어야만 한다’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로
새롭게 형성되는 로컬리티의 가장 큰 의미는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지역이 가진 전통·역사·문화유산의 유무가 정체성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김
천의 김밥처럼 전통과 무관한 일상적 요소, 칠곡의 할머니연극처럼 주민의 창작 활동, 세종
의 한글문화도시처럼 도시의 미래 전략이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정체성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자원
이 부족한 지역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자율성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의 양과 질에 의해 지역의 가능성
이 제한되지 않고, 현재의 실천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2. 주민이 정체성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경험
세 지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는 주민이 정체성 생성 과정의 중심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김천의 축제에서 김밥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위, 칠곡에서 할머니
들이 연극과 힙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활동, 세종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한글문화 
프로젝트 등은 모두 정체성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시작된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에게 정체성에 관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제고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방향으
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일상문화 기반의 창작 활동은 주민 개인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고, 지역에는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점에서 시사
점이 있다. 

3. 지역 브랜드의 다층화: 외부 이미지에서 내적 경험으로
과거 지역 브랜딩이 외부 홍보 중심이었다면, 창조형 로컬리티는 지역 내부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김천의 경우 김밥은 단순한 축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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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경험이 되었다. 칠곡의 연극은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서사이기 때문에 외부 방문자뿐 아니라 지역 내부 구성원에게도 강
한 의미를 남기고 있다. 세종의 한글도시 이미지 또한 정책의 구호를 넘어 주민의 실천과 생
활 속 콘텐츠로 확장될 때 비로소 도시의 브랜드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 즉, 새로운 로컬리
티는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문화적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지역브랜딩과 다른 층위를 형성하였음을 함
의하고 있다. 

4. 다양한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 형성
전통 중심 접근은 유산이 풍부한 지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창조형 로컬리티

는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김천처
럼 일상적 요소를 전환하거나, 칠곡처럼 주민의 창작이 중심이 되거나, 세종처럼 도시가 스
스로 비전을 설정하는 방식 모두 문화적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중앙 중심의 문화정책 흐름에
서 벗어나 분권적·다양성 기반의 문화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5. 지역의 미래 전략을 ‘정체성 중심’으로 재구성
기존 지역정책이 산업·관광·경제 중심적이었다면, 새로운 로컬리티는 지역의 미래를 정체

성 중심 전략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세종의 한글도시, 김천의 김밥축제의 지속적 확장, 칠곡
의 생활문화 기반 창작 생태계는 모두 정체성이 곧 지역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문화정체성이 명확해질수록 관광·콘텐츠·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며, 이는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Ⅴ. 넥스트 K, 우리의 로컬리티는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날 지역정체성은 고정된 ‘유산의 총합’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발생하는 실천과 경험

의 축적, 그리고 도시가 선택하는 미래적 방향성에 의해 구성되는 ‘창조형 로컬리티’로 이동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통 중심 접근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해석하는 데에는 
유효하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새로운 지역성 형성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반면 창조형 로컬리티는 일상적 소재, 생활문화 기반의 창작, 주민의 참
여와 실천, 도시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에 두고 지역을 미래 지향적 정체성 생산의 장으로 바
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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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유산 유무가 지역의 
가능성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지역이 무엇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 어떤 
문화적 기호와 실천을 축적해가는가, 어떠한 역량의 사람이 살고 있는가 등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고정된 유산을 발굴·보존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상문
화 기반에서 발생하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은 정체성 생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creator) 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김천의 축제 
참여, 칠곡의 할머니연극과 생활문화 활동, 세종의 한글문화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정체성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더 이상 문화의 민주화가 아니라, 문
화민주주의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음을 함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과 지역문화 기획
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생활문화를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
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 브랜드는 외부 홍보 중심의 일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감정·경험·생
활세계에 기반한 다층적 정체성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김천·칠곡·세종 사례는 지역 내부
에서 먼저 의미가 형성되고, 그것이 외부 이미지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브랜딩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적·사
회적 경험의 축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전통 중심 접근을 넘어, 다양한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분권형·다중 중심적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통 자원이 부족
한 지역도 창의적 실천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충분히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사례는 보
여주었다. 이는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
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로컬리티는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 전반과 연결
되어야 한다. 문화, 관광, 교육, 산업, 도시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체성 중심의 전략을 통
합적으로 구성할 때, 지역은 ‘정체성–정책–산업–경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
히 K-컬처 이후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로컬리티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 논의를 통해 오늘날 지역은 더 이상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
로운 의미와 기호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문화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천·
칠곡·세종의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국 지역문화정책
과 지역정체성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이 자신들의 일상
적 실천과 창작을 통해 새로운 로컬리티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지역문
화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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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단국대학교) 

1. 논문의 핵심 기여에 대한 평가

이재민 박사의 이번 발표는 로컬리티(locality)에 대한 기존의 전통 중심적 시각을 탈
피하여, ‘창조형 로컬리티(Creative Local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세 지
역(김천, 칠곡, 세종)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며 창의적인 성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넥스트 K 시대라는 전환기에 맞춰 지역문화의 생산자 중심성, 실천 기반의 정체
성 형성, 브랜드의 내면화라는 담론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논점에 대한 논의

1) ‘창조형 로컬리티’의 개념적 확장
기존의 지역정체성 논의가 전통, 역사, 자연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의존했다면, 

본 연구는 지금 이곳에서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환하
고 있다. 특히 김천의 ‘김밥’, 칠곡의 ‘할머니 연극’, 세종의 ‘한글문화도시’ 전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대체하거나 변용한 창조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문화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으며, ‘참여’와 ‘주체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2) 전통 중심 담론의 비판과 대안
전통 중심주의의 한계로 정체성 형성의 불균형, 현재적 실천의 배제, 지역 간 유사성 

증폭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특정 유산 보존 중심의 ‘박제형 접근’에 
머물렀음을 반성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성과 창의성
에 기반한 자율적인 기획이 곧 정체성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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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넥스트 K 시대, 문화전략의 새로운 지향
‘Next K’는 단지 K-컬처의 확장판이 아닌, 로컬의 재구성 가능성과 주체화를 통해 문

화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대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지역정체성–정책–산업–경험
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제안하며, 지역이 문화전략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 기획
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비판적 검토 및 제언

1) 개념의 이론적 정교화 필요성
‘창조형 로컬리티’는 개념적으로 매력적이나,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 보다 구조화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기존의 로컬리티 개념(예: Massey, Appadurai)과의 차별성과 계보
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정체성 구성 요인(예: 실천, 상징, 기억, 서사 등)에 대
한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보완된다면 이론의 확장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다.

2) 사례 간 비교분석의 균형 문제
김천·칠곡·세종이라는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각 사례의 분석 밀도와 논거의 일관성에

서 약간의 편차가 감지된다. 예컨대, 김천의 경우 MZ세대의 온라인 담론이 출발점이었
다면, 세종의 사례는 행정계획과 정책기획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주도형’, ‘정부 주도형’, ‘혼합형’ 창조형 로컬리티의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 가능성 및 제도화 방안
정체성 형성이 ‘창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회성 이벤트나 일시적 유행의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창조형 로컬리티가 지역 내 제도적 구조 속에 어떻게 내재화
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도시계획, 
청년문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이 주는 학문적‧정책적 함의

이재민 박사의 논문은 단지 사례 기술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지역문화담론의 전환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체성의 주체를 바꾸고, 정체성 형성의 방식을 전환하며, 지역을 
창의적 실천의 무대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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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논의가 지역문화재단, 도시브랜딩 정책,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예술사업 등과 
연계되어 실천적 방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Next K 시대’에 걸맞은 로컬리티 전환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창조형 로컬리티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
“창조형 로컬리티는 일상적 실천과 참여에 기반한 동적인 정체성 모델로 제시되었지

만, 이러한 정체성이 일회성 콘텐츠로 소비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
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창조형 로컬리티’의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
“김천, 칠곡, 세종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문화적 역량이나 기획력을 갖춘 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창조형 로컬리티’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
시는지요? 이 개념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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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의 변천과 과제
: 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

이인혜(전남대학교)

Ⅰ. 서론
본 연구는 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어 교육의 변천을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 문화의 세
계적 확산은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세종학
당 누적 수강생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87개국 252개소에서 운영되는 세종학당은 
2030년까지 35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2025
년 기준으로 55만 명을 넘어섰으며, TOPIK iBT와 TOPIK 말하기 평가 도입은 한국어 
평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어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의 결
과이자, K-콘텐츠가 확장시킨 문화적 파급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동시에 Next K 시대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AI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교사의 역할 축소, 자동화의 윤리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
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평가란 평가는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습
의 최종 단계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정에 있어 교육 목표의 수립, 교수 및 학습
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평가를 통
해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 활동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교육과정에 환
류되어 교육 목표와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습자에게는 언어 능력을 진단, 
평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줌으로써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역
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언어 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로서
도 공헌하게 된다(장은아, 2011:352).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변천을 조망하는 데 있어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 기관, 학습
자, 정책 등 여러 관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
개하고자 한다. 평가는 단순히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이자 교육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기관별 성취도 평가, 진단·배치 평가 등 평가 체제의 
변화는 곧 한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나아가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언어 



36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정책 변화를 집약적으로 반영해 왔다. 더 나아가 디지털 TOPIK, AI 기반 평가, 온라인 
진단 시스템 등 최근의 흐름은 평가가 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미래 한국어교육
을 설계하고 재구조화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어 평가
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거 한국어교육의 궤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평가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적·사
회적 변동 속에서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검토한다. 

II. 한국어교육의 시기 구분
한국어교육의 변천을 논의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기를 구분하게 된다. 이

러한 시기 구분의 기준은 광복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성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화가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백봉자(2001)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경제적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네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
기 이전의 초창기(1959~1975년), 제2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에 국한
되었던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이 유럽, 일본 등으로 다양해지고 학습자의 수가 늘기 시작
한 변화기(1976년~1988년), 제3기는 한국이 무역 상대국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학습동기도 다양해진 발전기다(1989년~2000년). 마지막으로 4기
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1년으로 구분하였다. 

조항록(2005)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시기를 태동기(1959~1980년대 중반), 도약기
(1980년대 중반 이후~1990년대 중반), 안정적 성장 및 확대기(1990년대 후반~)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조항록(2005:4)에서는 ‘안정적 성장 및 확대기’를 한국어교육이 그 
동안 축적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발
전하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강승혜(2020)에서는 한국어 학습 목적의 관점에서 60년간의 한국어 학습자 변천을 
다섯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1950년대~1960년대의 선교 목적 한국어 
학습자, 1970~1980년대 초의 일본 학습자 및 천주교 신부 학습자, 1980년대 중
반~1990년대 이전의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 1990년대 말~2000년대의 학문 목적 중국
인 학습자, 2000년대 말~2010년대 다양한 국가의 한국어 학습자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시대 구분을 2025년인 현 시점에서 참고할 때에 몇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내 대학에 최초로 한국어교육기관이 설립된 1959년을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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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한국어교육 기관 및 관련 활동들을 바탕으
로 태동기를 앞당겨야 할 것인가다. 백봉자(2001)과 조항록(2005)에서는 동일하게 연
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1959년을 한국어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
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조선어 통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1705년 전후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교린수지
(交隣須知)>와 같은 교재가 남아 있다. 1877년에 발간된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 교재인 
<Corean Primer> 등의 교재를 통해 서양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
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1920년~1935년에는 선교사 중심의 The Language School에
서 근대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교육기관은 광복 이후 
다시 운영되었다. 

또한 백봉자(2001)의 구분은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한
국 경제의 발전은 한국어 국내외 학습자의 증가와 변화, 관련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시대 구분에 있어 시대적 변화, 경제적 발달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2025년의 시점에서 새로운 시점의 시대 구분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한다. 먼저 1기는 
1944년까지의 태동기이며, 2기는 광복 이후 국가의 공식 언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내 대학에서 교육기관이 설립되며 독자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도약기
(1945년~1970년대 중반)이다. 3기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본어권 학습
자가 증가하고 학습자의 다양화가 진행된 확장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4기
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해외 대학 입시 과
목으로 한국어가 지정되고 유학생이 증가하였으며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자리잡은 팽
창기(1990년대 중반~2019년)다. 마지막으로 5기는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교수가 진
행되고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국어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진 혁신기
(2020년 이후~)로 구분한다.1) 팽창기는 K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간 한류의 시기이며, 
2020년대인 혁신기는 ‘Next K’를 고민하게 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특히 
한국어 평가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한 팽창기와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 혁신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1) 이러한 구분은 현재 본 연구자가 공저자로서 집필 중인 최은지 외(2025)의 시대 구분을 일부 참고한 것임
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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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팽창기의 한국어 평가
팽창기의 한국어 평가는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 발족과 같은 정부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과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육이 발전하고 
학습자의 다양화와 확대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한국어 평가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긴밀
하게 맞물려 체계화되고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외
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재외동포 정책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한국어 세계화 기조 등이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1) 숙달도 시험(TOPIK)의 시작

한국어 평가는 정책적 발전 동력을 기반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국
가 주도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인 TOPIK이 개발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평가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한국어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교
육과정 설계에 참조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김정숙, 
2017:2). 시험의 영어 이름은 시행 초기에는 KPT(Korean Proficiency Test)로 불렸으
며 이후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한국학술진
흥재단 주관으로 1997년에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1999년 3회부터 20회까지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1년 21회 시험부터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한국어능력시험은 제1회 시험부터 2006년 제10회 시험까지는 연 
1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2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4회, 2014년은 
연 5회, 2015년부터는 연 6회 실시되었다.

TOPIK은 제1회 시행부터 한국어능력을 1~6급으로 표시하는 6등급제를 유지하고 있
다. 반면 6개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등급 평가 방식은 두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1회~9
회까지는 6개 등급별로 각각의 시험을 출제하여 6종의 시험으로 6개 등급을 평가하였
고, 10회~34회에는 초·중·고급의 3종 시험으로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
급)을 평가하였다. 2014년에 이루어진 한국어능력시험 개편 이후 35회부터는 한국어능
력시험 I, II의 2종 시험으로 TOPIK I은 1, 2급을, TOPIK II는 3~6급을 평가한다. 합
격 기준은 34회까지는 영역별 과락이 존재하였으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후 35회
부터는 과락 제도가 없어졌다. 

평가 영역은 1회부터 34회까지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을 평가하였
고 모든 등급에 쓰기 시험이 있었다. 반면 개편 이후 35회부터는 어휘·문법 영역이 없어
졌고 TOPIK I에서는 쓰기 영역도 제외되어 듣기와 읽기 영역만을 평가하게 되었다. 쓰
기 평가의 방식은 과제 수행 중심의 직접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여 숙달도 평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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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더 잘 드러나는 평가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말하기 평
가와 iBT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

초기에 한국어능력시험은 일반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거주 외
국인, 재외동포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정
부가 2004년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5만 명까지 늘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기 시작하
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학문 목적의 성격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3) 이 정책의 일환으
로 정부는 한국어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지역을 
확대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국내 대학 입학 어학 능력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 선발 어학 능력 기준의 표준화,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한국
어능력시험은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의 장학금 지급 기준, 정부초정장학생(GKS)에게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 외국인
이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2, 3급을 취득하고자 할 때의 응시 자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능력시험은 국제 결혼 이민자 비자를 받기 위한 조
건, D-4 비자 어학 연수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 E-7-1과 같
은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 조건 등 여러 비자 취득 및 연장, 한국 기업 입사를 위한 어학 
능력 판단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내 대학 부설 기관에서의 한국어 평가

1990년대 들어 국내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10
여 곳이었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2005년대 중반에는 80여 개, 2019년에는 
24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평가 체계 역시 발
전하였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평가 현황을 살핀 김유정(1999), 조항록 외
(2002), 최은규(2006), 이준호(2009), 구민지·박소연(2016), 김윤희(2018), 허유경
(2018), 김정숙(2021)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배치 평가, 성취도 평가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항록 외(2002)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연세어학당의 배치 평가는 등급제를 택
하고 있으며 평가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었다. 쓰기 평가 시 읽기 이해력을 측정
하는 지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말하기 영역의 경우 1급에서는 간단한 w-h 

2)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및 김정숙(2017)을 참고하였다. 
3) 이후 2023년 8월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를 발표하여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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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을 택하고 있으며 2급 이후에는 서술, 설명, 비교, 가정 기능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세어학당 외에도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5곳의 배치 평가를 조사하
여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말하기와 쓰기 영역으로 구성된 가운데 읽기 영역을 포함
하는 기관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는 네 기관이 OPI의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은규(2006)에서 조사한 4개 교육기관의 현황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대학 내 교
육기관에서는 대체로 지필시험과 인터뷰의 두 유형으로 배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성취도 시험이 정해진 배점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데 반해 배치 시험은 점수로 평가
하지 않고 지필시험과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최은규, 2006:293). 지필시험은 주로 작문 능력 및 어휘·문법 영역을 측정하는 시험
지로 실시되고, 인터뷰는 평가자와의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인터뷰 시에 사용되
는 질문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의 배치 평가는 표현 영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체계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
터뷰를 통한 말하기 능력이 중점적인 판정 기준으로, 인터뷰 등급과 함께 지필 시험의 
결과를 참고하거나 통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의 배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구민지·박소연(2016)를 통해서 2010년대의 한 기관의 배치 평가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관의 배치 평가 역시 말하기와 지필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필 평가는 알맞은 
단어 쓰기, 조사 골라 쓰기, 어순 맞추기, 알맞은 대답 쓰기, 작문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빠른 평가와 등급 판정이 요구되는 배치 평가에서는 2010년대에
도 말하기가 중점적인 판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의 모습은 이준호(2009)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준호(2009)에서는 서울 지역의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 중 규모가 
큰 5개 기관의 성취도 평가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취도 평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
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필 평가 중심의 결과 평
가가 아닌 ‘과정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높기는 하나 학습 과정 중에 시행되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학습 과정이 성취도 
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읽은 후 쓰기, 들은 후 쓰기 평가와 같은 
기능 통합 평가보다는 네 가지 기능별 분리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한국어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의 모습은 성취도 평가 중 말하기 평가를 
분석한 김윤희(2018), 지필 평가를 분석한 허유경(2018), 2019년을 기준으로 여러 지
역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9곳의 성취도 평가 전반을 살핀 김정숙(2021)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숙(2021)에 따르면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구어 영역인 듣기와 말하기를 
평가하지 않는 기관도 한 곳 있었다. 또한 어휘·문법을 별도의 영역으로 평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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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었던 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어휘·문법을 읽기 영역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 기관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10년대에도 여전히 형식적 평가가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출석, 평소 활동, 대안적 평가가 함께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 기관이 일정 
수준의 평균 점수를 수료 및 승급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과락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많았다. 절반 정도의 기관에서 성취도 평가 출제자에게 제공되는 출제 지침이나 출제계
획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관이 1~3개 세트의 기출 문항을 재활용해 평가를 실
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학습 활용 능력 또한 평가하고 있어 숙달도 지향의 성취도 평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평가 틀 또한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의 채점 방식은 TOPIK의 영향으로 
분석적 채점이 주요 채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배치 평가 및 성취도 평가의 모습을 
통해 1992년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부터 한국어 평가 역시 의사소
통 중심 평가가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배치 평가는 표현 영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
면, 성취도 평가는 네 영역을 평가하였다. 이 시기의 성취도 평가는 여전히 형식적 평가
가 성취도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가 방식이 다양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점차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 평가 등 대안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가에 변화를 가
져오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통합을 위한 평가의 개발과 시행

한국어교육의 팽창기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고,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한국
어 평가가 개발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난을 겪으면서, 1994년부터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한국 중소기업에 연수한 후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
서 2004년에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Employment Permit System)’가 도입되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7).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 이
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인력을 유입하고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개
발하고 시행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 이는 한국어 평가가 산업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PS-TOPIK은 읽기, 듣기 영역만 시행되며 연령 제한이 있어 만 18세 이상 3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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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 응시할 수 있다. 모두 선다형 문항이며, 초창기에는 200점 만점에 120점을 기준으
로 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시험의 난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정한 외국인 
인력 도입 쿼터의 수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업종별 최
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
어, 2025년 기준 제조업 및 조선업의 하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그 외 업종의 하
한 점수는 40점이다. 

또한 EPS-TOPIK은 고용허가제의 변화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별고용허가제의 
경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특별고용허가제는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지정 알선을 통해 종전의 숙련 기능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목적의 고용허가제다(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 2025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특별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
험은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재고
용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출제 방식은 2004년
에는 전문가 집단 출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공개형 문제은행 출제 방식
으로, 2013년부터 비공개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EPS-TOPIK
을 위한 ‘한국어표준교재’가 개발되어, 학습자들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김명광, 2023:68-69).

2000년대 들어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중도입국 청소년, 탈
북민 등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층이 대규모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평가 외에도,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2009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이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335개로 증가하였다.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24년에는 전년대 비 22.3% 증가한 
70,949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5). 2017년 8월 개
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
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영주권 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
증 및 실태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활용된다. 또한 그 외 체류 자격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
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이민자의 법적 자격 심사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권·귀화 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국어 평가가 사회·법적 자격 심사 체계와 결합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기초 수준
의 0단계부터 초급 수준의 1, 2단계, 중급 수준의 3, 4단계로 이루어지며, 5단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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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의이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평가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1∼3단계평가, 4단계를 마친 후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
는 중간평가, 5단계 한국사회의이해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
된다. 사전평가는 배치평가의 역할을 하고 그 외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0단계를 제외하고 단계마다 평가
가 이루어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다문화 배경의 자녀가 증가하
여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
육부는 2012년에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공교육 내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
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수준별 반 배치 및 한국어 능력 진단을 위해 
2012년부터 KSL 진단평가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4종의 진단 도구가 개발되었다. 진단
평가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 구분 점수는 학교급 
구분 없이 모두 40%와 70%를 기준으로 한다. 즉 40점 미만까지는 초급, 70점 미만까
지는 중급, 70점 이상은 고급으로 판정한다. 종합 등급의 경우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급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김영란(2014), 홍종명(2015), 이
인혜(2018)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실용도 측면, 한국어 진단 정보 제공의 부족으로 인
해 개발된 진단 도구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KSL 한국어 교육과정
은 학령기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사소통 한국어 외에도 ‘학습 한국어’가 
중요한 부분하게 다루어지는데, 심혜령 외(2017:157)에서는 진단 도구 및 성취도 측정 
도구에는 학습 한국어 영역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어(KSL) 성취도 평
가가 개발되었는데, 성취도 평가는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취도 판정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원
적 학급(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1:2). 

2019년부터는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여 진단 정보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
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학생이 입학하면 시스
템 등록을 통해 상시로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성취도검사 및 보정학습이 반복 진행되
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원적학급 복귀
가 가능해지며, 동시에 척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성취도 평가의 경우와 같이, 교사의 
판단하에 4단계 수준 미달인 경우에도 원적학급 복귀 여부 결정도 가능하다. 이는 해당 
평가의 대상이 학령기 학습자임을 고려한 것이며 이상적인 평가란 시험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관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이
다.4)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한국어 평가는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볼 



44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수 있다.

[표 1] EPS-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KSL 평가 비교

4) 해외 공교육 체계에서 한국어교육의 확장

이 시기에는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입 시험에 한국어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는 1995년에 한국어가 SAT2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97년에 미국 대입 시험(SAT II)

4) 2019년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2021년부터 초등학
교 1～2학년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에는 개정된 누리과정-유치원 대상 교육과정-과 한국
어 교육과정(KSL)을 연개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구분 EPS-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KSL 평가

목적 및 정책 
연계

외국인고용허가제(EPS) 선발 
기준 마련, 산업 인력 정책과 

직접 연계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사회·법적 자격 심사와 

결합(영주·귀화·비자 가점/면제 
등)

공교육 내 한국어 지원·배치, 
학습격차 보정(교육부 KSL 

교육과정)

대상·응시 
자격

만 18–39세 외국인 구직자. 
일반·특별고용허가제(자진 
귀국 숙련 인력 재고용)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민 등 

이주민 전반
다문화 배경 학령기 

학생(초·중·고)

평가 
영역·형식 읽기·듣기 영역, 선다형 문항

단계별 필기+구술: 사전(배치), 
1–3단계평가, 4단계 중간평가, 
5단계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진단평가: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성취도평가: 
듣기·읽기·쓰기(선다형), 2019~ 

진단–보정 시스템

합격·판정 
방식

상대평가(업종별 하한점수 
이상 + 선발 인원 성적순)

교육 이수 여부와 종합 평가 
결과로 판정

진단: 40%와 70%를 기준으로 
초·중·고급 판단. 한 영역 

<30%면 초급 판정
성취도: 80점 미만이어도 교사 
종합판단으로 원적학급 복귀 

가능

운영·출제
2004 전문가 출제 → 2011 
공개형 문항은행 → 2013 

비공개 문항은행 출제

0단계(기초)~4단계(한국어·문
화),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의 
단계별 평가, ‘배치+성취’ 이중 

성격

2012 진단 도구 보급 → 2017 
개정 교육과정 운영 → 2019 

진단-보정 시스템(상시 
진단·보정·척도검사)

활용처 구직자 명부 작성·입국 
유도·현장 적응력 제고

영주권·귀화·체류자격 심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가점

수준별 반 배치, 보정학습, 
원적학급 복귀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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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어 시험이 처음 시행되었다.5) 이후 한국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제2외
국어 또는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한국어 채
택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남민우, 2022). 일본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를 앞두고 2000년에 개최된 정상 회담에서 일본의 대입 시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의 도입이 결정되었다.6)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대입 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었다(오대환, 
2010). 2018년에 개정된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대입 시험과 관련해서는 고등학
교에서 4~5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TOPIK 3~4급 수준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3급에서 준2급 수준, 범위는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3년 동안 학습한 학생의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 정도라는 정보가 기
술되어 있다(진대연·요코무로 히토미, 2023:428-429). 

호주는 주별로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입 시험 역시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대입 시험을 연구한 안기화(2002)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1993년부터 한국어가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Higher School Certificate(HSC)의 선
택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94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다. 호주의 고등학생들은 11학년부
터 2년에 걸쳐 ‘개인과 사회, 청소년 문화, 문화의 정체성, 세계’와 같은 대주제에 따른 
한국어를 학습한다. 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이 있으며 말하기 영역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HSC에 포함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내신성적으로만 성적이 
평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말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글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말하기의 주제, 형식 등은 보통 2주 전에 학생들
에게 공지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의 주제는 학생들이 공부한 소주제 중 하
나로 정해지며, 형식은 연설, 토론, 대담, 연구 발표 등의 형식이 된다. 또한 다른 학생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여 글로 표현해야 하므로 이해 능력과 쓰기 능력도 요구된다. 
호주에서 대입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주로 호주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
으나,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Beginner 시험과 모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6년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학업 성취도 국가 자격증(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 NCEA) 제도에서 한국어 시험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9학년부터 13학년까지인데, NCEA를 위한 
공부는 11학년에 시작한다. NCEA는 Level 1부터 3까지 있으며, 한국어로 Level 1부터 
3까지 개별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신 평가, NZQA에서 실시하는 연말 시험인 외부 평가

5) 2021년에 SAT 2에 속한 모든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어 과목도 폐지되었다. 
6) 대입시험의 명칭은 현재는 ‘대학입학시험공통시험(大学入学試験共通試験)’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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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국가 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교육부는 2016년 말에 발표한 관보 제43호(2016-177)에
서 한국어를 바칼로레아 제1·제2·제3 외국어 시험 교과의 공식 목록에 포함했다. 프랑스 
정부가 1993년 채택한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처음으로 개정하면서 유일하게 한국
어를 23번째 공식 외국어로 추가하였다. 

태국에서는 2018년에 한국어가 대학입학시험(Professional Aptitudes Test: PAT) 7
의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PAT은 PAT1부터 7까지 있으며 PAT 7은 외국어
능력 시험이다. 한국은 7번째로 외국어능력시험에 추가되어, PAT 7.7로 추가되었다. 한
국어 어휘, 문법, 대화, 읽기, 한국문화 및 사회 문제가 출제된다(김지혜·차나마스펭쏨
분, 2019;39). 이처럼 팽창기는 여러 국가에서 대학 입학 시험의 한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된 시기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평가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
기라 할 수 있다.

5) 해외 한국어교육의 확장과 평가의 체계화: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전 세계에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하
였다. 이 기관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그 시작은 2008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한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한국어 보급 확
대 및 세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1년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가 포함되었고, 2012년 법 
시행과 함께 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해
외 한국어교육 사업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세종학당은 세계 각지로 빠르
게 확대되어 2025년 기준으로 87개국 252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가 도입되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세종학
당에서는 세종학당에서 개발한 여러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취도 평가 개발 초기에
는 가장 먼저 개발된 <세종한국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시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후 2022년에 <(개정)세종한국어>가 출간되면서 새 교재를 기반으로 한 성취
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또한 2017년에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세종한국어회화>가 개발되면서 같은 연도부터 해당 교재로 한 성취도 평가도 개발
되기 시작하였다. 



 ❚  47

성취도 평가는 201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세계 곳곳의 세종
학당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취도 평가 문항의 지속적인 개발은 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
의 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어교육 현장의 모습
과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세종학당 성취도 평
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달리 학습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읽기, 듣기)과 표현 
능력(쓰기, 말하기)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해외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
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전방위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지혜 외, 
2018). 

해외의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시
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평가의 수준은 초급(1A~2B)과 중급(3A~4B)으로, 총 8개 
등급이다. 듣기와 읽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리세종학당뿐 아니라 일반 세종학
당 배치 평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평가의 팽창기에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맞물려 한국어 평가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뿐 아니라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 등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하나의 평가로 여
러 시험을 치르거나 질적으로 고르지 못한 평가가 이루어지던 시기를 지나 의사소통 기
능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배치평가, 진단평가,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가 개발되고 체계화되어, 한국어 평가의 발전이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IV. 혁신기의 한국어 평가와 과제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시기에 한국어교육 역시 변환점을 맞이하였다. 오프라인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교육계에 온라인 교육이 급속도로 자리 잡았다. 많은 대학에
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어교육에서도 ‘거꾸로 수업
(flipped learning)’과 같은 방식이 활발히 활용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면 수업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던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해외에서 
물리적 거리, 시간적 문제로 학습이 어렵던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가능해졌다. 또한 
AI의 발달은 한국어 교육과 평가에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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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디지털화와 AI 평가 담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국어 숙달도 평가도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2022년에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TOPIK IBT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에는 TOPIK 시행의 대대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PBT 6회, IBT 6회, 
말하기 평가 3회로 1년에 15회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TOPIK 지원자 수도 2014년 
20만 명에서 2024년 49만 명으로 2.5배 증가했다. TOPIK 지원자 수는 2025년 기준으
로 응시자 수는 55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어 평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숙달도 평가도 등장하였다. 세종학당재단
은 2022년부터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SKA)를 시행하
고 있다. 이 평가는 듣기·읽기·쓰기·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해외 세종학당 및 국내외 공식 평가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의 디지털화에 따라 응시
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단계적으로 조절되는 단계적 적응형 평가
(MST, Multi-Stage adaptive Test) 방식으로 iSKA(Internet-based 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또한 시행되고 있다. MST는 응시자의 반응 결과에 따라 단계별
로 문항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밀도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IELTS, TOEFL, TOEIC, HSK 등 대표적인 숙달도 시험이 iB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ACTFL TEP(Test of English Proficiency), Duolingo English Test(DET), 
Versant English Test와 같은 인터넷 기반 영어 시험은 적응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홈테스트(IELTS Indicator, TOEFL iBT Home Edition, TEP, HSK Home Edition 등), 
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을 도입하는 숙달도 평가도 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시험
장에서 집합 형태의 iBT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홈테스트 방식의 숙달도 평가
가 개발,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IBT를 총 6개국 연 3회 시행(2024년)에서 13개국 연 6회
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7) 또한 교육부(2024)에서는 원격감독 기능, 문항 
자동생성 및 채점 기능 등을 갖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체제 전환 사업’을 2025년부
터 2026년까지 추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응시생이 시험
장에 가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밝히며 iBT에 이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홈테스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한국어 숙달도 평가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
으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으로는 응시 기회 확대, 평가 접근성 

7) IBT 시행 국가 현황: (2024)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 (2025) 2024년 시
행 국가 + 신규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교육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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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채점의 신속성과 객관성 제고, 개별화 평가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반면, 세계 각
지의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접근 가능성, 원격 감독의 보안과 윤리 문제, AI 채점의 공
정성과 편향성, 시험 운영의 비용 증가, 시장성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교실 한국어교
육과의 정합성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의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가능성과 딜레마는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기술 기반 언어교육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과 국제통용성의 대두

혁신기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
제·문화 교류 심화, 그리고 한국어의 ‘실용적 언어’로서의 위상 상승은 여러 국가에서 한
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거나 제1·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청소년기는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과목 개설은 학습자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다중언어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이들의 언어 목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장기적으로 이들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이인
혜, 2025:238).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국가는 2014년 11개국에서 2024년 24개
국으로 2.2배 증가했고, 대학입시에 한국어를 채택한 국가는 2014년 4개국에서 2024년 
10개국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고등학교 제1외국어로 공
식 채택하여 영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팽창기 이전에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는 
재외동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팽창기에 이어 혁신기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세계 
여러 국가의 공교육 체계와 직결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TOPIK 성적이 국내 대학 및 취업, 비자에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해외 대학 입
학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6월 홍콩시험평가국과 양해각
서가 체결되어 2025년부터 홍콩 중고등과정시험(홍콩대입시험, 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xamination, HKDSE)에서 한국어 과목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TOPIK을 국제적 수준
의 공인 외국어 자격 시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TOPIK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김정숙 외, 2025:111). 

이처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이 공교육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의 
‘국제통용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이나 세종학당에서 개발·운
영해 온 교육과정과 평가는 비교적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설계될 수 있었지만, 해외 공교
육 체제에서의 한국어 평가는 각 국가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 외국어 평가 체계와 연동



50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외국어 평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 평가는 주로 6등급 체계를 따르는데 한국어 평가에서 5급 성
취가 CEFR·ACTFL 등 다른 외국어 시험의 어떠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국제통용성 확보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숙 외(2023)에서는 TOPIK을 유럽언어공
통참조기준(CEFR)과 연계하였고, 교육부에서 2021년에 고시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
어 교육과정 역시 CEFR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평가의 국제통용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
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등급과 국제 기준 간의 세밀한 정렬 실증 연구, 언어권별 
난이도 차이 분석, 문화적 편향 문화 검증, 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 체계 구축, 다
양한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반영한 평가 구조 설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외
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은 한국어 평가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

3)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와 평가의 과제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
소로 인해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확대
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어 평가의 역할도 변화,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3년에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기준으로 25만 명을 넘어섰
다.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대학(학부)’를 개설하는 대학도 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 입학 기준이 되는 한국어 성적을 낮추고 있다. 또한 유학생을 유
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영어트랙을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학생이 증가하면 이들
의 한국어능력을 적절히 진단하고 배치하기 위한 진단 평가, 배치 평가의 개발도 중요해
진다. 이러한 진단 및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진단 평가의 도입을 고려하
는 대학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 진단 평가의 개발, 이를 위한 평가 체계의 검토 역시 중
요해질 것이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팽창기에 살펴 본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과
정, 사회통합프로그램, EPS-TOPIK 등의 평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국립
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이준
호 외, 202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도 개발되고 있으나(이준호 외, 2024 등) 외
국인 근로자를 위한 평가는 사회통합 평가 및 TOPIK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
어 숙달도 평가는 주로 일반 목적 및 학문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업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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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 평가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한국어 평가는 학습자의 목적과 배경이 다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적

별 평가 다원화, 연령·배경 친화적 평가 설계, 직업 목적 평가의 개발, 국제통용성 확보, 
디지털 관련 문제 해결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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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어교육의 변천 과

제 중 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평가와 관련된 여러 과제를 제시하여 논
의를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의 목적별 평가와 숙달도, 성취도 평가의 과제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토론자는 본 논문에 대한 질의 몇 가지를 통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의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제시를 
하였는데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달도로 알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 밝혔듯이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은 과락이 없어졌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중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점수가 합산으로 주어지는데 이 기준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이 과연 
숙달도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본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본 논문에서 혁신기 한국어 평가의 과제에서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형 중 IBT
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토론자 역시 한국어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발표자와 동
일하게 기대감과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자에게 현행 진행되고 있는 IBT 
평가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묻고 싶다.

3.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현재 일반적인 토픽 하나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변화되는 국내 상황에서 일반목적 학습자들보다 특수목적 학
습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야 할지 묻고 싶다. 

 본 발표문의 경우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한국어교육 평가에 대한 과제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제에 대
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발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었으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연구라고 생
각한다. 이상 한국어교육의 변천과제-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론문



 ❚  55

K문화 시대 궐리사의 재해석과 시민적 공유
한남수8)

8) 한남수, 99tempest@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적 가치의 전승이 어떤 방식

으로 다시 의미를 얻고 소통되는지를 화성 궐리사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1792년 정조에 의해 세워진 궐리사는 오랫동안 권력과 의례의 질서 안에서만 작동했

던 엄숙한 공간이지만, 오늘날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전통이 단순히 의례의 형식과 제도의 틀 안에 머무를 때 그 생

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다시 해석하는 과정 속

에서 전통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 논문은 그 과정을 ‘관계의 윤리’라는 관점에

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윤리는, 전통을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참여

의 방식으로 열어두려는 문화적 태도이자 운영의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윤리가 자리 잡을 때, 궐리사는 과거의 질서를 반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

늘날의 시민과 함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국적 가치가 K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보

편성을 획득해 가는 하나의 경로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주제어: 궐리사, 전승, 시민적 공유, 문화기억, K문화 보편성 

mailto:99temp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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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궐리사인가.
한류가 세계의 눈과 귀가 된 지도 오래다. 누군가는 주변부의 문화가 중심을 향해 잠

시 흔들림을 만든 정도로 평가하고, 언젠가 사라질 유행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 완
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문화는 늘 부침을 겪고, 성장과 소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K-문화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적 가치가 무엇
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점일지 모른다.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 낯설어지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고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해석하려는 사람
들이 비록 소수라도 있다면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의 근간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되살리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전혀 새로운 장소로 재
현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화성 궐리사(闕里祠)에서도 일어났다. 

정조 16년(1792)에 창건된 궐리사는 오랫동안 전통과 유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
였다. 왕조의 도덕적 질서와 유교적 통치 이념이 이곳을 중심으로 표현됐고, 후손과 유
림이 그 질서를 보존하는 거울처럼 움직였다. 높은 문턱만큼 일반 백성이나 시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권위의 공간으로, 전통이 특정 집단의 기억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질곡의 시대를 지나면서 궐리사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림
의 질서가 무너진 근대 이후에도 후손들은 제향의 전통을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내며 기억을 전승하려고 애썼고,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 또한 꾸준
히 이어졌다. 그 결과 행단(杏壇)을 설립하고, 석전제(釋奠祭)에 시민을 초청하고, 어린
이, 성인을 위한 논어 교실을 열고, 전시실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는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변화
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현
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유교가 한때 권력과 질서를 뒷받침하던 이념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재
해석되는 ‘문화적 의미틀’이 되었다. 아스만이 말한 ‘문화기억’이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해 
준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해석하
며 다시 구성하는 기억의 층위라고 보았다. 오늘날 궐리사에서 유교는 권위의 언어라기
보다 시민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되는 기억의 체계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궐리
사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공간이다. 

궐리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적도(聖蹟圖)의 활용과 판본의 비교, 궐리사의 활
용과 의미, 노성 궐리사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궐리사의 역
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이 공간을 ‘전승에서 공유로 이동하는 문



 ❚  57

화적 실천의 장(場)’으로 읽거나, K문화의 보편성과 연결해 해석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그간 다루지 않는 지점을 새롭게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궐리사가 어떻게 전승에서 공유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K문화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보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보편성
은 철학적 개념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서로 나누
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하려는 마음과 움직임, 그 속에서 생겨나는 문화적 힘
(복원력)을 의미한다. 전통도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고 기억된다. 궐리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다. 과거에는 권위와 규범적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전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작은 공간
에서 개인의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한국문화의 미래를 이해하는 하
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여 이 글은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궐리사를 조사하며 느낀 변화
와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곳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생각들을 차분히 
기록하고 정리해 보려는 시도에 있다.

 

Ⅱ. 궐리사의 형성과 변천
궐리사는 질곡의 시대를 보내왔다. 그의 역사는 단순한 사당의 건립사로만 볼 수 없

는 이유다. 이 공간은 공자의 후손들이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정착했고, 그 후손들의 흔적이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이는 ‘동래(東來)’라는 사건에서 시작해, 근대의 변동과 현대의 복원에 이르기까
지 여러 겹의 시간이 쌓아 만든 ‘기억의 지층’1)을 형성한 장소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궐
리사를 이해하는 일은 건물의 구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축적된 시간과 사건, 흔
적과 관계를 따라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1349년, 원나라 지정 9년. 고려에 시집 온 노국공주를 따라 공자의 54세손 공소(孔
紹)2)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공소는 한림학사였고, 고려 공민왕이 된 강릉대
군(훗날 공민왕)을 수행하여 귀국했다. 고려에 정착한 그는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고 

1) 아스만에 따르면 문화기억은 단일한 층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여러 기억의 층위가 현재
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기억은 ‘퇴적된 지층’처럼 다양한 시기의 흔적이 겹겹
이 남아 현재의 문화적 실천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층’을 활용했다. Assmann, Aleida, 변학수, 최연숙 옮
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5-40쪽 참조.

2) 공자의 후예들은 공 씨의 시조 孔昭(공소)를 회원군(檜原君) 할아버지로 부른다. 공소는 고려조에서 문하사 
랑평장사의 지위를 받았고, 회원군에 봉직된다. 고려 광종의 휘소(紹)와 동일한 명칭이라 이를 피하려 초휘
(昭)로 고쳤다. 동일한 호칭에 후손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사무국장님 역시 
70순을 넘었짐나 회원군 할아버지로 호칭을 계속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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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으며, 창원을 식읍으로 받으며 가문을 세웠다. 이것이 훗날 조
선 공씨의 맥을 잇는 기반이 된다. 

동래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공자의 혈통이 조선 땅에 뿌리내린 역사적 사건이다. 
공소의 동래는 공민왕이 유교적 통치 기반을 정비하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며, 
이 사건은 후대에 조선 유교 문화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 기점은 정조 시대에 결정적인 의미로 소환된다. 

공소의 동래는 후손 공서린(孔瑞麟, 시호 문헌)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공서린
은 조선 중종 때 사림의 한 축으로 활동한 인물로, 150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갑
과로 문과 급제하여 승지·대사헌·관찰사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학인이었다.

그는 권력 앞에서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이었다. 언로의 확대3), 예제 정비, 인재 등용 등에서 보인 태도는 그의 학문
적 기반과 더불어 후대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되었다.

    임금은 한 나라 신민(臣民)을 다스리는 어른이면서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임자로서 늘 선(善)을 
쓰고 악(惡)을 물리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이 생각이 늦추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저 
사람을 쓸 때에, 보통 사람이면 자격에 따라서 차차로 올려써야 하겠으나, 어질어서 소임을 잘 감당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자격에만 따라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저 이는 다 백성과 국가를 위한 
생각이고, 벼슬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사로이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상께서는 부당하다 하시
니, 신은 아마도 상께서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지극히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개
탄하는 바가 있습니다. 4)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교화로 인도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
화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후세에는 교화시키지도 않고 먼저 형벌과 법을 쓰니, 자못 선도하여 따
르게 하는 본의가 없다. 하매, 장령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민심의 좋지 못함이 요사이 더욱 심
하여 종이 주인을 죽이고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비록 수령의 직
에 있더라도 오히려 악을 방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더구나 위에서 어찌 마음쓰지 않으실 수 있
겠습니까? 하였다. 공서린과 정언 황사우(黃士祐)가 전의 일을 극력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5)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지만 다음 날 풀려났고, 사화의 직접
적 희생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후 조정 내 파벌의 역학과 사림 배척의 분
위기 속에서 그는 중앙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파주·양양·성천 등 외직을 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가 생애 후반에 오산으로 
내려와 서원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게 만든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낙향은 강요된 퇴
장이라기보다 자신의 학문을 지키려는 그의 성품에 맞는 행보로 보인다. 

3) 공서린은 임금이 널리 말(言)을 들을 수 있어야 정사가 바르게 선다고 직언한 인물이다. 그는 간관(諫官)의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언관 제도의 회복과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해야 한다고 상소했다.중종실록 23권, 중종 23권, 중종 11년 1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공서린이 어진이
를 현명하게 등용해야 된다고 건의하다.

4) 앞의 실록, 중종실록 23권.
5)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조강에 나아가 《예기》를 진강하다. 공서린 등이 전

의 일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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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고향 오산에서의 시간은 후대 궐리사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되었
다. 그의 후손들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정조는 이 흔적을 발견해 국가 차원에서 
‘궐리사’를 건립하게 된다. 즉 공서린의 오산 정착은 조선 유교의 정치·윤리적 흐름이 이 
지역에 머무르게 한 ‘역사의 작은 회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래(東來)의 계보와 오
산 정착의 흐름은 기억이 장소를 만들고, 장소가 전통을 잉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근원
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러한 뿌리를 바로 알아본 것이다. 1792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으
로 옮기고 새로운 도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서린 후손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리
고 중국 곡부 공씨의 세계와 조선 공씨의 계보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며 궐리사가 창립된다. 정조는 곡부(曲
阜)의 ‘궐리(闕里)’라는 공자가 태어난 곡부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 사당 이름을 붙인
다. 특히 친필 편액(사액賜額)과 내각에 보관했던 공자의 영정을 내려, 공신력과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공자의 자손을 우대할 방도를 강구하라. 예조(禮曹)와 전조(銓曹)로 하여금 함
께 상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곡부(曲阜)의 성인(聖人)께서 우리나라에 남기신 자손을 극진히 우대
하여 사문(斯文)을 진작시키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6)

여기서 정조의 선택이 단순히 유적을 복원하거나 사당 하나를 짓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성의 상권과 정치 권력이 이미 노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만
큼, 정조는 새로운 도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을 선택했고 이곳을 제2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華城은 莊子의「天地編｣에 나오는 ‘華人祝聖’의 고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즉 華라는 지방에 봉해
진 어떤 사람이 요임금에게 壽, 福, 多男을 기원하자, 요임금은 사양하면서 “수는 욕됨이 많고, 부는 
일이 많으며, 다남은 걱정이 많은 법이다. 이 세가지는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에 대해서 정조는 화성이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무궁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번창함을 기
원하는 말이고,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 “요임금처럼 덕정을 펴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하여 화
성으로 명명했다.7)

사도세자의 현릉원(顯隆園)을 화성에 조성한 것도 부친의 명예 회복뿐 아니라 정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공서린 후손
들의 흔적을 다시 살핀 것이다. 오산 일대에 조용히 남아 있던 이 작은 흔적은 정조에게 
‘새로운 도시의 정신적 중심’을 구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다.

6) 정조실록, 1권, 35권, 정조 16년(1792) 8월 21일 (정해) 1번째 기사: 曲阜孔氏(곡부 공씨)를 우대하는 
방도를 상정하여 아뢰도록 명하다.

7)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 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200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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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중국 곡부 공씨의 세계와 조선 공씨의 계보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한 뒤, 이 유적지를 단순한 후손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유교적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공간이 조선의 공식 의례 체계 안에서 제도적 위치를 갖도록 하
였다.

이것은 전통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
다.정조는 궐리사를 사도세자의 추숭, 화성의 도시 계획, 새로운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
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해석했고, 그때 궐리사는 전통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전
통의 생산지’가 되었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정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8)것을 강조했다. 궐리사는 정조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가가 생산한 공간’이 된 셈이다.

궐리사의 부침의 역사는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과 함꼐 위기가 시작된다. 
이 공간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장소이다. 전통의 공
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시대의 요구 속에
서 때로는 사라지고 또다시 되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한다. 1871년, 서원철폐령은 서원들
이 본래의 교육 기능을 넘어 지역 유림의 결속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
어버렸다는 비판이 커졌고, 그 결과 전국의 사액서원이 대대적으로 정리됐다. 궐리사 또
한 예외일 수 없었고, 창립 이래 가장 큰 변곡점을 맞는다. 

그러나 전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듯 보였던 궐리사는 ‘기억하
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되살아났다. 1894년, 사림들은 성묘 구지에 제단을 임시로 
세워 석전제를 봉행했고, 비공식적이지만 전통을 잇기 위한 조용한 복원이 시작됐다. 
1901년(광무 5년) 가을, 공자의 76세손 공재헌은 중국 산동성에서『성적도(聖蹟圖)』
108폭을 확보했다. 이 그림들을 모사·판각하여 간행한 『공자성적도』는 궐리사의 복원
과 전통 재생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이는 전통의 외형뿐 아니라 정신을 이어
가려는 후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1894년 고종 31년에 사림들이 성묘구지에 설단을 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석전을 봉행했죠. 광무 4
년 1900년에 다시 장례원에 건의 성묘를 중건하고 영정을 봉안했습니다. 1924년 신구재림과 원근
사림들이 모여 제전 마련을 위한 성금을 전개하여 당시 4천 3백여 평의 제전을 마련했으며 다음해 
한 유림이 1천 5백여 평을 제전으로 헌납했어요. 향자 마련에 어려움을 면했죠. 이 시기 궐리사의 
운영주체는 사림이 되어 유도사 유사 상의 등의 직제를 두고 춘추 석전과 삭망 분향ㅇ르 이어왔습
니다. 1924년에는 유림들이 제전을 마련하기 위해 성금을 모았고...9)

이처럼 전통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시대마다 다른 주체들의 요구와 기억이 

8) 앙리르페브르, 앞의 책.
9) 曲阜孔氏代宗報, 曲阜孔氏大宗會, 창간호, 1999, 44쪽. 



 ❚  61

개입하며 재정렬되는 역사적 구조로 보아야 한다. “높은 지위가 낮은 지위로 혹은 반대
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과거의 권력체나 새로운 권력체가 세력을 잡아 그때까지 권
위를 누렸던 세력들이 축출될 수 있는”10)게 정치적 토대와 맞물린 정세이다. 궐리사의 
변천은 전통이 어떻게 단절 이후에도 기억의 작용을 통해 다시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준
다. 

이 공간을 지탱해 온 힘은 근엄한 제도나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이곳을 기억하고 싶
다”,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잇는 작은 실천들이었다. 공소의 
동래, 공서린의 학문적 기반, 정조의 화성 구상, 이어지는 훼철과 복원, 다시 재창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간의 조각들이 이어 붙으며 궐리사는 하나의 ‘전통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에릭 홉스봄이 말했듯 전통은 과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
요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11) 궐리사는 바로 그런 ‘만들어진 전통’의 대표
적 사례이다. 작은 기억과 실천이 모이고, 여기에 국가가 하나의 해석을 부여하면서 지
역의 기억은 점차 사회적 기억이 되었고 종교적 제의 공간은 정치적 상징 공간으로 격
상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다시 사림의 복원 노력, 시민의 참여, 후손들의 지속적 관리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만들어왔다. 이처럼 궐리사의 역사는 전통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이 아니라 권력, 지역, 후손, 시민 등 여러 주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을 해석하
고 이어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졌
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이 어떻게 ‘전승’의 형태에서 ‘공유’의 형태로 이동하기 시작했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던 시기와 다시 
살아남기 위해 문을 열었던 시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궐리사가 어떻게 과거의 폐쇄적 질서를 넘어서 오늘날 시민의 공
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궐리사의 전승과 공유의 공간으로의 변화

 필자는 처음 궐리사를 방문했을 때 유독 눈을 떼지 못한 곳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작은 하마비(下馬碑) 비석이다. “말에서 내려라”라는 말이다. 그러나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 간단한 문구가 바로 궐리사의 상징
10)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 인간사회와 상징 행위, 황소걸음, 2018, 53쪽.
11) 에릭 홉스봄, 장문석, 박지향 공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5-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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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물로 보았다. 이는 배제나 금령의 표시라기보다 제향
(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이며,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와야 한다는 예의의 표식이며 
이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 또 다른 문(門)의 경계라고 보았다. 

하마비는 궐리사의 폐쇄성을 상징하기보다는 “이 공간은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학문
과 예의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유교적 공간 인식의 흔적이고 그 질서는 공자에 대한 예
외 없는 숭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궐리사가 지닌 의미는 이 표식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다.

궐리사의 역사는 어떤 주체가 전통을 지키고, 누가 그 전통을 다시 복원하며, 어떤 방
식으로 그 전통이 마음을 나누는 장소로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긴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 흐름은 크게 유림에서 후손의 시대 다시 시민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사액으로 궐리사가 국가적 제례의 무대가 되면서 이 공간의 전승을 실제로 지
키고 유지한 이들은 지역 유림이었다. 오늘날 후예들은 의례의 절차, 제구의 배치, 헌작
의 순서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고증하고 보완해 가며 전통의 흐름을 이어 왔다. 오늘날 
후손들은 이 고증을 위해 지금도 성균관 유도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정확한 의례
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교류한다. 

    성균관유도회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이 민족의 중흥과 대동세상의 구현을 위
해 설립한 생활 유교 실천 조직입니다. 성균관유도회 총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광역시도본부와 
300여 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을 익혀 인격을 도야하고, 일
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과 예의,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의례문화의 연구와 보급,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 유교문화의 체험과 전승은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유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석전의례의 연구와 정립,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경영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

이 시기의 궐리사는 ‘배타성’이라기보다 형식의 엄격함을 통해 전통의 연속성을 보장
하려는 방식이었다. 전통은 관성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공동체의 지속적
인 노력 속에서 유지되었다. 그 노력은 후손들의 의지와 희생으로 연결된다.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궐리사는 국가적 제도 속에서 완전히 이탈햇다. 그러나 이 시
기는 전통이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가 드러난 
시기였다. 궐리사를 다시 일으킨 주체는 공자의 후손과 유림이었다. 그들은 제단을 다시 
세워 석전을 봉행하고, 사당의 외형과 의례의 맥락을 가능할 만큼 복원해 나가려 했다.

특히 공재헌이 중국에서 들여온《공자성적도 孔子聖蹟圖》는 단순한 유물의 확보가 
아니라 전통을 기록이나 이미지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며 전통의 “객관적 복원”이기도 
하다. “전통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든 아니면 보존하든 간에 전통은 이성의 자유로운 자결

12) ｢성균관유도회총본부｣, http://www.skkca.kr/department/greetings01.php, (검색일자: 2025년11월14일).

http://www.skkca.kr/department/greetings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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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決) 원칙에 대립되는 추상적 대립물로 사고된다. 전통의 효력은 이성적 근거를 필요
로 하지 않고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규정하는 것”13)으로 후대의 노력은 
계속된다. 그 후 판각본 간행과 제전 확장, 토지 헌납 등이 이어지면서 사당의 공간적·
정신적 기반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엄중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복원 과정은 전통이 단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사람
들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승의 주체가 유림에서 후손으로 이동한 시기이며, 이 흐름은 전통이 시대에 따라 
해석 의 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리기도 하다. 이러 변화는 1993
년 재창건 이후 다시 찾아온다. 후손들은 석전제의 지속과 더불어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문화 
활동을 통해 전통을 현재적 의미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어린이 예절 교육, 한문강독을 넘어 논어 강독은 유교 교육을 일상에 맞게 재맥락화
하려는 노력이다. 그밖에 서예,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은 전통이 단순히 제의의 반복
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학습과 경험 속으로 스며들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궐리사가 ‘유림의 전유물’에서 ‘지역사회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은 언제나 엄숙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작은 교육적 경험, 반
복되는 만남, 일상의 참여가 축적되며 전통은 다시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궐리사가 지닌 의미는 바로 이러한 생활적 전승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전승과 공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전승이 있었기에 공
유가 가능했고, 공유의 확장이 오히려 전승의 지속성을 강화했다. 유림이 의례의 틀을 
유지했고, 후손들이 훼철 이후의 기억을 복원했으며, 시민이 오늘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전통을 다시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 다양한 행동 양식을 배운다. …행위는 결코 완전하게 성문화할 수 없다. 일상의 
예절이나 습관, 윤리 같은 다른 영역은 아직도 모방 전통에 의존한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순환적 
혹은 피드백식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발전한다. 의식과 기억의 개별적 생리와 심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체계적 설명을 요한다.14) 

궐리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점진적 변화는 앞서 서론에서 말한 보편성 즉 사람들의 기
억, 경험, 작은 실천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복원력 즉 문화적 힘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
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결국 “우리의 역사의식을 채워주는 것은 과거 
역사를 메아리로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과거 역사는 그러한 목소리들의 다양
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의 본질을 규정한다. ”15)”다
13) 한스게오르그 가다머,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2012, 158쪽.
14) 얀 아스만, 김구원, 심재훈 옮김,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 푸른역사, 2025, 28-29쪽.
15) 한스레오르그 가다머, 앞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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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이켜 보자, 성적도를 다시 가져오려는 험난한 여정, 정조가 이 공간을 정치·학문적 
질서의 중심으로 재배치한 선택, 그리고 근대의 후손과 시민들이 이어온 기억의 실천이 
궐리사가 단순한 유교 의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기억의 장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장치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전승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왔고, 그 변화의 
연속은 오늘날 K문화가 세계에서 공감을 얻는 ‘보편성의 감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
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기억이 어떻게 보편성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한국문화의 감
수성과 만나게 되는지를 논의하겠다.

Ⅳ. 보편성의 재정의와 K문화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
쉽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담론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보

편성은 시대를 흐르는 말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힘에 가깝다. 보
편성이라는 말은 오래된 가치처럼 들리지만, 그 시작은 늘 불완전한 자리에서, 작은 선
택과 기억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거대한 이론이나 고정된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
이 어떤 공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조
금씩 생성되는 힘이다. 궐리사가 걸어온 시간은 이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동래의 작
은 흔적, 공서린의 학문적 기반, 정조의 도시 구상, 철폐와 복원, 후손의 노력, 시민의 참
여까지— 이 공간을 지탱해 온 것은 화려한 담론이나 대단한 제도가 아니라 “이 장소를 
잊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선택과 실천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보편성은 어떤 집단의 권위가 규정한 가치가 아니라 기억의 
선택, 관계의 조정, 경험의 공유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작고 지속적인 문화적 힘으로 
보고자 한다. 오늘날 K문화의 확장은 이러한 보편성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
다. 엄숙함보다 유연한 태도, 폐쇄보다 열린 참여,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감수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궐리사의 변화 역시 이 감수성과 닮아 있다. 그렇다면 전통이 새로운 보편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궐리사가 보여준 흐름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실천 요소
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억의 개방이다. 전통은 시민이 해석할 때 살아날 수 있다. 전통은 반복한다고 
자동으로 전승되지 않는다. 기억이 머무는 방식,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질 때 전통은 비로소 다시 의미를 얻는다. 과거 궐리사의 기억은 유림의 손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후대에는 후손들이 이를 복원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민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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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면서 기억의 방식이 달라졌다. 전통의 기억이 특정 집단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열릴 
때, 그 기억은 닫힌 기록에서 살아 있는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 열린 구조가 보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기억은 누가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전통의 주체를 누
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궐리사의 최근 변화는 전통의 기억을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로 넓히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관계의 변화이다. 전통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다시 구성된다고 하겠다. 궐리사
는 오늘 더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출입의 범위가 넓어졌다
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을 둘러싼 관계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통은 
특정 집단이 독점할 때 오히려 빠르게 고립된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
이 함께 참여할 때 전통은 새롭게 읽히고, 다시 구성될 수 있다. 궐리사에는 지역 주민, 
다문화 가정, 디아스포라, 화교 사회, 유학생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
다. 특히 행단(杏壇)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자가 은행
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를 바탕으로 조성된 이 공간은 청소년·시민 교육, 
예절 강좌, 작은 체험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세웠다.16) 전통이 ‘독점된 의례’에서 
‘공유되는 배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통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 넓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연결되며 다시 구성된다. 이 과정은 보편성이 형성되는 중요
한 조건 중 하나이다.

셋째, 경험의 공유이다. 전통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될 때 힘을 갖는다. 전통은 
기록으로만 존재할 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 축적되면 그 문화는 사
람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궐리사가 운영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전통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이 경험의 층이 
쌓일 때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감수성 안에서 다시 읽히게 된다. 이는 보편성이 
형성되는 실제적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보편성의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궐리사의 조용한 변화가 과연 보편성으로 확장
될 수 있는가. 보편성은 어떤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
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억·관계·경험의 축적에서 생기는 문화적 힘이라고 본다. 궐리
사가 전승에서 공유로, 전통의 보존에서 시민의 경험으로 이동하는 과정은보편성이 어
떻게 생성되는지를 작은 규모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림이 지키고 후손이 복원하
고 시민이 공유하는 이 삼중적 구조는 전통이 살아남는 조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
며, 동시에 K문화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방식과도 닿아 있다.

16) 초창기 1996년 세워진 상징적 교육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개선된 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강의실을 새롭게 
세워 좌식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넓게 분리된 공간은 시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했고 실내로 옮겨온 교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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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억과 참여, 그리고 경험 속에서 다시 선
택되고 다시 구성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는다. 궐리사의 변화는 이 작은 힘
이 어떻게 보편성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다.

 에릭 홉스봄이 말했듯 전통과 보편성은 자연스럽게 쌓인 시간의 결과라기보다 종종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의 필요와 목적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은 
과거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17)는 점에서 그렇다. 아스만의 문화의 기억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보편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화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회가 선택적으로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장기 기억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 기억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무엇을 보존할지 선
택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갱신될 수 있다고 했다.18)

Ⅴ. 보편성의 재정의와 K문화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
보편성은 중심이 선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권력과 제도가 전통을 세

우고자 해도 그것이 타자의 삶 속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반대
로 주변의 작은 실천과 공감이 누적될 때 전통은 살아남고 확장된다. 궐리사가 여러 시
대적 굴곡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공자가 말한 ‘인(仁)’은 존중, 배려, 겸손을 의미한다.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윤리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느 시대든 누군가에게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을 제공해 왔다. 세대 간에 이어진 이 감정적 공감은 궐
리사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궐리사의 역사에서 보듯, 전통은 
특정 집단의 독점적 유산이 아니다. 유림의 해석, 후손의 복원, 시민의 참여가 이어 붙인 
기억의 층위이며, 타자의 이해와 참여를 허용할 때 하나의 공동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것
이다.

오늘날 K문화가 세계에서 공감을 얻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힘은 거대한 담
론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경험, 가족의 이야기, 일상의 정서와 같은 주변적 
요소들이타자의 마음속에서 “내 이야기 같다”는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확장되었다. 그래
서 궐리사는 K문화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다. 권력에 의해 형성된 전통으로 
출발했지만, 그 전통이 살아남은 방식은 타자의 수용, 세대 간의 공감, 일상의 실천이라
는 매우 소박한 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17) 에릭 홉스봄, 앞의 책, 10-30쪽 참조.
18) 얀 아스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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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궐리사는 한국 문화의 보편성을 조용히 지탱해 온 공간이다. 크고 화려한 
담론이 아니라 작은 배움과 실천이 전통을 이어 왔으며, 그 느린 지속성은 보편성이 형
성되는 실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보편성은 중심의 논리나 제도적 확증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실천과 기억이 축적되고, 그것이 타자에게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문화
적 힘인 복원력으로 재탄생된다.

궐리사에 대한 필자의 관찰과 참여는 이 공간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이어
져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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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먼저 궐리사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한 발표자 
한남수 선생님의 섬세한 연구와 숙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소의 동래(1349
년)에서 정조의 궐리사 창건(1792년), 서원철폐령의 위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시민 
참여에 이르는 긴 역사적 여정을 얀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 기억의 축적이자 장'으로 해
석하고 재구성한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적 성취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단
순히 지역사 연구를 넘어, 전통이 어떻게 시대의 요구 속에서 재해석되고 시민의 문화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지를 논증해 내는 탁월한 사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발
표문을 읽으며 몇 가지 떠오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전승’과 ‘공유’의 관계 : 단계인가? 공존인가?
선생님께서는 궐리사의 변화를 “전승에서 공유로의 이동”으로 개념화하셨습니다. 이

는 매우 설득력 있는 프레임이며, 유림→후손→시민으로 이어지는 주체의 확장을 명료
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후손들의 행
위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이들이 행단을 설립하고 시민을 석전제에 초청하고, 한문 
강독이 아닌 논어 교실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후손의 '복원'을 '공유'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유교 전통을 "권력과 질서의 이념적 언어"(2쪽)에서 "시민의 경험 속에
서 새롭게 의미화되는 기억의 체계"(2쪽)로 재맥락화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
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연구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전유
(appropriation)'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전승에서 공유로’의 
흐름에 ‘전유’라는 중간 단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시면 어떨까요? 즉 ‘전승-전유-공유’
의 삼단계로 이해하면 어떨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 림이 의례의 형식을 '전
승'하고, 후손들이 그것을 현재적 맥락에서 '전유'하며, 시민들이 그 의미를 함께 '공유'
하는 구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후손들의 역할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수동적 매개
자가 아니라,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적극적 행위자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이 '이동'이라기보다는 각 '층위의 중첩' 혹은 ‘전승-복원’와 ‘전유-
공유’의 ‘장(場)’들이 이합집산하며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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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상상해 봅 니다. 
발표문 8쪽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궐리사는 성균관유도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

정확한 의례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전승'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후손들은 어린이 예절 교육, 논어 강독, 행
단 운영 등으로 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과 공유는 시간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승이 없으
면 공유할 내용 자체가 사라지고, 공유가 없으면 전승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습니다. 
이 둘의 긴장과 협력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신다면, 궐리사가 오늘날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현장에서 전승의 '엄격함'과 공유의 '유연함'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협상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석전제의 격식을 지키면서도 
시민을 초청 해 참관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
어주신다면 논지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2. 시민 참여와 체험의 구체적 양상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1쪽)의 변

화는 이 연구의 핵심 주장입니다. 실제로 행단(杏壇) 설립, 석전제 시민 초청, 논어 교
실, 전시실 운영(2쪽)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셨고, 10쪽에서는 다문화 가정, 화
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 참여를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민들이 궐리사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한 구체
적 사례 나 증언이 추가된다면, '공유'의 의미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천으로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궐리사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승되며', '공유되는지'를 역사적·이론적으로 고민하고 추적한 훌륭한 연구입니다. 특
히 정조의 정치적 구상, 유림의 복원 노력, 그리고 오늘날 시민의 참여에 이르는 다층적 
시간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설명해 낸 점은 감동적입니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전승과 공유, 전유의 관계, 시민 경험의 구체성—은 발표의 결함
이 아니라, 이 훌륭한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제언
입니다. 선생님의 지속적인 현장 관찰과 이론적 성찰이 더해진다면, 이 연구는 한국 문
화유산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중한 발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71

K의 해체와 재구성 : 뉴진스 현상과 케이팝 
정체성의 전환1) 

서영호(경상국립대)

1) 이 논문은 저자가 앞서 발표한 비평문(안숭범, 서영호 외. “케이팝과 팝 사이, 뉴진스가 세상을 끌어안는 
법.” 2024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77-96쪽).을 수정, 보
완하여 학술논문으로 확장한 것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뉴진스 사례를 통해 케이팝에서의 ‘K’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재

배치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K’는 초기 한류의 국가적 기원 표상에서 출발해, 
2010년대에는 기획·트레이닝·유통 등 제작 시스템을 지시하는 산업적 프로토콜
로, 최근에는 감각·정동 중심의 글로벌 수용 양식으로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K’의 의미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점
유되는 ‘부동기표’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뉴진스는 서사·고에너지, 과잉미
학 중심의 기존 케이팝 문법을 약화하고, ‘회상적 감수성’과 ‘감각적 체류 경험’을 
전면화함으로써 케이팝의 보편적 소구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어, 제작 체계, 유통 등에서는 여전히 케이팝 특유의 구조적 기반을 유지한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케이팝에서 ‘K’의 의미가 형식·감각·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되는 다층적 정체성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키워드: 한류, 케이콘텐츠, 케이팝, 뉴진스,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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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대중문화 환경에서 한류, K-콘텐츠를 상징하는 K 기표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

다. 이 표지는 한국이라는 국가적 기원은 물론, 문화적 특수성, 산업 체계, 그리고 글로
벌 감각의 전유 방식 서로 다른 층위에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가
운데 오늘의 K-콘텐츠는 한국성의 약화와 글로벌 보편 감각의 확장, 또는 새로운 감각
의 형성이라는 복합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K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K의 정체성 탐구와 조망을 위해 케이팝의 사례를 주목한다. 케이팝은 그 
제작, 유통, 소비 양식이 다른 한류 장르보다 한국만의 고유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팝은 K라는 기표가 표상하는 의미가 어
떻게 이동하고 재배치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케이팝 정체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 역시 한국적 특수성의 약화와 여전히 독자적 장
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케이팝 아이
돌 그룹 뉴진스의 사례는 상술한 케이팝 정체성 전환을 포착할 수 있는 가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뉴진스 사례를 통해 케이팝에서 K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그간의 ‘K 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의 이동을 검토한다. 또 
부동기표 개념을 통해 K의 정체성 이해를 위한 전제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어 회상적 
감각이 부상한 현대의 문화, 사회적의 배경을 통해 이후 다룰 뉴진스의 감각 구성 방식
과 연결을 도모한다. 

결국 이 연구는 케이팝 정체성이 단일한 국가, 문화적 기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
라, 형식, 감각, 구조의 상호작용 가운데 재배열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뉴진스 현상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K 정체성과의 단절이라기보다 부동기표로서 K의 의미가 재배치되
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논의는 케이팝에서의 K의 이러한 의미 변화가 K-콘텐츠 전반
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리라는 전제 위에 있다. 

    

Ⅱ. ‘K’ 담론의 전개와 개념적 배경 
 2.1 K 담론의 변천

케이팝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하여 정착된 K라는 지표는 한류의 전개 과정을 통해 그
것이 지시하는 바가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그것이 품고 있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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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당대의 문화산업, 정책, 글로벌 유통 맥락에 따라 의미가 지속적으로 이동해 온 
담론적 범주의 기호라 할 수 있다. 초창기에 그것은 주로 국가적 브랜드 전략과 맞물린 
문화 외교적 상징 기호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 수출 확장
으로 연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2) 그러므로 K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원한 콘텐
츠’라는 지역적, 공간적 근원성을 강조하는 표지였으며, 그 정체성은 곧 주로 국가적 소
속감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케이팝의 경우 자체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 
전략을 고도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고유한 과정이 콘텐츠에 고유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케이팝에서 K는 연습생 제도, 고도의 퍼포먼스, 멀티 프로듀싱, 능동적 팬덤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 등을 아우르는 생산 메카니즘 자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변모하였
다.3) 이러한 전환은 K를 더이상 민족적, 지역적 본질이나 그 전통의 재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는 산업적 프로토콜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즉 K
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공간적 기원이 아닌 특정 기획·제작·유통을 포함하는 일종의 
전략적 조합의 체계, 산업적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20녀대에 들어서 문화산업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케이팝의 수용은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보다 콘텐츠가 구성하는 정동·미학·관계 감각4) 위주로 이루어지
는 경향이 강화되었다.5) 케이팝 팬덤은 음악, 뮤직비디오, 퍼포먼스의 총체적 경험을 

2) Jin, Dal. New Korean Wave: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in the age of social medi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Shim, Doobo.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2006): 25-44.

Kim, Youna, ed.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Routledge, 20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와 문화정책: 한류 20년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3) Oh, Ingyu, and Hyo-Jung Lee. "K-pop in Korea: How the pop music industry is changing a 

post-developmental society."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3.1 (2014): 
72-93.

Kim, Suk-Young.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Choi, JungBong, and Roald Maliangkay, eds. K-pop: The international rise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Vol. 15. London: Routledge, 2014.

4) 아티스트와 팬, 팬과 팬, 콘텐츠와 팬 등 콘텐츠와 팬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
계적 경험을 느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5) Park, Seoyeon, Hyejin Jo, and Taeyoung Kim. "Platformization in local cultural production: Korean 
platform companies and the K-pop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2023): 
22.Jin, Dal Yong, Kyong Yoon, and Benjamin Han. "Platformization of the Korean Wave: a critic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9.4 (2023): 408-427.

Kim, Suk-Young.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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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감정적 공명을 우선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K는 그만의 정서적 감각을 매개하는 작
동 방식으로 인지된다. 이제 K는 특정 문화 유래의 속성을 전제하는 범주보다는 글로벌 
감각 차원에서 작동하는 미감의 수사로 이해되며 그 미감 역시 케이팝만의 고유성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K라는 수식어는 유효하다. 그리고 뉴진스 사례를 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2.2 부동표지로서의 K

이처럼 K는 한류와 K콘텐츠, 케이팝을 표상하는 기호로서 그 의미는 유동적이었음에
도 그 중심적 위치를 점유해 온 기호이다. 이러한 점에서 K는 부동기표(floating 
signifier)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기표 개념은 특정 실체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중심적 점유를 시도하는 기호적 자
리를 의미한다.6) 부동표지로서 특정 기호는 고정된 의미를 담지 않고 의미투쟁의 역학 
맥락 속에서 잠정적으로만 안정적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부동기표로서 ‘K’ 역시 무언가
의 본질을 담는 기표가 아니라 의미의 점유 경쟁이 발생하는 중심 노드-교점으로 의미 
분배가 이루어지는 응축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기표가 갖는 이러한 비결정성과 ‘비어 
있음-공허함’이 K가 오랜 시간 동안 확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중심 기표로 기능
할 수 있었던 담론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다룬 K 담론의 변천은 ‘다음’이 ‘이전’을 대체한 선형적 
변화라기보다 동일한 기표 K를 위시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의미의 중심을 점유하려는 
헤게모니 경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서의 K는 정책적 
담론, 특정 생산체계로서의 K는 산업 담론, 감정적 연대와 감각의 표지로서의 K는 팬덤
이나 비평 담론이 각각 우월적 지위를 점한 결과인 것이다. 각각의 담론은 K를 서로 다
른 방향에서 당기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완전한 의미 독점을 확보하지 못하며 K의 의미
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미봉합의 상태로 중심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부동기표로서 K는 따라서 동시대 문화정체성의 본질이나 기원 등에 결정되지 
않고 관계·수용·배치의 효과로 구성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글로벌 플
랫폼 환경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생산·유통·수용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관계적 결과에 
좌우되며, 이러한 양상은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주체들이 상호 기대와 감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므로 K는 특정 문

6)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Verso,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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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실체를 지시하는 수사가 아니라 의미가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구조와 조건 그 자체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를 부동기표로 이해하는 관점은 ‘K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에서, 그 의
미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점유되고 변화하는가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전제 관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뉴진스 사례에서 정동, 
감각적 층위의 부상이 K 정체성의 새로운 본질의 출현이 아니라 K라는 기표에 대한 의
미가 재구성되는 국면임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관점을 제공한다.    

2.3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

이 연구에서는 뉴진스 현상에서 나타나는 회상적 감수성을 다룬다. 다만 이는 케이팝 
정체성의 향후 경향성의 일반화를 암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뉴진스 사례가 보여주는 
감각 구성 방식과 그것의 부상의 해석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분석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이 회상적 감수성에 관하여서는 현재의 정동 구조가 과거의 시간성을 호출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 호출이 과거의 복원이나 재현이 아니라 감정적 조율의 작동에 기인
한 것임을 논할 것이다.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 개념7)은 현대의 과거 회귀적 경향성을 진단한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약화한 시대적 상황에서, 심적 안정과 정체성의 근원을 과거적 이미
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짚어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완충
해주는 감정적 자원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현대의 과거 회귀성은 과거 자체에 대한 향수
라기보다 현재의 정서를 통제, 조율하기 위한 호출에 방점이 있다.

한편 홉스봄은 ‘발명된 전통’ 개념8)을 통해 여러 사회의 전통이 사실 집단의 결속 유
지나 통제 등 정치적 제도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논한다. 즉 애초
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변적이었던 관습이 마치 ‘과거로부터 이어져내려온 것처럼’ 정
당화되어 포장된 것이다. 즉 발명된 전통 역시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위해 과거가 제도
화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현대 대중문화콘텐츠의 감정적, 미학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과
거 호출의 양상의 본질을 발명된 전통 개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즉 오늘날 많
은 과거 회귀적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과거는 실재했던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마치 존재
했었던 것 같은 유사 과거로서 이른바 ‘발명된 과거’라 부를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감정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창의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으

7) Bauman, Zygmunt. Retrotopia. Polity Press, 2017
8) Hobsbawn, Eric, and Terence Ranger.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76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로 뉴진스 콘텐츠는 이러한 경향성이 케이팝 산업을 통해 극대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른바 ‘발명된 과거’에 의한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은 ‘탈-K’ 감각의 표면화가 
어떠한 정동적 조건에서 가능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개념이다. 

Ⅲ. 뉴진스의 K와 탈-K
3.1 케이팝 문법의 해체

뉴진스는 그간 케이팝을 규정해온 중심 문법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그 작동방식에서의 
우선순위와 감각적 결을 전환시키고 있다. 기존의 케이팝이 세계관, 서사, 날선 퍼포먼
스, 극대화된 감정 표현, 다양한 장르 혼합의 의한 역동적 전개 등 맥시멀리즘을 기반으
로 하는 ‘과잉의 미학’에 정체성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러한 전통적 
주력 요소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중에서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장치들을 한 발짝 뒤로 물리고 대신 감각적 체류, 정서의 친밀함, 일상적 리듬의 호흡 
등을 중심에 배치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체성을 힘들여 ‘설명’하거나 ‘증명’하기보다는 
느껴지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뉴진스는 멤버들의 나이와 인생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하이틴 정
서를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자신들의 실재와 더 잘 
어울리는 청량함과 미숙함을 미학적 핵심으로 암시하는 그들의 전략은 성적 상징이나 
성장 서사 등을 통해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성숙시켜 왔던 기존 케이팝의 관행을 완곡하
게 회피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미학은 특정 메시지를 힘주어 선동하거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툴고 여리고 방황하는 또래의 일상 정서를 감각적
으로 체험하게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서 확보된다.  

음악적으로도 뉴진스는 케이팝이 그간 주력해 온 장르 과잉의 하이브리드 작법을 탈
피해 간결한 구조, 뚜렷한 절정의 회피, 축소된 서사, 제한된 악기 편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운드 미감을 구축한다. 《Get Up》 수록곡 대다수는 2분대 중후반의 짧은 구성 
속에 순간적 감각 자장 형성을 위한 음악적 이벤트에 가깝다. 이때 음악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언하기보다, 정서적 체류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디어로 기능한다. 노래는 메
시지나 이념의 전달보다 감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는 뉴진스의 음악이 
케이팝 울타리 내부의 또 다른 파생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팝 감각의 새로운 
한 가능성을 선취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진스 콘텐츠에서 보이는 변화는 케이팝 전통 문법의 완전한 해체나 대체라기보다, 
그 문법의 중심 작동 축이 ‘자기-정체성의 휘두름’에서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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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팝의 전통적 규범 형식이 내포하고 있었으나 드
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가능성을 이끌어낸 전환적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탈-K 감각의 표면화 

뉴진스가 비-케이팝적 요소들을 중심 소구 전략으로 내세움으로써 보편의 팝으로서 
수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양상은 K 의미 재구성의 주요 국면이다. 그리고 그중 회상적 
감수성의 전면화는 현대 사회가 대중음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편적 요구-레트로토
피아-의 결과인 것이다. 뉴진스 콘텐츠에서 보이는 소위 발명된 과거라 할 ’회상적 정
동구조물‘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선별되고 재배치된 과거적 분위기를 통해 형성된다. 이 
회상적 감수성은 사운드, 미학, 영상, 스타일링과 퍼포먼스 등 뉴진스 콘텐츠 전반을 통
해 구축된다.  

<Ditto>, <Attention>, <ASAP>, <ETA>, <Cookie>, <Super Shy>, <Super 
Natural> 등 주요 곡들의 사운드는 주로 90년대와 2000년대 장르와 스타일에서 영감
을 얻고 있다. 그것은 90년대 슬로우 잼 R&B나 뉴 잭 스윙부터 볼티모어 클럽, UK 개
러지, 저지 클럽, 90년대 드럼 앤 베이스 등에 이르며 어떤 곡들은 이 중 몇 가지를 혼
용하기도 한다.    

각종 시각 정보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비디오에서 이러한 회상적 감수성은 더 구
체적 세계로 구현된다. <디토> 뮤직비디오에서 옛 교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교복차림
의 고등학생 뉴진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 ’반희수‘와 그녀의 6mm 카메라는 Y2K 
시절 어딘가 즈음로 착각할 만한 세계를 구축한다. <뉴진스> 뮤직비디오 역시 Y2K 시
절 TV 애니메이션과 초기 콘솔 게임의 저해상도 그래픽 질감 등을 활용한 화면 구성으
로 ’그럴듯한 과거‘ 감각을 선택적으로 구현한다. 여기서 멤버들의 육체는 애니메이션적 
캐릭터와 실재를 교차하며 현실과 가상,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Super Natural>이나 
<Cookie>, <OMG> 등에서 음악에 맞물린 안무와 과거 아이돌 SES, 핑클이 겹쳐보이
는 의상 등은 90년대 어딘가를 흐릿하게 상기시킨다. 

또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는 외부의 시선 역시 뉴진스의 핵심 감각이 무엇으로 바라
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 있다. 광고는 뉴진스를 “한국의 아이돌”이 아
니라 “지금-여기의 감각을 알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며 ‘케이팝 스타’보다 ‘보편 감각의 
매개자’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탈-K 감각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상징 자원으
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요컨대 뉴진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특정 문화, 민족을 지시하지 않으면서
도 누구나 이해 가능한 ‘시대의 감각’을 구성한다. 뉴진스 콘텐츠는 특정한 시대를 지시
하기보다 누구나 공유 가능한 비-특정적 혹은 ‘가능한 과거’의 감각을 구성하며,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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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감수성을 통해 기존 케이팝의 소구 대상을 넘어 보편적 팝 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이것이 케이팝 정체성 구성의 새로운 감각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잔존하는 K 구조

비록 뉴진스의 회상적 감수성이 케이팝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감각적 층위로 전이시
켰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K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K라는 범주는 소멸하기보다 그 의미
가 다른 층위에서 재배치되는 것이다. 즉, 이제는 K가 서사적 기원이나 ’한국성‘의 직접
적 표상으로 작동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것은 제작 시스템, 언어, 유통 구조, 수용 인식 
등의 차원에서 핵심적 기능을 유지한다. 

첫째, 제작 체계 측면에서 뉴진스는 여전히 케이팝적 존재이다. 멤버의 선발과 조직, 
트레이닝, 음원·안무·콘셉트의 전략적 통합 설계, 콘텐츠의 플랫폼 유통 양상 등은 케이
팝 산업이 2010년대 이후 나름의 노하우로 정립한 고도의 생산 모델에 기반한다. 이 제
작 기획·제작 시스템은 아이돌 그룹을 개별 창작자의 관점으로 다루기보다 감각·공연·시
각·서사 등이 통합된 ‘복합적 연행자’로 형성하는 구조를 갖는다. 뉴진스는 자연스러움
의 미학을 중심에 둠으로써 기존 케이팝과 차별화를 꾀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역시 연출
되고 조율된 제작 체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케이팝의 기획전략에 기대고 있
다. 따라서 뉴진스는 케이팝의 형식적 기반 위에서 표면 감각의 재배치를 통해 변위를 
추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는 언어적 매개로서 여전히 K를 특정 국적성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요소
로 작동한다. 뉴진의 음악이 케이팝만의 특정한 정체성, 음악에서의 한국성을 전면에 내
세우지 않더라도, 한국어로 된 가사는 음악이 어떤 음악적 맥락에서 생산되었는가를 최
소한의 표식으로 전달한다. 즉 탈-K는 언어적 탈-한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뉴진스의 경우처럼 한국어 그대로의 가사가 언어장벽을 넘어 수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번역되지 않고도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케이팝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문화적 동질성을 강요하거나 그것에 기대
어 호소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면서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글로벌 유통과 수용의 차원에서 K는 하나의 범주 혹은 양식으로 지속된다. 뉴
진스의 등장으로 케이팝은 한국적 특수성의 수출품으로만 소비되기보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한 작동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변화는 케이팝이 
문화적 기원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케이팝이라는 범주가 곧 일종의 ‘음
악적 유통 포맷’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롤라팔루자 등 해외 대형 페스티벌에서
의 공연 성황을 포함한 해외 반응9)은 뉴진스가 단순히 ‘케이팝 가수’가 아니라 동시대 
9) https://www.popmatters.com/k-pop-2025-key-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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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경향적 감각을 구현하는 사례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뉴진스는 수용자에게 개별 아티스트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K라

는 장르적 범주 아래에서 인식된다. 하지만 이때 그 정체성은 한국성과는 다소 무관한 
것이다. 이미 이전의 케이팝 현상을 통해 서서히 가시화되어 오던 이러한 현상은 상술한 
뉴진스의 보편 감각 확대와 더불어 더욱 명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정체성의 소멸이 아니라, 인식의 층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K는 이제 
그 내용보다 ‘범주적 인지 장치’로 작동한다. 소비자는 뉴진스에 공명하기 위해 ‘한국성’
을 읽어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뉴진스를 케이팝이라는 장르적 회로 속에서 수용한다. 

Ⅳ. 결론
- 뉴진스 사례에서 K의 형식적 전환, 감각적 전환, 구조적 전환

- K의 다층적 정체성: 공간적 K, 시스템적 K, 보편적 정동으로서의 K

- 작동 방식으로서의 K: 시스템 중심의 지속성 + 감각–정동 중심의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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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assembly and Reconfiguration of ‘K’:
NewJeans and the Shifting Identity of K-pop”

Suh, Young-ho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dentity of “K” in K-pop is being reorganized through the 
case of NewJeans. The signifier “K,” which initially indicated a national origin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ve, evolved in the 2010s into an industrial protocol referring to 
planning, training, and distribution systems. More recently, it has shifted toward a global 
mode of reception centered on sensibility and affect. Such semantic transformations suggest 
the need to understand “K” not as a fixed essence but as a floating signifier whose meaning 
is contested and occupied by diverse actors. NewJeans weaken the narrative- and 
maximalism-driven conventions of traditional K-pop by foregrounding retrospective sensibility 
and affective modes of immersion, thereby presenting a new horizon of global appeal. At the 
same time, they continue to rely on K-pop’s structural foundations—language, production 
systems, and distribution formats. Through this dynamic, the study reveals that the meaning 
of “K” in K-pop is reconstructed as a multilayered identity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form, 
affect, and structure.

Keywords: Korean Wave, K-contents, K-pop, NewJean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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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고려대학교)

발표자의 연구는 케이팝 정체성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복잡한 흐름 가운데 뉴진스 사
례를 통해 ‘K’의 의미 이동을 읽어내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공
간적·시스템적·보편 정동” 층위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는 ‘K’의 의미 변화를, 뉴진스 사
례를 통해 ‘형식적 전환, 감각적 중심 이동, 구조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특히 ‘작동 방식으로서의 K’라는 관점 제시는 기존의 ‘K 정체성’ 담론들을 
한 데 담아내면서도 현재와 이후의 의미 해석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개념이
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 연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 K의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함께 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뉴진스는 이 연구에서 말한 케이의 감각적 이동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케이팝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케이팝 내부에서도 각 가수마다 퍼
포먼스, 서사, 비주얼, 메시지 등 중점 비중이 다양하며 이는 다시 말해 케이팝 내부에서
도 가수별로 상황의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케이팝 내부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뉴진스를 케이 형질 변화의 대표 사례로 다루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조
금 더 부연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케이의 의미 변동의 핵심 중 하나를 ‘자기-정체성의 휘두름’에서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 이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각적 체류 공간‘이라
는 표현이 다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서의 
케이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 연구는 이른바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을 탈-케이 감각의 표면화라는 관점
에서 하나의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만연화한 복고문화의 경향 속
에서, 다른 적지 않은 케이팝 사례를 통해서도 복고 컨셉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측면
에서 발표자께서는 이를 단순한 특수 사례 양상으로만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케이팝 
경향으로서의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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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 ‘K’ 담론의 5단계 발전과정과 
정체성 연구

: ‘한국적’ 뮤지컬에서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뮤지컬로

최여정(건국대)·이병민(건국대)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적 뮤지컬'의 형성에서 2020년대 '글로벌 센트릭

(Global-centric)' 제작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한국 뮤지컬 산업의 60년 흐름을 
통해, 'K-뮤지컬' 'K'의 유동적 의미를 담론사산업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
한다. 기존 연구는 K의 의미를 한류의 확산과 국가브랜드의 강화라는 틀에서 논
의해왔으나, 한국 뮤지컬은 여타 K- 콘텐츠와 달리 상대적으로 늦게 'K'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역시 단일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이처럼 K- 
콘텐츠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K-뮤지컬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중간 이행기
인 '이중담론기(dual-discourse period)'와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개
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중담론기(2009-2011)'는 한류스타(아이돌) 중심의 상업적 해외진출 전략
과, 정부 주도의 민족주의전통서사 중심 창작뮤지컬 지원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상이한 'K-담론'이 나타나는 시기다. 민간 시장은 한류스타 팬덤 기반의 '뮤지컬 
한류'를 추구한 반면, 정부는 <영웅>과 같은 민족서사 기반 창작뮤지컬을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 해외에 수출하고자 했다. 즉 한국 뮤지컬 산업이 '한류 브랜드' 
단계에서 'K-되기(K-becoming)' 1) 단계로 전환되는 담론적정책적 과도기로서, 
이후 2010년대 뮤지컬 해외진출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곡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담론을 ① 한국적/토착화(1960
년~1970년대) ②한류 브랜드(1980년~2000년대) ③이중 담론기(2009~2011) 
④ K-되기(2010년대) ⑤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2020년대) 이라는 다
섯 단계로 구조화하고, 각 국면이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
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한국뮤지컬의 'Next-K'는 국가 브랜드 중심의 
K가 아니라 한국식 창작제작 시스템의 세계적 표준화(Systematic K)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20년대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뮤지컬 제작 패러다임으로서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개념을 제안한다. 이 패러다임은 기존 한국뮤지
컬 해외진출이 내수시장의 흥행 성공 이후 동남아권 중심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따랐던 것과 달리, 기획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핵심 수용자로 상정하여 '동시 
기획동시 제작동시 시장 접근'을 추구하는 제작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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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승연, K-뮤지컬이라는 기표와 정체성의 형성, 한국연구, 18, 2024

로컬(국내?해외 확장)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글로벌 동시성 기반 제작 모델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뮤지컬이 한국전통문화담론의 주제 개발이나 정

부중심의 국가브랜드, 그리고 한류 스타 중심의 해외진출을 넘어, 한국식 창작제
작유통 시스템의 독자 장르로 재정립되고 있음을 밝힌다.

주요어: K-콘텐츠, K-뮤지컬, 한국적 뮤지컬, 글로벌 센트릭,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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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이후 'K-콘텐츠(K-content)'라는 용어는 한국 문화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핵
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K-콘텐츠의 범위를 논할 때, K-뮤지컬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글로
벌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축적하면서 'K'라는 접두사의 상징자본을 형성한 데 반해, 
뮤지컬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K-콘텐츠 논의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K-콘텐츠의 'K'는 시대별로 동일한 
의미인가? 둘째, 2020년대 K-뮤지컬은 기존 한류와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는 이 세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K-뮤지컬의 'K' 의미 변화를 다섯단계의 담론
사로 체계화하고 그 의미를 정책, 산업의 의미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본 연구
가 제안하는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개념을 통해 2020년대 K-뮤지컬의 정체
성을 규정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K담론의 다섯 단계 (토착화한류브랜드이중
담론기-K-되기글로벌 센트릭)2)를 정부 정책과 연결하여 통합 구분하고 본 연구의 독
자적 이론인 '이중 담론기'와 '글로벌 센트릭'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후 '한국 뮤
지컬 넥스트-K'에 대한 전략적 의미 및 토론을 제안한다. 

Ⅱ. 한류 담론의 확장과 변방에 머무른 한국뮤지컬 

K-뮤지컬은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개
념이다. 하지만 그 동안 K-뮤지컬은 K-컬쳐․K-콘텐츠 담론 장 안에서 가장 소외
된 분야중 하나였다.3)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드라마 수출이 촉발한 한류의 초국가
적 현상 속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K-콘텐츠로 명명하고 K-무비, K-팝, K-애니
메이션, K-문학 등 각 분야별 성취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가 활발해졌지만 뮤지컬 
한류4)K-뮤지컬5)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  영문표기의 5단계는 이와 같다. (Korean-ness->Hallyu->K-becoming->Global-centric)
3) 박소정, 확장하고 경합하는 K: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본 K 담론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66(4), 한국언

론학회, 2022, 165쪽 
4) K팝 흐르고 통역서비스까지, 뮤지컬 한류 날개, 동아일보, 2011,7.1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714/38786080/1
5) K-뮤지컬 제작 노하우 수출한다, 서울경제, 2001.8.3.
   https://www.sedaily.com/NewsView/1HMCFEKT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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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유는 크게 대내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정책적 환경이다. 많은 연구에서 한류의 여러 원인 중 하나를 정부의 문화

산업 지원과 정책을 짚어내는데,6) 뮤지컬은 오랫동안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정치이데
올로기의 통제나 공보를 위해 대중문화 담론을 활용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을 벗어나 
김영삼 문민정부의 세계화 담론 속에서 문화 역시 산업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으
며, 지식정보와 문화산업을 강조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1997년 IMF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1%를 과감히 문화예산으로 편성하고 정부투자 지원금을 마련했
다. 하지만 뮤지컬은 예외였다. 

오랫동안 순수예술인 연극의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뮤지컬은 대중문화의 문화
산업화 과정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문화예술의 독립 장르로서 인정받지 
못해왔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의 범주에 뮤지컬이 구
분된 것은 1960년 한국 뮤지컬의 태동 이후 60여년이 지난 2022년이나 되어서야 가능
한 일이었다. 뮤지컬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민간주도의 해외진출 사업이 유
효한 성과를 거두자 2010년대부터 비로소 본격화된다. 

K-뮤지컬의 등장은 여타 K-콘텐츠처럼 한류 안에서 그 연관성을 논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뮤지컬의 한류 편승 과정은 확연히 다르다. 뮤지컬 한류라는 용어가 등
장한 것은 2011년경 언론을 통해서다. 한류의 시작점을 1997년 한국 최초 중국 수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본다면 뮤지컬 한류 열풍은 작품이 아니라 배우가 몰고 왔
다. 2010년 당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빈 뮤지컬 <모차르트!> 초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룹 JYJ의 시아준수(김준수)의 뮤지컬 데뷔 때문이었다. 

JYJ의 해체로 공백기를 가졌던 김준수를 다시 무대에서 보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팬
들은 기꺼이 한국을 방문해서 뮤지컬 티켓을 구매했다. 뮤지컬 한류는 다른 K-콘텐츠
들의 라이선스 수출 방식과는 달리 한류 팬덤을 등에 업은 팬들의 국내 입국으로 이어
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모차르트!> 공연 직전인 2009년부터 <삼총사>의 안재욱 등한류스타 
캐스팅 작품에 외국인 관객 비율이 의미 있는 수치로 집계되기 시작했고 2010년 <모차
르트!> 전석 매진이라는 흥행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부터 뮤지컬 업계도 본격적으로 
외국인 전용 예매 서비스 도입 등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뮤지컬 한류의 흐름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전역에 번진 K-
드라마와 K-팝 팬덤의 파도를 타고 올라 인바운드 관광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아시아 
시장 진출 그리고 영민권 진출이라는 확산의 방향을 보인다. 그 과정의 전략은 아이돌 
캐스팅, 한국 창작뮤지컬의 논-레플리카(non-replica license) 7)라이선스 아시아권 수

6) K-뮤지컬 제작 노하우 수출한다, 서울경제, 2001.8.3.
   https://www.sedaily.com/NewsView/1HMCFEKT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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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유럽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작품의 역수출 과정으로 이어졌고 이제 글로벌 뮤지컬
의 중심인 브로드웨이 및 웨스트엔드 진출에도 성공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뮤지컬의 위치를 바라보는 온도 차이가 있다. 한류의 
흐름 속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문화콘텐츠에 인증마크
처럼 붙은 K-라는 이름은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수용자 중심의 담론이었다면 
K-뮤지컬은 이제 막 해외 진출을 시작한 공급자 중심의 용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대 아시아 시장으로 확산되었던 한국뮤지컬 진출은 K-콘텐츠 팬덤에 
기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
지 한국뮤지컬은 'K-뮤지컬' 이전의 해외진출 바람을 담은 'K-되기'8) 시기로 볼 수 있
다. 

Ⅲ. K-뮤지컬 'K'-담론의 5단계 발전과정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의 'K' 담론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정체성 변화의분석을 시
도한다. 첫번째 단계인, 초창기 한국뮤지컬 수용기인 1960년~1970년대는 서구 뮤지컬 
양식과 전통 대중극이 결합된 혼종적 창작이 나타나는 한국적/토착화 담론의 시대다. 

서구 뮤지컬 양식 수용의 초창기였던 196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인 한국 뮤
지컬운동은 단순히 서구 뮤지컬을 이식하는 차원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뮤지컬의 
토착화를 위한 한국적 뮤지컬의 창조 운동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
기에서 의미하는 한국적 뮤지컬이란 한국적인 양식과 서구적 뮤지컬 양식을 접맥하
려는 시도로볼 수 있다9)

1960년대 예그린악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뮤지컬' 운동은 서구 양식의 단순한 이
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악극과 향토가극의 전통을 계승한 토착화의 시도였다. 이러한 

7) 라이선스 뮤지컬은 레플리카(Replica)와 논레플리카(Non-Replica)로 나뉘는데, 레플리카(풀 라이선스, 
full-licence)는 이미 제작된 작품을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는 의미로, 무대와 조명, 음향 등 디자인부터 연
출, 동선까지 변경 없이 공연한다. 논레플리카(하프 라이선스, half-licence)는 대본과 악보만 구입해서 기
본 구조는 살리되 원작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을 한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논레플리카의 대표적
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수, 라이선스 뮤지컬 성공 요인 분석 및 국내 뮤지컬 해외 진출 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21, 25쪽 참고) 

8) 한국뮤지컬은 2007년~2008년 <달고나> <사랑은 비를 타고>가 각각 순매출 대비 5%, 7% 로열티를 받
고 일본에 수출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모차르트> 2011년 
<궁><미녀는 괴로워> 등의 작품이 일본에 초청되었다. CJ ENM이 일본과 중국에서 뮤지컬 사업을 본격
화한 시기 역시 2011년이었는데, 최승연은 연구에서 이 처럼 해외진출의 유효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K-되기로 보고 있다. (최승연, K-뮤지컬이라는 기표와 정체성의 형성, 한국연구, 18, 2024, 
283-284)

9) 김성희, 한국초창기 뮤지컬 운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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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대중적 오락성과 민족적 정체성이 결합된 '한국적 뮤지컬'의 미학적 원형을 형성
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문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뮤지컬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결합한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빠르게 시장 구조가 확립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악극과 향토가극을 바탕으로 한 초창기 한국의 뮤지컬 양식의 수용방
식은 미국의 뮤지컬 형성과정과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건
너온 오페레타와 미국적 연예양식인 코러스 걸의 군무나 노래, 춤 등을 결합시켜 미국 
뮤지컬이 창조된 것처럼 예그린악단 역시 창작뮤지컬의 정립을 목표로 삼고 악극과 
미국적 뮤지컬 양식을 결합시켜 뮤지컬의 토착화를 실험했으며 그 결과 한국적 뮤지컬
의 전범을 창조했다.10)

이와 같은 한국뮤지컬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뮤지컬을 일
제기 대중연예의 혼종성(악극)과 민족주의적 전통(향토가극)이 서구 뮤지컬 문법과 접
합하며 형성된 토착화된 수용 양식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한국적'의 의미는 민족주
의적 정체성과 향토성, 그리고 국가적 근대화의 기획과 중첩된 의미를 가진다. 즉 이 시
기 K는 국적의 표기가 아니라 '내재된 한국성'의 기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뮤지컬의 빠른 산업화와 글로벌화의 기반 역시 발견되는데, 민족주의적적 
엄격성이 지배하는 전통이라기 보다 자율성에 의한 혼종성의 확대는 이후 한국뮤지컬의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확장과 수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둘째, 1980년대부터 2000년대는 정부주도의 국가행사 홍보 및 해외 동포 위문 목적
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전문제작사가 주도하는 최초의 브로드웨이 진출이 일어나기 시작
한다. 이 시기 'K'는 국가 브랜드로서 상징자본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뮤지컬 최초로 해
외에 진출한 작품은 <양반전>11)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을 위해 기획된 이 
작품은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
으로 서울올림픽을 홍보하고 해외교포들의 위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국내에서 초연된 <명성황후>가 한국뮤지컬 최초로 1997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12)
했다. <명성황후>가 가진 의미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속에서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화가 촉진됐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제작의도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반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3) 이처럼 1990년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한국창작뮤지컬의 전통문

10) 김성희, 위 논문, 58
11) 1987년 미국 서부지역 5개 도시(센디에고,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컬버시티,        LA)에서 순회공연 

이후 1991년 일본 오사카, 도쿄, 교토에서도 공연되었다. 
12) 1997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8.15~24,)을 위해 '브로드웨이에 정식 도전한 최초의 동양 뮤지컬'로 뉴욕타

임스 주말 판에 전면광고를 낼 정도로 대대적 홍보에 들어갔다. 회전무대를 뉴욕으로 가져가서 설치하는 
등의 적극성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LA공연(7.28~8.30)을, 2001년에는 런던에도 
진출했다. 

13) 김형중,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간판 <명성황후> 꺼져가는 촛불을 되살리려 몸 바친 위대한 여인의 서사시, 
월간중앙, 2022, 11월, 254쪽 



 ❚  91

화담론은 한국적 뮤지컬에 대한 합의된 방향성을 이끌어왔다. 이후 K-뮤지컬의 의 
독자적인 이행 현상인 '이중담론기'가 나타난다. 

2009~2011년은 한류스타 캐스팅에 의한 상업화와 정부의 민족주의적 창작지원이 
병존한 '이중 담론기'로 구분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 뮤지컬은 
K-팝, K-드라마의 국제적 성장과 결합해 아이돌 기반 상업뮤지컬이 본격적으로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정부는 같은 시기 근대사의 영웅서사민족적 상징성을 활용한 창
작뮤지컬을 국가브랜드 정책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민간 시장과 정부 정책
의 방향성이 상반된 두 축으로 분리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09~2011년이 처음이었
다. 

2009년 이후 다수의 대형 민간 제작사는 K-팝 팬덤의 확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면서 아이돌 캐스팅 중심의 상업적 흥행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모차르
트!>(2010), <잭 더 리퍼>(2010), <삼총사>(20092010)와 같은 작품들은 한국 관
객뿐 아니라 해외 팬덤을 주요 관람층으로 상정하며 기획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대
만중국 등지에서의 공연 및 해외투어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K'는 한국적 정
체성이나 국가브랜드가 아니라 K-콘텐츠 기반 팬덤 경제에 편입된 상업적 K'로 기능하
기 시작하였다. 즉, K-뮤지컬의 초창기 해외진출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보다 스타성
팬덤 동원력이 흥행을 좌우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였다.

동일한 시기, 정부는 상업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담론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전통서사근대사영웅서사에 기반한 창작뮤지컬을 국가브랜드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는 한류 초기의 문화외교 기조와 연결된 정책 연속선상에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뮤지컬 <영웅>의 2011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서사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정
책적 목적을 가진 최초의 대형 해외 공연 지원 사례였다.14) 이와 같이 정부의 'K'는 민
족적 상징국가적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브랜드 K였다. 이는 아이돌 중심 상업화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담론적 지향을 가진다.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이중 담론기 이후 부터다. 한류 문화자본과 결합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K-뮤지컬15)'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승연은 이 시기를 
'K-되기'의 의미로 분석한다. 이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이미 완성된 'K-콘텐츠' 범주로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한류문화자본팬덤경제아시아 공연장의 시장 구
조 속에서 점진적으로 'K'로 구성되어 간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뮤지컬의 'K'
는 내재적 정체성이나 본원적 한국성이 아니라, 한류의 글로벌 확장에 따라 외생적으로 
구성된 시장적산업적 범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시기 'K'는 작품의 미학적 가치나 

14) 최승연, 위 논문, 285
15) 김희선(2014), 케이 뮤지컬의 아시아 이동: 일본 공연 한국 뮤지컬의 다층적 성격과 의미, 3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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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서사보다는, 한류 팬덤이 공연 소비의 주요 동력이 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소비 기반의 정체성이었다.

2010년대 전반부터 중반까지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 중심의 논-레플리카
(non-replica) 수출과 해외 공연 확대 역시 K-되기를 구체화한 현상이다. <사랑은 비
를 타고>, <김종욱 찾기>, <셜록 홈즈> 등 국내 중소 규모 창작뮤지컬들은 일본중국
대만 등지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으며, 한국뮤지컬이 '한국적 콘텐츠'가 아니라 
상업적 신뢰도흥행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K-콘텐츠로 인식되는 전환을 낳았다. 특히 
2009~2011년의 이중담론기 이후, K-팝 팬덤이 뮤지컬 관람으로 역유입되는 시장 구
조가 형성되면서 한국뮤지컬은 기존의 전통민족서사 중심 담론에서 벗어나 팬덤경제 기
반의 상업적 K로 재배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K-되기' 단계는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과도기였다. 첫
째, 흥행의 핵심 동인이 아이돌 스타성팬덤 동원력에 집중되면서 작품성 기반의 지속가
능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둘째,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확산은 글로벌 표
준(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과의 구조적 거리를 남겼다. 셋째, K-되기 단계의 K는 외부 
요인에 따라 형성된 '외생적 K'였기 때문에, 한국뮤지컬 고유의 제작 시스템미학창작 역
량이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2020년대 이후 등장한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K-되기는 
한국뮤지컬이 외생적 K에서 내생적 K(자생적 글로벌 경쟁력)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인 중간 과정으로 기능한다.

202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진출을 통해 예술성과 산업성
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센트릭(Global Centric)'단계로, <위대한 개츠비>, <어
쩌면 해피엔딩>, <마리 퀴리>가 그 변화를 대표한다. 2020년대 이후 한국 창작뮤지컬 
산업에서는 기존 K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과거 K-콘
텐츠의 글로벌화가 대체로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 작품의 해외 확장이라는 흐름 안에 있
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창작뮤지컬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며 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의 서사 구조캐릭터 구성음악 장르무대 기술공연 기간 등 주요 제작 요소가 한국 
내 관객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장 및 동아시아유럽북미 시장의 수용자 특성을 동시적으
로 고려하여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공연 라이선스 전략, 투자 구조, 다국어 대본 개발, 
현지 공연 기술 표준에 대한 분석이 초기 단계부터 포함되며, 이는 기존의 K-되기
(K-becoming) 단계와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 센트릭(Global-centric)이라 명명한다. 이 개념은 
기존 한류 담론에서 전제되었던 국내 중심의 제작 ? 해외 확장이라는 방식을 넘어, 글로
벌 시장을 중심축으로 한국 제작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현상을 포착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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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글로벌 센트릭은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작품을 설계하는 전략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창작 개발 사전 투자 테스트 공연 다국어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라는 단계에서 이미 국내해외 구분 없이 통합적 시스템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글로벌 센트릭 단계에서 K는 더 이상 국적이나 
한류 브랜드를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식 제작 메커니즘(개발 시스템기술력협업 
방식)의 글로벌 경쟁력 그 자체가 K의 의미를 구성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연결해 볼때 '글로벌 센트릭'은 단순한 시장 기반 글로벌화로 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의 전통문화정책 ? 세계화정책 ? 해외진출지원정책 ? 민간주도 글
로벌 전략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사 변화와, 그에 대응해 민간 제작사가 축적한 창작제
작 역량이 결합하여 형성된 2020년대 K-뮤지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K 담론
단계

시기 정부정책기조
산업정책 특

징
대표 작품

사례
K 의미

1. 한국적/
토착화

1960~
1980s

민족주의·
전통문화 중심

향토·민족    
정체성 강조

<양반전>
(1987)

국가행사 해
외동포

위문공연

한국적·
정체성

2. 한류 브랜
드화

1990~
2000s

세계화·수출지향
(김영삼 정부)

전통 서사 대형 
공연 해외수출

<명성황후>, 
<영웅> 초기

국가브랜드

3. 이중 담론
기

2009~
2011

정부: 민족서사 수
출

민간: 한류스타 상
업화

민간은 한류 팬
덤 기반 뮤지컬 
한류, 정부는 
국가브랜드 중
심 창작뮤지컬 

지원

<모차르
트!>(2010), 

<잭더리
퍼>(2010), 
<삼총사>

(2009–10), 
<영웅>

(2011, 뉴욕 
링컨센터)

상업적 K vs 
국가브랜드 K

공존

4.K-되기
(K-

becoming)
2010s

해외진출 지원사
업 제도화

아이돌·
팬덤 기반 해외
투어, 쇼케이스 

중심

K-팝 기반 
창작뮤지컬

외생적 K
편입

5. 글로벌 센
트릭

(Global-
centric)

2020s~

민간 및 정부의 
글로벌 전략
(문체부·예경·

콘진원)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동시 타
깃, 공동제작, 
다국어 개발

<위대한 개츠
비> <마리퀴
리><어쩌면 
해피엔딩>

한국식 제작 
시스템의 글
로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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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1960년대 뮤지컬 초창기 수용단계의 작품들이 한국
적인 뿌리와 문화가 바탕이 된한국적 뮤지컬이었다면 글로벌시장에 진출한K-뮤
지컬은 한국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초창기 서구 뮤지컬 수용 방식부터 현재 글로벌 뮤지컬 시장의 중심으로 접근하기까지 
과정에 이르는 한국뮤지컬의 정체성은 '한국성의 직접적 증폭'이라기보다, 글로벌 표준
을 흡수학습하고 현지 제작유통 시스템을 정교화하며, 주제의 독창성화 다양성을 끊임
없이 실험한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설계한 결과였다. 

즉 '한국적 뮤지컬'이라는 민족적 토착화의 산물을 바탕으로 'K-뮤지컬'은 세계 시장 
속에서 자생적 정체성을 획득한 담론적 진화의 결과이며 이 담론의 변화를 통해 K-뮤
지컬이 한류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한국 창작뮤지컬이 글로벌 문화산업의 지
속 가능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Ⅳ. 토론: K-뮤지컬의 위치와 넥스트 K-뮤지컬의 방향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의 'K'가 시대별로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담론정
책산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 유동적 기표임을 규명하였다. 그 
가운데 본 연구가 새롭게 제시한 '이중 담론기와 '글로벌 센트릭' 개념은 기존 K-콘텐
츠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담론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개념화 작업은 동시에 향후 K-콘텐츠 연구 전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담론사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K-뮤지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K-뮤지컬의 특수성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장르 간 발전 경로 비교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뮤지컬음악드라마 등 각 장르가 어떤 산업적정책적 조건에서 서로 다른 K
의 구조를 생성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K-콘텐츠 담론을 장르 간 구조로 확장할 필
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센트릭 개념의 K-콘텐츠 전체 확장 가능성을 보아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글로벌 센트릭은 현재 뮤지컬 분야에서 최초로 정의된 개념이지
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K-애니메이션, 플랫폼 기반 다국가 동시 
소비가 이루어지는 K-웹툰, 글로벌 출시를 기본 전제로 하는 K-게임 산업 등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 향후 K-콘텐츠 연구는 글로벌 센트릭을 K-콘텐츠의 새로운 패러
다임 변화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담론과 산업 담론의 비대칭적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시기
마다 정부 정책이 K-뮤지컬의 담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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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책과 산업 간의 관계는 항상 동형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었다. 2009~2011년: 
정부의 국가브랜드 K와 민간의 상업적 K의 의미가 공존하였으며, 2010년대는 민간 산
업이 선도하고 정책이 후행하는 구조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정책이 민간의 글로벌 전
략을 흡수하며 동시적 협력 체계 형성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산업시장 간 삼중관계(triangular relation)의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특히 글로벌 센트릭 단계의 정책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는 K-되기(K-becoming)와 글로벌 센트릭의 연속성전환성 파악이 필요하다.
K-되기와 글로벌 센트릭은 단절된 단계로 보기보다는, 외생적 편입(K-되기) ? 내생

적 세계화(글로벌 센트릭)로 전환되는 진화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상업적 아이돌 기반 모델이 어떻게 해체변형되었는지, 한국식 제작 시스
템이 어떻게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는지등의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K'의 탈국가화 문제 정의의 필요하다. 글로벌 센트릭은 K를 국가브랜드나 전통성의 
기호가 아닌, 한국식 제작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는 K의 의미가 국가주의
적공공외교적 기표에서 벗어나 탈국가적 K(De-nationalized K)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내포한다. 향후 연구는K에서 국가성은 어떤 비중으로 남을 수 있는가? 정부 정책은 탈
국가적 K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K의 주체는 국가인가, 산업인가, 창작자인
가, 혹은 시장인가? 등의 질문을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

'넥스트 K-뮤지컬'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정립에 대한 지속적이 논의도 필요하다. 첫
째, 글로벌 센트릭의 핵심은 한국식 개발기획 시스템의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 
개발 단계의 체계화, 창작자 인큐베이션워크숍 시스템 강화, 글로벌 기준의 기술무대 디
자인 역량 확보, 해외 공동개발 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한국은 공연
개발 생태계의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
식 제작개발 시스템의 고도화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 진출 사례는 단발적 수출이 아니라 공동개발공동제작 모
델 확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K-뮤지컬 산업은 기획 단계부터 해외 제작사와 협
력하는 co-develop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개발공동제작으로의 전환점을 모
색해야 한다. 

셋째, K-뮤지컬이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다국어 대본 개발, 지역별 
제작 파트너십 구축, 장기 공연(레지던시), 투어 확장성 등을 포함한 IP 기반 장기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내수 극장 중심의 공연'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IP 산업
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넷째, 2020년대 이후 정부는 홍보투어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기획개발시장 분석국
제 파트너 매칭 등 개발 중심 제작지원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향후 정부는 국제 공동개발 
펀드 조성, 글로벌 아트마켓 연계 인큐베이션, 저작권투자 환경 정비를 통해 글로벌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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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 방식의 창작뮤지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K-뮤지컬은 더 이상 K-콘텐츠의 변방적 장르가 아니라, 

K-콘텐츠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가진
다. 선행 단계에서 나타났던 한국적/토착화한류K-되기와 같은 단계적 K는 2020년대에 
이르러 작품 개발제작유통의 전 과정에서 글로벌을 중심에 두는 '글로벌 센트릭' 방식으
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넥스트 K-뮤지컬은 국가 브랜드 중심의 K가 아니라 한국식 
창작제작 시스템의 세계적 표준화(=Systematic K) 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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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K뮤지컬’로 자리 잡게 되었
는지를 다섯 단계의 담론사로 정리해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이중담론기’로 규정하며, 한 쪽에서는 정부가 국가브랜드를 
앞세운 역사·정체성 서사를 적극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팬덤과 한류스타 중심의 
상업적 흐름이 동시에 살아 움직였다는 점을 짚어낸 분석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K-뮤지컬의 정체성을 ‘태생적 한국성’이 아니라, ‘한류의 상승세’, ‘팬덤 경제’, 
‘아시아 공연장의 시장 구조’ 같은 외부 요인이 서로 얽히며 점진적으로 형성된 기표로 
설명한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다. 더 나아가 2020년대에 접어들며 등장한 ‘글로벌 센트
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전망한 부분도 이 연구가 지닌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담론적 강점과 별개로, 실제 산업·정책 사료와 비교할 때 해석의 과장
이나 실증적 근거 부족이 보이는 지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명성황후>와 <영웅>
의 미국 공연을 ‘국가브랜드 목적을 가진 정책적 해외공연’으로 규정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5년에 조사 발표한「2014 아시아 뮤지컬시장 
진출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외 공연을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는 
2012년~2013년에 제도화되었으며, 정부가 공연장 대관료·운송비·스태프 인건비 등 해
외 공연 비용을 보조한 기록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명성황후>(1997)나 <영
웅>(2011)에 적용된 적이 없고, 해당 작품들이 정부 로드맵에 의해 국가 이미지 홍보
를 목표로 기획되었다는 직접적인 정책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공연은 실제로 
교포사회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으며 미국 주류 시장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
딩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아시아 시장에서 K-뮤지컬의 확산 흐름을 비교적 지속적인 트
렌드로 서술하지만, 산업적 현실은 더 복잡하다. 일본에서 한국뮤지컬 전용 형태로 운영
되던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는관객 점유율 부진과 로컬 시장 경쟁 심화로 개관 4년 만에 
폐쇄되었다. 이는 일본 내 K-뮤지컬 소비가 구조적 시장이 아니라 스타 의존형에 가까
웠음을 보여주는 반례다. 일본 시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2.5차원 뮤지컬이 독점적 지

토론문



위를 형성했고, 한국 창작뮤지컬은 지속적인 공급과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다. 즉, 아시아에서의 확산은 ‘지속적 구조’라기보다 ‘간헐적 파동’에 더 가까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K-뮤지컬의 정체성과 담론을 구조화하여 학계에 중요한 기여
를 한 연구이지만, 일부 사례 해석에서는 정책 문건·산업 데이터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발전을 담론사적 관점에서 
조망한 최초의 체계적 모델로서, 향후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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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대학의 제도 개편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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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여러 대학이 융합·진로 교육을 도입하며 변화를 선언하지만 이러한 시

도는 또 다른 형태의 ‘구별짓기’를 생산한다. 혁신을 표방할지라도 예술성의 기준
을 구성하는 감각의 체계를 성찰하지 않는 한 낡은 질서는 재현될 뿐이다. 개편
의 언어가 제도의 문법을 넘어서지 못할 때, 변화는 다시 위계의 논리로 회귀된
다. 본 연구는 음악대학 개편의 문제를 교과 조정이나 제도 설계의 차원에 한정
하지 않는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입각하여 개편 담론 이면에 잠복한 비가
시적 위계와 그 재생산의 은밀한 경로를 감지한다. 이처럼 장을 지탱하게 한 감
각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문함으로써 그 위에서 개편 논의의 이론적 지형을 재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어: 음악대학, 클래식 음악, 제도 개편 담론, 부르디외, 장, 문화자본, 재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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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는 최근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거두었다.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결선에 오르고 우승을 거듭해 온 사
실은 단기간에 세계적 연주자를 배출한 한국의 독특한 교육 생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벨기에 공영방송(RTBF)의 프로듀서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티에리 로로(Thierry 
Loreau)는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오랜 기간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기록함으로써 그 성취
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기반을 세 가지 축, 즉 조기 선발과 집중 교육을 수행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과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헌신, 그리고 국가
와 해외문화원의 후속 지원으로 정리한다.1) 그는 이 ‘학교-가정-국가’가 맞물린 삼중 
구조가 한국의 연주자 양성 시스템을 유럽과 뚜렷하게 구별짓는 독특한 형태라 진단한
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상당수의 연주자들이 유사한 교육 경로와 훈련 환경을 거쳤
다는 점은 한국의 음악교육이 일찍부터 특정한 감각과 역량을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육
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왔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 성취의 서사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공존한다. 하루 수차례의 레슨과 장시간 연습에 의해 유지되는 
성과주의적 훈련 방식, 테크닉 중심 조기교육이 야기한 과열 경쟁, 협소한 국내 무대가 
초래하는 경력 불안정성은 한국 클래식 분야의 양가성을 드러낸다. 세계적 연주자를 배
출하는 구조가 동시에 다수의 젊은 음악가들을 지속가능한 경로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
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테크닉적 기교 중심의 훈련 방식에서 점차 해석·표현의 깊이를 
중시하는 전환이 감지되고, 젊은 관객층의 확대 역시 한국 클래식 음악 생태가 변곡점에 
들어섰음을 예고한다. 

  한국의 음악대학은 이러한 복합적 맥락이 실제 교육 규범으로 구현되는 핵심 제도
이다. 그러나 그 규범이 성취의 기반이 되었던 만큼, 예술의 사회적 확장과 교육적 다양
성을 제한하는 관행 또한 이곳에서 함께 형성되었다. 교육과정 개편과 융합 담론이 활발
하게 논의되는 지금, 진정한 쟁점은 새로운 요소의 도입 여부 보다 어떤 감각과 판단의 
기준이 제도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있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이 시대의 요구를 수
용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도 내부에서 기존의 위계가 미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바
로 그 역설적 지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음악대학을 그저 하나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예술
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위계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매개로 조직되는 제도
적 장(field)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내부에서 어떤 감각적 기준이 정당한 예술성으로 승
인되고, 그것이 다시 어떠한 경로로 불평등을 강화하며, 나아가 혁신을 표방하는 교육 
개편조차 이 재생산의 논리를 은밀히 반복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1) 티에리 로로(Thierry Loreau) 감독,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The Mystery of Music Korea)｣(2012);｢
K-클래식 제너레이션(K-Classics Generation｣(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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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계급 구분에 베버의 지위문
화를 결합하여 인간의 취향과 예술적 판단이 개인의 미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경험과 학습의 결과임을 밝혔다.2)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자유로운 선
택이라 믿지만 사실 그 선택의 배후에는 이미 사회가 짜놓은 분류의 기준과 판단의 질
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의 사유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온 감각의 이면에서 권력
이 어떻게 미묘한 차이를 조직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계급 
문화론 이후 오랫동안 분리되어 다루어졌던 계급과 문화의 문제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계급 분석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부르디외가 주목한 것은 부의 격차를 너머에 존재하는 훨씬 더 미묘하고 심층적인 불
평등의 형태였다. 경제적 자본이 사회의 구조를 외형적으로 구획한다면 문화는 그 내부
에서 보다 은밀한 위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그 
구별의 감각을 통해 자신이 속한 자리를 확인한다. 그는 이러한 ‘구별짓기(distinction)’
의 과정에서, 경제적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어떻게 문화의 언어로 정당화되는
지를 드러냈다. 부르디외에게 있어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은 결코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
다. 사람들의 말투와 몸짓, 태도, 기호와 같은 일상의 층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세대를 거치며 일명, 아비투스(habitus)로 굳어진다. 이렇게 체화된 아비투스
는 다시 제도 속에서 되풀이되며, 불평등의 구조를 보이지 않게 재생산한다. 부르디외는 
개인의 취향과 판단을 사회 구조의 산물로 읽어냄으로써 문화가 곧 하나의 권력임을 보
여주었다.3) 그의 통찰은 문화가 사회적 위계의 결과인 동시에 그 원인임을 밝히며, 불
평등을 은폐한 채 권위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어 문화사회학의 관점을 근본적
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다양한 사회에 적용되며 각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가 계급 구
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분석틀로 확장되었다. 

서구 사회, 특히 유럽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예술과 상층계급의 취향이 곧 사회적 권
위로 제도화되어, 특정한 예술과 생활양식이 ‘고급문화’로 인정되는 오랜 전통이 형성되
었다.4)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라 불리는 영역은 대부분 서구로부터 수입된 지 

2)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86, p. 241–258.

3) Ibid.
4) M. Arnold,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1875], p. 31;H.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1974;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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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세기 남짓의 짧은 역사를 지닌다. 이 간극은 문화 형성의 시차를 넘어 문화적 
정당성이 전혀 다른 궤적을 통해 구성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짧은 기
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계층 간 이동의 기회가 높은 유동적 구
조에 놓여 있었고5), 이로 인해 세대를 거친  문화자본의 축적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웠다. 이는 곧, 부르디외가 전제한 유럽의 귀족 전통의 문화적 취향이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며 정당성을 획득하는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는 성립될 토대 자체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전후 한국 사회에서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오랫동안 “한국에는 아직 문화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6) 이 주
장은 장기간의 귀족문화나 세습적 계급구조가 부재하다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근거로 
서구형 고급문화의 전통이 없는 사회에서는 문화자본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인
한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 한국 사회는 빠른 산업화와 활발한 사회이동으로 인해 
계층 간 경계가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으며, 문화적 위계보다는 경제적 성취가 사회적 지
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당시 학계는 번역서와 해설서의 출간을 계기로 
‘아비투스, 장, 자본’으로 이어지는 그의 핵심 개념군을 사회 분석의 새로운 어휘로 적극 
수용했다. 이러한 논의의 확산은 부르디외의 이론을 사회과학 전반에서 공유되는 일종
의 지적 상식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특정 개념만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수용의 비대칭성을 낳기도 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개념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었다. 한국 
사회의 ‘연줄’ 문화라는 고유한 관계망 구조와 결합하여 신뢰와 상호의존의 사회적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7)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불평등을 매개하는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자원의 축적과 배분을 결정짓
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부르디외 이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은 사회자본 연구의 활발한 수용에 비해 상
대적으로 미진한 발전을 보여왔다.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자본이 현실에 즉각적으로 적
용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시기상조로 간주되어 학문적 논의가 제한된 영역에 머물
러 실증적 적용 과정에서 변형·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구의 편중이라기보다 한

5)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거대자본가들｣,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재, 다산, 
1991, 339-362쪽;설동훈,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 간 이동, 1978~1989｣,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
과 한국 사회, 한울아카데미, 1994, 237~278쪽.

6) 윤정로, ｢계급구조와 재생산이론: 부르디외 이론｣, 사회계층, 다산출판사, 1991, 121–161쪽;현택수, ｢문학
의 장과 아비튀스｣, 사회비평 제11호, 1994, 92-117쪽.

7)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편, 우리에게 연고
는 무엇인가, 2004a, 99–127쪽;송경재,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
25권, 2004, 251–282쪽;송경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 참여｣,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2호, 2005, 423–445쪽.



 ❚  105

국 사회의 역사적·제도적 현실 속에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육, 소비, 예술, 계
층 등의 분야에서 문화자본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이어졌으나8) 다수의 연구는 
이를 독립적인 분석 틀로 발전시키기보다 양적 연구의 설명 변수나 종속 변수로 부수적
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9) 또한 서구 담론의 영향 속에서 문화자본을 
‘고급문화(high culture)’의 향유 능력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협소한 시각이 지속되었
다.10)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자본은 미술관, 오페라, 고전문학 같은 전통적 고급문화의 
향유를 의미하지 않는다.11) 그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언어, 태도, 취향, 판단력 등  일
상 속 행위 양식으로 체화된 문화적 코드와 행위양식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문화자본 부재론’은 개념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그 적
용의 편협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사회
의 문화자본이 단순히 서구 고급문화를 모방하거나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에 축
적되고 체화되는 과정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12) 이러한 연
구들은 경제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이 계층 구조를 공고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
며, 특히 여성의 교육과 예술적 교양을 통해 그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부모 세대에서 경제적 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지위는 자녀 세대에 이르러 문화
적 역량과 취향의 형태로 내면화되고, 손주 세대에서는 이러한 내면화가 생활양식과 감
수성으로까지 전이되며 하나의 아비투스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한 세대의 경제
적 자원이 다음 세대의 문화적 능력으로 전환되고, 다시 그 문화적 능력이 또 다른 세대
의 상징적 자격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
자본은 점차 사회 구조의 내면적 질서로 스며들어, 계층 간 경계를 은밀하게 강화하는 
8) 장미혜, ｢문화자본과 소비 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2001, 51–81쪽. 장미혜,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 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 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제38권 제1호, 2002, 
223–251쪽;조은, ｢문화자본과 계급 재생산｣, 사회와 역사 제60호, 2001, 166–205쪽;최샛별,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 고전음악 전공 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제36
권 제1호, 2002a, 113–144쪽;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4
권 제3호, 2002b, 113–144쪽;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 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논
총 제11권, 2003, 5–21쪽; ｢한국 사회의 ‘상징적 경계’의 변화: 음악 선호도와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발표논문, 2005;조돈문,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
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제2호, 2005, 1–33쪽. 

9) 최샛별,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한국사회학, 2006, 125쪽
10) K. M. Kilbri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f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ith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CERIS Working Paper Series 
(No. 13), Toronto: Joint Centre of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Settlement, 2000; M. 
S. Jeannotte, “Singing Alone?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Capital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9, No. 1, 2003, p. 35–49.

11) M. Lamont and A. Lareau,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Vol. 6, 1988, p. 153–168.

12) 최샛별, 앞의 책, 2002a; 2002b, 11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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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형태로 고착되어 간다. 
부르디외의 이론은 프랑스 사회의 귀족적 전통과 고착된 계급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그와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문화자본론의 적용 범
위를 새롭게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이분
법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이 한국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경로로 작동하며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자본론의 핵심이 곧 
불평등의 구조가 어떻게 은폐된 채 유지되는가,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재생산의 미세한 경로를 해명하는 데 있음을 환기한다. 따라서 문화자본을 
단순히 설명의 도구로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제도적 환경 속에
서 어떤 변형을 거쳐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문화가 불평등을 재
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을 은폐하는 구조로 작동한다는 역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역설
의 지층을 드러내는 데 바로 본 연구의 핵심적 의의가 있다.

  2.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경

제적 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내면화한 문화적 습속
(habitus)과 상징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 재생산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그는 「자본의 
형태」(1986)에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주요 자본을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문화자본을 계급 재생산의 가장 비가시적인 메커니즘으로 규정하
였다. 문화자본은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 객체화된 문화자본
(objectified cultural capital), 제도화된 문화자본(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언어습관, 태도, 감수성 등 개인의 신체와 
인지 구조에 내면화된 문화적 성향을,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예술작품·악기·서적과 같은 
물질적 산물을,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위나 자격증처럼 사회적으로 승인된 제도적 형
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체화된 문화자본은 부르디외 이론의 핵심 축을 이룬다. 그것은 경제적 자
본을 지닌 집단이 향유하는 생활양식 전반을 가리키지 않는다. 단순히 고가의 문화를 소
비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또한 아니다.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고급문화에 한정
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한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이처럼 표면적인 모방이나 일시적 취향이 아닌 장기간의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몸과 감
각 속에 각인된 내면적 역량, 즉 아비투스를 뜻한다. 이렇게 체화된 능력은 객관적 재산
보다 오히려 더 무의식적으로 계층을 구별짓고, 세대 간 전수의 과정 속에서 비가시적으
로 재생산되는 사회적 위계를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내밀한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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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외는 지배계급의 취향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고급문화(high culture)’로 승인되는 과
정을 통해, 문화가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13) 특정 
계층의 취향이 제도적 권위를 획득하는 순간, 문화는 미적 선호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자격과 구별의 척도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고급문화의 자의성은 사회적 재생산의 구
조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문화자본은 계급 간 위계를 공고히하는 핵심적 메커니
즘으로 기능한다.

오늘날 문화자본의 개념은 계급적 구분을 넘어 사람들이 대상·인간·실천·시공간을 범
주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적 분류, 즉 ‘상징적 경계(symbolic boundary)’의 하나로 
확장되어 이해되고 있다.14) 그러나 개념의 외연이 넓어졌다고 해서 그 이론적 핵심이 
퇴색된 것은 아니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사회 내부의 배제가 어떤 방식으로 은폐
된 방식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지닌
다. 그의 분석틀은 특정 시대나 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근대화와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위계의 언어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서구의 예술과 학문이 짧은 기간 동안 제
도적 위신의 상징으로 이식된 시기로, 문화의 외형적 수용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이를 
체화할 사회적 기반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서구의 고급문화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
서 사회적 지위와 교양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으나 그 내면화의 깊이는 계층과 세대에 따
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었다. 이로써 문화의 향유가 개인의 능력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조
건의 불균등한 분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승인된 문화자본의 대표적 형식이자 
한국 사회에서 고급문화의 정당성을 유지해온 ‘서양음악’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교육 제도 속에서 체화되고, 다시 사회적 위계와 정당성의 구조를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대학은 문화자본의 불균형한 축적과 전수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
러나는 제도적 장으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문화자본론의 한국적 해석 가능성을 실증적
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제도적 환경에 한정되지만, 바로 그 구체성 속에
서 문화의 내면에 작동하는 배제의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의 심층 구조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 음악대학의 역사 및 변천

  먼저, 한국의 음악대학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개괄함으로써 문화자본이 한국 사

13) P. Bourdieu,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edited by Karabel and Halsey,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487–511.

14) M. Lamont and V. Molnár, “The Study of Boundari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8, 2002, p. 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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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제도화된 구체적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서양음악의 도입에서부터 대학 제도의 
확립, 그리고 오늘날 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살피는 일은 문화자본이 근대적 
제도 속에서 어떻게 축적되고 사회적 위계의 질서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서구의 제도화 양상과 대비될 때 비로소 그 특수성이 분명해진다. 서구
에서 상류계급의 취향이 오케스트라·미술관 등의 조직을 통해 공적 규범이 되는 과정을 
디마지오가 해명했듯15), 한국에서도 ‘고급문화’의 제도화가 일정 부분 반복되지만 그 
속도와 매개는 현저히 달랐다. 장기간의 자생적 축적을 거친 서구와 달리 한국의 서양음
악은 외세와 근대화의 압력 속에서 단기간에 제도화되었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서구 문화 중에서도 유독 서양음악을 근대의 상징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이 근대적 제도, 계급, 종교, 교육의 변화를 가장 밀도 있게 반
영하기 때문이다. 서양음악은 서구적 세계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와 함께 한국
사회에 도입되어, 그 역사적 궤적은 한국의 구화 과정 자체를 가장 응축적으로 드러낸
다. 초기에는 예술 감상이라기보다 근대 질서를 학습하는 문명화의 징표로 수용되었다. 
서양음악의 도입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세 가지 주요 관점으로 정리되는데16) 첫째, 17
세기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서양음악이 들어왔다는 견해17), 둘째, 1880년대 기독교 선
교와 더불어 찬송가의 보급을 통해 서양식 선율과 화성, 기보법이 도입되었다는 견
해18), 셋째, 1900년 프란츠 폰 에커트(Franz von Eckert)가 창설한 군악대를 기점으로 
본다는 견해19)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양음악의 도입 시점을 둘러싼 해석들이 서로 다르
게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서양음악은 처음부터 예술적 감
상의 대상이라기보다 기독교 선교와 사회 개혁, 근대적 규율의 학습을 위한 실천적 수단
15) P. DiMaggio, “Cultural Entrepreneurship in Nineteenth-Century Boston”,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4, 1982a, p. 33–50;P. DiMaggio,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1982b, p. 189–210;P. DiMaggio, “Cultural Boundaries and Structural Change: The Extension of the 
High Culture Model to Theater, Opera, and the Dance, 1900–1940”, in M. Lamont and M. Fournier 
(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21–57.

16) 민경찬, ｢서양음악 전래를 보는 세 개의 관점｣, 음악동아 제4호, 1986, 160-164쪽.
17) 서우석, 전통문화와 서양음악 I,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5.
18) 이유선, 한국 양악 80년사, 중앙대학교출판부, 1968;서우석, 「서양음악의 수용과 발전」, 나남, 1988;권

순호 외 7인, 「한국 현대 음악에 나타난 전통음악적 요소에 대한 분류연구 및 현대적 음향군이론 정립」, 
낭만음악 통권76호, 낭만음악사, 2007, 162쪽등을 참조.

19)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사, 1974;민경찬, 앞의 책, 1986, 160–164쪽. 1900년, 일본 군악대를 창
설하고 국가(國歌)를 서구식으로 편곡했던 독일인 프란츠 폰 에커트(Franz von Eckert)의 지휘 아래 조선 
최초의 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장사훈에 따르면,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통해 서양 선율을 전파하긴 
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낯선 영역이었으며, 실질적인 서양음악의 도입과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군악대의 설립이었다. 에커트는 전혀 경험이 없던 조선의 군악대를 단기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끌
어올렸고, 이를 통해 서양 악기의 수입과 연주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본격화되었다. 번쩍이는 제복과 황금
빛 금관악기, 그리고 행진의 리듬으로 구성된 군악대의 시청각적 장면은 조선인에게 ‘서구=근대=힘’이라
는 감각적 등식을 각인시켰으며 이 경험은 서양음악을 단순한 음향의 도입이 아니라 근대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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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공유한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서양음악이 도입
되었다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20) 이는 서양음악이 한국에서 신앙과 교
육의 언어 속에서 사회 제도의 일부로 정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악은 서구의 기술과 
세계관이 유입되는 통로였고, 이를 통해 근대적 가치와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서양음악은 예술의 언어인 동시에 사회적 위계와 교양의 언어로 기능함으
로써 훗날 근대 교육제도와 상류층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교육제도의 확립 또한 이 같은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1886년 메리 F. 
스크랜튼이 창립한 이화학당은 여성 교육과 기독교 선교의 결합을 통해 서양음악을 교
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1891년 성악과 오르간이 정식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1925년 이
화여자전문학교로 인가받으면서 음악과가 설치되었다.21) 성경 교육을 담당하던 영문과
와 찬송가 교육을 담당하던 음악과는 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초기 근대 음악교육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화학당은 훗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으로 발전하며, 한국에서 
서양음악이 제도적 틀 안에 정착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입이 
곧바로 음악가의 사회적 위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의 신분질서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음악은 오랫동안 천역(賤役)으로 분류되었고, 국가기관인 장악원
에 소속된 음악인들은 주로 최하층 출신으로 충원되며 세습적·궁핍한 삶을 강요당했
다.22) 이러한 신분적 위계와 편견은 근대 전환기에도 여전히 관성적으로 지속되어 그에 
상응하는 인식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23) 

1920–30년대를 지나며 서양음악의 제도적 기반과 청중 구성은 한층 구체화되었다. 
1907년 연주회의 입장료가 3원이었고 당시 교사 월급이 10원 수준이었다는 사실은 이
미 서양음악 감상이 특정 계층의의 사교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1921
년에는 최초의 전문 음악가 양성을 위한 사설 음악기관인 ‘조선정악연습소’가 설립되었
고, 이를 후원하기 위해 ‘정악유지회’가 조직되었다. 이들 후원자 중에는 친일 행위로 귀
족 작위를 얻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24), 이는 서양음악의 향유가 예술적 
활동을 넘어 식민 권력과 외세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했음을 암시
한다. 당시 서양음악의 학습과 연주는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던 서구 열강과의 문화
적 친교를 매개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상류층에게 이는 근대적 교양을 체현하고 국제
적 위신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수단이었다. 조선정악연습소의 설립과 상

20) 최샛별, 앞의 책, 2002a, 121쪽
2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인사말] 참조, https://music.ewha.ac.kr/emusic/1497/subview.do, (검색일

자: 2025년11월1일)
22) 송방송, ｢17세기 장악원과 그 음악가들에 관한 연구｣, 예술원논문집 제16집A, 대한민국예술원, 1978.
23) “노래는 광대나 기생이 하는 일”이라는 통념은 선교사 주도의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실제 발성·합창 

참여를 가로막았고, 기호학당의 사례처럼 정규 음악시간에조차 노래하기를 기피하는 풍경이 목격되었다. 
최샛별, 앞의 책, 2002b, 108-112쪽, 참조.

24) 장사훈, 앞의 책, 1974

https://music.ewha.ac.kr/emusic/1497/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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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층 중심의 청중 형성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서양음악이란 예술의 
도입 단계를 넘어 사회적 위신의 상징자본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특정 계층의 문화적 점유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제1공화국을 거치며 영어와 서양문화를 익힌 기독교 네트워크 출신들이 사회의 핵심 계
층으로 부상했다.25) 전쟁 직후의 궁핍한 현실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지원
은 풍요와 진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서양문화를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 만
들었다. 특히 미군정기와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 기관과의 연계는 불안정한 사회 속
에서 가장 손쉬운 상승 경로로 여겨지면서 서양음악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 시기
에 서양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서구 세계와의 접속을 상징하는 사회적 신호였으며, 경제
적·학력 자본이 없는 이들에게 서양음악은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았다. 교회나 선교
단체를 통한 음악 교육만이 예외적 통로로 기능했을 뿐이다. 

20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며 서양음악 교육은 본격적으로 대학 체제로 확장되었다. 
1945년 경성음악학교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통합되고26), 1953년 음악대학
으로 승격되면서 국가 주도의 예술교육 체계가 마련되었다. 연희전문학교, 숙명여학교, 
경희대학교 등 사립대에서도 각각 종교와 여성교육의 전통 속에서 음악과를 신설함으로
써 서양음악을 국가·사립 고등교육의 정식 분과로 고정해 근대 음악의 제도화를 이어갔
다. 미군정기와 미국 선교 네트워크의 영향 아래 영어·서양문화를 익힌 집단이 신흥 엘
리트로 부상하며, 음악 학습=근대적 교양이라는 등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조
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만이 서양고전음악 전공을 가
능하게 한다”고 인식했다는 결과27)는 전공 자체가 경제자본의 전제 위에서 누릴 수 있
는 선택지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가정 내 피아노 보유, 사교육 가능성, 해외 연수 등 
체화된 문화자본의 격차가 음악대학의 입구에서부터 작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교양과 사회적 품위를 획득하는 일이었다. 음악대
학은 이러한 상류층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기능했다. 음악은 예술인 동
시에 사회적 계급을 가시화하는 매개가 되었고, 이는 음악대학이 전문 교육기관이자 상
징 자본의 장으로 작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지만 예술계 학교가 추첨제에서 제외되어 자
체 선발권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예술 교육은 경제 자본이 풍부한 가정에 더욱 유리하
게 작용하였으며 음악대학 진학은 개인의 재능 검증이면서, 동시에 가시적 신분 지표로 
기능하게 되었다. 서양음악 전공자는 ‘우아함·세련됨·상류층의 자녀’로 표상되는 사회적 
이미지를 부여받았고28), 부모–자녀–손주로 이어지는 가정 내의 음악 활동과 전공 동기

25) 오갑환, ｢한국의 재벌: 경제적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 — 사회 계층화와 그 결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서울대학교저널: 인류와 사회과학 제20집, 1975, 205–232쪽, 참조. 

26)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연혁], https://music.snu.ac.kr/content/history, (검색일자: 2025년11월1일)
27) 한안식, ｢한국인의 음악선호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https://music.snu.ac.kr/conten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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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성은 서양음악이라는 문화자본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세대를 거치며 체화되어 
온 경로를 드러낸다.29) 부모 세대의 교육열과 자본이 자녀 세대의 음악교육으로 이어지
고, 다시 그 경험이 일상의 습관과 정체성으로 내면화되면서 서양음악은 배우는 교양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문화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기반의 재생산 
체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더 넓은 징후와도 맞닿는다. 이렇게 음악대학은 예술가
의 기술을 훈련하는 전당이자 특정 계층의 취향과 자본이 제도의 언어로 봉인되고 정당
화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음악대학은 1970-90년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산업화와 교육열의 고조 속에
서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2000년대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80
여 곳이 음악학부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
조조정으로 인해 2010년대 이후  음악대학은 다시 급격한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
재는 약 30개 대학만이 음악대학 혹은 예술대학 내 음악학부를 유지하고 있다.30) 이러
한 변화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있다. 교육부는 2014년 1
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31), 이후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통해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과 정원 감축을 
시행하였다.32) 이로 인해 예술계열 학과는 실기 중심 교육의 특성상 구조조정의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한국 음악대학의 형성과 변천을 따라가다 보면 서양음악의 도입, 제도의 확립, 확장과 
축소의 국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통해 문화가 어떻게 제도적 틀 속에 내재화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궤적 속에서 서양 음악은 하나의 예술 장르를 넘어 
학력·교양·사회적 지위를 판별하는 상징적 자원으로 기능하였으며, 특정한 감각과 경험
은 자연스럽게 제도의 기준과 교육적 관행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제
도적 기반 위에서 문화자본이 어떻게 위계와 차이를 구성하고, 다시 제도 내부에서 재생
산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8) 김원숙, ｢한국인의 음악적 취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29) 최샛별, 앞의 책, 2002b, 113–144쪽.
30) 김현수·이동수, ｢음악대학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48권(제4호), 한국음악교육

학회, 2019, 124–126쪽.
31)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m=020601&s=moe&page=104&boardID=339&boardSeq

=52452&lev=0&opType=N, (검색일자: 2025년11월1일)
32)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https://if-blog.tistory.com/m/4573, (검색일자: 2025년11

월1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
https://if-blog.tistory.com/m/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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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음악대학의 심층 구조: 문화자본과 재생산 
  1. 제도의 관성과 변화의 언어

한국 음악대학은 일본식 음악학교 전통과 해방 이후 이식된 미국식 대학 제도가 중첩
되며 형성된 제도적 구조 위에 놓여 있다. 개화기 이후 음악 교육을 주도한 이화, 연희 
등 초기 음악 교육기관이 일본 유학 경험을 지닌 교수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해방 
직후 전국 음악대학의 상당수의 교원들이 일본식 음악학교에서 교육받은 인력으로 구성
되었다는 점은 초창기 한국 음악교육이 일본의 제도적 감각에 깊게 기대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33)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 미국식 대학 제도가 도입되고,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
던 일본·유럽식 콘서바토리(Conservatoire)와 학위제·교양교육을 요구하는 미국식 대학 
모델이 한 제도 안에서 병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두 모델이 서로 다른 교
육 철학과 제도적 요구를 품은 채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전자는 전통적
인 실기 중심의 전문교육과 예술을 보호하고 계승한다는 보존의 논리에 기반해 왔고, 이
는 오늘날까지 음악대학 교수 사회의 교육관에 강하게 남아 있다. 반면 후자는 학사 학
위, 교양과목 이수, 학제적 구성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충돌이 디플로마 중심 실기 교육을 요구하는 교수사회와 학위 중심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학·정부 정책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음악대학의 구조적 경직성
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진보적 확장을 연상시키는 ‘progressatory’가 아
닌 ‘conservatory’라는 음악원 명칭이 암시하듯, 예술의 보호·보존을 핵심 가치로 삼았
던 제도적 기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수록 오히려 기존의 문법이 제도 내부에서 재차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난다. 이처럼 상이한 학제적 감각이 하나의 제도 안에 중첩
된 채 유지되어 온 구조는 오늘날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
성해왔다. 실기 중심 전통과 대학 제도의 규범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긴장은 시간
이 흐르며 제도의 관행과 교과 평성 원리에 깊게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구조적 
경직성은 이후 국내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문제 삼아온 근본적 배경이 되었다. 

국내 학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40여 년간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극히 제한된 
전공 구조와 연주 중심의 교육체제의 폐쇄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
다. 음악교육이 더 이상 순수예술의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업적 현실과 사회적 역할
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제도 깊숙이 
자리한 메커니즘을 살피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최시원, ｢한국대학 음악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한국대학 음악교육의 교과과정문제｣, 음악연구 제2권, 

한국음악학회, 1987, 9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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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초기 연구에서는 소수만이 연주자로 진입할 수 있음에도 교육의 대부분이 
연주자 양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편중을 지적하였다.34) 이후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변화된 음악시장에서 국내 음악대학의 전공 구성이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음악대학의 전공 체계·교과과정·
인턴십 운영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어졌고35), 직업성과 실용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
공의 필요성, 악기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커리큘럼의 도입 등이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36) 2010년대 이후의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과 진로 환경에 주목한다. 취업 
과정에서의 높은 장벽, 직무 정보의 부족, 교과과정과 실제 직업세계의 괴리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37), 이로써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 직무 준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38) 이에 따라 산업 수요
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기술 숙련·창의적 경험·타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교육 
구조가 요구되며 사회변화에 대응한 전문가 기반의 커리큘럼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
이 제기되었다.39) 이 시기 일부 연구에서는 예술대학이 여전히 기량 중심의 전통적 모
델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의 
도입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40) 

한편, 해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음악전공자의 진로교육을 독립된 교육 영역
으로 다루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41) 연주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함으

34) 위의 글, 91-100쪽. 
35) 이연경, ｢미국 음악대학 교육제도 및 학부과정 교과과정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6권(제0호), 한국음악

교육학회, 1997, 55-117쪽.
36) 이영하, ｢기획적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한 음악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37) 최진호, ｢음악과 경영학 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비교분석｣, 음악교육연구 

제43권(제2호), 한국음악교육학회, 2014, 139-157쪽.
38) 정환호·최진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

교육연구 제42권(제2호), 한국음악교육학회, 2013, 161-183쪽;주희선,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자
기효능감 조사｣, 음악교육연구 제42권(제4호), 한국음악교육학회, 2013, 187-208쪽;김현수·이동수, 앞
의 책, 121–145쪽;추상희·최진호, ｢관현악 전공생들의 진로 장벽과 진로결정수준 분석｣, 음악교육공학 
(제42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20, 45-66쪽;장은언,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목 현황 연구｣, 고등교육 제6권(제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309-334쪽.

39) 박선욱 ｢대학구조개혁과 예술계 학과의 변화-교육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12호), 한
국예술연구소, 2015, 41-70쪽. 

40) 임지영, ｢미국의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탐색: 4개의 예술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91-121쪽.

41) 진로교육을 음악교육 안에서 별도의 교육적 과제로 부각시키는 논의(L. Schmidt,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63 No.7, 1977, p. 40-41.), 연주 외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군의 존재를 제시하고,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대학 및 음악 산업의 지원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 (K. 
Rumery, ”Developments in Music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9 No.2, 1982, p. 
35.), 진로 경로의 다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교과과정 확장의 필요성을 요구한 논의(J. Hutchens and V. 
Zoe, ”Curricular Considerations in Arts Administration: A Comparison of Vies from the Field“,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985, p. 7-22;G. D. Beckma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for  Music Students: Thoughts towards A Consensus“, College Music Symposium, Vo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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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음악가가 졸업 후 현실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
군을 제시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 음악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반영되어 음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연주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줄리아드 음악원 등 주요 대학에서 공연 기
획, 청중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연주자를 둘러싼 실무 역량을 확장하는 교
과를 도입하면서 음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이전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재정의하고 
있다.42) 종합적으로, 국내외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음악대학의 생존은 전통적 실기 중
심 모델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체계의 재편 여부에 달려 있다. 직
무 기반 교과과정, 진로교육의 제도화, 현장과의 구조적 연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로 제시된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음악대학 교육의 편중, 전공 구조의 경직성, 진로 지원
의 미비 등 교과과정의 개별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중요한 진단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제의 핵심이 교과 편성이나 전공 구조의 미비에만 있지 않다고 본
다. 더 근본적인 층위는 음악대학이라는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적 위계를 정당화
하고, 그 위계가 어떤 논리를 따라 재생산되는가라는 지점에 있다. 즉, 교과의 내용이 바
뀌어도 제도가 유지하는 상징적 구분과 가치체계가 그대로라면 구조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층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본의 
불평등한 분포를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구별짓기
 

소설가 장정일은 마리나 마와 존 A.랄로가 함께 집필한 <내 아들, 요요마>를 읽고 
한 음악가의 탄생에는 세 세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43) 1세대가 교육을 가능케 
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2세대가 그 기반 위에서 최상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3세대
에서 비로소 걸출한 음악가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예술적 역량이 단기간의 노력이나 한 
세대의 열정으로 형성되지 않고, 세대를 거치는 장기적 축적의 결과임을 일깨운다. 그의 

2005, p. 13-24.), 예술가의 기업가정신 및 새로운 전문 역량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R. Brown, 
”Performing Arts Creative Enterprise: Approaches to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Arts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Vol.6 No.3, 2005, p. 159-167; 
L. Essig, ”Frameworks for Educationg The Artist of The Future: Teaching Habits of Mind for Arts 
Entrepreneurship, Artivate, Vol.1 No,2, 2012, p. 65-77.

42) E. Booth, The Music Teaching Artist‘s Bible: Becoming a Virtuoso Educato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3) [음악사회학의 불편한 진실], 
https://auditorium.kr/2016/04/%EC%9D%8C%EC%95%85%EC%82%AC%ED%9A%8C%ED%95%99%EC%

9D%98-%EB%B6%88%ED%8E%B8%ED%95%9C-%EC%A7%84%EC%8B%A4/, (검색일자: 2025년
11월11일)

https://auditorium.kr/2016/04/%EC%9D%8C%EC%95%85%EC%82%AC%ED%9A%8C%ED%95%99%EC%9D%98-%EB%B6%88%ED%8E%B8%ED%95%9C-%EC%A7%84%EC%8B%A4/
https://auditorium.kr/2016/04/%EC%9D%8C%EC%95%85%EC%82%AC%ED%9A%8C%ED%95%99%EC%9D%98-%EB%B6%88%ED%8E%B8%ED%95%9C-%EC%A7%84%EC%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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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은 음악대학이라는 장(field)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악적 역
량을 둘러싼 차이는 현재의 교육 환경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세대적으로 누적된 특정
한 감각, 환경, 경험이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기본값’을 부여한다. 이 불균등함이 음악
대학의 진입 단계에서부터 이미 위계의 형식을 띠기 시작한다.  

오늘날 그 자본의 층위는 더욱 미세하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제도 전반을 관통한다. 
어릴 때 집안에 흐르던 음악의 장르, 부모가 공연장을 찾던 빈도, 악기 소리에 반응하던 
가족의 감수성 같은 일상의 작은 흔적들은 시간이 흐르며 한 사람의 취향과 감각을 형
성하는 토대가 된다. 특정 작곡가의 문법을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감정, 좋은 소리를 직
관적으로 판별하는 귀, 악상기호 너머의 숨결을 읽어내는 능력은 의식적 훈련 이전에 이
미 몸에 새겨진 경험의 퇴적물이다. 이것이 바로 체화된(embodied) 문화자본의 영역이
다. 배우려 해서 배운 것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익숙함의 형태로 스며든 것이다. 이
렇듯 체화된 감각과 일종의 소유 가능한 객체화된(objectified) 문화자본과 접속하며 중
첩될 때, 음악내부의 위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누군
가에 의해 강제되거나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예술고 출신인지, 어떤 교수
의 제자인지, 어떤 해외 콩쿠르를 거쳤는지와 같은 배경은 서로를 식별하는 상징적 표식
이 되고 심지어 사용하는 악기 브랜드나 연습 공간의 접근성과 같은 사소한 요소들까지 
은밀한 서열화의 척도로 기능한다. 나아가, 특정 핑거링이나 페달링을 정통적으로 전수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교수 라인의 계보 또한 이러한 차이를 지탱하는 축을 이루며, 
결국 이 모든 구분은 의도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 교내 네트워크 
속에서 암묵적으로 관습화된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
스럽게 이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게 된다. 어떤 
감각이 정통으로 간주되고 무엇이 결핍으로 판단되는지는 제도에 의해 언명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학생들의 몸과 귀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는 제도적 개편만으로 쉽게 
교정되거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음악대학이라는 장 내부에서 문화자본
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화가 배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차 ‘예술적 우월성’
이라는 언어로 재해석된다는 점이다. 음악대학 안에서 실기 능력은 예술적 탁월함을 가
늠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승인되지만 그 능력은 개인적 내적 자질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이미 삶의 초기 단계에서 차등적으로 축적된 자본의 결실에 가깝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
스럽게 누려온 음악적 환경, 고급 악기 구입과 레슨, 해외 유학이나 콩쿠르 참여를 가능
하게 한 경제적·문화적 자원은 실기 능력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생산하며, 그 흔적은 제
도 안에 들어오면서 ‘예술성’이라는 가치로 은폐되고 정당화된다. 음악대학에서 상정하
는 ‘탁월한 인재상’이 사실상 불평등하게 분배된 자본이 미학적 가치라는 언어로 번역된 
결과라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은 계층적으로 축적된 



116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자본의 격차가 예술적 판단의 척도 안에 당연한 기준으로 편입되는 순간 작동한다. 불평
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예술적 탁월성을 구분하는 고유한 
감식안으로 오인되며 제도 내부에 조용히 뿌리내린다. 

장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 비가시적 위계는 현재의 관행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
라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는 제도적 개편의 흐름 속에서도 또 다른 방식의 재생산의 논
리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 개편의 한계라기보다 부르디외가 말
한 장 고유의 작동 원리를 기인한다. 최근 여러 대학은 융합 교과나 진로 중심 과목들을 
도입함으로써44) 학생들은 이제 단일한 연주자에서 벗어나 기획자·창작자·교육자 등 다
중적 정체성과 다차원적 역량을 갖춘 21세기 예술가상을 모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겉
으로는 기존 위계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예술가’와 ‘실용적 예
술인’이라는 새로운 분리선을 그리며, 제도 내부의 또 다른 서열 구조를 형성한다. 실기 
중심의 핵심 교과와 평가 체계는 여전히 제도의 중심을 점유하고, 새롭게 도입된 융합·
진로 과목들은 선택 과목 혹은 부가적 트랙으로 머문다. 실기 능력이 음악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으로 남아 있는 한 다른 역량들은 제도의 부수적·보완적 능력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음악대학 내부에서 새로운 위계선을 만들고, 그에 따
라 다시 학생들 간의 또 다른 ‘구별짓기’로 이어진다. 연주 중심의 학생들은 예술의 순수
성과 권위를 대표하는 위치를 점하는 반면 실용적 과목을 병행하는 학생들은 ‘실용적, 
비예술적’이라는 어감에 둘러싸인 주변적 범주로 밀려난다. 동일한 실기 전공생이라 할
지라도 졸업 이후의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해 다수의 학생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
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그 선택은 곧바로 대립적 위상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제
도 내부에서 타자화한다. 그렇게 예술적 가치 판단을 규정하는 상징적 경계는 해소되기
는커녕 더욱 단단한 형태로 고정된다.

요컨대, 최근의 개편 시도들은 표면적으로 다양성과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
면에서 작동하는 힘의 논리는 여전히 과거의 위계 구조에 깊이 결박되어 있다. 장 내부
에 축적된 감각과 자본의 격차가 제도의 심층을 장악하는 한 실기 중심의 자원 배분, 교
수진 구성의 고정성, 평가 체계의 서열화는 제도의 중심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 그
리고 이러한 구조 위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교과는 기존 질서를 재편하기보다 그 논리를 
다른 국면에서 되풀이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음악대학의 개편은 혁신을 표방하면서도 
장의 고유한 관성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제도의 관성과 변화의 의지가 공존하는 이 모
순적 공간에서 변화를 외치면서도 그 혁신이 지닌 급진적 함의를 감내하지 못하고, 개편
을 선언하면도 제도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보이지 않는 간극 속에서 음악대학은 

44)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목(학사)] 122쪽 참고.  
https://www.snu.ac.kr/webdata/uploads/kor/file/2025/04/Undergraduate_Course_List_2024.pdf, (검색일자: 

2025년 11월 11일)

https://www.snu.ac.kr/webdata/uploads/kor/file/2025/04/Undergraduate_Course_List_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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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생산의 방향으로 회귀하고, 변화의 시도마저 제도의 존속을 위한 또 다른 균형 
조정에 머지 않는다.  

  

IV. 결론 
  음악은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들어 낸 정동의 언어였다. 루소

가 언어와 음악이 분리되기 이전의 ‘노래하는 인간’을 상상하고 칸트가 기술을 넘어 자
연처럼 느껴지는 예술의 자유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악은 본래 특정 규범이
나 기술에 갇힐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음악은 점차 감각의 규
범, 표현의 기준, 해석의 위계를 부여하는 제도적 틀 속에 편입되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산업화 이후 음악대학은 예술을 평가 가능한 항목들로 환원하면서 이러한 승
인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실기 중심의 서열화, 점수화된 기량, 정통성으로 간주되는 
특정 해석과 음색의 표준화는 자연적 기준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축적과 장(field)의 관
행이 만들어낸 취향의 제도화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 가치는 자유로운 표현의 문
제가 아니라 제도가 승인한 감각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는가로 측정되고, 음악교육은 
예술가를 길러내는 체계라기보다 특정한 절대적 기준과 위계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구조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세대를 거쳐 축적·전수되는 메커니즘이 한국 
음악대학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며, 문화자본론이 서구 귀족문화의 
전제 위에서만 타당하다는 통념을 해체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음악대학 개편 담론에서 논의의 무게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는 교과의 수나 
융합의 범위,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만으로 충분히 가늠되기 어렵다. 변화의 
외형 뒤에 어떤 감각의 기준과 승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이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준거가 된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은폐된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
다. 예술적 기준이 자명한 규범처럼 여겨질 때, 그것은 이미 장 내부의 권력 관계와 문
화자본의 비가시적 축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예술
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윤리적 호소에 있지도 않고, 예술 교육의 이상을 새롭게 정립하려
는 선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예술성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누구에게 유
리하게 작동해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제도가 생산해온 위계의 방식을 가시
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혁은 혁신의 언어를 차용
할 뿐 기존 위계를 다른 어휘로 반복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 그 균열을 직시할 때, 비
로소 음악은 비로소 다시 사회와 호흡할 여지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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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미(성공회대학교)

본 논문은 한국 음악대학의 제도 개편 담론을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예술적 가치 판단이 내재된 제도적 장(field)으로 바라본 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실기 중심 평가와 전통적 정통성 기준이 특정 감각과 기준을 ‘예술적 가치’로 승인하고, 
이를 통해 문화자본과 권력이 은밀히 재생산되는 과정을 제도적 역사와 연결한 점도 흥
미롭습니다. 부르디외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적용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논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P9와 P11에서 ‘언어’라는 단어
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음악을 ‘예술의 언어’, 
음악대학을 ‘제도의 언어’라고 표현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P12에서 ‘문
법’을 표현한 이유와 ‘학제를 학제적 감각’으로 표현한 배경, 일본의 제도적 감각이 단순
히 일본의 Diplom 제도를 따른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과과정과 제도적 구조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통과 규범의 충돌로 설명했는데, 이러한 구조적 긴장이 갖
는 장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음악대학은 종합대학, 음악원, 예술대학 등 다양
하므로 구조적 다양성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P12에서 언급한 유럽식 정통 중심 
Diplom은 최근 독일의 Bachelor, Master 제도로 변화했으므로 이 부분과의 관계 설명
도 필요합니다. P13에서 ‘다양한 전공의 필요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직업과의 
괴리 가능성, 산업수요 반영 교육과정과 타분야 협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논지
가 강화됩니다. 교육 구조와 커리큘럼은 학교 특성마다 다르므로, 예를 들어 음악원에 
현악 합주가 없는 경우 등을 들어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어느 나
라를 말하는지 구체화하고, 연주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에 대한 저자의 입장
을 밝히면 논의가 더 명확해집니다. P14에서 다룬 음악대학 생존 문제는 논문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다른 연구 주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체화된 문화자본과 상징폭력 측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P15에서 특정 작곡가의 ‘문
법’에서 문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체화된 문화자본을 ‘이미 몸에 새겨진 경험의 퇴적
물’이라고 설명한 근거, 실기 능력이 내적 자질보다 경제적 자본의 결실이라고 단정할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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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거, 부르디외의 상징폭력이 모든 경우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제
시되면 좋겠습니다. 불평등은 모든 전공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음악대학 진입 단계에
서만 특별히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입된 융합 교과과
정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비교가 한눈에 가능하고, ‘타자화’된다는 근거와 제도의 ‘문법’ 
의미도 명확히 설명되면 독자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활용하여 한국 음악대학 제도의 구
조적 불평등과 개편 담론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큽니다. 다만 용어와 개념
의 명확화, 사례와 근거 제시, 교과과정과 제도 구조의 현실 반영, 장점과 한계의 균형 
있는 논의가 보강된다면, 연구의 설득력과 가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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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K-pop 아이돌의 등장과 ‘K-’ 의미 변화

송정은(지역문화경제연구소)1)

1) 지역문화경제연구소, 연구위원, jesong27@naver.com

국문초록
가상 K-pop 아이돌 ‘PLAVE(플레이브)’ 사례와 AI 아이돌 ‘이터니티’ 사례는 
K-pop에서 ‘K-’의 의미가 글로벌 단위에서 기술력, 콘텐츠 기획력 및 IP 활용, 문화
다양성과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문화경쟁력임을 제시하고 있다. ACG 문화에 익숙하
며 메타버스 및 AI 콘텐츠를 적극 소비하는 세대에게 가상 K-pop 아이돌은 현실 인
간 K-pop 아이돌의 대체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이다. 본 발제는 가상 K-pop 아이돌
의 등장으로 인한 K-pop 콘텐츠의 발전과 접두사 ‘K-’의 의미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가상 K-pop 아이돌 
‘플레이브’와 AI 기술로만 제작한 K-pop 아이돌 ‘이터니티’ 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분석하여 가상 K-pop 아이돌에 대한 K-pop 콘텐츠 향유자의 반응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활동이 불규칙적인 ‘이터니티’에 비해, ‘플레이브’는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하
며 현실 K-pop 아이돌과 비교할만한 음악적 성과 및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였다. 최
근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AI 아이돌 ‘이터니티’에 대한 K-pop 향유자의 반응은 ‘신기
함’을 넘어 ‘몰입가능한 새로운 K-pop 그룹’으로 확장되고 있다. AI 기술로 탄생한 
가상 K-pop 아이돌은 다국적 언어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캐릭터로 인종 및 젠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음악 장르 간의 매칭 및 스토리텔링의 범위 확장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K-pop은 글로벌 단위에서 보편성, 독특성,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K-의 의미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표출될 것이다. 

주제어: 버츄얼, 인공지능, 감성 AI, 케이팝, 글로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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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머전시 리서치(Emergency Research)는 글로벌 디지털 휴먼 관련 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약 13조원)에서 2030년에는 약 5,300억 달러(약 690조원)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했다.1) 가상 인간(디지털 휴먼)은 메타버스, 교육, 금융, 쇼핑,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소셜미디어와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급부상 중이다. 가상 인
간은 대화형 인공지능, 딥러닝, 기계 독해, 실시간 음성/영상 합성 등 고도화된 AI 기술
로 구현되며, 가상 인간의 감정을 표정과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감성 AI 기술이 발전
되고 있다. 실제 사람의 인식 모델과 대화 데이터 등을 학습한 가상 인간은 24시간 접근 
및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에서는 가상 인간을 광고 모델로 적극 사용하고 있으
며, 현존하는 K-pop 아이돌도 가상 인간을 스토리텔링을 위한 협업 대상으로 활용한
다. 국내‧외 미디어 산업의 문화기술 발전에 따라 K-pop 제작자는 현실 및 가상 세계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IP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 K-pop 아이돌 음악의 언어, 음악 장르, 비주얼 표
현, 스토리텔링을 다양화하고 있다. AI가 작곡, 작사한 음악 등 AI 기반 K-pop 콘텐츠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본 발제는 문헌조사 및 유튜브 댓글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 K-Pop 아이돌에 대한 
K-pop 콘텐츠 향유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AI 기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과 감성 AI 활용 가상 K-Pop 아이돌(가상 엔터테이너)의 발전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
다. 가상 K-pop 아이돌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컬 문화로서의 K-pop과 접두사 ‘K-’의 
의미를 분석하기위해 현재 가상 K-pop 아이돌 사례　중　글로컬 문화콘텐츠인 K-pop과 
웹툰 콘텐츠가 결합한 형식의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 AI 아이돌 ‘이터니티’ 사례
를 살펴볼 것이다.  가상 K-pop 아이돌 산업이 기술적 발전 외에도 K-pop의 가치 및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II. 논의의 배경
 K-pop은 글로컬 문화화 과정을 거쳐 확산된 문화적 변동의 사례이며[1], K-pop을 

포함한 한류문화콘텐츠는 국가브랜딩 및 문화외교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브랜딩은 한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다양한 커뮤니케이터 (인적, 물
적, 문화적 자본)를 통해 알리는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 경쟁

1)  송정은, 「감성 AI 확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쟁점 및 발전 방안」, 『GRI 연구논총』,(202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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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 뿐 아니라 국제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2).  K-pop 및 한류문화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접두사 ‘K-’는 한국의 예술, 한국산 제품, 한국의 IT 기
술력,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부터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보편성을 뜻하는 의미로 확
장되고 있다.3) K-culture에서 K는 대부분 한국 전통문화 및 예술 역량의 우수성을 알
리고 세계에 확산되는 경향을 뜻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K pop에서 K는 다국적, 글로
벌화를 뜻한다. 문화콘텐츠 수용패턴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으로 변화함에 따라 K-콘
텐츠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문화콘텐츠가 전달, 홍보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K-pop은 온라인을 위주로 전달 및 소비되었는데, BTS, 블랙핑크, NCT 등 한국 
대형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온라인 콘서트, 자체 버라이어티 제작, 라이브 
소통 등은 지속적으로 해외 팬들에게 K-pop이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였다.

국내외에서 언급되는 접두사 ‘K-’의 의미는 크게 5개의 분야 혹은 역할로 분류된
다;“1)해외의 인정과 국가의 자긍심이 담긴 소위 국뽕 정서를 매개로 하는 기호, 2)코로
나 19 이후 K 방역이 화두가 된 후의 K의 정치언어화가 가속화, 3)언론 속에서 시장성
과 측면 강조 내용, 4)한국적인 무언가를 강조하며 국제무대 속 한국성을 확인시켜주는 
기능, 5)한국 사회의 병폐적 요소를 자조적으로 폭로 및 비판하는 기호로 전유”.4)

혼종성이 강한 K-pop의 글로벌 인기가 고조될수록, K-art, K-culture 등 지역적 문
화상품의 K-의 의미는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한국성(Korean-ness) 만으로 인식되
지는 않는 실정이다.5)6) 글로컬 문화인 K-pop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상징하
는 K와 영미권 중심의 글로벌 보편성을 상징하는 pop을 결합하는 장르명인데7), 이때 K
는 세계화를 표방하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 변동을 나타내는 혼
종적 문화를 의미한다. 지역적 특수성 혹은 한국성은 다양한 문화혼종을 통해 형성된 것
이다. 영미권의 음악을 수용하면서 생성된 한국의 대중음악과 퍼포먼스, 일본 등 해외 
진출과정에서 생성된 비즈니스 모델 등에 기인한 혼종적 팝음악인 K-pop은 글로벌 보
편성을 추구한다. 

2) Y.Fan. “Branding the nation: What is being branded?”,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006,
https://doi.org/10.1177/1356766706056633.
3)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및 기타 현상에서 유래된 26개의 단어가 등재되었는

데, 이 중 ‘K-’로 시작되는 명사(복합어)가 대부분이었다. 등재된 단어는 한류(한류), 언니, 누나, 오빠, 트
로트, 대박, 만화, 케이드라마, 먹방 등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K-’를 “한류(Korean Wave)에서 축약된 말”
로, ‘K-’는 20세기 말 K-pop(1999)를 시작으로 K-드라마, K-뷰티, K-컬쳐, K-푸드, K-스타일처럼 한
국 및 한국의 인기 문화와 관련된 명사로 설명했다. OED. “Daebak! The OED gets a K-update”

   https://www.oed.com/discover/daebak-a-k-update/?tl=true (검색일자: 2023년 1월 30일)
4) 박소정(2022.11). K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담론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099 (검색일자: 2023년 1월 30일)
5) 장원호, 송정은, 「글로컬 문화의 개념과 한류」, 『문화콘텐츠연구』, 제8권, 2016, 8쪽.
6) 이규탁, 「K 의미」, 『KOFICE웹진』,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100(검색일자:2023년 1월 20일)
7) 이규탁, 앞의 글,

https://www.oed.com/discover/daebak-a-k-update/?tl=true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


128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MTV 뉴스에서 미국의 K-pop 평론가 제프 벤자민은 이를 ‘total package’으
로 표현하였으며, K-pop은 영미권 팝 음악과의 차별화를 이루며 글로벌 팬들에게 완성
도 높은, 우수한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 K-pop 팬들은 K-pop 아이돌의 음악 
및 비주얼 표현력 외에도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기획사의 관리와 마케팅, K-pop 아
이돌의 소통력, K-pop 그룹의 서사, 세계관, 및 관계성, K-pop 아이돌을 활용한 다양
한 콘텐츠 IP 제작 등 전 과정을 K-pop의 특징으로 고려한다. K-pop 수용자의 소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K-pop 콘텐츠의 참신성, 혁신성이 강조되면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적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인들의 트렌드 소비,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하
는 감정표현 스타일 등 한국적 특징이 자연스럽게 혼재되면서 K-pop은 보편(글로벌)
과 지역문화(로컬) 간의 상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혼종적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글
로컬 문화로서의 K-pop은 해외 팬들에게 ‘케이팝을 다른 음악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
립된 음악 장르’로 수용된다8).

1. K-pop 산업 내 가상 기술 도입

2017년부터 SM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AI 아티스트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왔으며, 하이브는 본격적인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확장하였다. 2020년 이후, 국내에는 가상 엔터테이너 및 가상 
K-pop 아이돌이 등장하여 팬덤을 형성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악, 게임, 
인플루언서, 및 모델 산업 등에서 가상 아이돌을 적극 활용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
계를 넓히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K-콘텐츠 시장은 종합 콘텐츠 IP 비즈니
스부터 가상 IP, AI 오디오, 팬덤 솔루션 등 다양한 시장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에
서 AI 기술 도입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점차 AI 작곡, 작사가에 의한 음악, AI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AI 만화가의 웹툰 등 AI 창작자 및 AI 가상 엔터테이너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 콘텐츠 IP 비즈니스부터 가상 IP, AI 오
디오, 팬덤 솔루션 등 다양한 시장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소비자를 위한 AI 기반 소셜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대중
음악산업에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혁신적 변화의 대표 사례는 ‘슈퍼톤’ 기업의 AI 오
디오 기술이다. AI 오디오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 음성과 창법 등을 그대
로 구현하고 30초 내 짧은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8) 이규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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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디오 기술은 다국어 변환 기술을 통해 여러 언어의 음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BBC는 가상 K-pop아이돌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우려와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
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가상 기술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다. 이처럼 AI가 음악산업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음악이 창작될 수 있는 동시에 표절, 딥
페이크 등 실제와 가상 엔터테이너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저작권 및 불쾌한 골짜기 
등 부정적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ACG(Anime, Comics, Games) 문화와 K-pop 아이돌 
문화를 결합한 가상 아이돌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창
구로 부상하고 있다.9)

가상 K-pop 아이돌은 현실 아이돌과 흡사한 가상 아이돌과 버튜버(V-Tuber)가 있
다. 버튜버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태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뜻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상 엔터테이너로 탄생시킨 최초의 사
례는 2007년 일본의 야마하가 개발한 가상 가수 하츠네 미쿠이다. 하츠네 미추는 일본
과 중국에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버튜버의 시초는 멤버 전원이 트위치 스
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 그룹 이세계 아이돌(2021년 12월 데뷔)이며, 인터넷 
방송과 음원 뿐만 아니라 이세돌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웹툰과 싱글 음원의 결
합 등)도 출시되었다. 가상 K-pop 아이돌과 현실 아이돌의 결합의 산업적 가능성은 크
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콘텐츠 IP 활용 확대로, 현실 아이돌 멤버의 캐릭터에 디지
털 실감기술을 탑재하여 IP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다. 둘째, 가상 아이돌의 특성상 매니
지먼트 차원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셋째, 디지털 실감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상세계 
안에 존재하는 환경, 캐릭터의 행위, 상황과 개연성이 현실감을 전달하며 콘텐츠 수용자
의 몰입감을 고조시킨다. 넷째, 가상 아이돌과 현실 아이돌 간의 상호작용이 다양해지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10) 현실 아이돌과 유사하게 가상 아이돌
도 음악 산업 이외에도 게임, 패션 분야와 융합하여 부수적인 IP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상 K-pop 아이돌 ‘이터니티’는 패션업계 최초로 가상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패션 화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1)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참신함, 신비로
운 이미지, 및 리스크가 없다’는 가상 인간의 특징은 아이돌 산업에도 적용된다. 가상 아
이돌 멤버는 시공간은 물론 노동량에 대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 
아이돌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9) 형영, 노승관, 「미디어 융합 추세에 따른 가상 아이돌 산업의 발전 전략 분석-‘뤠텐이’를 중심으로」, 『한
국디자인문화학회』, 제28권 제4호, 2022, 508쪽.

10) 강신규, 디지털 실감기술과 아이돌 산업의 결합, Media Issue & Trend(2021.05),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48/download/KCA_Media_Issue-Trend_vol48.pdf (검색일자: 

2023년 1월 30일)
11) 설가예, 서승희, 「한국 가상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에 나타난 디지털 기술 및 패션의 특징」, 『패션비지니

스』, 제27권 제1호, 2013, 115쪽.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48/download/KCA_Media_Issue-Trend_vol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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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G 문화 향유자의 가상 K-pop 아이돌 콘텐츠 소비

ACG(Anime·Comics·Games)는 디지털 네이티브 팬덤이 이끄는 콘텐츠·캐릭터 중심 
문화와 산업으로 글로벌 팬덤 기반 문화이다. ACG 콘텐츠의 핵심 동력은 IP 확장(트랜
스미디어), 팬 커뮤니티 참여(UGC), 실시간 플랫폼, 그리고 AI·실시간 렌더링 등 제작 
기술이며, 대표적 사례는 버츄얼 아이돌(VTuber)의 라이브 스트리밍, 팬 커뮤니티 멤버
십, 3D 이벤트 등이다. ACG(애니메이션·만화·게임)는 K-콘텐츠의 외연을 웹툰·버추얼 
크리에이터·게임 라이브서비스까지 확장시키며, AR/VR 라이브, 인터랙티브 스토리, 공
간형 전시·체험 등의 수단을 통해 콘텐츠 향유자의 몰입형 경험을 높인다. 또한 IP 운영 
방식의 전환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커뮤니티가 결합해 팬 참여형 가치사슬(2차 창작 생
태계)을 형성하며, 트랜스미디어 확장과 멤버십·굿즈·라이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수익
모델이 표준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 소비층이 Z세대 및 알파세대로 이동되면서 가상 K-pop 
아이돌 및 엔터테이너 관련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불리는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2025년에 총 22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은 이미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영상 화법에 익숙하며, 가상 인
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가상 세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제작자이기도 하기에 알파 세대 대부분은 영상편집에 익숙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글 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네이버웹툰 필터 및 AI 영상촬영 필터가 대중화되면서, Z세대 및 알파세대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화된 캐릭터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상 아이돌의 실재감은 버츄얼 
콘텐츠 향유자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콘텐츠 소비를 촉진시킨다. 아바타, 보이스 합
성, 실시간 스트리밍, 즉각적 피드백(채팅 반응)을 통해 가상 아이돌과 콘텐츠 향유자 
간의 강한 파라사회적 친밀감을 구축한다. ACG 문화에 익숙하며 메타버스 및 AI 콘텐
츠를 적극 소비하는 세대에게 가상 K-pop 아이돌은 현실 인간 K-pop 아이돌의 대체
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이다.

3. 감성 AI 도입 가상 K-pop 아이돌과 팬 간의 커뮤니케이션 발전 가능성

가상 K-Pop 아이돌은 새로운 디지털 생명체라는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신하
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매개로 팬들의 문화적 취향에 부응하고 있다. 
가상 K-Pop 아이돌 및 가상 엔터테이너의 화제성이 고조되고 현실 K-Pop 아이돌 팬
덤과 유사한 팬 문화가 나타나면서, 엔터테인먼트 제작자들은 가상 K-Pop 아이돌에 챗
GPT나 자체 AI 두뇌를 탑재하는 등 가상 K-Pop 아이돌과 팬(현실 인간) 간의 쌍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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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속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AI 기술을 통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
는 가상 K-Pop 아이돌과 마치 친구같이 소통할 수 있다.

감정 AI(Emotion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시각, 청각 등의 감각 요소를 입력
하여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는 다중 모달(Multi-modal) 기술이다12). 인간과 인공지능
의 감정을 통한 상호작용에서‘인간과 인공지능이 감정적 교환 행위 과정은 신뢰성을 강
화’하며 반복적 교환 행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13) 문화콘텐츠는 온·오프라
인 영역에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감성적 교감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공물 및 상품화된 결과물 등으로, 감성 AI의 적용 사례로는 마케팅, 가상 인간 AI 비
서, 게임, 장난감, 반려로봇 등이다. 

감성 AI 기술이 로봇 및 가상 인간’에 적용되면서 감성 AI 콘텐츠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CG), 감성 AI 기술 등을 활용해 제작되는 가상 인간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점차 가상 인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
성 AI에 대한 선행연구는 감성 AI 기술의 마케팅 효과, 기술 이용자 만족도, 감성 AI 기
술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생성형 AI 챗봇 활용, 교육 분야의 감성 AI 활용 등에 집중
되어 있다. 현재 감성 AI 산업은 로봇 및 가상 인간 기술과 융합하여 교육, 건강, 문화 
분야 등에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문화자본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스타
트업들이 대화형 AI 플랫폼을 개발하며 음성, 시각, 텍스트 기반 감정 분석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다. 감성 AI는 인간의 감성의 이해를 넘어 희노애락과 같은 감성 표현 범위를 
확대하며,14) 인간 대체가 아닌 인간과 공존하며 인간 삶의 제고에 기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III. 토의

1. 가상 K-pop 아이돌 사례- 플레이브 & 이터니티티

12) 정현태 외, 『감성 인공지능: 인간 이해와 감성 증강』, 율곡출판사, 2024, 10쪽.
13) 송정은, 「감성 AI 확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쟁점 및 발전 방안」, 『GRI 연구논총』,(2024).58쪽.
14) 강은진,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산업 내 디지털 휴먼 활용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이

슈 & 트렌드』, 제52권, 2002.09.10,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53/sub05_01.html (검
색일자: 2023년 1월 20일)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53/sub05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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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K-pop 아이돌의 형식은 크게 버튜버, 가상 및 현실 아이돌의 결합(K/DA, 에스
파, 이터니티 등), 가상 캐릭터와 현실 인간 엔터테이너의 결합, 및 AI로 제작된 AI 아
이돌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현실 K-pop 아이돌 그룹 멤버와 가상 멤버의 조합 혹은 
게임 캐릭터의 가상 아이돌화이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
전드(League of Legends, LoL)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 아이돌 그룹 K/DA이 탄
생하였다. 두 번째, 2020년 데뷔한 현실 아이돌 에스파는 자체 세계관에서  4명의 현실 
아이돌과 4명의 가상 아이돌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3월 SM은 에스파 세계관
에 등장하는 캐릭터 나이비스를 가상인간으로 데뷔시켜, 에스파와 팬덤 간의 매개를 촉
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타 현실 아이돌처럼 강한 팬덤을 보유한 에스파의 경우, 팬
들은 에스파의 가상 멤버에 대해 크게 인정, 호기심, 부분 인정, 거부 등의 반응-1) 현
실과 가상의 경계를 오고가며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 2) 가상 멤버에 대한 호기심; 3) 
가상 세계 속의 존재로만 인식; 4) 가상 멤버를 활용한 IP 확장 가능성 기대; 5) 몰입의 
한계; 6)가상 멤버에 대한 심리적 거부(예:오글거린다, 오타쿠스럽다 등)/ 7)가상 멤버
의 활동 부작용 우려-을 나타냈다.15) 세 번째, 가상 캐릭터(아바타)와 현실 인간 엔터
테이너의 결합으로, 퍼포먼스의 실체는 인간 엔터테이너이다. 버츄얼 캐릭터로 데뷔한 
가상 K-pop 아이돌 멤버는 카메라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실연자의 동작이나 표정을 
포착하여 화면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I 아이돌은 외형뿐 만 아니라 모든 퍼포먼스
도 AI 기술로 구현된다. 

[그림 1] 이터니티

15) 김수현, 유지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메타버스 인식과 수용방식 연구-에스파(aespa)팬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제15권, 제7호, 202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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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플레이브

2-1. 플레이브
 

가상 K-pop 아이돌 중 플레이브와 웹툰과 K-pop의 특성을 가상 기술로 융합하여 
제작된 사례이다. 플레이브는 버츄얼 유튜버 K-pop 아이돌으로, 웹툰체의 캐릭터로 팬
들에게 어필한다. 플레이브의 댄스 동작은 현실 아이돌과 유사한 수준이며, 가상 아이돌 
멤버가 현실적 댄스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션기술 성능
을 개발해왔다. 플레이브는 웹툰 그림체에 익숙한 10~20대 여성팬을 중심으로 팬덤이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현실 인간 아이돌과 동일하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유튜버
에 콘텐츠를 올리며, 라이브 TV 방송, 온/오프라인 콘서트(예:케이콘KCON LA 2023, 
MBC 음악 프로그램 쇼!음악중심, 고척돔 라이브 단독 콘서트 등) , 굿즈 판매 등 현실 
아이돌 그룹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플레이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다”, “새로운 
K-pop 아이돌 모델”이라는 긍정적 반응부터 “플레이브 팬을 이해할 수 없다”, “어색하
다” 등으로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플레이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팬 및 콘텐츠 향유자들은 가상 아이돌인 플레이브는 평소에 즐기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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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 콘텐츠의 연장선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플레이브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경우는 현실 인간 K-pop 아이돌 팬덤의 일원으로, 플레이브를 캐릭터의 기술적 우수성
은 인정하나 가상 K-pop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과 경쟁 가능성을 불쾌하게 느끼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인간 K-pop 아이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상 K-pop 아
이돌에게는 느낄 수 없으며, K-pop 아이돌 평판은 인간 아이돌 멤버들도 달성하기 어
려운 영역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상 아이돌의 등장을 노동시장에서 인간
이 AI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협에 비유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2. 이터니티

이터니티(2021년 3월 데뷔, 11인조 걸그룹)는 캐릭터 기반이 아닌 딥리얼 AI기술로 
형성된 가상 아이돌 그룹이다. 이터니티 제작사인 펄스나인은 정식 오디션을 통해 실연
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보이스 및 움직임을 딥리얼 AI기술로 구현하였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이터니티를 버추얼 휴먼 기술의 사례로서 ‘2022 올해의 여성 100인 특집’에 소
개하였다. 펄스나인은 EU의 윤리적 AI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터니티가 가상의 인물
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16) 펄스나인은 202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 ATSC3.0 기반 입체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이터니티의 신곡 뮤직비
디오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3D 실감미디어 기술은 3D 영상 시청 중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울렁거림을 최소화하여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인다17).

이터니티 제작자 박지은 대표는 ‘가상 캐릭터는 완벽할 수 있고, 인간보다도 더 인간
적일 수 있다’며, ‘과도한 일정과 거듭되는 자기 개발 스트레스에 부담을 느끼는 스타 엔
터테이너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신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이점이 많
다’고 언급하였다.18) 최근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AI 아이돌 ‘이터니티’에 대한 K-pop 
향유자의 반응은 ‘신기함’을 넘어 ‘몰입가능한 새로운 K-pop 그룹’으로 확장되고 있다.

플레이브와 이터니티 사례는 가상 K-pop 아이돌이 해외(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가상 엔터테이너 및 아이돌과는 차별화된 기술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활동이 불규칙적인 ‘이터니티’
에 비해, ‘플레이브’는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현실 K-pop 아이돌과 비교할만한 음
악적 성과 및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였다.

16) 최광민, 「영국 BBC, 인공지능 가상 아이돌 '이터니티'...새로운 한류 주역으로 주목」, 『인공지능신문』, 
2022.12.22.(검색일자: 2023년 1월 20일)

17) 이재형, 「ETRI, 가상 걸그룹 '이터니티' 3D 뮤비 제작 '부산국제영화제' 진출」, 『D쿠키뉴스』, 
2025.4.23.(검색일자: 2025년 9월 20일)

18) 최광민,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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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 K-pop 아이돌 성장과 K-pop의 정체성
  

가상 K-pop 아이돌 및 가상 엔터테이너의 긍정적인 점은 대중의 다양한 미적 욕망 
충족, 비주얼 표현력 확대, 및 팬과의 소통량 확대가 가능한 점이다. 이는 현실 아이돌이 
가상 아이돌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실 K-pop 아이돌과 비교했을 때, 가
상 아이돌에 대한 몰입도가 낮고 매력이 반감될 수 있으나 가상 K-pop 아이돌만의 신
비로움과 친근함 등 다른 매력을 선사할 수 있다. 팬들과의 소통면에 있어서도 버츄얼 
유튜버 K-pop 아이돌 멤버들은 현실 아이돌과 동일한 수준의 유머를 구사하고 진정성
을 표출하며 상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K-pop 엔터테인먼트사는 국적 구분없이 작사, 작곡 등에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소비를 활성화시킨다. K-pop 전문가들은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따른 콘텐츠 확장성 및 
전문성 외에도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제작자와 수용자 간의 공감대 형성
을 중시하고 있다. 가상 K-pop 아이돌과 팬들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
야기 개발 및 기획력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팬들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태
계 조성이 중요하다. 혼종성이 강한 K-pop의 글로벌 인기가 고조될수록, K-art, 
K-culture 등 지역적 문화상품의 K-의 의미는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한국성
(Korean-ness) 만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K-pop 산업의 전략적·문화
기술적 변화를 볼 때, K-pop의 매력은 더 이상 한국적인 것에만 강조될 수 없을 것이
다. K-pop의 한국적 특색이 현재까진 ‘한국인 멤버 중심으로 한국어+한국적 스타일+
수준높은 안무+소통+IP 활용력(OSMU로 콘텐츠 다양화)’ 구조를 였다면, 가상 K-pop 
아이돌의 등장 및 국내외 미디어 산업의 문화기술 발전 및 글로벌 전략 등 제작 방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및 IP 활용 시스템+기술력+스토리텔링+소통 능력’이 강
조되고 있다. K-pop은 현실 및 가상 세계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
할 수 있는 팝 음악 장르 자체로서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AI 기술력이 K-po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
에서 가상 K-pop 아이돌 관련 긍정적·부정적 이슈를 논의하여야 한다. 가상 K-pop 아
이돌을 포함 가상 인간은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확장가능성과 비례하여 저작권(2차 창
작물 무단 생성) 및 윤리의식(인터랙티브 포르노그래피에 사용, 그림자 노동 및 외모지
상주의 증가 등)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K/DA의 저작권이 침해되어 2차 창작
물이 무단 생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가상 인간은 포르노
그래피에 악용될 수 있다. 그림자 노동 이슈는 가상 인간 활동이 증가할수록 제작자뿐 
아니라 가상 인간 후면의 실연자의 노동량도 늘어나는 점이다. 감성 AI 도입 가상 
K-pop 아이돌과 팬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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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K-pop을 비롯한 K 콘텐츠 제작과정의 기술적 발전에 따른 플랫폼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수단적 요소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외 K-pop 팬
들이 부여한 K-pop의 가치는 특정 음악 스타일을 넘어선 다양한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
루며 타 장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를 전달하는 종합적인 문화콘텐츠이다. K-pop 
제작자들은 K-pop 팬과의 공감적 소통을 강화하며 팬덤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
에서의 이문화간, 지역간 공감이라는 가치 창출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상 K-pop 아이돌 사례는 K-pop에서‘K-’의 의미가 글로벌 단위에서 기술력, 콘텐
츠 기획력 및 IP 활용, 문화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문화경쟁력임을 제시하였다. AI 기술
은 가상 K-pop 아이돌뿐만 아니라 현실 K-pop 아이돌 음악의 언어, 음악 장르, 비주
얼 표현, 스토리텔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통해 다국적 언어 제공이 가능
하며, 다양한 캐릭터로 인종 및 젠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의 
매칭 및 스토리텔링의 범위 확장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K-pop이 글
로벌 단위에서 보편성, 독특성,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K-의 의미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표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상 K-pop 아이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문헌 연구에 집중하여 사례 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향후 K-pop의 ‘K-’의 글로
벌리티를 바탕으로, 가상 K-pop 아이돌과 팬들 간의 소통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
하여 가상 K-pop 아이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감성 AI 기술의 파급력에 비해 관련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며, 감성 AI 데이터의 투명성, 안전성, 및 신뢰성 연구도 부족하다. 감
성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감성 AI 서비스, 솔루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 감성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향후 감성 
AI 연구는 정량·정성 조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감성 AI 알고리즘 개발 방
안 및 감성 AI 확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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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Virtual K-pop Idols and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K-’ 
 (Song, Jung-Eun)19)

    The case of virtual K-pop idol 'PLAVE' and the case of AI idol 'Eternity' suggest 
that the meaning of 'K-' in K-pop is cultural competitiveness that promotes technological 
prowess, content planning and IP utilization, cultural diversity, and imagination at the 
global level. For the generation who are familiar with ACG culture and actively consume 
metaverse and AI content, virtual K-pop idols are not replacements for real human K-pop 
idols, but new content. 

  This study will discuss the development of K-pop content and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prefix 'K-' due to the emergence of virtual K-pop idols. To this e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ypes of reactions of K-pop content enjoyers to virtual K-pop idols 
by analyzing YouTube video comments of virtual K-pop idol 'Play' and K-pop idol 
'Eternity', which have been active since the COVID-19 period. Compared to 'Eternity', 
which has irregular activities, 'Play' has been steadily active since its debut, forming 
musical achievements and strong fandom comparable to real K-pop idols. The response of 
K-pop enjoyers to the AI idol 'Eternity', whose technology has recently been upgraded, is 
expanding beyond 'wonder' to a 'new K-pop group that can be immersed'. Virtual K-pop 
idols born with AI technology can provide multinational languages, express race and 
gender identity with various characters, and expect to expand the scope of matching and 
storytelling between music genres. Through this, K-pop will be recognized for its 
universality, uniqueness, and expertise at the global level, and the meaning of K- will be 
expressed as glob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Virtual, Artificial Intelligence, Emotion AI, K-pop, glocal content

19) Regional 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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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현(건국대)

본 연구는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화두 중 하나인 '가상 아이돌' 사례, 그중에서도 버추얼 
아이돌인 '플레이브'와 AI 아이돌인 '이터니티'를 중심으로 K-pop의 외연 확장을 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기존의 '한국성(Korean-ness)'에 집중되
었던 'K-'의 의미가 글로벌 단위의 기술력과 콘텐츠 기획력, 그리고 문화 다양성으로 확
장되고 있다는 진술은 K-pop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있는 관점이라 판단됩니
다.

하지만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의 구체성과 'K-'의 의미 확장이 갖
는 본질적 딜레마, 그리고 윤리적 쟁점에 대해 몇 가지 비판적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방법의 문제입니다. 초록에서 밝힌 유튜브 영상 댓글을 분석하여 향유자의 
반응 유형을 살피겠다고 명시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댓글 데이터의 수집 기간, 분석 대상
(표본 수), 분석 방법(텍스트 마이닝, 감성 분석 등)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 논증으로 보
기에는 그 규모나 활용의 적극성 등에 부족함이 보입니다. 좀 더 실증적이고 카테고리화 
된 분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버츄얼 아이돌의 그림자 노동과 윤리적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버츄얼 아이돌만의 장점, 즉 “노동량에 대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다"와 같은 
진술에서 플레이브는 실제하는 인간 실연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터니티는 딥
리얼 기술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돌로서 이들과 팬들의 소통은 알고리즘에 의한 감정의 
모사이지 실제 Interaction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비교사
례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존 인물의 가상화, 즉 향유자들의 감정이입으로 활
동하는 플레이브와 기술을 통해 진보하고 있는 이터니티를 팬덤 형성의 차원에서 등치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의 중요한 담론인 K의 문제인데요, K 팝 성공의 탈 장소성과 정
체성에 관해 진술하셨습니다.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글로벌 보편성과 기술 경쟁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K 콘텐츠에 열광하는 글로벌 팬덤이 보
편적 콘텐츠성과 기술력으로만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향유자들은 오히
려 한국성(性)에 대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요즘 한류의 의외의 특성은 아닐까요? 물론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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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K’의 제거나 완화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이것이 기표로서의 그것, 즉 이전의 Korea Discount가 Korea Premium으로 변하
는 과정에서의 자발적 우려, 혹은 지속가능한 K 콘텐츠 시대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해당하
기도 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국가 혹은 이전의 민족국가 
시대의 집단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국성, 이른바 ‘국뽕’에 대한 역효과, 혹은 콘텐츠 퀄
리티의 저하 우려 차원에서는 수긍하지만,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혼종성 중심 시
대의탈장소성과 기술중심의 방향성은 조금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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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Demon Hunters를 중심으로 본 
생태인문학적 K-담론 

유영초(한성대학교)1)

1)한성대학교, oioupy@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이를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이 작품을 주로 무속, 
한국적 정체성, 문화혼종성 등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접근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행위
자-네트워크 이론(ANT)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당산나무가 단순한 배경적 오브제가 아
니라 아날로그 생태 기억(의례, 공동체, 신성공간)과 디지털 내러티브 생산(애니메이션, 
세계관, 팬덤 활동)을 연결하며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서사를 추동하는 비인간 행위
자로 분석하였다.
영화 속 당산나무를 마을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태적 중심으로서, 걸그룹 헌트릭
스와 옛 무당 삼인조를 연결하는 통로, 비인간 귀마와 인간의 힘이 교차하는 통로, 루미의 
상처와 고통이 비인간적 에너지와 번역되는 장소, 세계의 파괴와 치유가 동시에 매달려 
있는 중심으로 기능하는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넥스트-K는 기후위기와 문명전환 시대에 새롭게 제안해야 할 방향
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지역과 세계,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생태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접화군생(ANT)과 풍류(감응), 홍익인간(생태윤리)으로 구성된 생태인문학
적 K-정체성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K-pop Demon Hunters, ANT, 생태인문학, 풍류, 넥스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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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K-Pop Demon Hunters>의 스토리는 당산나무에서 시작된다. 당산나무는 전통적

으로 마을의 신목이자 공동체의 상징으로, 인간과 자연,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생태
적, 문화적 매개체이다.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신시의 건설로 시작된 K-공동체의 서
사는 당산나무를 K-담론의 뿌리로 번역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Pop Demon 
Hunters(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에 등장하는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생태인
문학적 K-담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5년 연말, 올해의 영화를 꼽으라면 아마도 틀림없이 <케데헌>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다. 넷플릭스 사상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우고2) 대표곡 OST  <골
든>(Golden)이 6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3) 등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
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캐데헌>의 스토리는 K-팝 3인조 아이돌 걸그룹 헌트릭스
(HUNTR/X)가 당산나무에서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무대에서
는 스타지만, 사실은 팬들의 응원과 에너지를 통해 형성되는‘혼문’을 통해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데몬 헌터, 즉 현대판 무당이다. 인간의 혼을 노리는 악령 귀마와 그에 
의해 조종되는 아이돌 그룹‘사자보이즈’가 헌트릭스의 혼문을 파괴하려는 가운데, 주인
공 루미의 정체성과 사자 보이즈의 진우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캐데헌 현상’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열광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작품 속 아이돌
의 팬덤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팬아트, 커버댄스, 챌린지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떼창’문화는 현지 팬들의 참여를 선도한다. 애니메이션의 장소로 등장하는 낙산
공원, 경복궁, 남산 등 실제 장소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명소가 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음
식문화 콘텐츠가 현실의 트렌드로 이어진다. 작품의 성공은 당연 코스튬 품귀 현상을 일
으키기도 하고 까치호랑이 굿즈와 같은 팬코노미(Fan+Economy)를 창출한다. 

학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진다. <케데헌>를 주제로 문
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측면, 서사와 영상 연구의 측면 등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다. 특히, <굿>, <한국무속신앙>, <무속 판타지>, <샤먼슈퍼영웅>, <한국적 정체성
과 문화혼종성>, <코리아이즘>등의 논문제목 키워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의 핵심 
소재이자 세계관으로 구현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관한 연구들이 두드
러지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케데헌>의 성취를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가치로 살펴보고

2) 넷플릭스 오리지날 콘텐츠 중 최초로 3억 시청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559001, 참고
3) 중앙일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488,  참조
4)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는 2025년 11월 현재 24편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논문이 등재되어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559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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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즉, <케데헌> 성공의 배경은 다만 K-pop이라는 문화상품의 글로벌화가 아니
라, 우리 전통 속에 내재된‘풍류’와 같은 생태적, 관계적 K-담론에 있다고 추정하고, 이
를 당산나무를 매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과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케데헌>에 등장하는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가

치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산나무가 하나의‘배경’이나 단순한 영
화적 미장센이 아니라, 이 영화의 중심축으로서의 행위자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당
산나무가 인간과 비인간이 의미 생성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존하며, 영화 속에서도 실체
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전제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짚어보
지 않을 수 없다. ANT는 브루노 라투르 등에 의해 디자인된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
야는 물론, 과학기술과 예술체육 분야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사상이다. 이 연
구의 관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ANT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5)을 본 연구에서의 의미와 연관성을 통해 이해하는 정도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ANT의 가장 큰 특징을 ‘경계 넘기’로 본다. 즉 존재보다는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환경, 주관과 객관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ANT는 비인간(nonhuman)에게 적극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한다. ANT는 ‘행위자
(actor)’ 개념을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비인간 사물, 개념, 기호 등으로 확장한다. 인간
만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 물질, 기계, 컴퓨터, 옷, 돈, 문자, 기호, 또
는 정신적 개념들(기억이나 관념)까지도 행위자로 포함된다.6) 이러한 생각은‘당산나무’
를 주요 행위자로서 연구의 핵심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 

또, ANT의 행위자는 네트워크로 본다는 점이다. 사유 주체적 관점에서는 나의 행위
가 대상을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는 행위 능력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비롯되는 “관계적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7)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으

5)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이음, 
2010. 여기에서는 제1장, 「홍성욱의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의 설명을 기초로 본 연구와의 연관성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6) 김홍중, 『가까스로 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이음, 2025, 162; Cerulo Karen A, “ 
Nonhumans in social Interaction”, annual Review of Socialology 35, 2009: 543

7)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이음, 
20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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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례의 공간, 축제의 공간이었던 당산나무야 말로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 인간과 
비인간의 서사가 농축된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ANT에서 중요한 개념은 번역(translation)’이다.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의 의미나 역할, 역학관계가 변형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
로 번역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풀이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ANT에서의 번
역은 이러한 언어번역이나 의미의 변환을 넘어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협상과 중재, 
매개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재조립되는 “행위자 네트워크의 건설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자기 목표에 맞게 끌어들이며, 서로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재배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성욱은 행위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번역이 
“ANT의 꽃”8)이라고 말한다. 

행위자들에 따라서는 당산나무가 무당의 접신공간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저 단순
한 사람들의 그늘이나 쉼터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요컨대 우리가 
한그루 나무라고 인지하는 저 존재자는 실제로는 기후, 햇빛, 흙, 미생물 등의 어셈블리
지, 관계들의 다발”9)이며, 인간은 이 비인간 관계들의 다발과 나이테에 스며들어 있는 
네트워크이기에, 당산나무라는 하나의 노거수로 대상화 추상화되고 박제된 즉, 블랙박
스화 된 본래의 네트워크를 펼쳐내는 것이 연구의 목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ANT의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케데헌> 당산나무를 매개로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가치와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K-는 대체로 K드라마, K
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콘텐츠를 지칭하
는 접두사로서 한국 스타일, 혹은 한류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브랜드 혹은 기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가 “국뽕”의 지시어처럼 여겨질 정도로 의미의 혼탁현상이 있기도 했다. 박
소정은 주요 일간지의 ‘K-’기사를 수집, 분석해, K-담론의 발생, 전개와 의미 지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10) 이 논문에 따른 K-담론의 궤적은 대략, 문화현상기 단계에
서는 한류 드라마, K-pop 중심의 문화 교류,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 흐름으로서 한류 
담론을 형성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브랜드화 단계에서는 K-drama, K-beauty, 
K-food, K-content 등으로 확장되며, 한국적 정체성과 시장성과를 결합한 국가 브랜
드 담론으로 발전한다. 이후 정책과 정치 담론화 단계에서는 K-방역, K-경제, K-정책 
등으로 확장되며, 국가 시스템이나 정책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언어로 정치
화된다. 더 나아가서는  K-육아, K-명절, K-노예 등으로 자조적 풍자적 언어로 역전

8)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이음, 
2010, 25

9) 김홍중, 『가까스로 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이음, 2025, 195
10) 박소정. (2022). 확장하고 경합하는 K :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본 K 담론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66(4), 144-186. 10.20879/kjjcs.2022.6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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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며, 국가주의 및 성과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비판적 감수성’을 담는 기호로도 
작동한다고 분석하고 있다.11)

본고는 이러한 성과주의적 국가주의적 담론에서 벗어나서, K-담론의 미래는 관계적·
생태적 K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특히 AI 시대, 글로컬과 문
화다양성,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은, K-담론을 새로운 생태적, 관계의 패러
다임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NT의 관점에서 특정한 ‘행위자(Actor)’가 
네트워크 전체를 자기중심적으로 고정시키며, 타자의 작용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상태는 
번역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케대헌> 속 행위자들과 당산나무
<케데헌>의 분석 전제로서 이 작품 자체가 이미 국경으로서“K의 바깥”에서 만들어

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미 K는 “순수한 우리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선 혼종, 
협력, 경합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 강이 한국의 
유산을 기반으로 무당, 귀마(Gwi-Ma),  도시경관과 시골마을, K-pop, 팬덤 문화 등을 
하나의 세계로 엮어서“메이드인 유에스에이”애니메이션(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 
넷플릭스 배급)으로 만든 네트워크 산물이다.

K-pop 걸그룹 HUNTR/X(루미·미라·조이)가 아이돌이자 데몬 헌터라는 이중 삶을 
살고, 노래와 춤으로 악귀를 막는 영적 그물망 혼문(Honmoon)을 유지해야 하며, 라이
벌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Saja Boys)는 악마 측 행위자이다. 그룹 리더 루미는 반(半)
악마로서 정체성 혼종성의 내적 상처를 안고 있고, 이는 세상을 이중으로 보는 것과 같
은 짝눈과 몸에 퍼지는 보라색 패턴이 그 내적 고통을 가시화한다. 악마·귀마도 “완전히 
타자”로만 그려지기보다는, 인간의 상처, 욕망, 좌절이 반영된 존재로 묘사된다. 

이러한 설정은 순혈과 순수, 선과 악이라는 식의 상상력과 정면 충돌하게 된다. 또한 
이는“우리(선) vs 그들(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각자 상처와 욕망을 안고 있는 행위
자들의 그물망으로 인식하게 된다. 악으로 설정된 진우의 희생에서 볼 수 있듯, 결국 관
계와 섞임과 혼종성 자체가 힘의 원천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ANT의 관점에서
는 선과 악, 너와 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는 설정들이다. 

전통적으로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 공간이었다. 즉 당
산나무는 한반도의 마을 공동체 신앙과 자연관을 함축한 대표적 상징으로, 공동체적 관
계성과 생태적 순환의 기억을 품고 있다. 

11)박소정, K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담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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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행위자들이 서로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당산나무 아래서 옛날 무당 
삼인조가 노래와 춤으로 혼문을 세웠다는 설정은, 세계의 우주수와 창세신화, 신단수 아
래에서의 건국신화, 한국적 무속(굿·무가의 노래와 춤)과 풍류의 서사와 기억을 나아가 
K-pop 공연 언어로 재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당산나무는 단순한 배경적 오브제가 아니라 아날로그 생태 기억(의례, 
공동체, 신성공간)과 디지털 내러티브 생산(애니메이션, 세계관, 팬덤 활동)을 연결하며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서사를 추동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당산
나무의 행위 방식을 통해, ‘K’가 단순한 성과주의 국가주의 브랜드가 아닌, 살아 있는 생
태적 가치의 전승 체계로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산나무는 이처럼 한국적 가치가 호흡하고 뿌리내린 문화영토의 상징적 뿌리 체계이
자, 한편으로는 글로벌 문화생태 속에서 관계적 생명성과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탈
영토화의 행위자이다. 이를 통해 K-담론은 단순한 국가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생태적 
관계성과 의미망의 재구성이라는 생태인문학적 K담론으로서 넥스트-K라는 새로운 방
향을 획득한다. 

즉, 생태인문학적 시선에서 ‘넷스트 K’는 더 이상 국가·민족적 정체성의 부호가 아니
며, 특정 문화의 독점적 기표도 아니며, 오히려 생태, 관계, 조화, 상생의 윤리적 원형으
로서 지구적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공명 언어로서의 작동 가능
성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Ⅳ. 풍류와 생태인문학적 K-담론
<케데헌>에 열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브랜드”, “K-성공 신화”로서의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매우 말초적이고 평면적이다. 현재의 
AI와 기후위기라는 문명사적 조건은 K-담론을 새로운 생태적, 관계적 패러다임으로 확
장할 것을 요구한다. 영화 속 당산나무는 K-담론을 그렇게 확장시켜준다. 

당산나무는 마을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태적 중심으로서, 걸그룹 헌트릭스와 
옛 무당 삼인조를 연결하는 통로, 비인간 귀마와 인간의 힘이 교차하는 통로, 루미의 상
처와 고통이 비인간적 에너지와 번역되는 장소, 세계의 파괴와 치유가 동시에 매달려 있
는 중심이다. 당산나무는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핵심 담지자가 된다. 

즉, K-담론이 넥스트-K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인문학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생태인문학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기후감수성, 지역성과 지구성의 공존, 존재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돌봄을 중심에 놓는 당산나무의 인문학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산나무를 지지할만한 강력한 철학적 프레임이 있다. 바로 접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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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接化群生), 풍류(風流),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생태인문학적 K-담론의 원형이 그것
이다. 이를 현대적 관점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ANT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넥스
트-K”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접화군생은 인간, 비인간의 상호감응과 상호변화를 통해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처럼 인간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며, 비인간(동물·식물·요괴·정령)과도 감응을 나
누며, 서로 변화(化)하고 공동으로 생존(群生)을 이루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널리 두루 이롭게 하는 관계의 윤리로서 홍익인간의 철학과 연결된다. 두루 널리 이로운 
인간이라는 원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무기물, 우주 전체에게까지 유익하게 
하는 거의 창조적인, 신적인 활동”12)의 관계적, 생태적 원리다. 홍익인간이 지금은 민족
교육과 국가주의 이념으로만 소비되지만, 원래는 이처럼 공동체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이롭게 하는 관계적 삶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천적 감수성은 풍류로 수렴된다. 풍류(風流)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
처럼 바람과 흐름의 리듬이다. 자연과 인간의 호흡과 감수성이며 생태적, 예술적, 윤리
적 리듬의 공명이다. 풍류는 유불선을 아우르는 현명한 도(道)가 되고13) 미술의 예술적 
정취14)이기도 하고, 한국 음악의 뿌리로서 가창이며15), 화랑의 유오산수(遊娛山水)16)
에 이르는 심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풍류란 자연과 인간의 공명, 도의적 수행과 공동체
의 조화, 예술적 감수성을 아우르는 관계적, 생태적 리듬을 읽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헌트릭스의 생태적 관계와 윤리적 태도 음악과 춤의 리듬은 감응과 공명의 풍류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K-담론의 생태적 뿌리를 회복·확장해야 넥스트 K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넥스트-K는 접화군생(ANT)과 풍류(감응), 홍익인간(생태윤리)으로 구성된 생태인문
학적 K-정체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K는 더 이상 국수주의 브랜드나 문
화 상품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지역과 세계,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생태
적 관계망이다. 이것이 넥스트-K이며, 기후위기와 문명전환 시대에 K-담론이 새롭게 
제안해야 할 방향이다.

12) 김지하, 사이버시대의 생태학적 전망, 북하우스, 2003, 15쪽
13) 서철원,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그 문화사적 맥락｣, 한국고전연구32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5/123~152쪽
14) 홍성암,｢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한민족문화연구1,한민족문화학회, 1996, 217～256쪽 참조.
15) 한흥섭,｢풍류도,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인문연구49,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291～322쪽.
16) 권오만․고재희,｢한국 전통문화상 풍류활동의 전개｣,선도문화17-1,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4, 38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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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cological Humanities Approach to K-Discourse: Focusing on 
K-pop Demon Hunters

YOU, Young-Cho
This study examined the dangsan tree featured in the animated film <K-Pop Demon 
Hunters>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humanities K-discourse. Whereas 
previous studies primarily approached this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tent—such as shamanism, Korean identity, and cultural hybridity—this study 
applies Actor-Network Theory (ANT) as an analytical framework. It analyzes the 
Dangsan Tree not as a mere background object, but as a non-human actor that 
connects analog ecological memory (rituals, community, sacred space) with digital 
narrative production (animation, worldview, fandom activities), thereby propelling the 
central narrative driving the work.
Furthermore, the film's sacred tree is interpreted as the ecological center of 
K-discourse in ecological humanities, functioning as: - An ecological hub connecting 
the village and the world, past and present; - A conduit linking the girl group 
Huntrix and the trio of ancient shamans; - A passage where non-human spirit power 
and human power intersect; - A site where Rumi's wounds and pain are translated 
into non-human energy; - A focal point where the world's destruction and healing 
simultaneously hang in the balance.
In conclusion, Next-K should be realized as an ecological humanities-based 
K-identity composed of ANT (Asexual Transmutation), Pungnyu (resonance), and 
Hongik Ingan (ecological ethics). This identity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the era 
of climate crisis and civilizational transition, fostering an ecological network where 
humans and non-humans, region and world, past and future mutually benefit each 
other.

Key Words : K-pop Demon Hunters, ANT, Ecological Humanities, Pungnyu, Nex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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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린(국립경국대학교)

<K-pop Demon Hunters>는 전세계적으로 스토리뿐만 아니라 OST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케데헌 열풍’을 일으키는 등 한국문화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준 작품입니다. 영
화는 세상을 지키는 헌트릭스와 파괴하고자 하는 악령들을 K-pop이라는 소재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한국의 무속신앙, 전통과 현대문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주로 무속문화적 속성, 문화정체성과 문
화혼종성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유영초선생님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해 
생태인문학적 관점에서 <K-pop Demon Hunters>, 나아가 K- 담론에 대해 고찰하면
서 K-콘텐츠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산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영적 존재가 깃들었다고 믿으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무언
가를 염원할 때 기도하던 상징적인 사물이자 공간으로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초 선생님께서도 당산나무를 한국적 가치를 상징
할 수 있는 문화영토의 상징적 뿌리라고 언급하시면서 당산나무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중심서사를 추동하는 비인간 행위자이자 당산나무가 접화군생, 풍류, 홍익인간이라는 생
태인문학적 K-담론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류 콘텐츠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넥스트 K에 관
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K-담론의 생태적 확장’이 영화 
<K-pop Demon Hunters>가 제시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 논리적 연결
고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
성, 기후위기,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 등 생태인문학과 당산나무의 인문학이 어떻게 연결
되는지, ‘넥스트-K’가 이러한 생태인문학의 정의와 어떤 교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연구에서는 당산나무가 작품의 중심서사를 이끌어가는 비인간적 행위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영화 스토리 전반에는 헌트릭스의 상처와 감정, 치유, 사랑 등 인간 중심적 
요소가 녹아있고, 이것이 스토리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당산나무가 수
행하는 기능은 실제로 서사의 핵심 동력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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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당산나무는 신적인 존재로 인간이란 존재가 기댈 수 있는, 기대고 싶은 존

재였으나, <K-pop Demon Hunters> 속 당산나무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 악령들의 우
두머리와 같은 존재, 즉 악신인데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정과는 관계없이 당산나무 그 자
체가 가진 의미에만 주목해서 K-담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당산나무가 상
징하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로 당산나무가 묘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배재된 
채, 영화 속 설정이 아닌 당산나무 소재 그 자체가 가진 의미에만 주목해서 논의가 전개
되고 있어서 <K-pop Demon Hunters>를 통한 생태인문학적 K-담론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화 속 설정에 대한 담론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류의 인기와 함께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모든 생산물에 K를 붙이고 있습
니다. K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데 대한 논의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위 연구는 K- 담
론과 넥스트 K- 담론까지 고찰하는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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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1)
: 고전서사를 모태로 현대서사·K-팝으로 심화하고 

한류 확산 경로를 따라 타민족의 서사들로 확장하는

임형택2)

1)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930).

2) 충남대학교, 331iht@gmail.com

국문초록
  날로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강화·확장 일로에 있는 K-컬처의 다음 단계로 
‘K-유니버스’를 상상하고 기획할 때다. 본 발표는 ‘K-유니버스’의 구축을 통해 
‘넥스트 K’를 기약하고 더불어 ‘K-문화영토’의 확장이 가능하리라는 비전과 그 
실현 방안을 학계·문화계·산업계·관계 및 한국사회 일반의 공론 의제로 제시하고
자 한다. 다음은 실현 방안의 주요 단계―내용이다. 
  첫째, 한국 고전서사를 모태로 삼고 한국 현대서사와 K-팝 아이돌의 유니버스 
등 기타를 덧붙여 가는 방식―전략으로 구심(求心)을 구축한다. 둘째, 한류 확산 
경로를 복기하며 역사적―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인접 민족국가의 서사들을 덧붙
여 가며 확장한다. 동북아에서 시작해 동남아 그리고 중동·남미 일부 등 한류 서
사(K-무비/드라마)의 확장이 한류 음악(K-팝)과 함께 이뤄졌던 국가들―권역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한류에서 K-컬처로 진화했던 과정에서 확인됐던, 
서양권의 한류 서사 수용 과정을 참조하면서 그 서양권 서사들을 새로운 단계의 
포섭과 확장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기(上記)  K-유니버스 구축과 K-문화영토 확장의 비전과 방안은 내용(론)
은 물론 방법(론)에서도 이중적인 ‘한국적(韓國的/韓國籍)’을 추구하는 일이다. 
‘한국적(韓國的)’ 세계관 아래 글로벌 문화와 시민을 포섭하는 것일뿐더러, 한국
문화산업의 노하우와 복합적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여타 국가들의 문화
산업을 ‘한국적(韓國籍)’으로 수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K-유니버스, K-문화영토, 넥스트 K, K-컬처, 고전서사, 현대서사, K-팝, 
한국적(韓國的), 한국적(韓國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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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사 장르 기반의 ‘K-유니버스’ 창출이 필요할 때
바야흐로 한국―문화의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한 듯하다. 고유하거나 특수했던 

한국 인자(因子)들이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양태로 글로벌 곳곳에서 의미화·맥락화하
는 양상이 흔히 목도되며, 편재(遍在)하는 한국―문화의 지배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
자들의 재의미화·재맥락화와 재배치 양상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를
테면 미국과 일본의 자본·제작사가 K-팝 입문서 같은 콘텐츠를 내놓아 글로벌 팬덤을 
열광·확장시키며 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 이하 ‘<케데
헌>’). 한국이 주무대인 미국드라마(<엑스오, 키티(XO, Kitty)>, 2023·2025)에 글로
벌 대중이 환호한다. 구글이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주제로(‘Korean Connection’) 아일
랜드 더블린에서 스마트폰(Google Pixel 9) 론칭 행사(‘Translate and Taste’)를 연다
(2025).1) 1998년도에는 택시 트렁크에서 자면서 24시간 체제로 일했던 프랑스 사회에
서의 빈궁한 한국인의 이미지(<택시>, 1998)가 2011~2012년 이후에는 프랑스인―몸
들의 지휘자로 빛나게 조정된다(루브르 박물관 앞 K-팝 플래시몹 사건과 <강남스타
일> 파리 공연). 글로벌 대중이 중국 탕후루와 대만 버블티의 원산지를 모두 한국으로 
인식한다. 저 <오징어 게임>(2021)에서마저도 ‘Red Light, Green Light’(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Sugar Honneycomb’(뽑기) 하면서 주저했으나 이제는 ‘뛰어’라고 ‘그대
로’ 외친다(블랙핑크, <뛰어>, 2025).

한국―문화의 특이점을 운위하는 이유는 기존의 지배적이거나 주류인 문화들과는 차
별된 발전 과정상의 특색과 그 힘의 발산 방식 때문이다. 근대 문화의 주류를 구성해왔
던 서구와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문화들은 대개 정치
력·군사력·경제력 따위로 일컬어지는, 소위 국력이라는 하드파워의 그림자에 힘입어 권
력의 일종으로 획득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 버금가는 위상과 힘을 지니게 된 
한국―문화는 소프트파워 ―협의의 문화에서 광의의 문화까지― 가 앞장서거나 때로는 
하드파워 요소들과 병진하면서 그 독보적인 성격과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문화는 기존 주류 문화들이 지녔던 독선적·일방적·자기중심적 방식과는 대척적으로, 
즉 협력적·상호적·융화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산하게 되며 이는 진정한 소프트파워―문
화의 작동 방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한국―문화의 특별함은 충분히 강조돼야 하는바 ‘K-합성어’들과 ‘K-컬처’ 
일반에도 두루 담지(擔持)될 필요가 있으며, K-컬처의 미래를 구상 및 기획할 때도 마
찬가지이다. 유니버스는 문화영토 확장의 유용한 방식이며,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이
하 ‘TMS’)은 유니버스를 구축 및 확대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다만 TMS와 유니버스에

1) Extra Reporter, “Seoul food and smart tech as guests enjoy Google’s Korean Connection”, Extra, 
2025.5.18(date of searching: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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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타적 독점력이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인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이하 
‘MCU’)와 관련 콘텐츠들은 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잘 될 때는 배타적 지위와 이득
을 마냥 취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안 될 때는 고립된 채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MCU의 부침(浮沈)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K-팝 아이돌 그룹들의 TMS를 통한 유니버스 창출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소(EXO)·방탄소년단(BTS)을 위
시한 아이돌 그룹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서사들을 제공하며 이들의 
방대한 팬덤은 적극적으로 부분적 서사들을 연결하여 유니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2) 
이러한 양상은 분명 K-컬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대중음악―유행가는, 특히 아이돌 음악은 향유 연령층이 제한적이어서 보편적 확장
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TMS와 유니버스 창출의 중심적 인자가 그 멤버들 자체이
므로 지속성이 그 활동 기간과 함께 사실상 종료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K-컬처 전체
의 긍정적 영향력과 그 지속 및 미래를 생각할 때 서사 장르의 TMS를 통한 세계관 창
출은 더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Ⅱ. 한류의 확산과 K-컬처로의 진화 
  1. 동아시아와 기타 권역 일부(한류 1.0~2.0): K-서사와 K-팝의 병진 

국가(지역)마다 그 기원과 경위가 다른 한류의 복잡한 역사를 간단히 서술키는 어려
우나, 그 선두에 대중음악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대중서사(드라마·영화 등)의 작동
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반추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늘 대중음악이었으나 그 확장이 견고한 뿌리로 심화
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서사의 보완 작용이 필히 요청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한류 1.0~2.03) 시기에는 서사(드라마·영화)와 K-팝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수용
되면서 권역 내 여러 국가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승

2) 조민선·정은혜, ｢한국 아이돌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EXO와 BTS를 중심으로｣, 인문콘
텐츠 52, 인문콘텐츠학회, 2019; 박소영, ｢아이돌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 아
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87,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최윤영,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한국콘텐츠학회, 2021 등 참조.

3) 한류의 시기 구분은 관계 당국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구분을 토대로 삼고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정부(2020), 정종은(2023) 구분을 두루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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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994-1994), 중국에서의 <사랑이 뭐길래>(1991-1997), 일본에서의 <겨울연
가>(2002-2003) 등이 1980년대 홍콩류와 1990년대 일본류의 유행을 지나서 동아시
아에 한류를 몰고 온 시발점이었고 이후 <대장금>(2003-2005)을 위시해 줄줄이 이
어진 콘텐츠들이 한류를 확립시키고 오늘날까지 지속―발전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K-팝에서도 역사화될 만한 뮤지션(팀)과 콘텐츠가 쏟아졌다. 클론, 보아, HOT, 
동방신기 등과 그들의 노래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K-컬처(한류 3.0~)로의 진화에서는 그 지칭과 인식이 일반화하기까지, 대중
음악과 대중서사의 글로벌적인 수용에서 약 10년의 시차가 있었다. 먼저 K-팝이 오랜 
두드림 끝에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대중음악의 주
류 ―특수에서 보편으로―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K-서사가 주목받고 곧이어 글로벌 대중서사의 주류 장르로 등극했던 것이다.

  2. 글로벌 전 권역(한류 3.0~): K-팝의 선도와 K-서사의 합류 

한국 대중음악이 동아시아 이외 권역에서 수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11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에스엠엔
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합동 공연[에스엠 타운 라이브(SM Town Live)]을 상기할 
수 있다. 이 공연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으나 더욱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고 의미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했다. 이 공연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
자 유럽의 K-팝 팬들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슈퍼주니어를 비롯
한 K-팝의 퍼포먼스를 플래시몹으로 재현했고 이것이 다시 뉴스와 온라인 동영상으로 
널리 회자되며 증폭됨으로써 더 큰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 그동안의 투여한 공력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미국시장에서 싸이
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며 큰 인
기를 얻은 ‘사건’을 회상할 수 있다. 더욱이 그 특유의 말춤 퍼포먼스는 군중뿐만이 아니
라 유명인들도 광장으로 불러냈으니, 글로벌 방방곡곡에서 다양·다대하게 벌어진 강남
스타일의 플래시몹과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와 관련된 기록과 ‘사건’은 그 엄청났던 인기
의 실증자료로서 여전히 기억되는 바다.4)  

이렇게 글로벌 무대로의 물꼬가 트이고 난 후, 오늘날 K-팝 뮤지션들의 글로벌적인 
인기와 활약상은 사건이 아닌 일상이 됐다. 과거 한국 가수들은 국내의 가요 순위 프로
나 콘서트에 의지해 존재했다면, 오늘날의 K-팝 뮤지션들은 세계를 무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대륙이나 국가를 순회하며 대형 공연을 벌이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차트에 이

4) 구체적인 사항은 ｢K-팝 20년 … ‘현지화 전략’ 보아에서 한국어로 부르는 방탄까지｣,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 2019.5.11. 참조 (검색일자: 2025년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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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올리며 여러 국가의 중심 언론과 방송 프로그램에 일상적으로 출연한다.
글로벌 대중음악의 중심이 된 K-팝은 이제는 세계 대중음악의 표준이자 큰집이 되었

다. 말하자면 글로벌 대중들은 물론이고 각국의 유명한 뮤지션들까지 K-팝을 커버하고 
K-팝과 협업하기를 희망한다. 또 다양한 외국의 ‘떡잎’들이 K-팝의 스카우트와 제도에 
힘입어 K-팝 스타로 성장한다. 그들은 한국―문화의 빛 가운데서 ‘K-’의 생산자이자 
확장자―특히 자국의 가교로서 존재하며 기능한다. 예컨대 리사(블랙핑크)와 한국에 대
한 태국인들의 애정과 관심, 쯔위(트와이스)와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성원과 지지는 
K-팝 나아가 한국―문화의 긍정적 영향력과 지경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K-서사의 경우 <기생충>(2019)이 글로벌 중심에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K-팝의 선도에 합류하며 함께 K-컬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게다가 때마침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만개한 OTT(Over The Top)를 타고서 <킹덤>(2019·2020), 
<디피(D.P.)> (2021), <오징어 게임>( 2021), <지옥>(2021), <지금 우리 학교
는>(2022) 등등이 글로벌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수용력을 기록하며 K-서사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후에도 글로벌 대중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부단히 내놓고 있는바, 현재
는 최상위권 콘텐츠에 K-서사물들이 랭크돼있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또 무
비·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웹툰·웹소설 등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대중에게 환
호받고 있다. 물꼬가 트이고서 이제는 K-서사가 글로벌 전역에 편재(遍在)하며 충만한 
형국이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K-서사의 어떤 임계를 뛰어넘
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기될 필요가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190여 개의 국가에
서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사상 가장 흥행한 콘텐츠가 되었고, 시즌2와 시즌3까지도 주목
할 만한 기록을 세웠으니, <오징어 게임>으로 K-서사는 전 세계 글로벌 대중들에게 확실
히 각인됐다고 하겠다.

<지옥>의 경우는 문화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즉 단순한 오락물로서가 아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서 K-서사를 인식시킨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유력 일간
지 가디언에서는 <지옥>과 <오징어 게임>을 비교·분석하며 평가한 기사를 내놓은 바 있
다. 먼저 보도됐던 CNN의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는 평가5)를 의식한 듯 <지
옥>과 <오징어 게임>은 아주 다른바, 특히 <지옥>은 <오징어 게임> 같은 쉬운 재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화제가 될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지옥>일 
것이라고 장담한다.6) 부연하자면 <지옥>은 할리우드의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

5) Stuart Heritage, “Hellbound: the South Korean death-fest that wipes the floor with Squid Game”, the 
Guardian, 2021.12.25(date of searching: 2025.11.12)  

6) Lisa Respers, “‘Hellbound’ is the new ‘Squid Game’”, CNN, 2021.11.23(date of searching: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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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전하면서도 대중성도 지닌, 의미―가치와 흥미를 겸비한 훌륭한 콘텐츠라는 것이다. 
   

  3. K-컬처 성립에 있어서 서사의 중요성과 의미

언어가 여타 생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사유·소통 체계라면, 이야기(+
하기)는 언어의 전형적인 생산 방식이자 그 자체가 생산물(예술작품·문화텍스트)이기도 하
므로, 서사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미디어(수단·방법) 겸 콘텐츠(내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들이 일정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수용됐다면 그 근원 문화가 그 
지역에 자리잡혔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음악(K-팝)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글로벌 보편 문화로
서 한국문화의 위상은 대중서사가 보완됨으로써 확증됐고 그때 비로소 한국문화는 K-컬쳐로 
거듭났던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문화는 서사와 함께 글로벌 보편 문화로 등극했다고 하겠다. 

(대중) 음악과 (대중) 서사는 다른 미디어다. 가사 있는 음악 역시 서사와 마찬가지
로 특정 언어가 수용 요건이지만 서사에서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다. 음악에는 특정 언어 
이전에 사람을 충동하는 보편 언어인 리듬과 멜로디가 선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무
가 곁들어지면 특정 언어의 장벽은 한층 낮아진다. 충분히 매력적인 리듬과 멜로디라면 
시각적 자극(안무 퍼포먼스)만 더해져도 만족할 만한 수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자기 몸
을 통한 직접적 참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중음악은 치명적인 자극과 중독성을 
지녔으므로 다른 미디어·장르에 비해 팬덤이 견고하고 충성도도 매우 높다. 가수에 대한 
문화적 편견도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수와 음악의 근원 문화를 향한 관심
과 애정 때문에 가수·음악 관련 굿즈 소비나 팬픽 같은 재생산은 물론이고 언어나 음식 
등의 근본적인 문화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서사의 수용에서는, 예외적 장르나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언어와 문화
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다. 서사란 의미를 둘 만한 인간 삶의 이모저모를 특정한 
인물·배경·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나가는 것이기에 그 향유에는 일정 수준의 언어적 
해득력과 문화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까닭에서다. 그리고 서사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
(지역·국가) 자체가 관심사가 되는 까닭에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작동할 여지가 크다. 
등장인물의 인종·국적·외모 등이나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호불
호가 얼마든지 서사 수용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배경과 인물의 서사가―
말하자면 한국(인)의 서사가 글로벌 수준에서 꾸준히 수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인)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글로벌 수용자들에게 두루 친근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K-팝과 약 10년의 시차를 보이는 최근의 상황이다. 

대중음악과 대중서사는 수용 연령대의 차이도 크다. 글로벌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음
악의 수용층은 젊은 세대로 한정될 수 있으며 연령대의 확장력이 적다. 그 음악에 적극
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각과 정서는 젊음이 전유하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DNA)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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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이다. 그에 비해 대중서사의 수용 연령대는 훨씬 넓다. 일단 문화적 장벽이 해제되
고 나면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Ⅲ. 고전서사를 모태로 하는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
  1. K-유니버스의 전조로서 K-팝 아이돌 유니버스의 시사점과 한계

K-팝 유니버스란 대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TMS와 유니버스 구축을 의미
한다. 그 방식은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서사들이 제시
되고 그것이 팬덤 세계에서 다시 확대-재생산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팬들과 아이돌 간에는 더욱 공고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생성되는바, 그 
서사를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팬 아트나 팬픽 같은 2차 창작물이 폭
증하게 된다. 이러한 열기 양상은 어느 언론이 선정한 ‘최고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은 데뷔할 즈음에 불안정한 청춘의 단면을 
‘BU 세계관(BTS Universe)’에 담아 내놓은 후에 ‘학교’, ‘화양연화’, ‘윙스’, ‘러브유어셀
프’, ‘스피크유어셀프’ 시리즈물에서 일관되게 이어갔다. 이 유니버스는 글로벌 각국에서 
팬덤 아미(ARMY) 형성과 그들이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하나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엑소와 방탄소년단 이후 등장한 아이돌 대부분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추
고, 이를 무기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7) 

그런데 글로벌 대스타인 K-팝 아이돌의 공연 레퍼토리에는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특
별히 가미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방탄소년단이 오프닝 공연으로 ‘아리랑 연곡’을 
다른 K-팝 아이돌들과 함께함으로써 유럽 K-팝 팬들의 ‘아리랑 떼창’이 파리에 울려 
퍼지게 하거나(KCON 2016 France × M COUNTDOWN), <아이돌> 국악 버전
(2018)을 통해 추임새와 장단을 구사하며, 해금·장구·꽹과리·가야금 등의 전통악기 연
주와 삼고무·부채춤·봉산탈춤·북청사자놀음 등의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블랭핑크가 여러 
공연과 동영상을 통해 한옥 스타일의 공연무대를 연출하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보여
주며 멤버 중 하나인 지수가 가야금을 연주한다. <케데헌>에서는 더욱 많은 한국전통 
요소들이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며 다차원적인 양태로 나타남으로써, 
이상의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몸짓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전통들과 긴밀한 
혈연적·정신적·문화적 맥락과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K-팝 아이돌들이 어느 정점(頂點)에 오를 때나 결

7) 신윤애, ｢포브스 선정 ‘최고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은?｣, 포브스 코리아, 2022.7.24(검색일자: 2025년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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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순간일 때 뿌리 깊은 나무임을 자임하듯이 한국―전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여
느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들도 결국에는 ―거시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조상과 
전통에 귀의하게 마련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독특한(unique) 것으로 최고를 지
향하는 전략적이기도 하다. 

다만 이 충성스러운 한국 아이돌들일지라도, 그들의 음악은 향유 연령층이 제한적이
어서 보편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TMS와 유니버스 창출의 중심적인 
인자가 그 멤버들 자체이므로 지속성이 그 활동 기간과 함께 사실상 종료된다는 한계도 
있다.

  2. K-컬처의 창발과 지속 전략으로서 고전서사 모태의 K-유니버스 구축  

최근의 다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 대중서사에 있어서 TMS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단발적 성공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양상일 뿐이어서 그것들에는 트렌드
적 유사성은 있을 수 있어도, 상호 연결되거나 소통되는 서사적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
다. 즉 지금의 한국 대중서사가 할리우드에 버금간다손 치더라도 콘텐츠의 지속적 영향
력이나 수익성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할리우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할리우드
의, 유기적인 TMS를 통하여 구축된 견고한 세계관과 해당 콘텐츠들은, 독립적인 한국 
콘텐츠들과는 달리, 통합성과 연속성 가운데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TMS를 통한 세계관 구축에 있어서 현재 한국 대중서사에 가장 긴요한 사항은 거시
적 기획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콘셉트·신세계·블루오션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을 
용기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창조 또는 개척하는 일로서, 어쩌면 한국문화사에서 가장 취
약한 자질 또는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인류사 최고(最古) 인쇄술은, 인쇄
가 지닌 대단한 역할과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지식정보의 수평적 확산이 아닌 수직적 보
존에만 활용되었고, 최고(最高) 표음문자는 지식의 보편적 공급을 통한 근대적 시민 육
성의 수단으로 제때 활용되지 못했다. 최초의 SNS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는 제
한적인 관계·소통망(‘사촌’) 속에서 소꿉장난 같은 꾸미기와 관련 마케팅(도토리·아이
템)이 비대해진 채로 목적에 충실한 SNS들의 등장 이후에 요동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
고 말았다. 스마트폰의 경우 개별 기술력만 놓고 볼 때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될 수도 
있었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용기와 적극성에서 비롯된 기획과 편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문화사에는 큰 구상―거시적 기획의 결여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 또는 패
러다임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호기를 안타깝게 놓친 경우가 적잖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해 본고는 한국의 특유한 TMS와 세계관 구축을 위한 거시적 기획이 지금의 
한국 대중서사에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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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앞서 생각해둘 문제는 거시적 기획을 감당할 만한 대상(소재)과 주체(자
본)이다. TMS의 전개와 세계관 구축에는 상당한 규모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과 
거시적 기획 그리고 거대자본이 필요하다. 생산-판매-마케팅 등 문화콘텐츠 산출 全 
과정에 관한 능력은 기본이다. 이상을 한국문화산업에 대입해본다면 거대자본과 문화콘
텐츠에 관한 전 과정적인 능력의 조건은 이미 구비 및 검증됐다고 생각된다. 추가돼야 
할 조건은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이며, 그것을 기존 자본 및 능력과 결합하는 거시
적 기획으로써 한국적(韓國的·韓國籍) TMS와 세계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 중 대상은, 상당한 규모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과 한국적 TMS·세계관 
창출이라는 조건에 비춰보면 한국 고전서사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구가하는 한국 대중서사 콘텐츠는 현대물이 다수이므로 관점과 
인식 여하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가 요청될 수도 있는바 곧 상술하겠다. 주체
는 거시적 기획과 함께 TMS의 구체적 방향·지침과 콘텐츠 산출을 통합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이는 마블의 경우가 참고될 만하다. 마블 세계관은 마블 스튜디오 회장 케빈 파이
기(Kevin Feige)가 진두지휘하는 ‘제작위원회’(주요 부서 책임자 6인 구성)가 거시적 
기획과 총괄적 진행을 하면서 단계에 맞춰 해당 콘텐츠를 감독 등에게 제작하게 한다.8) 
한국은 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①상당한 규모, ②새롭고 특별함, ③한국적이라는 요건을 모두 고른 수준으로 갖
추고 있는 것으로서의 고전서사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고전서사를 염두에 둔 원형콘텐츠 문제로 국한한다면 한국 문화산업의 잠재력과 경쟁
력은 할리우드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고전서사에는 TMS를 전개해 갈 수 있
는 원형콘텐츠가 풍부하며 독특한 세계관을 창출할 수 있는 서사군들과 그것들로 재구
성할 수 있는 경우의 집합 수도 다대하다. 이를테면 고전서사의 독특한 이원론적·일원론
적 세계관과 시공간관(천상·꿈·용궁 등) 및 해당 작품들의 복잡계로부터 매력적인 캐릭
터와 이야기 세계를 얼마든지 활용하거나 가공할 수 있고, 여기에 역사적·허구적으로 존
재해온 인물과 우화적 존재(동식물·사물 등), 환상적 존재(귀신·괴물·이물 등) 등을 더
하여 더욱 참신하고 풍부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고전서사에는 문화산업 전
문가들이 강조하면서도 놓치게 되는 TMS의 특성과 가능성, 즉 비슷한 내용·캐릭터를 
지닌 작품군과 원활한 혼합 조건인 느슨한 서사적 구조가 다양하게 공유돼 있다. 이는 
고전서사의 생성 기반인 전근대의 구술문화와 로맨스 서사의 특성이기도 하다. 근대소
설(novel)은 긴밀한 1차원적 선형 서사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구술적 전통을 지닌 
서사와 로맨스에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느슨하게 펼쳐지는 서사 구조에, 비슷한 내용·

8) ｢블록버스터의 성공 전략을 바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결정적인 순간들과 공식들｣, 기술과 혁신 453, 한
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2, 5·6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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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특성이 있다.9)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는 TMS 전개와 세계관 구축의 기본 조건이며, 서사적인 공백은 

서사를 TMS 방식으로 혼합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10) 이 조건을 토대로 삼고 위에 언
급한 고전서사의 다양·다대한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혼합해가며 한국고전서사의 TMS 
및 세계관 창출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예시해보겠다. 들어가기 전에 전제해두고 싶은 
사실은 마블 TMS와 유니버스를 의식해 영웅서사를 제시할 수도 있겠고, 한국고전서사 
역시 풍부한 영웅서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더 특별한 한국고전서사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서는 다양한 우의(寓意)의 세계관을 조직할 수 있는 의인화(擬人化) 서사11) 
중심으로 보이도록 하겠다. 더욱이 여하한 서사의 주인공에게는 영웅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영웅서사로 변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한국고전 의인화 서사는 풍부한 소재에 의한 다양한 이야기 세계를 자랑한다. 또 그 
세계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제된 자료도 많은 편이다.13) 다만 그 자료들 자체가 널리 

9)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66~177쪽;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2~122쪽; 로버트 숄즈·로버트 켈로그·제임스 펠란,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수정증보판, 예림기획, 2007, 47~102쪽 등 참조.

10) 이동진, ｢우리 슈퍼히어로들만 등장한다면… 어, 만화 스토리가 게임·영화로 이어지네｣, 동아비즈니스리뷰
(DBR) 201, 2016; 이현중, ｢한국영화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 가능성과 한계｣, 한류NOW 3·4, 
2020 등 참조.

11) ‘의인화’, ‘가전(假傳)’, ‘우언(寓言)’, ‘우화(寓話)’는 문학에서 사실상 동의 개념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용
어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물론 ‘가전’과 ‘우언’은 한국(동아시아) 고전문학의 역사적 개념
이므로 그 사용상의 배경과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의인화’를 채택하는 이유는 
본고가 한국 고전문학 비전공자들을 본고의 주요 독자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즉 ‘의인화’는 일정한 배경 지식
이 없는 독자에게도 인간이 아닌 것으로써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문학적 기법이라는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 ‘환상(판타지)’, ‘꿈’ 등과 함께 한국고전서사의 특징적 서사 기법 개념을 구분 및 운용하
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환상의 서사, 꿈의 서사, 의인화 서사. 

12) 장르 개념으로서 ‘영웅서사’는 소위 ‘영웅 여정의 17단계(the 17 Stages of Monomyth)’(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전면개정판, 민음사, 2018, 65~440쪽), ‘영웅의 여정(the Hero’s Journey)’ 12
단계(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비즈앤비즈, 2013, 121~287쪽), 
‘영웅의 일생’ 7단계(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88~325쪽) 등의 서사 구조를 갖는 것
들을 가리킨다. 즉 장르명 영웅서사는 이러한 여정(단계)을 충실히 밟지 않거나 아예 그런 여정과는 무관한 
텍스트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조동일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고전 영웅
소설 중 영웅의 일생 7단계를 완벽하게 밟은 작품은 <홍길동전>과 <유충렬전> 정도에 불과하며, <장풍운
전>·<양풍전>의 경우 단 한 단계도 완벽하지 않으며, <구운몽>·<금방울전>의 경우에는 고작 한 단계에 
불과하다(조동일, 앞의 책, 324~325쪽). 그럼에도 이들을 영웅소설로 분류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작품과 전
반적으로 유사한 서사적 구조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3) 이정탁, 한국풍자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9; 한국우화문학연구, 삼우출판사, 1982; 김광순, 한국의인
소설연구(재판), 새문사, 1982(2004);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상·하, 태학사, 1997·1999;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가전산책, 한성대학교출판부, 2004;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엔씨, 2006; 가전문학
론, 박이정, 2007; 조선의 문방소설, 월인, 2013; 문방열전(한국편), 보고사, 2013; 정출헌,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윤주필, 틈새의 미학: 한국 우언문학 감상, 집문당, 2003; 한국 
우언산문 선집1·2,박이정, 2008; 조선 전기 우언소설(한국고전문학전집 14), 문학동네, 2013; 한국 우언
문학사 1, 한국문화사, 2019 등. 이상에 더하여 김광순 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84권), 
경인문화사·박이정, 1993~2011; 한국고전문학전집 (3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2006; 김
광순 외,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66권), 박이정, 2014~2021;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큰사전 
(74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25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고전소



구  분 권번 수록 작품명 중심 소재
동물편 1 호질, 산군전 호랑이

9권 2 오원전, 오원자전 고양이
21편 3 토끼전, 녹처사연회, 굴승전 토끼, 사슴, 말

4 서동지전, 서대주전 쥐, 다람쥐
5 장끼전, 까치전, 황새결송, 금의공자전 꿩, 까치, 황새, 꾀꼬리
6 청강사자현부전, 와사옥안, 노섬상좌기 거북이, 두꺼비, 두꺼비
7 곽삭전, 메기장군전 게, 가자미/메기
8 금수회의록, 둔마전 동물들, 말
9 서옥설 쥐

식물편 10 죽존자전, 죽부인전, 포절군전, 관자허전 대나무(4편 동일)
5권 11 화왕계, 화왕전, 화왕전 모란, 모란, 모란(3편 동일)
12편 12 화사 꽃 나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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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지도 않을뿐더러 비전문가(전공자)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
라고 판단된다. 왜냐면 고전의 현재화라고 하더라도 작품들의 선별과 배치에는 일정한 
기준과 관련 식견이 필요한데 쉽게 해제된 자료라고 해도 그러한 사항까지 안내돼있지
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의 관점에서 가장 접근이 쉬워 보이는 한국고전 의인화 서
사 자료는 6개 분야, 28권, 78편 작품으로 구성된 천년의 우화 컬렉션(돌도래, 
2018~2020)이다.14) 이 자료는 전자책인 데다, 한국고전서사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집 및 번역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포함하여 여타 해
제 자료들도 그 자체로는 현대콘텐츠로의 재매개, 특히 TMS와 세계관 창출의 직접적 
자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먼저 전모를 파악해볼 수 있도록 이 자료의 총람표를 만
들어 보이겠다. 

[표 1]

설 줄거리 집성 1·2, 집문당, 2002; 서대석 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4권), 휴머니스트, 2008; 조
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6권), 지식산업사, 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4) 물론 이 자료가 한국 고전 의인화 서사 작품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물편’ 6권에 실린 
‘두꺼비’ 소재 서사는 대개 두꺼비 ‘蟾(섬)’자가 들어가는 ‘두껍전류’(금섬전, 노섬상좌기, 섬동지전, 옥섬전, 
섬공전, 섬자호생의설전, 섬설록, 섬처사전, 오섬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https://encykorea.aks.ac.kr); 조희웅, 앞의 책, 2012 등 참조) 작품군 
중 2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TMS와 세계관 창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encykorea.aks.ac.kr/


13 안빙목유록 꽃 꿈
14 매생전, 대부송전, 빙호선생전 매화, 소나무, 무

문방사우편 15 저생전, 저백전 종이, 종이
4권 16 관처사묘지명, 관성후진, 관성자전, 모원봉전 붓(4편 동일)
16편 17 진현전, 진현전, 진현전, 진현전, 석탄중전 먹(4편 동일), 벼루

18 서재야회록, 사우이합문답기, 모영전보, 사우열전, 연적전 문방사우(4편 동일), 연적
생활도구편 19 규중칠우쟁론기, 여용국전, 각로선생전 바느질 도구, 화장도구, 족집게

4권 20 정시자전, 저군전, 청풍선생전 지팡이, 절굿공이, 부채

11편 21 탕파전, 탕파전, 옹후묘지명 보온물통(2편 동일), 
항아리/술

22 공방전, 전신전 엽전, 돈
기호품편 23 국순전, 국선생전, 국수재전, 국청전 술(4편 동일)

3권 24 환백장군전, 취향지, 빙도자전 술, 술, 얼음
11편 25 남령전, 남령전, 담파고전, 남생전 담배(4편 동일)
기타 26 주장군전, 관부인전 남자성기, 여자성기
3권 27 용부전, 의승기, 천군전, 천군전 게으름, 의로움, 마음, 마음
7편 28 수성지 마음/술/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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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 요건

우선 이 표만으로도 TMS 구성과 세계관 창출의 다양한 가능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
다. 작품명과 중심 소재만으로도 첫 번째 기본적(필수) 요건인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
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과 그것들로 엮을 수 있는 그룹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동일 
소재의 다른 작품인 경우가 ‘식물편’, ‘문방사우편’, ‘생활도구편’, ‘기호품편’ 및 ‘기타’에 
다양하게 많다. 즉 10권(대나무 4편), 11권(모란 3편), 15권(종이 2편), 16권(붓 4편), 
17권(먹 4편), 18권(문방사우 4편), 21권(보온물통 2편), 23권(술 4편), 24권(술 2
편), 25권(담배 4편), 27권(마음 2편)이며, 함께 실린 작품들도 17권의 ‘벼루’, 18권의 
‘연적’, 21권의 ‘항아리’, 24권의 ‘얼음’, 27권의 ‘게으름, 의로움’ 등 유사 또는 유관 소재
이다. 또 19권, 20권, 22권, 26권, 28권은 밀접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의 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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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물편’은 동일 소재가 많지 않아 보이나, 앞서 언급한 ‘두껍전류’처럼 동일 소
재의 작품군이 적잖으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라도 상호 서사적 유관성과 캐릭터의 중
복을 고려하면 다양한 묶음이 가능하다. 예컨대 3권의 <鹿處士宴會(녹처사연회)>는 
동물들이 윗자리 다툼을 벌이는 이른바 ‘쟁좌형爭座型)’ 서사인데, 여기에는 사슴 외에 
노루(獐先生)와 호랑이(白虎山君), 두꺼비, 구미호(九尾狐) 등이 등장하며 다양한 서사
와 캐릭터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①노루는 사슴과 유사한 소재인 데다 기왕에 유사한 
서사를 지닌 <獐先生傳(장선생전)>이 있다. ②두꺼비는 신선 세계에서 내려온 관리의 
서사인 ‘선관형(仙官型)’과 해와 달의 정을 노래하는 서사인 ‘일월형(日月型)’의 주인공
이기도 하므로 서사의 내용과 무대를 바꿔 새로운 TMS를 전개할 수 있다. 또 신선 세
계(선경, 仙境)를 포함하는 세계관과 엮을 수 있다. 즉 ③호랑이는 백호산군(白虎山君)
으로 나타나는바 산신인 산군 중에서도 더욱 영험한 백호로서 선관 두꺼비와 통할 수 
있다. ④구미호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공유되는 서사·캐릭터이기도 한 데에다, 
인기 있는 현대 콘텐츠에도 줄곧 등장한 이력이 있으므로 글로벌 대중에게도 꽤 유명한 
캐릭터이자 소구력이 높은 판타지 서사 및 세계관의 창출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서사적 공백’ 요건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인 서사적 공백―느슨한 서사 구조는 어떠할까. 이는 주지돼있

는바 전근대 서사 일반의 특징이다. 이것은 근대 서사(novel)의 기준에는 ‘미흡’(단점)
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다시 새로운 서사 문화사의 전개 앞에서 장점으로 변신하는 중
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상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鼠
獄說(서옥설)15)의 초반부로서, 이 작품의 중심적 내용과 구조인 반복적 서사 패턴이 
처음 나타나는 부분까지의 인용이다.16)      

[가] 옛날엔 조용하고 외딴곳에 곳간을 짓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혹시라도 마을에 불이 
났을 경우, 양식을 쌓아둔 곳간으로 옮겨붙을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인지 그곳은 사람
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주변엔 풀들이 무성했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또 담벼락은 이끼로 덮였고, 돌계단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
[나] 어느 우묵한 굴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몸길이는 반자나 되고, 털 길이

15) 이 작품의 작자는 김태준 조선문학사에서 임제로 거명된 바 있으며, 북한과 중국 학계 및 일부 재야에서도 
임제로 간주하기도 하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학계에서는 미상으로 본다. 그러나 
본고는 고전 비전문가 문화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맞춘다는 취지 아래 ‘천년의 우화 컬렉션’을 텍스트로 제시하
고 그것을 인용했는바 작자 명 ‘임제’를 그대로 두었다. 다만 학술적 엄밀성을 위해 정병호 역주, 서옥설·명
배신전(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3권, 박이정, 2016)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본문 대조 작업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16) 임제, 김순기 역, 서옥설(천년의 우화 컬렉션 9권), 돌도래, 2018,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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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어 치가 넘었다. 이 늙은 쥐가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가 뛰어나던지, 무리는 그를 
우두머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이 늙은 쥐는 많은 일을 벌였는데, 밥 짓는 솥
에 구멍을 내는 것은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기까지 했다. 그 간교한 계략과 비
상한 꾀가 이 정도였다.
[다] 하루는 늙은 쥐가 무리를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적을 막아주는 울타리도 없거니와 양식을 저장할 곳도 없다. 
게다가 사람이나 개에게 습격을 당하기 딱 좋은 곳이니,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나라에서 세운 곳간에 쌀이 남아돌아 썩기까
지 한다고 들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구멍을 내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아
마도 향기로운 쌀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니라.”
  ㉠이윽고 큰 무리의 쥐 떼가 곳간 문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불과 반나절도 못되어 
문 옆 담장 아래에 나무 기둥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을 내고는, 모두를 이끌고 곳간 
안으로 들어갔다. 수천 마리의 쥐 떼가 대들보 위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서로 부딪혀 
아래로 떨어지는 통에 쌀알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무리들이 그렇게 놀며 뛰며 마구 먹어댔지만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쌀이 많았
다. 그 후로도 무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쉬면서 10년을 꼬박 그렇게 지냈
다. 그러자 그 많던 곳간의 양식이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곳간을 맡은 신이 장부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곳간의 
수량이 엄청나게 줄어 있었던 것이다. 곳간 신은 그 즉시 병사를 불러 늙은 쥐를 당장 
잡아오라 명을 내렸다.
  ㉣ ⓐ곳간 신은 늙은 쥐를 향해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성안에 살림집이 네 놈이 살 곳이고, 길가에 똥 덩이가 네놈의 밥인데 너는 어찌하여 
감히 곳간에 구멍을 뚫고, 100년간 모아둔 양식을 다 먹어치워 백성들의 생명을 위태롭
게 만드는가? 마땅히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뿌리를 뽑을 것이
다. 그러니 당장 네놈의 무리와 네놈을 꼬드긴 자가 누구인지 숨김없이 말하라.” 
  ⓑ늙은 쥐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예를 갖추며 말했다. 
  “이 늙은 몸은 보잘것없지만, 천성은 원래 욕심이 없어 깨끗합니다. 또 별의 정기를 
타고났으며, 하늘과 땅의 기운도 받았지요. 비록 짐승의 왕은 아니오나, 그렇다고 하찮
은 부류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인들이 시경(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시집)에서 저에 대해 읊었고, 군자들 또한 예기(중국 고대의 유교경전)에 제 이름
을 떡하니 적어 놓은 것이겠지요. 이렇듯 저와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으로 오래되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로 째진 눈과 우뚝 선 코를 가진 사람조차 한 해 꼬박 농사를 지어
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판에 저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마저 몽땅 없어졌으니 생계가 어려
워짐은 불 보듯 빤하지요. 그러다 자연스레 이곳으로 이끌렸고, 겨와 쭉정이로 주린 입
과 배를 채운 것뿐입니다. 저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밖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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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돌아다녀도 먹고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의 죄는 크나 약간의 인
정을 베푸신다면 용서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사이 저의 입안에 액운이 끼어 후손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
는 굴에선 여러 명의 자식이 죽었고, 서쪽에 있는 집에선 덫에 걸려 손자들이 몰살을 
당했지요. 이렇게 비참한 와중에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몸조차 늙어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거리는데, 이런 저를 누가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를 꼬드긴 자를 말하라고 하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곳간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 그 주변을 요리조리 살피는 중에 담장 모퉁이에 작은 복숭아나
무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돌계단 앞에 가느다란 버드나무는 저를 향해 살
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도 미소를 지은 까닭은 저의 배부름을 기뻐한 것일 테고, 
춤을 춘 까닭은 좋은 곳에 터를 잡은 것을 축하한 것일 테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미
소와 춤이야말로 저에게 힘을 내라며 응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곳간 신은 불처럼 화를 냈다.
  “문을 뚫는 악행을 보고도 웃기만 했으며, 쌀을 훔치는 놀랄 만한 광경을 보고도 춤까
지 추었다니, 마치 그 옛날 하나라의 폭군 걸왕을 보고 잘한다며 칭찬을 하는 꼴이니 
마땅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곳간 신은 말을 마치자마자 기묘한 주술을 부려 복숭아나무 신과 버드나무 신을 꽁꽁 
묶어 잡아들였다. 그러곤 그들을 나무랐다.
  “너희가 사는 곳에 쌀을 훔치는 도둑이 들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알릴 생각은 하지 않
고, 오히려 미소를 짓고 춤까지 추었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복숭아 신은 넙죽 엎드린 채로 말했다.
  “저는 추운 겨울엔 꽃을 감추고 있다가, 봄이 되면 마침내 꽃받침을 펴기 시작하지요.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은 마치 짙은 다홍빛의 연지를 찍어 바른 듯하고, 엷은 
보랏빛의 비단을 걸친 듯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타고난 본성이며 조물주의 
신비한 조화지요. 그러니까 그날은 살랑살랑 봄바람에 가슴이 설레어 미소를 지은 것이
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누가 들으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
고, 배를 움켜쥐고 크게 웃을 일이지요.
  ⓔ이번엔 버드나무 신이 말을 이어갔다.
  “둑에 내리던 비가 개고,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와 저의 가느다란 가지들이 하늘하
늘 나부끼는 모습은 그 옛날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가졌다던 제나라의 장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수많은 가지들이 산들산들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왕유
가 촉촉이 내린 비로 한점 티끌도 없는 청명한 봄날에 여관 앞에 있던 버드나무를 보며 
읊은 시를 연상케 하지요. 말하자면 봄을 맞아 저는 기운이 샘솟았고, 가지들이 이리저
리 자라며 흔들렸던 것이지, 절대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활환 늙은 쥐의 거
짓말에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곳간 신은 두 나무의 진술을 다 듣고는 그 둘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다시 늙은 쥐를 불러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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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행동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다시 묻겠다. 네놈을 훔치게끔 만든 자
가 누구냐?”
  늙은 쥐가 대답했다.
  “곳간의 문을 지키는 신인 문신과 출입구와 대들보를 지키는 신인 호령이 저를 부추겼습
니다.”
  ⓗ그 즉시 곳간 신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2명의 신을 잡아다가 머리엔 주머니를 씌우
고, 목엔 형틀을 채워 마당 아래에 앉히고 취조를 시작했다.17)

‘[가]’는 배경, ‘[나]’는 인물, ‘[다]’는 사건에 해당하며 각 부분이 공히 아주 간결하
게 진술돼 있다. 최소한의 뼈대만 갖춘 모양으로 세 부분 간의 연결에 어떤 인과성이나 
서사적 흐름이 없다. 즉 “또 담벼락은 이끼로 덮였고, 돌계단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
었다.”([가]의 종결) “어느 우묵한 굴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나]의 시작), 
“그 간교한 계략과 비상한 꾀가 이 정도였다.”([나]의 종결) “하루는 늙은 쥐가 무리를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다]의 시작)이다. 

이처럼 부분들의 서술 자체에도, 그것들 간의 연결에도 빈틈이 많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도에 따른 세밀한 서술이나 풍부한 장면의 삽입, 부분들 간 배치의 변환, 아예 다른 
외부 텍스트 서사와의 혼합 등 서사적 조정과 배치가 대단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수
월한 TMS의 조건이다.

사건이 본격적인 전개를 보이는 ‘[다]’의 ‘㉠-㉡-㉢-㉣’의 서사적 구조도 매우 느슨
하다. ‘㉠’은 늙은 쥐의 말 바로 다음 부분인데 이미 곳간을 뚫고 들어간 쥐 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은 곳간에서 먹고 놀고 지내는 쥐 떼의 모습인데 무려 10년이 훌쩍 지
나갔다. ‘㉢’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곳간의 식량이 확 줄어든 것을 담당 관리가 알게 된
다. 쥐 떼들이 곳간의 식량을 축내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나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 되는 
동안 뭐하다가 별안간 나타난 것인가 할 만큼 서사적 공백이 크다. 

밑줄 친 부분들도 이와 같은 서사적 공백이나 모순이 드러난 예들이다. ‘100년간 모
아둔 양식’(㉣)이 10년 만에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이 된 것이나, 식량을 100년간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또 사건의 처결 과정에서도 곳간 신이, 사태 파악 즉시 
늙은 쥐를 당장 잡아 오라 명하는 것(㉢)이나, 늙은 쥐의 죄를 물으면서도 방관자 내지 
조력자(‘꼬드긴 자’)를 실토하라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경우이다. 어떤 조사나 판단의 
근거도 없이 늙은 쥐를 수괴로 특정했던 것으로서 내용을 보충하는 새로운 서사를 삽입
하거나 다른 서사와 교차(혼합)하기에 적합한 지점이다. 또 쥐들의 죄와 방관자(조력자) 
간 관련성에 대한 서사를 새롭게 보충하거나 다른 텍스트와 혼합함으로써 서사성을 강화
하거나 의도대로 변주할 수 있다.

17) 구분 기호와 밑줄 및 진한 글씨: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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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바 ‘[다]’는 이 작품의 ‘사건’ 부분이다. 그런데 ‘사건 안의 사건’으로서 이후 전
개될 반복적인 서사 구조의 시작 지점은 ‘㉣’이다. ‘ⓐ~ⓑ’는 곳간 신이 늙은 쥐를 訊問
하여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꼬드긴 자’의 답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는 복
숭아나무·버드나무를 잡아들여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옥하는 내용이다. ‘ⓖ~ⓗ’는 곳
간 신이 다시 늙은 쥐를 불러 ‘꼬드긴 자’를 또 대라고 신문하자 ‘문신’과 ‘호령’의 이름
이 나오고 곳간 신이 이들을 잡아다가 취조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①곳간 신이 늙은 쥐
에게 방관자·조력자 실토 요구―②늙은 쥐의 답변―③답변에 나온 대상 체포―④곳간 
신이 체포돼온 대상을 신문·처결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서옥설은 이와 같은 액자식 구성이며 각 이야기는 간명하다. 곳간 신이 신문하면 
늙은 쥐가 대개 둘씩 묶어서 답변하는데 그 대상이 총 84종이니, 비슷한 캐릭터들의, 비
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등장인물들 및 이야기의 
재배치와 교환 같은 서사의 재구성이 매우 자유롭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바 한국고전 의인화 서사는 TMS와 세계관 창출의 요건을 거의 완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특징은 한국고전서사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므로 
한국고전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TMS와 세계관 기획-개발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3. K-유니버스의 심화와 K-문화영토의 확장: 현대서사·K-팝과 타민족의 서사들

고전서사로 구축된 K-유니버스 모태는 현대서사·K-팝 서사(아이돌 유니버스)와의 
연계와 결합을 통해 그 구심(求心)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심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술
하고 강조한 한국―문화의 발전 과정과 발산 방식을 염두에 두고 그 정신과 방법(론)에 
따라서 타민족의 서사들까지 결합해나감으로써 K-문화영토의 융화적(融和的)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문화가 주도하는 문화영토의 융화가 중요한 까닭은 미국을 위시한 과거의 제국
주의 민족·국가들이 호시탐탐 문화제국주의를 행사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이를테
면 디즈니나 할리우드의 서사들은 대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제시하고 선의 승리로 
귀결하는데, 이때 선은 거의 미국이나 같은 진영의 세력으로 내세워지곤 한다. 액션·슈
퍼히어로·전쟁·재난·SF·블록버스터·정치·첩보 등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경향은 줄곧 노
정된다(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트랜스포머 시리즈, 탑건 등등). 심지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과 가족영화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흔히 보이며, 세계 각지 민
족서사들을 자기화하면서 상대화된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적이거나 피상적으
로 묘사하며 그 영향력 아래 붙잡아두고자 하기도 한다(포카혼타스, 라이온킹, 알라딘, 
뮬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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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불 저들은 과거에 무력으로 타민족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고 무도하게 약탈
했던 것처럼, 저들의 식민지였던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 사업에서도 시혜자의 자세
와 방식을 취할 때가 대부분이어서인지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18)

그에 반해 한국―문화는, 제국주의적이거나 국력을 앞세운 게 아닌, ‘문화적인’ 방식
으로 원조하고 ‘K-’를 확산해감으로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뚜렷한 원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19) 그 외의 권역 및 국가에서는 소프트파워 이상의 
‘스위트파워’20)를 발휘하기도 한다. 

한국―문화의 의지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문화제국주의적인 문화영토 확장 전쟁은 계
속될 것이다. 저들은 결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다. 단지 저들 방식으로의 결합에 성공
한 국가가 많지 않을 뿐이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글로벌 대중과 민족―국가를 향한 한국
―문화의 더욱 적극적인 손길과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Ⅳ. 글로벌 K-문화영토에 편만한 K-스토리텔링: 문화 ‘팍스코리아
나’의 선한 영향력과 이상

K-문화영토가 글로벌 전역에 고르게 편재(遍在)하고 그 중심에서 한국―문화가 작
동하게 된다면 인류는 사상(史上) 유례없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방식과 의미로 살아가
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물리적 힘―무력의 논리와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그것의 
대체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금력(金力)이나 권력도, 허다한 서사물에서 묘사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력으로 전환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한다면 그 권능은, 지금까지 살펴보고 논의해왔듯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력·경제력·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스위트 파워로 강국 반열에 오른 유일무이한 나라로서 강국 또는 선진국의 의
무와 영향력도 소프트―스위트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 글은 서두에서부터 이를 한국―
문화의 과정적 특성과 정체성으로 강조해두고 그 실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국―문화의 핵심개념은 협력·상호적·융화 같은 ‘더불어’와 ‘함께’의 방법으로 공동체
적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해외 원조나 산업·기술 수출 방

18) 조원호, ｢국제개발원조(ODA)의 전략적 오류와 아프리카의 딜레마: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외교 149, 한국
외교협회, 2024.; 이강국, ｢대외원조의 미래를 묻다｣, 한겨레신문, 2011.12.4.(검색일자: 2025년11월11일).

19) ｢한국국제협력단_KOICA 국가별 지원실적｣, 한국국제협력단, 2024.; 
    [국제개발협력―우리나라 지원현황], https://www.opm.go.kr/opm/info/international-cooperation03.do (검

색일자: 2025년11월12일)
20) Vincenzo Cicchelli·Sylvie Octobre, “Le Sweet Power De La Hallyu(Ou La Géopolitique De La 

K-POP)”, IRIS, 2022(K-POP, Soft Power et Culture Globa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22).

https://www.opm.go.kr/opm/info/international-cooperation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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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이 그러하고, K-팝의 글로벌 자원 및 대중의 수렴―확장 방식이 그러하며, K-
컬처 콘텐츠들의 철학과 내용이 또 그러하다. 따라서 K-문화영토는 대동(大同) 세계관
이 콘텐츠―가상에서뿐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는 이상계(理想界)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팍스코리아나’는 문화제국주의적 야망이 담지된 게 아니며, 상대 민족이나 국가
를 힘으로 복속하거나 그 문화를 왜곡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처음에
는 순수 한국적인 것들이 ‘K-’를 형성하겠지만 K-컬처가 심화하고 K-문화영토가 확
장할수록 상호 차이와 차별적 요소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공동체적 연대와 대동적 세계
관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한 환경, K-문화영토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며 
소통하고 공감하게 될 것인즉, 그 모습들을 일컬어 존재 방식의 또는 일상적 의미의 K-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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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지호(국립경국대학교)

본 논문은 K-컬처/한류 붐에 대해 K-유니버스의 구축을 통한 K-문화영토로의 확장
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일종의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전
서사를 활용한 한국적 세계관의 구축이라는 ‘장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야심찬 시도라 여겨집니다. 관련하여 본 토론자도 논문을 읽으면서 한류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전 서사 분야 및 미디어 연구에 관해 우수한, 다수의 연구 성
과를 축적하신 임형택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어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소
회를 우선 밝힙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적 의견은 논의의 지향점에 관한 것입
니다. 임형택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국/헐리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문
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전복에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이러한 입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궁금한 점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K-유니버스의 구축
과 K-문화영토의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것이 또 다른 문화 제국
주의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즉 교수님의 주장이 그간 미국이나 헐리우드 
등이 진행해왔던 문화적 지배력의 확장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블의 기획을 참고하면서, “한국은 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위원
회를 구성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는 자율적인 영역이고 그
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한류의 시작 또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
니다. 자율적인 문화의 영역에서 왜 제도적 개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 제국주의적 기획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본 토론자는 K-유
니버스와 K-문화영토에 대해 반 겐넵이나 빅터 터너가 언급했던 코뮤니타스나 리미널
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하는, 다소 조심스러운, 역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K-
컬처를 매개로 서로 관계 맺게 된 오늘날의 수용자/대중/행위자들이 강렬한 정서적인 경
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한 연대와 기존의 에너지/힘을 갱신하거나 환기하는 관점입니다. 
기존의 구조화된 세계의 질서(계층, 민족, 인종, 성별 등의 구별, 미국 등의 국가에 의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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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등)가 K-컬처를 통해 해체되거나 기각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리
미널’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팍
스코리아나’와 같은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입장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논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K-컬처의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구성적 차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한류에서의 서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한 논
의와 고전 서사를 활용한 K-컬처의 확장이라는 논의라는, 2개의 글로 읽혀집니다. 물론 
K-컬처의 서사라는 점에서 이 둘이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에서 
보면 고전 서사에 관한 논의는 ‘고전서사학적’ 분석에 치중되며, 정작 그것의 트랜스미디
어스토리텔링으로의 활용 지점이나 콘텐츠화의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누
락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은 ‘서사’일 것
인데, 교수님께서는 서사를 어떻게 개념화하거나 정의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서사학
이나 문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 정의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재규정하
거나 재인식하는 서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에 관한 개념적 정
의는 논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라 생각되며, 특히 누구보다 서사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신 임형택 교수님께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방대한 지적 성취에 대해 감탄하였습니다. 본 토론자는 
해당 논문 주제에 문외한입니다, 이에 앞서 드린 일련의 의견이나 질문은 본 토론자가 
임형택 교수님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흥미롭고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즐겁게 토론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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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시대를 위한 불평등 해소 및 문화자산 공유

임동욱(대구대학교)

Ⅰ. 서론: 한류의 성취는 누구의 것인가

21세기 들어 한국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 성장으로만 기억되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인은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21)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고, 김치와 라면을 즐긴다.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22)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이
끈다. 이 모든 흐름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최근에는 ‘K-콘텐츠’라는 표현도 등
장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산업, 기
술, 문화적 상상력이 결합한 결과이다. 한류는 아시아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을 세계 
문화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다. 이제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다. 오히
려 세련되고, 새롭고, 도전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이 한류의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스타와 대기업만의 성취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의 성취인가. 한류가 세계적 자
산이 되었지만, 정작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류의 성공은 분명 자랑스럽다. 그러나 그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 그림
자의 이름은 불평등이다. 스타와 대기업은 한류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창작자, 연습생, 스태프, 지역 주민, 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 잡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
었고, 지방은 소외되었다. 해외 팬덤이 한국을 찾으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지
역 상권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23)

21) Ruitong Liang,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TS on K-pop”, Communications in Humanities 
Research, 14, 2023.

22) Catherine Shoard, “Parasite makes Oscars history as first foreign language winner of best picture”, 
The Guardian, 2020.02.10.

23) Jingyi Cheng, “Spatial concentration of intra-urban tourist activities and inter-group differences 
between Asia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travelers in Korean cities”, Tourism Management,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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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세계를 움직였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한류가 지속 가
능하려면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주인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24) 문화는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특정 기업이나 스타만의 것이 아니다. 한류는 한국인의 역사와 
언어, 감정, 서사에서 태어난 문화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다.

현실에서 한류의 소유와 혜택은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다. 한류
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된다면, 국민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한류는 국민의 자부심
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류가 모두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신뢰할 것이
다. ‘모두의 한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한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류를 단순한 자랑거리로만 보지 말고, 그 안의 구조적 문제를 비
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류의 미래를 소수의 성취가 아니라 모두의 자산으로 만
들려는 상상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Ⅱ.  K-콘텐츠 뒤에 숨은 불평등

런던의 한 공원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다. 그
들은 BTS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파리의 에펠탑 광장, 방콕의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
쳐지고 있다. 한류는 특정 지역의 유행을 넘어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를 점령하고, K-팝은 빌보드 차트를 장식하고 있다. 
K-뷰티와 K-푸드는 글로벌 유통망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한류는 단순
히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
이다. 이렇게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류는 한국인 모두의 것인가 
아니면 일부 스타와 대기업의 성취인가.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뷰티, 음
식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오간다. 겉으로 보기에 
한류는 스타와 콘텐츠가 중심이지만, 그 뒤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기획과 자본 흐름이 있
다. 콘텐츠가 기획·제작되고, 유통망을 통해 해외에 퍼지고, 팬덤이 소비로 연결됨으로
써 수익이 발생한다. 그 과정은 공연장 티켓 판매만큼 단순하지 않다. 음원 저작권, 판권 
수출, 굿즈, 광고, 관광 산업으로까지 확산된다.

2025.
24) Izabela Ścibiorska-Kowalczyk et al.,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Policy—Case Study of South Korea, 

Sustainability, 13(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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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세계를 흔드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다. 그 화려한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
리워져 있다. 그 이름은 ‘불평등’이다. 한류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수익은 분명히 존재하
지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소수의 대기업과 톱스타가 대
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중소 제작자와 무명 창작자, 지역 사회와 일반 국민은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류는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성취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
보면, 혜택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스타의 눈부신 무대 뒤편에는 낮은 임금과 불
안정한 노동, 배분 구조의 불공정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 
속에서 지방과 지역 사회는 소외감을 느낀다.

한류는 세계적인 성취를 거두었지만, 그 성취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5) 대기업과 톱스타가 대부분의 부와 명예를 가져가고, 중
소 제작사와 창작자, 스태프와 연습생, 지방 소도시와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한류 산업의 자본 구조는 집중적이다. 거대 기획사와 글로벌 플랫폼은 자본과 
네트워크를 독점하며, 그 결과 시장의 불균형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창작자는 
제대로 된 유통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며, 산업 전체의 창의적 역동성을 위축시킨다.

둘째, 노동의 현장은 불평등하다. 스타의 무대 뒤에는 수많은 연습생, 작가, 스태프, 
보조 인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낮은 
대가를 받는다.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그 성과는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
국 한류의 빛나는 무대는 다수의 희생과 불균형 위에 세워진 구조물인 셈이다.26)

셋째, 지역과 국민 전체가 소외되고 있다. 한류가 가져오는 수익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한류
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세계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괴리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한
류는 일부의 것이지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다. 
문화는 국민 전체의 자산이자 공유재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그 자산을 특정 계층과 
기업이 독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한류는 국민적 자부심
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을 

25) Jimmyn Parc, Measuring the Impact of Hallyu on Korea’s Economy: Setting off on the Wrong Foot, 
Korea’s Economy, 2021.

26) Sanghwa Lee, “The Labor Process of Relational Labor: The Case of the K-pop Fan Platform Bubble”, 
Popular Music and Society, 4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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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지 못하면 한류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문화 산업은 다수의 참여와 지
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영역이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류는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Ⅲ. 국가 브랜드 자산 ‘K-콘텐츠’

한류는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 화려한 성취 앞에서 반드시 던
져야 할 질문이 있다. “한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겉으로는 분명해 보인다. 
한류는 한국에서 태어난 문화이므로 당연히 한국인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복
잡하다. 한류의 수익은 특정 기업과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 전체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체감하지 못한다. 정부는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홍보하지만, 정작 국민은 “한류
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다.27)

한류는 자본과 기획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룩한 성
과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형 기획사와 제작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타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했다. 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 논리만으로 한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류는 단순히 기업의 성취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자산이다. 한국 정부는 한류를 
‘국가 외교의 도구’로 활용해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문화 산업을 지원했고, 그 결과 한류
가 성장했다. 따라서 국민은 한류가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류는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화 자산이
다.28)

한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현상이다. 따라서 한류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소유라기
보다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새로운 긴장을 불
러온다. 글로벌 팬덤의 참여, 해외 로컬 시장에서의 변용, 문화 외교와 국제 협력 등의 
상황을 보자. 한류가 단순히 한국의 자산이 아니라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진
화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더욱 날카워질 수밖
에 없다.

한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단일한 답은 없다. 기업은 투자와 기획을 통해 한류
를 성장시켰으므로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국민 세금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한류를 성장시켰으므로 국민 전체의 자산이라고 본다. 글로벌 팬덤은 참여와 소비를 통

2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Growing Popularity and Diversification of Hallyu”, 
2025.04.08.

28) Kofice, “Hallyu White Paper,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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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류를 확산시켰으므로 자신들의 문화라고 여긴다.
한류의 소유는 다층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한류는 한국인의 언어, 역사, 

감정, 서사에서 태어난 문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한 한류의 기초적 소유권은 한국 
국민에게 있다. 기업과 플랫폼은 그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는 그것을 함
께 향유한다.

한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중요한 질문이 자리한다. 바로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
다. 누구의 노동과 창작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가. 누구의 삶이 한류 덕분에 나아졌는
가. 그리고 누구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가.

문화는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성
장은 공정성과 정의의 잣대 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류의 구조는 특정 
집단과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창작자와 노동자, 국민 전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아이돌 연습생의 불평등 계약,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 노
동, 작곡가와의 저작권 분배 등 창작자와 노동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창작자와 노동자
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류는 공정하지 않다. 이는 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9)

둘째로 문화 행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상공인의 소외, 높아지지 않는 국민 체
감 등 국민 전체에 대한 분배 정의도 논의해야 한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류는 국
민 전체의 자부심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에 그치고 만다.

셋째로 아이돌 노동 논란, 스태프 과로와 국제적 기사화, 글로벌 팬덤의 윤리적 소비 
등 국제적 정의와 이미지 문제도 중요하다. 한류는 글로벌 현상이므로 국제적 시각에서
도 정의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팬덤은 한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 내
부의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진다. 국제적 정의는 한류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국제적 정의
를 무시하면, 한류는 사랑받는 문화가 아니라 비판받는 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현상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의는 한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창작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
야 하고, 국민 전체가 혜택을 나눠야 하며, 국제적 시각에서도 정의로운 산업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류는 불평등과 갈등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한다면, 한류는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세계적 신뢰를 얻
는 문화 자산이 될 것이다.

29) Aja Romano, “King the Land is a Netflix hit about love and labor rights”, Vox,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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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계 문화 강국들의 정책

문화는 국가의 힘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경제적 경쟁력이 국력을 뒷받침한다
면, 문화적 영향력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킨다. 한류가 세계를 흔들고 있
는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
화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했다. 어떤 나라는 상업적 성공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고, 어떤 
나라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통해 자국 문화를 브랜드화했다. 또 어떤 나라는 문화 다양
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30)

미국의 경우에는 블록버스터 제작 시스템, 글로벌 배급망, 촬영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할리우드의 상업 모델을 들여다볼 만하다. 할리우드는 문화 산업을 ‘산업 그 자체’로 
성장시켰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대규모 자본이 없는 국가에는 
쉽게 따라 하기 어렵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에 대응하기 위해 ‘쿨재팬(Cool Japan)’ 정책을 추진
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음식 등 일본의 대중문화를 국가 브랜드로 묶어 세계에 
수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니메이션의 세
계적 인기와 정부 주도의 쿨재팬 기금에도 한류와의 경쟁에서 한계를 보였다. 쿨재팬은 
일본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했지만, 관 주도의 경직성이 한계로 작용했다. 이는 ‘국
가 브랜드화 전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프랑스는 상업적 성공보다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나
라는 문화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예술인을 지원한다. 문화세 제도, 미디어 쿼터제, 예술인 지원과 
복지 제도 등 프랑스의 정책 사례는 문화가 시장 논리에만 맡겨져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의 문화 강국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국 문화를 발전시켰다. 미국은 상업적 
성공과 자본 집중을 통해 세계를 장악했다. 일본은 국가 주도의 쿨재팬 정책으로 문화 
브랜드화를 시도했으나, 경직된 운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공공성과 다양성
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장단점을 지닌다. 미국식 모델은 막강한 자본이 없는 나라에
는 불가능하다. 일본식 모델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때 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식 모델은 문화 다양성을 지킬 수 있지만,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
가 있을 수 있다.

한류는 이 세 가지 모델 사이에서 독자적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처럼 

30) Taeyoung Kim, “Cultural politics of Netflix in local contexts: A case of the Korean media industries”, 
Media, Culture & Societ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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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일본처럼 국가 주도의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성과 국민 환원 구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한류의 미래

한류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K-팝, 드라마, 영화, 뷰티, 음식은 글로벌 브
랜드가 되었고, 한국은 문화 강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
았다. 앞으로의 한류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한류의 성취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
면, 그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류는 스타와 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래의 한류는 국민 참여
와 지역 연계, 그리고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구조 속에서 확장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적 자산이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한류다. 미래의 한류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 콘서트, 데이터 기반 팬덤 서비스는 한
류의 영역을 확장한다. 기술과 문화의 융합은 한류를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국민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메타버스 콘서트, AI 번역을 통한 팬덤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경험 등이 이
에 속한다. 기술은 한류의 미래를 단순히 소비 산업이 아니라, 국민과 세계가 동시에 참
여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는 지역과 청년 창업의 경제 생태계다. 한류의 미래는 지역과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스타와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넘어, 
한류는 지역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관광과 한류 상
품화, 청년 창업과 굿즈 산업,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연결 등 지역과 청년 창업이 한류 
생태계에 참여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팬덤과 국민의 공동 참여다. 한류의 미래는 글로벌 팬덤과 한국 국민
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완성된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적 주체로 성장했다. 이들과 국민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 한류는 더욱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자산이 된다. 팬덤의 사회적 기부 활동, 팬덤 투어리즘, 팬덤 민주주의 모델 등 
글로벌 팬덤과 국민의 공동 참여는 한류를 단순히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하
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재로 발전시킨다.31)

31) Kat Moon, “Inside the BTS ARMY, the Devoted Fandom With an Unrivaled Level of Organization”, 
TIME,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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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미래는 기업과 스타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다. 기술
과 융합된 새로운 경험, 지역과 청년 창업이 만드는 경제 생태계, 글로벌 팬덤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동 참여가 한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만약 이러한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한류는 일부의 성공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국
민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한다면, 한류는 진정으로 모두의 자산이 되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Ⅵ. 한류 기금, 모두의 한류 만들기

한류의 성취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스타와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창
작자와 노동자, 국민 전체는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한류의 성과를 공
정하게 환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한류 기금이다.

한류 기금은 한류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모아 국민 전체에게 환원하는 제도이
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 창작자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무상 예술 교육 제공 등 공공적 투자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한류 기금은 “한류는 모두
의 것”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이다.

해외 문화 기금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여러 나라는 문화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공 기금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2) 이는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창작자
를 보호하며, 국민 전체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프랑스는 영화관 티켓
에 ‘문화세’를 부과한다. 상업 영화가 큰 수익을 올리면, 그 일부가 세금으로 징수되어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 제작에 사용된다. 이 제도 덕분에 프랑스 영화는 할리우드의 압
도적 영향력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업적 성공이 공공의 이익
으로 환원되는 구조이다.

영국 가정은 매년 일정 금액의 ‘TV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한다. 이 재원으로 BBC는 
공영방송을 운영하며,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업 광고와 무관하
게 운영되는 BBC는 국민적 신뢰를 얻었고, 문화적 공공성을 유지했다.

캐나다는 음악 방송과 영화 상영에서 일정 비율의 자국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편성하
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캐나다 문화 기금’에 투입된다. 이 기금
은 토착민 음악, 소수 언어 프로그램 제작 등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문화 기금이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니라, 문화 정의와 다양성을 지

32) Reuters, “Canada says online streaming services must hand over 5% of their domestic revenues”,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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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핵심 제도임을 보여준다.33)
팬덤과 시민의 참여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 한류 기금은 단지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

는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과 시민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
질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BTS 팬덤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주도했다.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미는 단 하루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기부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블랙핑크는 유엔의 기후변화 캠페인에 참여했고, 팬덤은 이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팬덤은 단순히 콘서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타와 함께 사회
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펼쳤다. 이는 문화 소비가 시민 참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기부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보급 문화재 복원이나 전통예술 공연 지원에 시민 기부가 사용된다. 이는 국민이 문화
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팬덤과 시민의 참여는 한류 기금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모두가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한류 기금을 제도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필요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될 것이다. 구체적 구상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가
능하다. 첫째는 문화세 도입이다. K-팝 콘서트 티켓과 드라마 판권, 굿즈 판매에 소액
의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예컨대 티켓 한 장당 1천 원, 굿즈 판매액의 1%를 
기금으로 모으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조성된다. 이 기금은 청년 예술인 지원
과 지역 문화 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다.

둘째는 글로벌 팬덤 기부 플랫폼 구축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팬덤 기부 플랫
폼을 운영할 수 있다. 팬덤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그 돈은 ‘한류 기금’으
로 적립된다. 투명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팬덤이 직접 지원할 프로젝트를 투표로 결
정하게 하면 참여 동기가 높아진다.34)

셋째는 지역 문화 환원 시스템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
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 문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지역 환원 시스템은 지방 소
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국에서 한류 기금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팬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문화는 모두의 
것”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류 기금은 한류 성과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장치이다. 해외의 문화 기

33) Kyle O'Byrne, “The Current Definition of Canadian Content, Explained”, CMF, 2022.10.13.
34) Tianyi Yang et als., “Participate in Philanthropy for Idols or Society? Fans’ Social Media Practices, 

Dual Identity, and Civic Engagement in Chinese Online Fandom”, Social Media + Societ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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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례는 상업적 성공이 공공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팬덤과 시민의 참
여는 한류 기금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국에서 제도화될 경우, 청년 창작자 지
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무상 예술 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류 기금은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한류를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
현하며,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Ⅶ. 결론: 모두가 주인인 한류

한류는 세계를 움직였다. K-팝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고,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의 감정을 사로잡았다. K-뷰티와 K-푸드는 생활 속 한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류
의 성취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국민 전체의 삶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 이제 한
류의 미래는 단순히 ‘더 큰 성공’을 넘어 ‘더 넓은 공유’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류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국민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주인이 되
는 한류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한류다.

첫째, 창작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한류를 지향해야 한다. 한류의 성취는 수많은 창
작자와 노동자의 헌신 속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따
라서 미래의 한류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

아이돌 연습생과 신인 배우는 불리한 계약에 시달린다. 일본은 이미 청소년 아티스트 
계약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도 공정 계약 제도를 강화해서 창작자가 
과도한 빚과 불평등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라마와 영화 스태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프랑스는 ‘노동 시간 상한제’를 법으로 보장해서 예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한다. 한국도 스태프 복지 기금과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K-팝 히트곡의 작곡가와 작
사가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캐나다는 음악 저작권 분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한국도 이러한 모델을 도입해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작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
가는 한류는 산업의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를 넓힌다.

둘째, 국민 전체와 지역으로 확산되는 한류가 되어야 한다. 한류의 성취는 국민 전체
가 체감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지역과 국민 
개개인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 부산 국제영화제나 강릉 커피거리는 지역 경제를 살렸다. 
그러나 혜택은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었다. 일본은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 세제를 통해 지
역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국도 지역 환원형 한류 관광 모델을 설계해야 한
다.

프랑스는 문화세로 모은 기금으로 지방 소도시에 극장과 공연장을 세웠다. 한국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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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기금 일부를 활용해 지방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 향유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전통 공예와 한류 굿즈를 결합한 창업, 한류 드라마 속 음식을 
활용한 푸드 비즈니스는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한류 경제가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될 때, 국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한류가 가능하다. 국민과 지역으로 확산
되는 한류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의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한다.

셋째, 세계와 함께 나누는 한류로 나아가야 한다. 한류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따라
서 한류의 미래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있다. BTS 아미는 
인권과 기후 변화 운동에 기부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연
대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한류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과 협력해서 세계적 가치 창출로 나
아갈 수 있다. 유네스코와 협력한 K-콘텐츠 프로젝트, 해외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은 
한류를 세계 공공재로 확산시키는 장치이다. 한국은 한류를 통해 세계와 교육·문화 협력
을 강화할 수 있다.

해외 팬덤은 아이돌 노동 환경, 환경 문제, 젠더 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한국이 
윤리적 기준을 지키며 한류를 운영한다면, 세계는 한류를 신뢰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세계와 가치 공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한류는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한류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로 만든다.

한류의 결론은 분명하다. 모두가 주인인 한류만이 지속 가능하다. 창작자와 노동자에
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고, 국민 전체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세계와 함께 나누
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35)

한류가 소수의 전유물이 된다면 금세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인 한류’는 
더 넓고 깊게 확산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이자 세
계와 함께 나누는 인류적 가치가 될 것이다.

이제 한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과 스타만의 산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세계가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모두가 주인인 한류만이 진정한 한류다.

35) OECD Urban Studies, “Enhancing Compactness,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in Korea”, OEC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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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상명대학교)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국제적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동력뿐만 아니
라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내부에서는 문화 향유의 격차가 
세대, 지역, 소득, 디지털 접근성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한 문화의 ‘접근성’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아
가 국가 차원의 K-콘텐츠로 불려지는 한류의 확장과 유지부분에서장기적 경쟁력 형성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먼저 K-콘텐츠 한류를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과
제와 대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까지, 한
류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류의 성공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한류의 성취는 대단하지만, 
그 성취의 이익·기회·권리 배분은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런던의 
공원, 뉴욕 타임스퀘어, 파리 에펠탑 광장, 방콕 시내 어디든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노래
를 따라 부르는 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K-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 상위를 차지
하고, K-팝과 K-뷰티, K-푸드는 세계적 문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한다. 과연 한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류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는가? 한류는 이미 세계속으로 그 
브랜드를 인정받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평등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음원, 판권, 광고, 굿즈, 관광까지 
연결되는 복합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이익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불평등은 자본 구조의 집중이다. 소수의 대형 기획사와 글로벌 플랫폼이 자본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독점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톱스타와 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지만, 중소 기획사, 지역 창작자, 독립 프로듀서
는 중심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두번째로 노동·창작 생태계의 불평등이다. 화
려한 문화산업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연습생들과 
무명 작곡가와 작가는 저작권 수익의 대부분을 받지 못하고 드라마·영화 스태프는 장시
간 노동과 안전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류의 세계적 성공이 모두의 노동 속에
서 함께 만들어 졌음에도 그 노동에 대한 보상과 권리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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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청소년 아티스트 계
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예술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제를 법으로 보장하
고 있다. 다음으로 K-콘텐츠 한류를 문화자산 공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
는가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라할 수 있다. 한류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문화현상이 
되었지만, 그 성취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지금이 “더 크게” 확장만 고집할 게 
아닌 “더 넓게 나누는 한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란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
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보아진다. K-콘텐츠 한류와 문화자산 공유를 논의할때 
몇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한류 자원의 오픈성과 폐쇄성 콘텐츠, 기획자료, 공연 기록, 
아카이브 등이 기업 내부에 머무르고 공공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다. 둘째, 자원 접근
의 불평등 촬영장비, 편집도구, 스튜디오 등 콘텐츠 제작 도구는 여전히 수도권·대기업
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과 시민이 한류를 ‘향유하는 소비자’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국민·지역의 체감도 낮음 한류 경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했지만

국민 전체가 체감하는 “한류 혜택 공유도”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핵심 문
제는 한류의 성취는 크지만 ‘공유’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K-뷰티, K-웹툰은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그러나 그 문화적·경제적 가치는 일부 기
관·기업·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이나 국민 전체가 체감하는 문화자산 공유의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한류는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고 향유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모두에게 기회를 나누지 못한다면, 한류는 지속 가능하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이제 한류는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느
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류를 모두의 문화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Next 
K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류는 세계속에서 문화콘텐츠로 그 역량을 빛내는 
브랜드이지만, 그 자랑이 모두의 자산이 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질수 있다. 
창작자만이 아닌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기업
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과 데이터를 나누고, 소비만이 아니라 창작과 기록까지 공유되는 
구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모두가 주인인 한류 그리고 “문화자산 공유형 
한류”의 비전이 된다. K-콘텐츠가 세계를 움직인 시대를 지나 앞으로는 K-콘텐츠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시대, 즉 Next K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
한 한류는 공정성과 공유성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창작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계약 체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대·계층·지역 간 문화 접근성
을 높여 국민 전체가 K-콘텐츠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함께 공
유하는 K-콘텐츠 운영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팬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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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토론 질문
1. “모두가 주인인 한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2. 창작자·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기업·팬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재설계되

어야 하는가?
3. 지역과 국민에게 한류 혜택이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문화 분배 정책’은 무엇인가?
4. 한국의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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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의 
문화정치학적 고찰 

 고헌균(고려대)·안남일(고려대)

국문초록

 대한민국 <애국가>는 법률에 규정된 國歌가 아니면서도 관습적으로 
國歌로 불리고, 작사자가 ‘미상’으로 남아 있는 사례이다. 이 글은 ‘누가 
작사했는가’라는 규명보다 ‘왜 익명으로 남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를 근대 국가 형성과 통치성, 만들어진 전통, 상상
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의 ‘일명(佚名)’ 표
기, 195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의 ‘미확정’ 결정, 교과서와 국가상징 홍보
자료의 ‘미상’ 관행, 방송·학교·국가기관 의례를 검토한 결과, 익명화는 
사료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애국가의 기능을 유지하
려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해방 이후 <애국가>는 교육·의례·매체를 통해 
관습적 國歌로 정전화되고, 감정과 공동체 동일시가 결합된 ‘애국가 효
과’를 형성해 왔다. 이때 작사자 ‘미상’과 작곡자 안익태 명시의 비대칭성
은 국가가 기억할 이름을 선택한 양상으로 본다. 민주화 이후 세대 변화
와 매체 환경의 전환 속에서 애국가 효과는 약화·변형되고 있으며, 익명
성은 아직도 “왜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가”를 묻는 새로운 쟁점으로 이동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애국가 논의를 작사자 규명에서 익명화의 문화정치
학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상징 연구에 통치성과 전통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애국가; 작사자 미상; 문화정치학; 통치성; 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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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의 <애국가>는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때로는 위로로, 시대를 초월하여 국민의 
삶과 함께해 온 무형의 유산이다. <애국가>는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민을 이어 주는 ‘매개’이다. 매체가 가사 내용을 전하는 역할이라
면, 매개는 의미와 감정을 연결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을 포함한다. <애국가>는 행사나 
의례에서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부르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애국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

2025년 ‘오늘’까지 대한국민이 부르는 애국가는 국민의례1), 체육행사, 학교교육 등에
서 제도적으로 반복 학습(강요)되어 왔다. 애국가는 태극기, 무궁화, 국새 등과 함께 국가
상징2)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습상의 國歌이며 대한민국 국가상징 홍보책자에서 작사자는 
공식적으로 ‘미상’으로 표기한다.3)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작사자 규명의 논쟁이 지
속되고, 작곡자의 친일 또는 친나치 이력이 문제 되는 사례는 세계 國歌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4) 이에 본 문제 제기는 작사자를 규명하거나 작곡자의 정치적 행적의 비판에 
있지 않으며 “애국가의 작사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왜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
상’으로 남게 되었는가?”, “그 익명성은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2. 선행연구 

관련 선행 연구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정리 하면, 첫째, 애국가 가사의 변천 과정을 중
심으로, 애국가의 유형, 종교적 색채, 시대적 배경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노동은5), 김
도훈6), 김학동7), 문성모8), 이지선9), 이명화10) 등의 연구자들이 가사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가사 내용의 분류나 시기별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
어, 가사 변화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맥락이나 문화적 기호로서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
족하다. 둘째, 애국가 작사가 관련 연구로 작사자의 실명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연구자로는 장사훈11), 김연갑12), 신동립13)이 있으며, 이들은 사료와 증언을 바탕으
1)「국민의례 규정」, 대통령훈령 제368호, 2017년 8월 10일 일부개정 시행.
2)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2016). 『대한민국 국가상징』. 서울: 범신사, 1쪽.
3) 행정안전부. (2022). 『대한민국 국가상징』. (사)하나복지회인쇄사업장, 16쪽.
4) 임진모. (2021). 『국가가 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일을여는책, 14쪽
5) 노동은. (1994).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 (27), 16-45.
6) 김도훈. (2021). 「애국가 가사의 변천과 작사자 논쟁」, 『기독교사상』, 747 (-), 19-33; 김도훈. (2018).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0 (64), 241-295.
7) 김학동. (2009). 『개화기시가 연구』. 서울: 새문사.
8) 문성모. (2016).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다」, 『基督敎 思想』, 690 (-), 136-144.
9) 이지선. (2007). 「애국가 형성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10) 이명화. (1999). 「愛國歌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10·11 (-), 63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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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방적 해석의 문제로 작사
자 규명에 한계가 있다. 셋째, 애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로 애국가가 법률적으로 國歌
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애국가 교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강효백14) 김정희15) 등이 있
다. 이들은 애국가의 법적 지위, 제도적 근거 등을 분석하며 애국가의 정당성과 교체 담
론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중 인식이나 역사적 정체성과의 연관성
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넷째, 국가상징으로 애국가를 연구한 김혜수16), 최종고17),신
현욱18), 이창현19)등의 연구는 국가상징으로의 애국가에 주목하여 문화정치적 해석은 부
족하였다. 그밖에 <대한제국애국가> 관련 연구가 있지만 본고의 논의에서 다룰 <애국
가>관련 내용이 미미하여 제외한다.20) 이상 네 가지 분류의 연구들은 애국가를 다각도
로 해석했으나, ‘작사자 미상’ 자체에 천착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말하
지 ‘않았던’ 혹여 ‘못했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3. 연구목적

<애국가>의 작사자가 ‘미상’으로 처리되는 관행은 언제,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
성되었는가? 해방 이후 제도·교육·매체는 이 익명성을 어떻게 반복·확산하여 상징화했는
가? 익명화는 푸코의 ‘통치성’,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
에서 볼 때 어떠한 문화정치학적 의미를 지니는가? ‘애국가 효과’는 어떠한 층위에서 형
성되었으며, 작사자 익명성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익명21)이 어떻게 제도와 교육, 반복을 통해 상징
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애국가 효과의 ‘통치성’22)을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11) 장사훈. (1974). 「애국가고」, 『黎明의 東西音樂』. 서울: 寶晉齋.
12) 김연갑. (1998). 『애국가 작사자 연구』. 서울: 집문당.
13) 신동립. (2015). 『애국가 작사자의 비밀』, 서울: 지상사.
14) 강효백. (2021). 『애국가는 없다』. 서울: 지식공감.
15) 김정희. (2021). 「안익태 애국가 무엇이 문제인가 - 법정(法定) 국가(國歌) 제정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예술연구』, - (31), 321-345.
16) 김혜수. (1997). 해방 후 통일국가수립운동과 국가상징의 제정과정: 국호·국기·국가·국경일 제정을 중심으

로. 『국사관논총』, 75, 95–126.
17) 최종고. (1999).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 40(3), 88-108.
18) 신현욱. (2005). 「남북 국가상징 및 민족문화상징 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원, 서울.
19) 이창현. (2011). 「애국가 동영상에 나타난 국가상징 분석 -198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와 2010년 방송국의 

애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24(1), 209-231.
20) 민경찬,전지영. (2010).「<대한제국 애국가>와 그 변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회 학술발표논문

집』, 10 (-), 25-42.; 고헌균. (2025). 「대한제국애국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경분, 고체프스키 헤르만. (2012).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 『역사
비평』, - (101), 373-401.

21) 사전적 정의로 미상(未詳)은 알려져 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음, 익명(匿名)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
음, 불명(不明)은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않음. 실명(失名)작품이나 일을 해 놓은 사람의 성명이 전해지지 않
아 모름 (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일명(佚名)은 미상의, 실명하다, 이름이 실전되다 (에듀월드 중중한사전)

22) 양운덕. (2003). 『미셸 푸코』.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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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음악 가사의 함의

문화연구는 문화 속에 은폐된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작동을 읽어내며,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23) 음악의 구조나 본질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 높이나 박자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레와 도–솔의 차이는 단지 높낮이와 배음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사가 붙는 순간, 즉 언어가 개입되는 순간 ‘의미’를 갖게 되고,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의 형태가 된다. 사람들이 음악에 감동하거나 공
감하는 이유도 선율 보다는 가사의 내용이 곡의 감정과 청자의 경험을 이어주기 때문이
다. 결국 가사는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애국가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국민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상징으로 사
용되었다.

2. 통치성, 만들어진 전통, 상상의 공동체, 집단기억

미셸 푸코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력 양상을 ‘통치성(government
ality)’으로 개념화한다. 통치성은 법의 제정·집행을 넘어, 인구·경제·위생·교육·도덕 등 사
회 각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조절하는 합리성과 기술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푸코에 따
르면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국가화”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화”이며, 통치는 법
률보다 일상과 규범, 기억과 정동(情動, affect)을 통해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24) 이때 국
가상징은 통치성이 응집된 장치이며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학교 교육과 군대, 
공공 의례, 방송 등에서 반복되는 국가 의례는 국민이 애국의 감정을 습득하게 만들고, 
국가와의 관계를 내면화하도록 이끈다. 본 연구는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가 처음부터 계획
된 ‘전략’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익명화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애국가
의 통합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통치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
다고 본다.

에릭 홉스봄은 근대 국가의 의례와 상징을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으로 규
정했으며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대 이후 인위적으로 구성
된 관행들을 가리킨다. 국기게양, 國歌 제창, 국경일 행사는 국가가 특정 가치와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전파한 의례이며, 반복을 통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국민에게 체화
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근대 국민국가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 설명한

23) 김성곤. (2003).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부. 36쪽
24) Gordon, Colin.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서울: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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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하나의 ‘우리’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
치로서, 신문·교과서·국가의례·國歌 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쇄자본주의와 일상적 반복
은 국민국가의 시간과 감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3. 애국가 효과 개념의 정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애국가 효과’란 애국가의 반복적 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동적 
반응, 규범적 습관, 집단정체성의 재확인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개념이다. 이는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적 울림”, “기립·경례·침묵과 같은 신체적 실천”, “우리 민족·대한민국
이라는 집단적 동일시의 강화”라는 세 층위로 나타난다. 애국가는 언제나 학교·방송·국가
기념일 같은 반복을 통해 국민에게 폭넓게 내면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사자 익
명성을 애국가 효과의 중심 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익명성이 애국가를 공동체적 상
징으로 이해하는 데 보조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작사자가 특정 인물
로 고정되지 않은 서술 방식은 애국가를 개인의 창작물보다 넓은 공동체의 노래로 인식
하게 만드는 효과를 일부 강화할 수 있다.25)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의 범위와 강도는 정
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익명성을 애국가 효과를 설명하는 일부로만 다룬다.

Ⅲ.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의 과정

1.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 기원과 관행

상해 임시정부 관련 사료에는 애국가에 대한 논의가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920
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논의된「애국가 수정안」은 당시 애국가의 위상을 보
여준다.『독립신문』(1920.3.20) 보도에 따르면 이춘숙, 김태연, 장붕 등이 애국가 수정
안을 제출하였으나, 오륜환은 “애국가는 國歌는 아니다. 國歌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면 모르겠으나, 애국가를 수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이후 몇 차례 토론
이 이어졌으나 결국 제안자들이 안건을 철회하였다.26) 이 사실은 임시정부에서 애국가가 
공식적으로 國歌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는 오히려 새로운 國歌 제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1940년 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
선인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신악보의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69호 대한민국 22년(1940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내무부가 그 사용을 허

25)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의 범위와 강도는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익명성을 애국가 효과를 설명하는 일
부로만 다룬다.

26) 愛國歌修訂案
李春塾, 金泰淵, 張鵬 三氏의 提出한 愛國歌修訂案에 對하야
吳倫煥氏 　愛國歌는 國歌가 아니다 바로 國歌를 制定할 必要가 잇다 하면 모르거니와 愛國歌 修訂이라는 것
은 말이 안된다그외 二 · 三氏의 討論이 잇고 提案者에게 退却하기로 可決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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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로 의결하였다.27) 이는 국무회의에서는 곡조의 대체를 허가한 것이지 안익태의 선
율의 애국가를 國歌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28) 세 번째는 1942년 11월 30일 ‘대한민국임
시정부 공보’ 제76호  ‘國歌와 군가 제정’ 안(案) 논의로, 10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의정
원에서 제출·통과된 「國歌 및 군가 제정안」이다. 제안자 신영삼·왕통·문일민·한지성 등 
네 명의 의원은 國歌와 군가가 독립국가와 군대의 정신을 음악으로 구현하는 필수적 장
치라고 보았다. 문헌의 “국가의 입국정신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國歌이며, 군의 정신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군가”라는 설명이다.29)

1942년 11월 4일 의정원 제34회 회의에서 國歌와 군가 제정이 제안되었다. 제정에 엄
항섭30) 의원이 새 제정에 재청한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의 요지는 國歌가 
없어 애국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다. 가사의 일부가 아름답지 못하고 부르기가 어렵다. 둘
째, 필요성은 있으나 작사·작곡의 능력이 부족하니 해방 후에 제정하고 愛國歌를 그대로 
부르자. 셋째, 작곡과 작사에 대해서는 대외 공모를 하자. 넷째, 國歌와 군가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31)

11월 4일 회의에서 國歌 및 군가 제정안이 상정되어 토론한 뒤, 원안대로 통과되었
다.32)「결의안 통보에 관한 건」 (의발 제105호, 1942년 11월 20일)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은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에게 제34회 본원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통보하였
다. 그중 제6항은 “國歌와 군가를 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애국가의 개정도 하
지 않았고, 새 國歌의 제정도 하지 않았다. 이상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애국가에 관련된 

27) 원문: 愛國歌 新曲譜 使用 許可 北美 大韓人國民會 中央執行委員會로붙어 安益泰가 作曲한 愛國歌 新樂譜의 
使用 許可를 要求하였음으로 大韓民國二十二年十二月二十日 國務會議에서 內務部로서 그의 使用을 許可하
기로 議決하다. 허가 관련 추가 임정공보내용

28) 박원호. (2016). 「1945년 중경 임시정부 발행 '한국애국가'의 현대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41-72, 51쪽.

29) 提議案　主文 本院은 國歌와 軍歌를 制定하기로 決議함　理由國家의 立國精神을 소리로 表現하는 것은 國歌

며 軍의 精神을 소리로 表現하는 것은 軍歌임으로 本院에서 制定할 必要가 有하다고 認함 大韓民國 二十四年 

十月 二十九日臨時議政院 議長 閣下提案者 申榮三 王通 文逸民 韓志成[通過] 

30) 1945년 ‘金九題 大韓愛國歌’ 악보 발간의 주역이다.
31) 이 안은 11월 4일, 의원 40인의 출석으로 상오 9시부터 의장 최동오(崔東旿) 주관으로 속개 되었다. 논의

는 먼저 의장이 제의안(提議案)을 낭독(另備 詳文)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의장이 國歌 軍歌制定提案을 朗讀
審査案 報告는 院議로 함이 죠타고 報告
申議員榮三(提案者) 우리는 國歌가 없음으로 愛國歌를 부르는데 그 內容의 言句  가 不美하고 其外 唱歌할 시

에는 弊端이 썩 많흐니 制定을 요구합니다. 
嚴議員恒燮 院議에 反對는 無할 겄 임니다. 能力不足으로 금일껐 못하는데 곧 통고하면 죠켓소.
金議員鐵男 우리의 國歌를 맨들 人材가 없으니 國歌는 革命 成功後에 해도 죠코  現 愛國歌만 使用해도 죻소.
嚴議員恒燮 軍歌는 無하니 軍內에서 使用할 것이 無하다. 그럼으로 軍歌는 있어 야 하겠소. 最近 中韓文化協會 

開式할 時에도 헐 수 업시 愛國歌를 使用한 것이요.
金議員鐵男 國歌는 討論합시다. 軍歌에 對해서는 곳 해도 죠켓습니다.
孫議員斗煥 國歌는 絶對로 必要합니다. 軍歌도 亦 이렀습니다. 原案은 贊成함 니다. 國歌나 軍歌의 作曲 作家는

 對外 徵募해도 죠켓소. 直結하기로 同議햇소
嚴議員恒燮 再請
崔議員東旿 三請
議長이 可否를 묻은 바 滿場一致로 通過되다.”
32) 國歌及軍歌制定案　大韓民國 二十四年 十一月 四日 會議에서 申榮三 等 四議員의 提出한 國歌及軍歌制定案

이 上程되야 討論하다가 原案대로 通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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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살펴보았다.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금지 단행본 목록』은 일제 강점기 출판물에 대한 
검열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로, 조선 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단행본들의 목록이 있
다. 그 중에는 <애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항목에는 작사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안익태(美國桑港在韓國人同民會33) 安益泰)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금지 사유는 치안상의 
문제로 분류되어 있다. 처분일은 쇼와 11년 1936년 3월 4일로 기재되어 있다.34)  

 1945년 11월 12일 중국 중경에서 발행된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韓中英
文中國版 韓國愛國歌 樂譜)」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친필과 인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김구 한국애국가
 

[그림 2] 일명 작사

앞면에는 ‘金九題’, ‘金九之印’, ‘一九四五十月十八日’이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는 김구 
사진 및 애국가 창작·번역자 설명, 한·중·영문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김구의 선택에 의해 
안익태의 선율 애국가가 임시정부에서 인정받음을 사진의 하단의 다음과 같은 글로 알 
수 있다,

 한국 애국가의 이야기: 이 애국가는 50년 전에 창작된 것으로, 한국의 애국지사의 손
에서 나온 글이지만, 이미 그 작사자는 일명이다. 처음에는 서양의 유명한 곡을 채택하여 
가사를 붙여 함께 불렀으나, 그 후 한국인들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10년 전에 한
국의 한 청년 음악가가 이 새로운 선율을 작곡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복국운동 중에 사용
된 임시 國歌이다. 안익태 군은 한국의 저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로, 젊은 시절 
오스트리아 빈에 유학하여 음악을 전공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명성을 떨쳤다. 현재는 
스페인에서 계속 학업 중이며, 나이는 마흔두 살이다. 중국어 번역자인 민석린 군은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비서실장이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주중 대표이다. 영어 번역자인 
정환범 군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박사이다35)

33)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한국인동민회.
34) 조선총독부. (1941). 『禁止單行本目錄』. 서울: 조선총독부 경찰국, 105쪽
35) 원문: 韓國愛國歌的故事: 此愛國歌創作於五十年前出於韓國愛國之士之手筆但已其佚名初係採用西洋名曲塡詞

和唱者其後韓國人士以爲不可乃十年前 另有韓國靑年音樂家作此新調 卽韓國復國運動中之代國歌也按安益泰君
爲韓國著名作曲家及小提琴家早年留學奧京維也納專攻音樂斐聲歐美仍西斑牙攻讀現年四十二歲中譯者閔石麟君
原係韓國臨時政府主席辦公廳主任, 現爲韓國駐華代表英譯者鄭桓範君爲英國劍橋大學博士.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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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중에  “但已其佚名(단이기일명)”은 ‘그러나 이미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애국가가 한국의 애국지사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작사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
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但(단)’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의미를 드러내
는 말로, 애국지사이었지만 현재는 이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임을 보여
준다. 이는 이미 1940년대 중반에도 작사자가 시대적으로 ‘일명’으로 서술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홉스봄의 개념으로 보면, ‘전통의 대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애국가를 중요하게 사용하면서도, 새 國歌 제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기존 
애국가의 작사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정치적·외교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남겨 두었다. 이는 전통을 한 번에 고정하기보다, 일정한 ‘여지’를 남겨 두려는 
통치 기술의 형태이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황은 법률 제정이 아니라 상징의 사용과 비
사용, 명명과 비명명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통치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애국가가 공식 國
歌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시정부는 그것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애국지사’와 ‘일명(佚
名)’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징적 가치를 유지했다. 이때 익명 표기는 누군가를 지우려는 
선택이라기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확정하지 않는” 형태의 보류로 기능했다. 
이러한 보류된 기원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작사자 ‘미상’ 관행의 초석을 제공했다.

해방 후 발행된 『임시중등음악교본』36)의 수록곡 선정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의 
작품을 배제하고 ‘건국적 가요’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 직후 ‘친일 
청산’과 ‘건국 이념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37) 수록된 곡 
중에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작사자 미표기로 있다 당시의 안익태는 한국을 빛낸 위인이
었고 친일 친나치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이어서 안익태 선율 애국가가 수록될 수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행 애국가는 대통령 취임식·국경일 행사·국회 개
회식 등 주요 국가 의례와 학교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각급 학교의 조회, 입
학식·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이 의례화되었고, 음악 교과서에도 애국가가 수록되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작사자는 표기되지 않거나 ‘미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후 해외도 전파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國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38) 

광복 이후 애국가의 작사자 문제는 한동안 주목받지 않다가, 1955년 미국 국무부를 통
한 백과사전 출판사39)의 요청에 따라 문교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작사자 조사 의뢰를 하
며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된다. 당시 정부는 안익태를 작곡자로, 작사자는 안창호로 회
신할 계획이었으나 김인식이 자신이 1907~1908년 진명여학교 재직 시절 애국가를 작사

공보 제69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임정편 Ⅲ), 195쪽.
36) 1946년 4월 25일 인쇄되어 같은 해 5월 1일 발행되었으며, 저작자는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발행자는 

국제음악문화사이다. 인쇄소 명칭에 ‘서울’이 사용된 점은 ‘경성’에서 ‘서울’로 바뀐 지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
방 이후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37) 이경분. (2017).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해제」, 『근대서지』, 16, 
340-348.

38)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5대 국가상징물』. 서울: 행정안전부 장관실, 10쪽
39) 김연갑. (1998). 『<애국가> 작사자 연구』. 서울: 집문당,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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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의 주장에 제자들의 증언이 더해지며 공적 논쟁이 촉발되었
다40). 이에 맞서 윤치호의 아들 윤기선은 부친이 작사자라고 주장하며 모필본『애국가 
가사지』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논쟁이 심화되자 국사편찬위원회는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
하였지만, 제출된 증언과 문헌의 신빙성을 둘러싼 이견만 있고 결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3차 회의를 통해 윤치호설이 ‘유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윤치호
를 작사자로 확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11대 2라는 투표 결과가 나와 만장일치
가 아니었으므로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미확정’으로 결론지었다.

1년 후인 1956년 8월 31일자 국도신문은 애국가 작사자가 윤치호라고 결론짓고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기사를 실었으나, 문교부는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림 3] 국도신문 1956년 8월 31일

이후 윤치호설은 급속히 힘을 잃는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일제강점기 동안 보인 친일 
행적41) 때문이다. 윤치호는 개화기 대표 지식인으로서 애국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의 친일 활동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었고, 애국가 작사자로의 위상에 문제가 되
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의하면 윤치호는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중추원 고문, 대화동
맹위원장을 역임했다.42) 해방 직후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9년 해체되
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아 있었다. 

아래 인용문은 이승만의 회고를 서정주가 정리한 책의 내용으로, 현재 애국가 가사가 
윤치호에 의해 작사되었다고 서술하지만 정부는 윤치호, 안창호 혹은 다른 누구를 작사자
로 공식화하는 것을 침묵하였다.

(전략) 영웅문을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독립문까지 세웠다. 이 무렵에 독립협회
의 중심인물들은 이상재 남궁억, 윤치호, 정교 등으로서 그들의 애국열과 혁명의욕은 참
으로 물불을 헤아릴줄 몰랐으니, 서박사의 주창으로 사짜동맹을 맺어 주엄을 내걸고 외 
세의 항거하며 그들의 포부를 실천하기로 각오를 세우는 것도 이 때의 일이요. ‘동해물과 

40) 김인식은 후렴구를 기존의 창가인 ‘무궁화가’에서 차용했다고 밝히며 가사의 기원을 주장하였다.
41) 친일파 708인 명단 등재,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재, 친일인명사전 등재.
4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12). "친일인명사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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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는 저 우리들의 애국가가 윤치호의 손으로서 씨여진것도 모
두 이 때의 일이었다.43)

이러한 침묵을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개념으로 보면, 국가가 전통을 만드는 방식 가
운데 하나로서 “기원의 모호함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본다. 즉, 특정 인물을 기원으로 내
세우지 않는 대신, 애국가 제창이라는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애국가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불러야 하는 노래”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
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반복되는가”였고, 국가는 이를 관리하였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는 애국가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화 상영 전 
애국가 관련 문화영화를 의무 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1967년 3월 1일 삼
일절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개봉관에서 본 영화 상영에 앞서 애국가를 주제로 한 1분 
30초 분량의 국민개창운동을 벌이기 위해 제작한 문화영화를 시범 상영한 사례가 있으
며, 이는 향후 전국 극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그림 4>는 당시 기
사 일부이다.44) 

[그림 4] 영화

애국가는 다양한 공간에서 집단적인 의례를 형성하는 매개로 기능하였다. 1978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하기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시민과 학생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은 당시 애국가가 공공의식 속에서 수행
한 상징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애국가는 국민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노래를 부
른다는 감각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과 애국가 효과를 각인시키는 상징이다.  <그림 5>는 
당시 신문자료이다.45)

43) 서정주 (1949). 『이승만박사전』. 대한민국: 삼팔사. 158쪽
44) 1967.03.01. 조간 3면 우측 중단 기사 본문: 본영화(本映畵) 시작하기 전(前)에  애국가(愛國歌)주제영화 

상영(映畵上映)  우선 시범적(示範的)으로 4개 극장(個劇場)서  삼일절인1일 서울시내 아카데미 피카디리 
국제 단성사등 4개 개봉관 

45) 경향신문 1978.10.06.  7면 우측 중단 사진, 원문: 애국의 하기식, 하오6시 정각 서울시청 앞. 애국가가 힘차
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기식이 거행 되자 길 가던 시민학생들이 하나같이 발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경
례를 하고 있다. 이들의 경건한 표정 속엔 애국의 열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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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애국의 하기식

1945~1980년대 애국가는 정부의 의례 장치로 자리 잡았다. 영화관, 학교, 공공행사에
서 반복적으로 교육되면서 국민은 동일한 시간·공간에서 집단적 감각을 공유했으며 작사
자가 ‘미상’혹은 미기재로 확산된 애국가는 ‘모두가 불러야하는 노래’로 기능했다.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보면, 이는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國歌를 제정하고 작사자
를 확정하기보다는, 교육·의례·행정 실무를 통해 애국가를 사실상의 國歌로 만들면서, 기
원에 관한 논쟁은 의도적으로 열린 상태로 남겨 둔 통치 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 기원을 
둘러싼 갈등을 법과 제도의 전면에 올리지 않고, “미확정/미상”이라는 행정 언어로 처리
함으로써, 국가는 애국가의 실질적 통치 기능(동원, 통합, 상징화)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적 부담을 분산시켰다.

이후 학교 교과서, 정부 간행물, 국가상징 홍보자료 등에서 작사자 표기가 생략되거나 
‘미상’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국민 다수는 애국가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
만,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집단기억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애국가의 기억을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야기”로 
편집한 결과이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한 대신,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를 기억하라”는 방향으로 집단기억이 조직된 셈이다.

2. 매체와 반복: 애국가 효과

애국가는 국경일, 체육대회, 학교 조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
다. 國歌를 부르는 행위는 국민들이 민족 정서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징적 실천이 된다46). 즉 국민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있
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하는 상징적 실천이 바로 애국가 제창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규정은 방송의 시작과 끝에 애국가를 넣도록 하고 있다. 
46) 신동립. (2015). 『애국가 작사자의 비밀』, 서울: 지상사,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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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작 전에는 영상신호를 송출한 뒤 애국가를 틀고, 이어서 편성책임자의 공표와 심
의규정 준수 자막을 내보낸다. 방송을 마칠 때도 심의규정 안내와 편성책임자 공표 후 마
지막에 애국가를 송출한다. 이는 애국가가 방송의 의례적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상징적 
장치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47)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
시에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만드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방송 개·폐국 
시의 애국가 송출은, 시청자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국가와 함께 연동된 시간”으로 느
끼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애국가 효과’ 가운데 하나로, 국
가가 정한 시간과 개인의 하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다. 즉, 애
국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도 애국가는 반복적으로 수록되며 많은 교과서에서 작곡자는 안
익태로 표기되지만, 작사자는 생략되거나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림 6]의 음악 교과서의 애국가48)에는 작사자가 표기가 생략되어있다.

2016년 11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에서  발행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 
대한 홍보책자에 7쪽 애국가 악보에도 안익태 작곡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노랫말은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현재와 같은 내용을 담게”되었다고 홍보 한다

<그림 6>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상징 홍보책자의 일부이다49) 
사료에 보이듯 작사자를 미표기한 상태로 “노랫말은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현재와 같
은 내용을 담게”되었다고 홍보 한다. 

47)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규정 [시행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호, 2008. 6. 9., 일부개정] 
48) 주대창, 외 3인. (2018). 『고등학교 음악』(5쇄). (주)비상교육.
49) 행정안전부(2022). 『대한민국 국가상징』. (사)하나복지회인쇄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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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상징 홍보책자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날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나라가 위기에 처

해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50) 이렇듯 다수의 정부 주관 간행물은 애국가의 
작사자 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개별 작사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대신, 추상적인 ‘애국지사’, ‘여러 선각자’라는 집
단 주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억의 정치이다. 집단기억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애국가의 기원을 “특정 개인의 창작”에서 “익명의 다수와 추상적 애국심의 산물”로 재구
성함으로써, 애국가를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상징 자산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때 작사자 익명성은 단순한 정보 부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공동체
의 이름으로 덮는 기억의 편집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애국가 특징은 매체 권력에 의한 확산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관, 
국가 행사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 매체는 애국가를 시청각적으로 반복하며 애국가 효과
를 확산시킨다. 1980년대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과 2010년대 방송사의 
애국가 영상은 산천, 유적, 국군, 국민의 모습을 콜라주하여 국가서사를 구현한다. 이들 
영상에서도 작사자는 언급되지 않거나 단순히 ‘애국가’로만 표기된다. 이와 같은 시청각
적 애국가 영상은 홉스봄이 말한 만들어진 전통이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해 강화된 사례
로 볼 수 있다. 영상 속 풍경과 인물, 상징물들은 애국가의 선율과 함께 반복되면서, “이 
노래가 바로 우리 국가의 오랜 전통”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애국가의 감정적·규범적 효과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효과의 양상과 강도는 변화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애국가가 군사정권의 권
위, 반공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통치 장치로 기능했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애국가는 
국가대표 경기, 학교 행사 등의 특정 맥락에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인식될 수 있
다. 애국가 효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세대·정치체제·미디어 환경에 따라 약화·변형되
는 과정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통치 기술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군사권위주의 시기에는 애국가가 강한 규율 권력의 도구로 작동했다면, 민주화 이후

50)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5대 국가상징물』. 서울: 행정안전부 장관실,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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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애국가 효과가 다소 느슨해지면서도 여전히 “국가와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습관적 
장면”으로 남아 있다. 즉, 애국가 제창은 더 이상 강제적인 복종의 장면만은 아니지만, 여
전히 국가 의례로 기능한다. 이때 작사자 익명성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국가를 떠올린다”는 상징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작곡자 안익태와 작사자 미상의 비대칭

본 연구는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작사자 익명성과 작
곡자 안익태의 명시 사이의 비대칭성을 간과할 수 없다. 윤치호, 안창호 등 작사자 후보
들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안익태는 해방 이후 한동안 ‘한국을 빛낸 
세계적 음악가’로 인식되었고, 그의 친일·친나치 논란은 비교적 늦게 부각되었다.

윤치호의 경우, 개화기 대표적 계몽가이자 기독교계 지식인으로서 애국의 공로가 있지
만, 일제 강점기 후반 중추원 고문, 귀족원 의원 등 식민 권력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력은 
애국가 작사자로서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에 비해 안익태는 해외에서 활동했다는 점, 
국내 정치와 직접적 거리가 있다는 등으로 인해, 해방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국가상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은 지워지고, 어떤 인물은 
남게 되는 선택과 배제의 정치가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집단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는 애국가 서사를 구성할 때 “작사자의 이름이 비어 있는 상태”와 “작곡자의 이름이 명시
된 상태” 를 관리해 왔다. ‘작사자 미상’이라는 서술과 ‘안익태 작곡’이라는 명시는 단순한 
정보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의 범위를 조절하는 행위
로 읽을 수 있다.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틀 속에서 보면, 애국가는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국가가 어
떤 전통으로 승인했느냐”가 중요한 상징이다. 이때 작곡자 이름은 “국가를 위해 작곡한 
국제적 음악가”라는 서사를 구성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되었고, 논쟁적인 작사자 후보들의 
이름은 ‘미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의 기원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선택되
었다.

Ⅳ. 문화적치학적 함의

1. 익명화의 역사적 경로와 통치성

첫째,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는 사료 결핍이나 구전의 결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1945년 중경 발행 악보의 ‘일명(佚名)’ 표기,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미확정’ 결정, 
이후 교과서와 국가상징 홍보자료에서의 작사자 생략·‘미상’ 표기는, 사료의 한계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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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정 인물을 작사자로 확정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애국가>는 법률에 명시된 國歌가 아님에도, 해방 이후 교육·의례·행정·매
체를 통해 관습적 國歌로 정전화되었다. 학교 조회, 군대 의례, 영화관 상영, 방송 시작과 
종료, 국가상징 홍보자료 등에서 반복되는 애국가는, 국민이 국가와 자신을 연결하는 상
징성을 형성하였다. 이는 애국가가 법률 조문보다 반복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상징으로 
굳어졌음 보인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애국가 효과’는 감정·규범·기억의 층위에서 국민을 특정
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통치 전략으로 기능했다. 애국가가 울릴 때 기립·경례·침묵하는 몸
의 습관, 특정한 역사와 희생을 떠올리는 정동,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집단감
각은, 오랜 반복을 통해 내면화되었다.  

넷째, 민주화 이후의 애국가 효과는 과거와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애국가는 군사정권 시기의 강한 동원 장치라기보다, 국기 게양식이나 체육 경기에서 형식
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안익태 논란과 애국가 법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치성이 구성한 상징 질서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재구성·재해석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2. 만들어진 전통과 기억의 정치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개념을 적용하면, 애국가는 “항상 거기 있었던 노래”가 아니
라, 광복 이후에 반복된 의례를 통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상징이다. 국가는 국경일 행사, 
국기게양, 애국가 제창과 같은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애국가를 “원래부터 우리의 노래였
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에서 보자면, 방송 개·폐국 애국가, 학교 조회 시간의 애
국가 제창은 국민이 서로의 얼굴을 모른 채, 동시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듣고 있다는 감
각을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애국가는 국민이 같은 시간과 정동 속에서 “우리”를 상
상할 수 있게 하는 매개로 기능했다.

국가는 애국가의 기억을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야기”로 구성
하는 편을 택했다. 교과서와 홍보자료에서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애국지사의 손에
서 나온 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원을 개별 인물이 아닌 집단적 주체로 전환하
는 기억 편집의 일환이다. 이러한 편집은 애국가를 개인 저작물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상징 자산으로 전유하는 효과를 낳았다.

작사자가 익명화된 반면, 친일·친나치 논란이 있는 작곡자 안익태의 이름은 계속 표기
되어 온 비대칭성은, 국가상징 형성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의 정치가 작동했음을 보여준
다. 국가는 애국가의 기원을 구성하면서 “기억할 이름”과 “기억에서 지울 이름”을 선별해 
왔고, 그 결과 애국가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노래이지만, 특정한 작곡가의 이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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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가 선택한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애국가 효과의 변화와 향후 쟁점
민주화 이후 애국가 효과는 군사정권 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

날 많은 시민에게 애국가는 여전히 국가대표 경기나 공식 행사에서 중요한 상징이지만, 
과거처럼 강한 동원의 장치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 젊은 세대일수록 애국가 제창을 “형
식적인 절차”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통치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국가가 더 이상 애국가를 직접적인 규율 권력의 도구로
만 사용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반영한다. 대신 애국가는 “국가와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습
관적 장면”으로 남아 있으며, 그 의미는 개인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변화는 홉스봄과 앤더슨의 이론을 적용할 때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한때 강력하
게 작동했던 ‘만들어진 전통’과 ‘상상의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재해석의 과정이기 때
문이다.

애국가와 관련된 논쟁 즉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이력, 법정 國歌 제정 필요성, 새로운 
국가 도입 여부 등은 전통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협상·재구성되는 서사임을 
드러낸다. 이때 작사자 익명성은 과거에는 갈등을 제하는 장치였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왜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Ⅴ. 결론

 愛國歌는 본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의 보통명사였으나 대한제국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여러 애국가들이 불렸고, 해방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오늘날에는 
특정 곡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 익명화를 근대 국가 형성과 통치성, 만들어진 
전통, 상상의 공동체, 집단기억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문화정치학적 의미를 고찰
하였다. 임시정부 시기 ‘일명(佚名)’ 표기, 해방 이후 작사자 ‘미확정’ 결정과 교과서·행정 
자료에서의 ‘미상’ 관행, 방송·학교·국가기관 의례를 통한 애국가의 반복을 검증함으로써, 
작사자 익명화가 사료 결핍이 아니라 역사적 선택과 통치 기술의 결과였음을 확인했다. 
애국가는 관습적 國歌로 정전화되었고, 애국가 효과는 감정·규범·기억의 층위에서 국민을 
구성하는 상징 장치로 기능했다. 작사자 익명과 작곡자 안익태의 명시 사이의 비대칭성은 
국가상징 형성 과정에서 문화정치를 보여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애국가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작사자 미상’ 자체를 분석

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애국가를 둘러싼 논의를 “누가 작사자인가”라는 규명 문제에서 
“왜 익명으로 남게 되었는가”라는 문화정치학적 질문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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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푸코의 통치성,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집단기억 이론

을 애국가 익명화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국가상징의 형성과 작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확장하였다. 나아가 다른 국가상징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한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애국가 효과’ 개념을 통해 애국가를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
지는 과정으로 본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는 국민이 애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례와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다
른 나라의 國歌 논쟁과 비교해 한국의 상황을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애국가와 국
가상징 관련 제도를 검토해 통치성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
한 연구는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애국가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
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2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참고문헌

기초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55).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 서울: 국사편

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72). 『<애국가> 연혁 조사 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1974). 『<애국가> 연혁에 관한 조사서』. 서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한중일 악보. (1945)
안익태 악보. (1936)

단행본
강효백. (2021). 『애국가는 없다』. 서울: 지식공감.
김경래. (1976). 『安益泰』. 서울: 태극출판사.
김성곤. (2003).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연갑. (1998). 『애국가 작사자 연구』. 서울: 집문당.
김학동. (2009). 『개화기 시가 연구』. 서울: 새문사.
서정주. (1949). 『이승만박사전』. 서울: 삼팔사.
신동립. (2015). 『애국가 작사자의 비밀』. 서울: 지상사.
양운덕. (2003). 『미셸 푸코』. 서울: 살림출판사.
이영미. (1999). 『한국 대중가요사』. 서울: 시공사.
이치업. (2001). 『번개장군』. 서울: 원민.
이한섭. (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임진모. (2021). 『국가가 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일을여는책.
장사훈. (1974). 『애국가고』. 『여명의 동서음악』 수록. 서울: 보진재.
조선총독부. (1941). 『禁止單行本目錄』. 서울: 조선총독부 경찰국.
행정안전부. (2022). 『대한민국 국가상징』. 서울: 하나복지회인쇄사업장.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5대 국가상징물』. 서울: 행정안전부 장관실.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2016). 『대한민국 국가상징』. 서울: 범신사.

번역서 및 원서
Anderson, B.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Gordon, Colin.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서울: 난장.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bsbawm, E. J. (2000).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archives.go.kr/
https://www.archives.go.kr/


 ❚  213
논문
고헌균. (2025). 「대한제국애국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도훈. (2018).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41-295.
김도훈. (2021). 「애국가 가사의 변천과 작사자 논쟁」, 『기독교사상』, 747, 19-33.
김정희. (2021). 「안익태 애국가 무엇이 문제인가: 법정 국가 제정을 위한 시론」, 『한국예술연

구』, 31, 321-345.
김혜수. (1997). 「해방 후 통일국가수립운동과 국가상징의 제정과정: 국호·국기·국가·국경일 제정

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5, 95-126.
노동은. (1994).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27, 16-45.
문성모. (2016).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다」, 『기독교사상』, 690, 136-144.
민경찬, 전지영. (2010). 「<대한제국 애국가>와 그 변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10, 25-42.
박원호. (2016). 「1945년 중경 임시정부 발행 '한국애국가'의 현대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

구』, 54, 41-72.
신현욱. (2005). 「남북 국가상징 및 민족문화상징 통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예술대학원, 서울.
이경분. (2017).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해제」, 『근대서지』, 

16, 340-348.
이경분, 고체프스키 헤르만. (2012).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 『역

사비평』, 101, 373-401.
이명화. (1999).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10·11, 637-667.
이창현. (2011). 「애국가 동영상에 나타난 국가상징 분석 -198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와 2010년 

방송국의 애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24(1), 209-231.
이지선. (2007). 「애국가 형성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진환주. (2012). 「안익태의 음악세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종고. (1999).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 40(3), 88-108.



214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유병준(국립경국대학교)

본 논문은 애국가가 어떻게 기억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다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애국가 작사자의 익명화’라는 문제를 설정하여 논지가 전개
됩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애국가의 역사학적 고찰을 넘어 그 익명화에 
관한 징후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논의 결과, 발표자께서는 “해방 이후 <애국
가>가 교육·의례·매체를 통해 관습적 國歌로 정전화되고, 감정과 공동체 동일시가 결합
된 ‘애국가 효과’를 형성해 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애국가에 관한 기억 방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
니다. 더불어 문화정치학적인 접근과 해석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처한 ‘상징’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고의 문제 설정 및 논지 전개에 전
반적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고
자 합니다.

1. 서론에서 문제 제기와 선행연구까지의 논지 전개는 ‘왜 애국가의 익명화’를 바라보
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구 목적에서 
‘익명화’를 어떠한 연유로 통치성, 만들어진 전통, 상상의 공동체라는 이론의 지평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
은 소략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떠한 사유 과정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활용하시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문화연구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현상
이나 단일 개념을 통해 서두를 여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연구 영역 혹은 방향을 통해 논지
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이 음악 가사의 함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화연구의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소 
비약이 있지만,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전적 인식, 즉 경제라
는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 체계라는 인식을 멀리하고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 나
아가 실천성에 대해 강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화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
시된다면 본 연구의 학문적 지향점 혹은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는 문화연구의 학문적 노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푸코의 통치성은 국가나 권력 기관의 지배를 가리
키는 좁은 의미가 아닌,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를 통솔하는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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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법 또는 절차를 아우릅니다. 즉 “인간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
서 나아가 푸코는 “사목 권력(pastoral power)”을 설명하며, 근대 통치성의 핵심은 ‘개별
화’와 ‘전체화’가 결합된 방식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목 고유의 절차들과 관계를 
맺으며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진실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푸코가 개념화한 근대 ‘통치성’에서는 체제의 합리성과 개인들의 자발
성에 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본 논문의 ‘애국
가 익명성’이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어떠한 방식으로 맞닿아 있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
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푸코의 “통치성”과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앤더슨의 “상상의 공
동체” 개념이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룰 수 
있다면, 세 개념의 설명 혹은 나열보다는 그 개념들의 관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보
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이 알튀세르의 징후적 독해는 말해
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을 통해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에 둡니다. 다시 
말해 텍스트나 실천 행위의 배후에서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긴장, 균열, 부재, 
침묵에 대해 묻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 문제가 ‘익명화’의 함의를 밝혀낸
다는 점에서 해당 이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하여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연구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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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기 설창수 일기와 K-Arts Festival의 
태동 연구1)

안영숙(경상국립대학교)2)

1)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6006715).
2)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 다루는「설창수 자필 일기」가 한국의 현대축제 태동기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통해 전쟁 직전에 태동한 K-Arts Festival이 어떤 환경에서 
첫발을 디뎠는지 제시한다.

설창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로 ‘문인’으로 한정하여 조명했고 초
기의 예술제 태동 과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인과 지역문단 활동 중심으로 다루
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설창수 자필 일기」자체가 한국전쟁기 K-Arts 
Festival 태동과 유지,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연대 속에 이것이 유지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전쟁기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와 연구 확장, 한국 현대축제 태동과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규정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설창수 자필일기, k-Arts Festival, 전쟁 직전·직후 K-Arts Festival, 
개천예술제, 문화조직. 



218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Ⅰ. 서론
20세기 문화사에서 격동기를 겪어 온 한국 근현대사는 이민족에 의한 고유문화의 정

체성 말살 정책 결과물이 누적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일부 예술인의 활동도 단순한 창작
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다가 한국전쟁을 연이어 겪으면서 전후 시기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차
원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문화 네트워크를 유지
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설창수 자필 
일기」인데 그들의 활동을 면밀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설창수 자필 일기에 기록 중 특이한 것은 현대축제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
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축제사 흐름을 이해할 때 현대축제의 등장은 전쟁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과 맞물려 있다. K-Arts Festival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억압과 말살로 인해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 과정과 연이어 겪은 민족전쟁은 진영 논리
에 의해 신념의 변화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당시 예술인의 활동은 단순한 창작
을 넘어서 시대정신을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의 대중화에 비예술인
을 참여시킴으로써 문화 활동가라는 새로운 영역 탄생에 일조한 것이다. 그 대표 인물 
중 한 명이 설창수(1916.1.16.~1998.6.26.)다. 그가 전쟁 직전 탄생시킨 영남예술제는 
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전국의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염원 속에 탄생한 한국 현대축제의 
모본(模本)으로서 예술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한 기록을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Ⅱ. 설창수 이해와 「설창수 자필일기」의 한국축제 기록

1. 설창수 이해

1) 설창수의 활동과 평가

설창수는 1916년 1월 16일 창원에서 태어나 1998년 6월 26일 진주에서 작고한 인물
이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진주농업학교를 다녔으며 1학년 때 TK단에 가담하여 항
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녕 대지공립보통학교 촉탁교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부산 무진1) 진주지점 서기로 재직하기도 했다. 1939년 일본 교토(京都 소재 리츠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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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立命館)대학 예과 야간부에 입학했으며 1940년 도쿄 니혼(日本)대학 예술학원 전문
부에 입학하여 창작과를 다녔다. 이석영, 김보성, 박현수, 가또기요시 등 여러 명과 문학
동인 '화요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으며, 재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일 민족의식 고양 
관련 활동을 하다가 1941년 12월 29일 경남 경찰국 형사대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었
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44년 3월 풀려났다. 이러한 활동 
이력으로 정부는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2) 

1944년 김보성과 결혼한 설창수는 1946년 [경남일보] 주필 겸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에 진주시인협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작가로
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1949년은 그가 언론인, 행정가, 예술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시
기다. 경남일보사 부사장 겸임, 문교부 예술과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영남예술제를 창시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예술 활동에 힘을 실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한글 전용 촉진회 진주분회 상임위원회 보급 부장을 역임했다. 

1951년 문교부 예술과장을 사임함과 동시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진주에서 진주농
림학교, 해인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
는데 1953년에는 경남문화사업협회장으로 취임하여 의기사 앞 ‘의랑 논개의 비’ 글을 
썼으며 제1회 눌원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와 미술의 콜라보
(collaboration)을 시도하게 되는데 1956년에 제1회 서화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전
국문화단체총연합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제1회 문화공로상과 제29차 국
제 PEN 회의에 한국대표단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 전문 도서관에서 자신
의 자작시 12편을 음반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1960년에는 참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5·16때 정계를 떠났다. 1981년에는 한국문학
협회 이사장,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광복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에는 은관
문화훈장, 예총예술대상, 향토문화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4년 ‘인간 상록수’로 추대되
었다. 이러한 활동 이력으로 대체로 시인으로서 학계에서 영남문학 내지는 지역 문학사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다. 

2) 선행연구에서의 설창수 평가
설창수는 영남예술제의 창설과 운영,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전쟁기 문화 활동 

지속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중앙-지역의 문화 연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1) 무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도입한 상호 금융 조직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돈
을 거둬들여 이를 일정한 이자를 받고 회원에게 급부(給付)하는114) 방식으로 운영되어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던 서민이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출처: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13_0040_0030_0010&whereStr=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13_0040_0030_0010&wher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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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일기로 남겼다. 아울러 일기 일부 기록은 당시 현대적인 개념의 축제를 도입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활동, 문화조직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창수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는 학생기였던 진주농림고보 시절이나 일본에서의 대학 
시절 활동에 대한 것들은 단편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해방 후부터 분단국가 수립기까지 
활동 역시 문학가로서의 이력이 주로 조명되어 왔고 문인으로서의 활동을 더 세밀하게 
다룬다. 특히 문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만
호는 “해방기 지역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문학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
여” 준 인물로 평가한다. 아울러 그는 설창수가 지역문학을 민족문학 차원에서 사유를 
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인문학관’ 중심을 민족, 인류, 신성을 포함하는 전일체로 
규정한다고 보았다.3) 그의 설창수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자가 지역문학 수립을 위한 활
동 과정이 단지 ‘문학’이라는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문화’라는 큰 틀에서 설창수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문학적 활동이 한국의 현대축제를 태동시키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설창수의 문학을 ‘전인문학론’ 관점에서 담론을 마련하고 그것을 학계 연구로 확
장하는데 일조한 박태일의 평가도 설창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사에
서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한 대표적인 문인 중 한 명으로 설창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지역의 첫 발견자이며, 그 담론 생산과 실질 주도자”였다고 평가한다.4) 
그리고 눈여겨 볼 평가로 설창수를 “문학인인가 하면 사회활동가다. 언론인인가 하면 문
화기획가”5)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설창수의 활동 영역과 연관이 있
다고 하겠다. 시집 발간과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했기에 시인 본연의 태도를 지켰다는 
점에서 문학인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주문화건설대를 비롯해 1946년 
복간된 경남일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영남예술제 창제 주역인물이었다는 점 등은 설
창수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주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태일의 설창수 평가는 여러모로 학계나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설창수를 평가한 근거 자료는 「신민족문학운동론-청문(靑文)진영에서의 제창」, 
『지역문학정세기』의「문총(文總) 지건에의 구상-일체오원칙(一體五原則)을 상론하
여」, 「전인문학(全人文學)의 신운동단계-경향일체와 최면기의 서울지반주의-」6)에 
두고 있다. 이것은 설창수의 지역문학론에 대한 박태일의 의미있는 강조라 할 수 있다. 
“민족문학인들의 문학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더불어 제도문제까지 다루는데 “서울지방

3) 장만호, 「해방기의 지역문학론-파성 설창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5집, 우리어문학회, 2013, 
582쪽.

4) 박태일, 「한국 근대 지역문학의 발견과 파성 설창수」, 『로컬리티인문학』창간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25쪽.

5) 박태일, 같은 논문, 226쪽.
6) 박태일, 같은 논문, 235~236쪽.



 ❚  221

주의”는 특히 진주에서 예술제가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설창수의 의지를 대변
한다. 설창수의 민족문학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반해서 설창수의 자필일기를 분석하면 그의 심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개천예술제 시작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설창수 등 지역의 문화조직 주축으로 만들어진 영남예술제에서 k-arts 
festival의 시작점으로 삼을만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설창수의 영남문학에 대한 애정은 
예술제 창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창제 취지문은 물론 외곽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이 
본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연구 중심으로 진행
되면서 ‘문학가로서의 설창수’나 ‘시인으로서의 설창수’ 연구에 한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문화사라는 상위 개념으로 범위를 넓혀 한국 현대축제의 시작점에서 설창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근거를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주축이 된 영남예술제 태동 과정이 단순히 진주라는 지역의 축제 역사가 아
닌 한국의 현대축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K-Arts Festival 태동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하고 그 증거가 「설창수 자필 일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설창수 자필 일기」의 한국축제 기록 가치
「설창수 자필 일기」는 설창수가 남긴 일기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편의를 위해 명명

(命名)한 것으로 1949년 전쟁 직전에 태동한 K-Arts Festival이 어떤 환경에서 첫발을 
디뎠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K-Arts Festival 관련 기록은 영남예술제와 관련된 기록 부분
이다. 등장인물, 장소, 자금 모금과 예산 결정 현황, 예술제 명칭 결정,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회의나 그 방법 등을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선행연구자들의 설창수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시기에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기이다. 이는 그동안 설창수에 
관한 연구가 대체로 1949년 9월 이전까지, 그리고 1954년 이후부터 연구자들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1949년 개천예술제 시작 당시 연구 상황은 공백 
상태였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설창수 자필 일기」의 일부 
기록이라고 본다. 그에 따라「설창수 자필 일기」는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시기의 한
국 현대축제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라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전쟁 직전의 한국 현대축제 태동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설창수 일기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의 
일기를 한국 현대축제 태동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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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다. 아울러 설창수를 비롯하여 예술제를 만들
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대화나 예술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내용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누가 뭐라 해도 그가 예술의 대
중화를 위해 “궁정 속에서만 피던” 예술을 일반인들이 향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술
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일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용어 중 ‘축제’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일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문화조직과 경남일보라는 지역 언론사의 역할도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
라도 ‘~카더라’ 형태의 증언만 존재했었다. 이번 논의에서는「설창수 자필 일기」를 통
해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우며 어떤 것이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예술제 시작이 문학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무용이나 변론, 연극, 미술 등 다
양한 장르와 영역을 예술제 프로그램에 반영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국의 초기 현대축제는 예술을 기반으로 하되 생활문화를 축제 안에 포함하여 대중의 시
선을 먼저 하나로 모으는 것에 주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초기 현대축제가 지향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설창수 자필 일기」의 대
표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3. 「설창수 자필 일기」의 축제학적 담론 가치 

1) 「설창수 자필 일기」연구 시사점

「설창수 자필 일기」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여 연구의 함의를 
밝히게 된다. 첫째, 한국전쟁 직전과 직후 설창수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란을 예술제를 
통해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는지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 추적한다. 둘째, 영남예
술제를 창립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K-Arts Festival의 시작점으로서 모본(模本)이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등 문화조직 활동의 초기 양상
을 밝힌다. 넷째, 예술제 관련 기록을 남긴 설창수의 일기가 갖는 특성을 통해 설창수 
연구의 학술적 지평 확장 필요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설창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로 ‘문인’으로 한정하여 
조명했고 초기의 예술제 태동 과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인과 지역문단 활동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번 연구는 전쟁 직전에 태동한 K-Arts Festival이 설창수와 박세제, 유치
환 등의 지원 속에 출발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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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쟁 직전과 직후 예술제 출발을 알 수 있는 지역문화와 문화조직 구성 양
상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축제라는 개념을 국내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수
용하여 출발했는지 파악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축제’라는 용어가 유입
되었기에 이 개념이 우리의 전통 축제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
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축제’라는 용어 도입 이전에는 주로 ‘단오놀이’나 ‘영등할미제’, ‘의암제
사’, 또는 추모제, 5일장에서 일회적으로 펼쳐지던 난장 등 놀이나 제례(祭禮)로 인식되
어 왔기에 서양 개념의 페스티벌이나 국내에서 인식하는 현대적인 개념의 축제는 체계
화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현대까지 영향을 미쳐 축제이론조차도 서양의 이론을 기준으
로 삼고 한국축제를 이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축제가 갖는 정서적 특성이나 목적이 
서양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것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축제의 정체성 모호, 축제다움의 상실이 한국축제만
이 갖는 우수성과 독자성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설창수 자필 
일기」는 이러한 것들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설창수 자필 일기」는 영남예술제 개최 및 운영,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전쟁
기 문화 활동 지속 등 지역문화 활성화와 중앙-지역문화 연계에서의 역할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전쟁기 문화조직의 구성과 운영 특성을 규명하고 문화사적·조직적 관
점에서 연구의 학술적 기여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K-Arts Festival의 출발점을 정리하고 한국축제의 결을 추적하면 서양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축제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정서와 축제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이
해하고 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폭넓게는 한국의 현대 축제 시작이 단지 하나의 
축제 이해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기 지역문화사 연구 및 문화조직 연구의 새로운 학술
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도 기대하게 된다.

2) 「설창수 자필 일기」의 축제학 담론 가치

「설창수 자필 일기」는 단순하게 한 개인을 신변잡기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
게 읽고 넘겨 버릴 수 없는 결들이 있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며 해석해야 할 대상이
다. 아울러 비록 텍스트이지만 활자화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을 현상학적으로 재맥
락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일기가 지니는 가치를 찾는 것은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다. 사료적 가치와 학술적 의미는 전쟁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문교부 장관이라는 
관료의 관점에서 찾을 수도 있고, 당대 상황을 문단과 언론을 통해 시인의 관점에서 기
록했다는 점에서 평가적으로 살필 수도 있다. 한편, 문화조직을 구성한 인물로서 초기 
현대축제를 만들어 정착시킨 문화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요소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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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축제의 목적과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하는 지향성 중심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일보라는 지역 언론사의 주필로 활동하고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역에서 언로 
역할을 해 온 것을 중심에 두고 언론인으로서의 행보(行步)를 추적하여 그가 추구했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창수라는 한 인물이 
풀어낸 ‘시대 증언록’이라는 관점에서 일기 자체가 안고 있는 역사성과 가치, 기록 내용
이 갖는 공간의 기억에 주력하여 한국의 현대축제 시작점을 맑게 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먼저 사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설창수 자필 일기」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문인 설창수 중심의 전인문학론’에 대한 담론, 그를 위시한 지역문단
인 ‘영남문학회’와 발행지 『영문』을 다루면서 설창수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온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영남예술제를 만든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다루기는 하되 이 
또한 문학인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해 왔고 그의 위치와 위상을 정립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대축제로 발전한 K- Arts Festival을 만들고 확산하는데 일조한 인물이
라는 점은 그다지 연구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설창수 자필 일기」는 설창수의 예술
에 대한 인식을 축제 개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축제학 담론을 세우는 자료로 학
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축제사에서 학문적 접근을 하지 않아서 소외되어 있던 설창수 논
의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의 일기를 
K-Culture의 한 부류에 포함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K-Arts Festval 출발점에서 찾아 
보고자 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것을 제시한다. 

K-Arts Festval의 출발은 시기적으로 해외의 현대축제 시작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
처진다고 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현대축제는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1947년 프랑스와 
영국에서 등장한 아비뇽축제와 에든버러 축제이다. 국내의 현대축제는 이보다 2년 뒤에 
등장한 영남예술제다.7) 영남예술제는 일제강점기라는 식민 시대를 겪은 후 등장한 축
제로 후에 개천예술제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성장 과정은 한국축제사의 맥락적 이해
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비교 사료가 바로 「설창수 자필 일기」가 된다.

예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남예술제와 공통분모가 있는 아비뇽축제의 경우 연
극 장르를 기반으로 하며 1920년에 시작된 잘츠부르크축제 등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손상된 프랑스인들의 자긍심 회복과 국민 
단결”8)을 목표로 하였다. 초창기의 아비뇽축제는 연극이라는 단일 예술 장르 중심으로 

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안영숙, 「역사, 공간, 주체를 통해 본 지역축제 재맥락화 연구-개천예술제를 대상
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을 통해 밝힌 바 있다. 

8) 김미성, 「아비뇽 축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한국프랑스학논집』제59집, 한국프랑스학회, 2007,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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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 문화민주화를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적 중심 
거점 육성”과 “예술에서 소외되어온 지방의 새로운 관객들에게 양질의 예술작품을 감상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이르렀고 훗날 ‘문화 소통의 장’으로서의 축제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초기 현대축제인 개천예술제에서도 발견된다.9) 그 
연관성이나 목적성을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세계대전으로 인한 도시 파괴에 따른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과 주체 의식, 국
가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노력한 것이 현대축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 에든버러축제이다. 에든버러축제는 아비뇽과 달리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장르를 축제프로그램으로 삼았다. 그 시작은 역시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침체, 전쟁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축제를 통해 도시 재
건을 도모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설창수의 일기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예술제를 개최한다는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에든버러축제는 그 개최 목적과 방향을 기존 축제와 달리 설정하였다. 특
히 1946년 제1회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은 예술적인 성취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는 에든버러가 스코틀래드의 산업에 초석을 놓는 일”10)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첫
째, 축제를 통해 유럽문화를 부흥하는 것, 둘째, 축제 향유 대상을 신이 아닌 사람으로 
삼아 축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11) 「설창수 자필 일기」를 통해서 이 축제들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설창수 역시 개천예술제 개최를 통해 해방된 조국을 기뻐
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그것을 향연으로 이었다는 점과 초기 형태의 문화산업을 유도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의 일기를 통해서 해외에서
의 현대축제 등장이 종전(終戰)과 맞물렸듯이 국내의 현대축제 역시 유사한 길을 걷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설창수 자필 일기」는 한국축제사의 이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Ⅲ. 「설창수 자필 일기」중심 K-Arts Festival 역사 이해

1. K-Arts Festival의 태동: 명칭에 대한 설창수의 의중과 예술제

1) 설창수 시대의 현대축제 등장
9) 김미성, 같은 논문, 200쪽.:211쪽.
10) 김상욱, 「해외는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축제」, 『주민자치』 Vol. 24호, 2013, 91쪽.
11) 안영숙,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담론 조성 필요성 연구」, 『인문과학』 제124집, 2022, 228~2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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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현대축제 등장은 세계대전을 치룬 유럽이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회복 필
요성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현대축제 등장은 첫째,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억압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 하는 것, 둘째, 예술
이 한때 지배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의 대중화를 유도했
다.12) 등장 시기는 해외축제의 경우 1947년을 현대축제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고 국내
에서 현대축제라 할 수 있는 축제의 등장은 1949년 영남예술제라 할 수 있다. 현대축제
의 등장 시기가 해외 축제에 뒤처지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역사가 비슷하다. 물론 
‘축제’는 1900년대 개항과 함께 새로운 문물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면서 이 용어도 함께 
유입되었다.13) 

설창수는 일제강점기에 박람회나 공진회가 일본문화를 빠르게 전파시키는 수단이었
던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다. 잘 알다시피 공진회(共進會)은 한일병합 이후 5년 동안 조
선총독부가 전략적으로 조선의 산업 중심 성장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조선총독부의 
업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이다.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이 수반된 행사였다. 사
람들이 모여 즐기고 감탄한다는 점에서 축제의 성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
만 현대축제의 등장 역시 정치적 목적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
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현대로 오면서 축제 장르에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축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용어와 개념의 혼종시대
에 전통축제와 현대축제의 다름을 보인 것이 영남예술제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현대축제와 국내의 현대축제는 어떤 점에서 다른 지점이 있는가? 본 
연구는 축제 개최 목적성의 다름에서 찾는다. 첫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예술을 
통해 저항이 아닌 스스로 치유와 회복을 꾀했다는 점, 둘째, 예술제 개최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를 향유자들이 직접 실천했다는 점, 셋째, 문화조직을 구성하여 설창수 등 문화예
술인과 박세제 등 비문화예술이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
적 상황, 문화예술계의 현실,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Korea Arts Festival, KAF))라 명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조하자면 일련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내 축제의 등장과 역사를 살펴보면 기존의 축
제들이 신이나 특정 피조물을 향한 소원을 빌거나 회향의 의미를 갖던 전통축제와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예술을 향유 대상으로 삼고 문화조직을 구성하는 과정, 축제의 확산 방
법과 일부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등은 한국축제만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것

12) 개천예술재단, 『개천예술제 40년사』, 2019, 서제문; 안영숙,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담론 조성 
필요성 연구」, 228쪽. 

13) 이와 관련된 연구는 본 연구자가 이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2022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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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식으로든 현시대 상황을 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대의지가 축제의 정
체성을 지키면서 축제다움을 축적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K-Arts Festival로 자
리매김 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2)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의 현대축제 등장과 예술제 명칭
영남예술제는 창제 취지문에서 예술을 축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것을 대중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축제 개최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영남예술제이므로 이것이 한국의 현대축제 모본
(母本)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천예술제의 역사를 한국 현대축제의 
출발선으로 삼고 K-Culture의 한 장르에서 다루며 예술제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K-Arts Festival로 규정한다. 기실 축제는 Celebration, Carnival, Gala, Festival 등 다
양한 명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그 뜻에 어느 정도 부합(符合)하
는 것이 Festival이라고 보고 개천예술제가 국내의 다양한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시작되
었다는 점에서 K-Arts Festival로 칭하고 이 명칭을 개천예술제 이후 태동한 현대축제
도 통칭한다. 

K-Arts Festival의 태동 면모와 그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개천예
술재단이 2019년 발행한 『개천예술제 40년사』 기록이었다. 행사 진행 순서를 비롯하
여 참석자들, 수상자 기록, 프로그램명, 진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
만 1949년 당시의 기록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고는 하나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기
억의 한계, 공간과 장소의 변화로 인한 검증의 상이성 등이 존재한다. 그에 더해 하나의 
예술제를 처음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처음에는 영남예술제로 개최되다가 왜 10년 만에 개천예술제로 변경되었
는지는 기록상 남아 있지 않아서 영남예술제가 개천예술제를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기
존의 예술제를 없애고 새로운 개념의 예술제를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혹자
는 영남예술제에서 이름만 개천예술제로 바뀐 것이어지 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도 하였다. 그렇다보니 어떤 연유로 인해 영남예술제가 폐지되고 그 역사만 개천
예술제가 잇게 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K-Arts Festival의 모본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다행스럽게도 개천예술제를 
발기하고 예술제를 태동시키는데 주역이었던 설창수의 자필 일기가 발견되면서 그 전모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예술제의 명칭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영남예술제]에서 [개
천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 이해해 왔다. 일부 학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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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정설로 믿어 왔다. 하지만「설창수 자필 일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애시당초 개
천예술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술제 개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일기에 최초로 개천예술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10월 2일이다. 10월까지는 개천
예술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즉, [개천예술제]→[영남예술제]→[개천
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 

다음은 한국 현대축제의 초기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설창수 자필 일
기」에는 예술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정액 관련 기록이 있다. 예산 마련과 그에 따르
는 과정에 대해 설창수는 10월 2일 개천예술제 개최를 위해 박세제와 논의했으며 10월 
5일 문총재정부 회의에서 예술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 110만원을 통과시켰다고 기록하
였다. 이때 예산 집행 결정에 참여했던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은 손계진, 정성오, 박세제, 
박생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주축으로 예술제 개최에 필요한 문화조직이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때의 기록은 설창수가 예술제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의중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천예술제’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손계진, 정성오, 박세제, 
박생광 등이 개천예술제라는 명칭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없고 제 1회 예술
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하에 ‘개천예술제’로 명명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제 행사를 불과 20여 일을 앞두고 ‘영남예술제’ 명칭이 등장하는데 11월 3일자 
일기이다. 그런데 영남예술제를 진행하기 위한 언급이라기보다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 
자신이 11월 중 행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면서 소개하는 정도다. 

“사실 올해 중에서도 이달 십일월 만은 문총의 영남예술제 영남문학회지 8집 발행 경남일보사의 발간 
준비(주식회사 자매주 300만원 모집) 국민회 사무국으로서의 조직 마감 등 눈뜰 나위 없는 총망일 것
이다.”14)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기록에는 영남예술제라 명명하지 않고 ‘예술제’로 표기하고 
있다. 영남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예술제 행사가 공식적으로 11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는 점을 볼 때 이 기록은 K-Arts Festival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기록이
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설창수가 “독립기념 영남예술제의 발기 정신은 광복 독립 국가의 예술인
으로서 開天肇國主(개천개국주)에게 感謝 告祭하고 나아가서 민족예술을 방방곡곡의 
국민대중에게 보편화하는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
는 “유사 이래 첨인 대한민국 세운 돌 맞이 잔치를 의논하게 됐다”는 것과 “경술 국치 

14) 설창수, 「‘설창수 자필 일기’ 해방 이후 일기 제1호 일기첩, 4282.9.30.~4282.12.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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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방된 자유 독립 국민”과 “일대 민족 영광과 기쁨을 예술 올림피아로서 전개하여 조
국자에 祭祀”함으로써 광복 민족임을 자축“ 하고자 구력 개천절을 택일”15)했었다고 밝
혔다. 이는 그가 영남예술제라는 명칭은 사용하였으나 처음부터 개천예술제라고 명명해
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동인지 창간과 관련하여 그의 일기에 예술제 개최를 위해 준비하는 과
정에서 동인지 창간과 함께 이들을 개천예술제에 참여시기키 위해 노력했다. 한편 운영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는 비예술인들을 예술제에 함께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예술인들이 문예파와 반문예파로 나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쟁 직전 사회 전반에 혼란함이 가중되는 현실을 예술인과 비예술인들이 하나되어 예
술제를 개최하여 국가적 혼란을 어느 정도 막아 보자는 의중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국내에서 처음으로 현대축제가 본격적인 포문을 열 때는 1947년 영국과 프랑
스에서 시작된 현대축제 개최 목적과 합치되는 의도가 있었다. 물론 외국과 달리 근현대
시기가 비교적 늦게 교체되는 중첩기에 축제가 발을 디디기는 했으나 이 시기에 예술인
과 비예술인이 함께 예술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할 시도를 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축
제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도 확인되듯 그 시작
점에 설창수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설창수 자필 일기」에서 보듯 한국 현대
축제의 시작이 어땠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고 영남예술제 
개최 이후 전국으로 예술제가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한국축제만으로 축제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49년 11월 22일 처음 개최
된 영남예술제(개천예술제)를 한국의 Modern K- Arts Festival 모본(模本)으로 평가
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설창수 자필 일기」는 한국의 현대축제가 지향했던 것이 무엇
이며 예술제가 전국의 예술인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넘어서 비예술인이 축제 주최로 등
장하는 계기를 엿볼 수 있는 증거 역할을 한다. 

2. K-Arts Festival의 태동 초기 주도인물과 프로그램 구성
 

「설창수 자필 일기」를 통해 K-Arts Festival 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에 대
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신적 후원, 둘째, 
물질적 후원, 셋째, 행정적 후원, 넷째, 앞의 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융복합적 지원이
다. 특히 이 네 영역에서의 후원은 훗날 국내 축제들이 출발할 때 안게 되는 문제를 극
복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초
기 현대축제와 관련하여 그 시작점과 관련 인물을 알 수 있는 기록 역시 「설창수 자필 

15) 설창수, 「개천예술제탑을 세우기까지」, 『개천예술제 40년사』, (재)개천예술재단, 1991, 17쪽,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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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에서 확인된다. 설창수가 예술제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누구를 직접 추대한 것인
지 정확하게 밝힌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년사』기록에 의존하여 개천예술제 창
제자로 8명을 제시해 온 것을 재고(再考)할 사료라 하겠다.  

현재 한국예술총연합회 진주지회에서 관리하는 개천예술제 홈페이지에는 창제 발기
인을 다음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데 설창수, 박생광, 이경순, 오제봉, 조영제, 홍영표, 이
용준, 박세제이다. 이 8인 선정은 설창수 사후 발간된 『개천예술제 60년사』에 기록된 
인물이다. 하지만 설창수 생전에 발행된 『개천예술제 40년사』에는 박생광, 이용준, 이
경순, 오제봉, 설창수, 박세제 6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1949년본 「설창수 자필일기」에
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더 연구를 통해 한국 현
대축제 초창기의 문화조직 구성에 형식적인 참여자와 실질적인 참여자 구분을 통해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천예술제 창제 주동인물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민간에서 초기 예술제 준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 중 자신의 부친이나 
조부 등 집안 어른들, 지인들도 그 역할이 적지 않았으나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
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봉과 손게진(손계진), 정주수 등이다. 특히 설창수의 
1949년본 일기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손게진(손계진)인데 『연사』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악계에서도 영남예술제에 참여했던 국립국악원, 국악예술학교 
관계자 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인 박헌봉 역시 기록에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조사 연구하여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서
는 「설창수 자필 일기」를 토대로 K-Arts Festival이 태동하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했던 인물들을 추적한다. 

「설창수 자필 일기」 기록 중 개천예술제 한 달을 앞둔 기록에서 설창수가 주로 언
급하는 대표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융복합적 지원의 대표인물로 박세
제를 들 수 있다. 예술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논의하는데 정신적인 지원 영역에서는 설
창수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믿고 지
원하였다. 그래서 설창수는 그를 “동지”라고 하였다.

한편 박세제는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설창수가 개인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행정적인 지원 역시 설창수를 대신하여 처리하였다. 물론 박세
제가 예술인이라기 보다 언론인,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 내지는 활동가여서 가능한 일
이었을 수도 있다. 즉 그는 비예술인이었다. 설창수가 전적으로 신뢰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후원금 마련을 위한 단체, 개인을 섭외하거나 후원금을 받으러 갈 때 대부
분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영문」발간과 예술제 개최가 맞물리다 보니 어려
움이 많았는데 이때 박세제는 예술제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주도하고 설창수는 「영
문」지 발간에 주력할 수 있었다. 「영문」 발간 마지막 교정이 80일만이 11월 1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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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시기에 설창수는 박세제와 함께 개천예술제 참석을 함께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박세제가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뒤에 언급될 인물이 아니라 비예술가로서 앞
자리에 언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세제 다음으로 예술제 개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 청마유친환으로 예술
가이다. 유치환의 경우 정신적 지지자요 후원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삼천
포와 통영, 마산 등 여러 지역 행사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천예술제 개
최 이후 서울예술제 개최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에 대한 설창수의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김상옥, 부산에서는 이동준 등의 이름이 언
급되고 있다. 이들 역시 설창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멘토 역할과 함께 프로
그램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비록 민간이 주축이 되어 예술을 지역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제가 K-Arts Festival의 
시작이었으나 행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순
수 민간단체나 조직만의 힘으로 첫 예술제를 개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설창수 등은 
관변단체를 비롯하여 도청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즉, 1949년 
K-Arts Festival 시작부터 관의 지원이 있었고 이 관행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온
전히 민간의 힘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그 조달에도 한계가 있었고 
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는 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유사한 형태인데 설창수는 부산에 소재한 경남도청에 도지사를 
직접 만나 1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때 설창수는 경남도를 설득시키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던 전략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
과 같이 기록했다. 

연극과 한글시 백일장을 개최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반공 
방위의 국민정신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 하겠다. 

 “반공 방위의 국민정신을 고취할 수만 있다면 좀 무리가 되드래도(전폭적은 아니겠지만) 해보겠다고 
언명하며 그것을 구체화하여 한번 더 이얘기 하자는 것이다. 지사로써 행정적으로 쓸모있는 근거를 갖
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일게다.”16)

「설창수 자필 일기」의 기록은  K-Arts Festival 출발이 왜 문학과 웅변 프로그램
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술인들을 예술제 출
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고 이때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 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신을 주고 받았는데 “연현, 

16) 당시 설창수의 자필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설창수, 「‘설창수 자필 일기’ 해방이후 일기 제1호 일기첩, 
4282.9.30.~4282.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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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청마, 지훈, 정호”다. 그는 언급한 다섯 명이 문단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영남예술제가 막을 올리자 문학 부문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행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행정적 지원을 대표하는 인물로 천옥석을 들 수 있다. 천옥석은 진주시청 호
적계장이었다. 이렇듯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예술제의 출발은 진주에서 시작되었을지 모
르나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는 특정인 혼자의 힘이라기보다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설창수를 믿고 함께 했던 것이라 하겠다. 

개천예술제를 앞두고 설창수 등 문화조직은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설창수 자필 
일기」기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 보면 문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마유치환을 만났고 「영문」지 발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했
다. 

  경남도나 진주시의 행정적 지원 이외에도 영남예술제가 원만하게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여러 곳에 후원을 요청하여 마련하는 형식이었다. 민간에게 후원을 받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별다른 조건이 없었지만 관의 지원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제약
이 있었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보듯 설창수가 경남도지사를 만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설득한 것이 경남도나 국가가 지향했던 반공 방위의 국민정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백일장과 웅변이었다. 변론, 무용, 음악, 미술 등은 성황을 이루
었으나 연극과 문학부는 생각보다 참가자 수가 적어서 정해진 기한 내 마감하지 못하고 
연장했다. 한편 연습 공간 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 같다. 예를들면 체육회 
2층 공간을 빌려 무용부가 연습을 했는데 시합을 앞둔 탁구부 훈련을 위해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렇듯 K-Arts Festival 태동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소, 예산, 참여 인
원 편중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민족으로부터 억압받아 온 대중들의 불안정한 심리
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기 위해 축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 개인으로서 설창수는 한국 근현대 시기에 암울했던 국가적 상황을 민족주의에 기
반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해 온 인물이다. 학생항일운동을 한 이력도 있고 정치 활동
을 한 이력도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집중 연구된 것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그의 시 세계와 문학사적 위치,「전인문학론」을 
통한 문학적 지향, 사상적 평가가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반면, 문화사적 관점에
서 설창수를 다루거나 그가 조직한 문화조직과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전쟁기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조직의 구조·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전쟁기 설창수의 문화예술론 연구뿐만 아니라 그
를 중심으로 확산한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문화조직 구성 과정 연구, 아카이브 구축 근
거 마련 등에서 중요한 공백을 남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남예술제가 지역축제의 모본
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술제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를 시도하여 한국 현대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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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본을 만들었으나 그에 대한 논의 부족 원인이 되었다.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설창수 자필 일기」라 하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술인과 비예술인들이 예술제를 통해 그

들 방식으로 문화적 실천과 시대정신을 표출한 「설창수 자필 일기」의 성격과 그 의미
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제 개최 경위와 목적, 이것을 주도한 경남일보와 지역의 
문화조직 성격과 예술인과 비예술인들의 면면, 영남예술제의 특성과 차별성, 관련 프로
그램 등을 「설창수 자필 일기」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 K-Arts Festval 모델로서 개천예술제 개최 관련 「설창수 자필 일기」는 연
대별 핵심 주제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국 현대축제의 시작점이 안고 있는 
문제 파악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화조직 활동과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나의 행사로서 
예술제가 지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로 여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과 예술
제를 통해 시대정신과 개인적인 기록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괴리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설창수는 스스로 피난민이 되어 서울에서 피난하는 과정에서 겪은 전쟁 경험을 
세밀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이러한 전쟁 경험 관련 기록은 세계대전이라는 공통분
모를 통해 공간의 기억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게 한다. 전쟁
기에도 예술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강한 의지가 그의 전쟁 기억과 경험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창수 자필 일기」는 한국 현대축제의 태동을 알 수 있는 
토대 기록물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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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eginning of Seol Chang-soo’s Handwritten Diary and 

K-Art Festival during the Korean War
An-youngsuk17)

This study suggests in what environment the K-Arts Festival, which was born just 
before the war, took its first step through the "Seol Chang-soo Handwritten Diary" 
recording the appearance of the birth of Korea's modern festival.

Looking at the research related to Seol Chang-soo, previously, it was mainly focused on 
'citizens', and discussions on the process of the birth of the early art festival were mainly 
focused on writers and local literary group activities.

Above all,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model for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Korean War records, expansion of research, and value regulation as a record 
of the birth and maintenance of the K-Arts Festival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gulation of value as a record heritage.

Key Words : Seol Chang-soo's Handwritten Diary, k-Art Festival, K-Art Festival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War, Gaecheon Arts Festival, Cultural 
Organization.

17) Gyeongsang National Universature, Institute of Gyeongnam Culture, Research Prof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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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5B5A16006715)



236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윤혜영(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이번 발표는 '설창수 자필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직전과 직후 한국의 예술 축제
의 태동 과정을 실증적으로 복원한 연구로, 기존 문학 중심의 설창수 연구를 문화사, 축
제사 영역으로 확장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발표자는 일기 속에 남은 명칭 결정, 
예산 조달, 인물 관계망,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동
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1949년 영남예술제, 또는 개천예술제의 실제 운영 양상을 밝혀
내고 있어 문화사와 축제사 모두에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외 현대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현대축제가 식민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
사적 조건 속에서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연대'와 '예술 대중화'라는 독자적 정체성을 형
성했음을 제시한 점은 한국형 축제학 담론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축제의 기원을 정교하게 재구성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향후 한국 예술 
축제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 사
항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서 사용된 'K-Arts Festival'은 학계에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 연구자
가 특정 시기의 예술제를 설명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조어로 보입니다. 이 용어가 고유
명사인지, 한국형 현대축제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인지, 혹은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K'라는 표기 역시 한국(Korea)이라는 
국가명을 뜻하는지, 최근의 한국문화(K-culture) 전반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범주를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 용어를 새로운 학술적 개념
으로 정립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남예술제를 현대 축제의 모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아비뇽, 에든버러 
등 전후 유럽 현대축제와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축제의 역사적 맥락과 형성 
배경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교의 틀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의 현대축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민주주의와 전후 복구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반으로 예술제의 공공적 기능을 확립해 왔고, 연극, 음악, 오페라 등 특정 장르 
중심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
니다. 반면 영남예술제는 식민, 억압, 해방 후 혼란, 한국전쟁기 지역사회 불안정 등 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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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복합적인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만큼, 전후 유럽형 현대축제와 동일한 기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축제 유형이 공유하는 요소로서 예
술을 통한 치유, 공동체 회복 등을 인정하더라도 대조를 통해 한국형 현대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차별성도 제시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예술제의 특징으로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연대를 중요한 핵심 개념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축제학 관점에서 본다면 연대를 단
순 조직 운영의 협력 관계뿐 아니라, 축제를 통해 형성되는 시민들의 감정적 공명, 공동
체적 참여 경험, 관객과 예술가 사이의 상호작용 등 향유자 층위의 문화적 연대까지 포
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창수 일기가 운영 중심 기록이라는 자료적 한계
는 이해되지만, 당시 관객이나 지역민의 참여 양식이 어떠했는지, 예술인과 비예술인이 
향유자로서도 연대했는지에 대한 추가 해석이 제시된다면 이 '연대'라는 개념은 훨씬 다
층적이고 현대축제의 본질에 가까운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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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무진기행｣의 ‘무진’이 가진 상징성과 의미
: 한국 문화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문화 코드

박성준(한성대)

국문초록
김승옥의 「무진기행」(1964)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 

중 하나로, 그 배경 공간인 ‘무진’은 현실의 지명과 무관한 상징적 장소로 형상화
된다. 안개로 뒤덮인 무진은 항구도시도 농촌도 아닌 모호한 공간으로, 주인공 
윤희중의 내면적 불안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투사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다. 그러나 ‘무진’은 문학 텍스트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와 드라마 등 현
대 문화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영화 <도
가니>, 드라마 <스카이 캐슬>, 영화 <헤어질 결심> 등에 등장하는 허구적 공
간들은 「무진기행」의 ‘무진’을 연상시키며,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불안
과 욕망, 죄의식과 구원이라는 정서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텍스트
가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진기행」의 ‘무진’
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 한국 문화콘텐츠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맥락화되어 문화 코드로 기능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무진’이 한국 사회
의 불안한 정서와 현실적 모순을 담아내는 상징적 장치로 작동하며, 문학적 공간
이 문화적 기호로 확장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주제어: 무진기행, 무진, 상징성, 상호텍스트성, 문화코드, 김승옥, 한국 현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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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김승옥의 「무진기행」(1964)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 중 하

나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무진’은 실제 지명과 무관하게 작가의 고향 순
천을 모델로 하되, 항구도시도 농촌도 아닌 모호한 공간, 그리고 늘 짙은 안개가 드리운 
고립된 장소로 형상화된다.1) 무진은 항구도시도, 농촌도 아닌 애매한 성격을 지닌 도시
로서, 주인공 윤희중의 내면적 불안과 흔들림을 투사하는 장소이자,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서 방황하는 청춘의 초상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주목할 점은 이 ‘무진’이 문학 텍스트 내부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 다
양한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된다는 사실이다. 영화 <도가니>의 사건 
배경지로서의 무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허구적 명문대학 무진대학교, 영화 <헤어
질 결심>의 이포시는 모두 직접적으로든 변주된 형태로든 「무진기행」의 공간을 연상
시킨다. 이처럼 현대 콘텐츠들은 ‘무진’이라는 이름과 이미지를 빌려오면서, 동시에 각
기 다른 사회적 문제와 정서를 덧입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에서 ｢무진기행｣의 ‘무진’은 단일한 소설 속 배경 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콘
텐츠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주되는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무진’이 한국 문화콘텐츠 속에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그 공간과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재맥락화되는지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의 텍스
트가 고립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텍스트와의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는 관점을 내포한다. 즉,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텍스트의 직물’ 개념이 보여
주듯, 텍스트는 끊임없이 다른 텍스트들을 호출하고 얽히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가니>, <스카이 캐슬>,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무진’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무진기행｣과의 상호텍스트적 대화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대 한국 문화콘텐츠들은 수많은 허구적 지명 가운데 하필 ‘무진’을 반
복적으로 호출하는가? 또한 이러한 호출은 원텍스트의 상징성을 어떻게 계승하면서, 동
시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한국 사회의 불안과 욕망을 드러내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
을 중심으로, 「무진기행」의 무진과 현대 콘텐츠 속 무진의 변주를 상호텍스트성의 관
점에서 탐구함으로써, 무진이라는 문학적 공간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
리 잡는 과정과 무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안광진, ｢한국소설에 나타난 순천만 정원의 배경적 의미 -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남도문화
연구 제31호, 2016.

2) R. Barthes, Le plaisir du texte, Paris: Seuil, 1973,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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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한국에서 무진기행에 관한 연구는 크게 4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무진을 작품 내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해 왔으나, 공통적으로 무진을 텍스트 
내부의 공간과 의미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공유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무진이 현대 문화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현상을 상호텍스
트성의 차원에서 확장해 보고자 한다.

먼저,「무진기행」속 무진의 공간성과 상징성을 탐구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무진’이라는 가상의 공간 자체의 특성을 탐구하고, 그것이 작품의 의미와 주인공
의 내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송은정은 무진
의 공간적 특성이 나르시시즘적 주체인 윤희중의 흔들림과 감수성을 어떻게 추동하는지 
분석한다.3) 무진을 ‘나’의 반복 사용이 두드러지는 문장들의 효과와 연결하여 주체의 특
성을 파악하며, 특히 무진을 이완의 공간, 비가시적 공간, 혼재와 유보의 공간으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무진이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고착을 멈추고 일탈을 감행하며 책무나 선
택, 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하는 탈주의 틈을 지닌 경계의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
고 송기섭은 「무진기행」에서 ‘무진’이라는 장소와 ‘안개’의 이미지가 서사의 핵심을 이
루는 요소임을 밝히고, 이들의 상징성을 정밀하게 탐구한다. 송기섭은 무진을 윤희중이 
자신을 비춰가는 흔적들을 강화하는 기억의 장소이자 행위의 공간으로, 안개를 무진에
서의 사건들을 환상이자 하나의 관념으로 추상화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4) 

안광진은 무진기행」과 순천만 정원(실제 순천)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무진’이 한
국 소설에서 갖는 배경적 의미를 밝힌다. 특히 안광진은 ‘무진’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과거, 젊음, 순수성, 삶의 원형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며, 주인공이 현실의 속물
적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한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다.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광진은 실제 순천만의 풍경이 「무진기행」의 창작 모
티프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활용한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두 번째는 무진기행에 문학 이론 적용 및 심층 심리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특정 문학 이론이나 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무진기행」의 인물 내면, 주
제 의식, 그리고 ‘무진’의 다층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다. 최혜실은 귀향(歸鄕)
과 귀경(歸京)이라는 두 가지 움직임이 ｢무진기행｣의 핵심 구조를 이룬다고 보고, 윤희
중이 서울에서 무진으로 돌아오는 귀향 과정을 퇴행(regression)으로, 다시 서울로 돌
아가는 귀경 과정을 전진(progression)으로 해석한다.6) 이 연구는 귀향과 귀경이라는 
3) 송은정, ｢<무진기행>의 공간성과 근대주체의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제62호, 2016.
4) 송기섭, ｢무진의 형상들과 안개의 이미지｣, 국어국문학 제177호, 2016.
5) 안광진, op. cit.
6)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귀향과 귀경의 구조｣, 국어교육 제81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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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움직임을 통해, 무진을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이자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공간으
로 바라보며,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내면의 탐색과 재생의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정혜선은 1960년대 한국 사회의 특징과 윤희중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작품이 개인
의 자기기만과 도피적인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탐구하고 있다.7) 특히, ‘무진’이라는 
공간을 윤희중이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장소이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보고, 작품 속 인물들이 보이는 소시민적인 속물근성과 자기기만
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오덕애는 ｢무진기행」에서 분열된 상징 주체(윤희중)가 타자의 결여를 감추고 새로
운 얼굴을 드러내는 ‘가면성’의 논리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안개’를 주체
와 타자, 상징계와 실재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로 보고, ‘미친 여자, 자살한 술집 여
자, 하인숙’ 등의 주변부 여성들을 윤희중의 죽음 이미지와 연결된 ‘가면’으로 분석한
다.8) 

한은주는 기존 통과의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진기행｣을 ‘연행 서사’로 해독하
며, 그 원리로서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속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무진은 
물리적 현실 공간이 사라지고 리미널 세계가 구축되는 ‘심상지리’이며, 윤희중의 의식 
연행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자기상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9) 이런 
점에서 무진은 모성적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윤희중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죽음 본
능 등과 연결되는 리미널 공간성으로 분석한다. 

김지연은 주인공인 윤희중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양상을 문학치료의 게슈탈트 방법
으로 읽고 분석하여, ‘부끄러움’이 자기 치유를 위한 동인으로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고찰한다.10) 이를 위해 연구는 윤희중의 ‘회피동기’로 점철된 삶과 내면에 억
압된 욕망이 ‘수음’, ‘정욕’, ‘편지’ 등의 모티프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고 치유되는지를 분
석한다.

곽상순은 윤희중의 과거(어머니, 아내)와 현재(박, 조, 하인숙)의 관계를 통해 무진과 
하인숙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하인숙의 ‘무조건적 사랑’이 주인공의 실존
적 선택과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11) 그리고 신형철은 정신분
석학적 관점에서 ‘무진, 안개 속의 여자들, 지배하는 어머니’ 등의 모티프를 통해 윤희중
의 ‘여행의 무의식’, ‘증상으로서의 여행’, ‘욕망과 사랑의 발생학’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

7) 정혜선, ｢무진기행 연구: 무절제와 무책임의 공간으로서 무진기행 다시 읽기｣, 목원국어국문학 제7권, 
2002.

8) 오덕애, ｢｢무진기행｣ 속에 나타난 가면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6권, 2014.
9) 한은주, ｢｢무진기행｣에 나타난 연행 서사와 리미널 공간성｣, 비평문학 제77호, 2020.
10) 김지연, ｢｢무진기행｣의 ‘부끄러움’ 읽기｣, 비평문학 제67호, 2018.
11)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권, 

2008.



 ❚  243

으며,12) 김혜영은 윤희중의 무진기행이 ‘미메시스적 탐색’이라 시각 아래에서 윤희중이 
수동적 태도로 죽음 이미지와 연결된 특정 대상(자연, 여성들)에 동화되거나 공감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무진의 ‘규정 불가능성’이 이러한 미메시스적 탐색을 가능하게 하
는 공간적 조건13)이라고 분석한다.

세 번째는 ‘무진’이라는 공간과 연결된 특정한 모티프(예: 자연, 편지)나 주제(예: 트
라우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들이다. 이혜원은 
「무진기행」에 나타난 ‘자연’이 자연이 도구화된 대상, 타자화된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주인공에게 치유와 성찰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이중적 양상임을 밝힘으로써, 
｢무진기행이｣ 근대적 주체의 자연관과 비판적 대안 모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다.14) 한순미는 김승옥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편지’ 모티프를 분석하여, 편지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구조화하고 소통의 문제, 글쓰기를 통한 자기 치유의 과정 
등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특히 무진이 전쟁 트라우마, 박해와 표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심리적 지리학적 저장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15)

네 번째는 「무진기행」을 다른 문학 작품이나 영화와 비교하여, 매체 전환 과정에서
의 변화나 유사성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고 하는 연구들이다. 양정현은 소설 ｢무
진기행｣ 속 ‘내적 독백’이나 ‘인물들의 계열화’ 등 언어 양식의 특성이 영화 <안개>에서 
시각·청각 양식으로 전환될 때 어떤 의미론적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내의 지배력 
같은 요소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한다.16) 이를 통해 ‘인식론적 책무’ 개념을 중심
으로 「무진기행」이 영화 <안개>로 매체 전이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최은정은 ｢
무진기행」과 이를 각색한 시나리오 <안개>를 비교함으로써 시나리오라는 형식이 원
작 소설에서 드러나지 않은 서사적 내용, 즉 ‘억압된 측면’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분석하
고, 주인공의 과거 기억과 아내의 존재감이 영화에서 재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17) 
김명석은 ｢무진기행｣언어적 묘사와 문체가 영화 <안개>에서 시각·청각적 요소로 전환
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소설의 핵심인 ‘내적 독백’과 ‘감수성’이 영화에서 은유적 
플래시백, 환유적 몽타주, 미장센 등의 영화적 방식으로 어떻게 변주되고 재해석되는지
를 탐구한다.18) 전우형은 「무진기행」과 영화 <안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영화가 
원작 소설의 문체가 지닌 효과를 ‘리듬’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되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

12)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2호, 
2004.

13) 김혜영, ｢｢무진기행｣ 에 나타난 미메시스적 탐색｣, 한민족어문학 제84호, 2019.
14) 이혜원, ｢｢무진기행｣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 환경 제15권 2호, 2016.
15) 한순미, ｢편지(들)의 지리학 —무진, 박해와 표류의 기억｣, 어문론총 제94권, 2022.
16) 양정현, ｢｢무진기행｣에서 <안개>로의 매체전이 양상 연구 －인식론적 책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과

학 67호, 2017.
17) 최은정, ｢김승옥 <무진기행(霧津紀行)> 각색 연구 - 각색 시나리오 <안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

화 제62권, 2017.
18) 김명석,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과 영화 <안개>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23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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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인공 윤희중이 ‘자연의 순환적 시간성’과 ‘도시의 선형적 시간성’이라는 거대한 리
듬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조명한다.19)

이상의 연구들은  「무진기행」 속 무진이 지닌 공간성, 상징성, 심리적 의미를 풍부
하게 해석해 왔고, 매체 전환이나 지역성과의 연계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무진기행」 내부 분석이나 문학적 맥락에 머무르는 경향
이 강하다. 반면, 현대 한국 문화콘텐츠에서 무진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유와 그 문
화적 상징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학 연구가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무진이 현대 콘텐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왜 여전히 중요한 문화 코드로 기능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전개와 의미 생성의 원리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시된 개념

으로, 이후 포스트구조주의 문학이론의 중심적인 논의로 자리 잡았다. 크리스테바의 이
론적 시도는 러시아 형식주의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성(dialogism) 
개념을 접목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20) 그녀는 1960년대 후반에 발표한 두 편의 
에세이 「경계진 텍스트」와 「말, 대화, 그리고 소설」에서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
를 도입하며, 텍스트는 ‘텍스트들의 치환’이라는 상호텍스트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21) 즉, 하나의 텍스트는 자족적 실체가 아니라 여러 텍스트들의 발화가 교차하
고 상쇄되는 장(場)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텍스트를 사회적·역사적 담론이 교차하는 의미 생
산의 장(field of meaning production)으로 재정의한다. 그녀에게 텍스트는 단일한 저자
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전의 담론과 발화가 반복·전유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
되는 ‘대화적 구조’이다. 이때 그녀는 언어학과 이데올로기의 접점을 탐색하면서, 바흐
친과 메드베데프의 문학연구에서의 형식적 방법을 참조하여 ‘이념소(ideologeme)’ 개
념을 도입한다. 이념소는 “사회와 역사의 텍스트”—즉 외부적 담론의 층위—와 개별 텍
스트의 언어적 배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최소 단위를 가리킨다.22) 이
를 통해 텍스트는 더 이상 문학 내부의 자율적 구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역사적 맥락
과 긴밀히 얽혀 있는 담론적 실체로 확장된다.

19) 전우형, ｢소설 ｢무진기행｣과 영화 <안개> 사이의 순환-선형적 리듬과 의사-유령적 자아｣, 동악어문학 
제63권, 2014.

20) 임현순, ｢윤동주, <자화상>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9권, 2001 p.234.
21) 라만 셸던·피터 위도우슨·피터 부루커, 현대 문학 이론, 정정호 외 옮김, 경문사, 2014, p.241.
22) Ibid.,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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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시적 언어의 혁명(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1974)에서 보다 
심화된다. 이 저작에서 크리스테바는 인간의 언어를 ‘기호계(the semiotic)’와 ‘상징계
(the symbolic)’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호계는 언어 이전의 리드미컬한 충
동, 신체적 리듬, 정동적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며, 상징계는 사회적 규범과 논리, 구문 
구조에 의해 조직된 언어 체계를 가리킨다23) 주체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사회적 정
체성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기호계적 충동이 잔존한다. 문학, 특히 시적 언
어는 이러한 기호계적 에너지를 드러내며, 사회의 고정된 상징 질서를 교란하고 전복하
는 힘으로 작용한다.

크리스테바는 이 과정을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 명명한다. 여기서 ‘혁명’은 단순히 은
유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와 사회 질서의 전복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시적 언어는 사회
의 ‘닫힌 상징적 질서’를 가로질러, 무의식적 충동과 비이성의 흐름을 드러냄으로써 권
위적 담론에 균열을 내는 혁명적 행위로 작동한다. 크리스테바는 “무의식 이론이 추구하
는 것을 시적 언어는 사회 질서 내에서, 그리고 사회 질서에 저항하여 실천한다”24)고 보
고,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단순한 텍스트 간 관계를 넘어, 언어의 구조적 전복과 사회적 
해방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치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의미 생산의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를 “직물(texture)”로 비유하였다.25) 바르트에게 텍스트는 다양
한 담론이 얽히고 교차하는 다층적 직조물이며, 독자는 그 교차의 흔적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이다.26) 그는 저자의 죽음과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저자 중심의 폐
쇄적 해석을 거부하고, 독자가 참여하여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는 열린 체계로서의 텍
스트를 주장하였다. 바르트의 관점은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한층 보편화하
여,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무한히 미끄러지는(signifiance) 과정임을 드러냈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를 자율적 구조가 아닌 관계의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시각이며, 
이런 점에서 이 개념은 문학 텍스트의 분석을 넘어 대중문화, 영화, 드라마, 미디어 예술 
등 현대 문화콘텐츠 연구의 핵심적 분석 틀로 확장될 수 있다. 상호텍스트 개념 아래에
서 텍스트는 더 이상 고립된 언어 구조가 아니라, 이전 텍스트와 사회적 담론의 흔적이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장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은 본 연구에서 
‘무진’이라는 공간이 문학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재
맥락화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제시한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텍스트 간 의미 생산의 원리를 제
시했다면,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구체적인 분석 도구
로 발전시켰다. 주네트는 팔림프세스트(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23) Ibid., p.242.
24) Ibid., p.242.
25) R. Barthes, op. cit., p.100.
26) Ibid.,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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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é)(1982)에서 텍스트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초텍스트성
(transtextualité)”을 제안한다. 그는 이를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드러나 있든 
숨겨져 있든, 관계 맺게 하는 모든 것”27)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네트가 말하는 초텍스트성은 단순한 상호텍스트성을 넘어, 텍스트 간 관계
의 모든 층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추
상성과 보편성이 높아지는 순서로 제시한다.28) 주네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
과 같다.

구분 정의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암시·패러디하는 관계
파라텍스트성

(Paratextuality) 제목, 서문, 주석, 표지, 광고 등 텍스트 주변 장치와의 관계
메타텍스트성

(Metatextuality)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해설·비평·주석하는 관계
하이퍼텍스트성

(Hypertextuality)
한 텍스트(후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전텍스트)를 변주, 각색, 

패러디하는 관계
아키텍스트성

(Architextuality) 특정 텍스트가 속하는 장르적 규범이나 범주와의 관계

<표 1> 주네트가 제시한 초텍스트성의 5 가지 유형

주네트는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
고 이론적으로 추상화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상호텍스트성은 두 개 이상의 텍스트가 
공존하는 관계, 즉 한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명시하
며, 인용, 표절, 암시를 그 전형적인 형태로 규정하였다.29)

그러나 주네트는 이러한 직접적 관계만으로는 문학의 다양한 변형 양상을 충분히 설
명할 수 없다고 보고, 텍스트 간의 구조적·유형적 관계를 포괄하기 위해 ‘초텍스트성’이
라는 상위 범주를 설정했다. 즉, 텍스트는 단순히 인용의 집합이 아니라, 장르적 규칙, 
내러티브 구조, 패러디와 각색, 서사적 전이 등 다양한 층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초월성”이자, 문학이 자기 자신을 끊임

27) G. Genette, Palimpsests: Literature in the Second Degre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7, p.1.

28) Ibid., p.1.
29) Ibid.,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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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재생산하는 구조적 원리를 지칭한다.
주네트의 초텍스트성 체계 가운데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은 하이퍼

텍스트성(hypertextualité)이다. 주네트는 하이퍼텍스트성을 “주석이나 해설의 방식이 
아닌, 텍스트 B(하이퍼텍스트)가 선행 텍스트 A(하위텍스트)에 접붙여지는 모든 관계
로 이해”한다.30) 즉, 하이퍼텍스트성은 후속 텍스트(B)가 선행 텍스트(A)의 구조, 서
사, 혹은 의미를 변형하거나 전유하여 새로운 텍스트로 재탄생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주
네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나는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를, 선행 텍스트로부터 파생된 모든 텍스트로 부
르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변형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변형, 곧 ‘모
방’에 의해서일 수도 있다.”

주네트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적 관계는 변형과 모방,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변형(transformation)은 원텍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용이나 의미를 
변형하는 방식(예: 패러디, 전복)을 의미하고, 모방(imitation)은 원텍스트의 서사적 틀
이나 주제를 차용하되, 새로운 맥락과 형식으로 재창조하는 방식(예: 각색, 오마주)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은 변형보다 다소 복잡한 작업으로, 텍스트를 모방하기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적어도 부분적인 통달, 즉 모방하고자하는 텍스트의 특
정한 특징에 대해 통달할 필요가 있다.31)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성은 텍스트 간의 단순한 
영향 관계가 아니라, 의미 생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후속 텍스트는 선행 텍스트
의 의미를 반복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주(variation)와 전환
(transposition)을 통해 새로운 의미망 속에 재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성 개념은 본 연구의 대상인 ｢무진기행｣과 그 이
후의 문화콘텐츠(<도가니>, <스카이 캐슬>, <헤어질 결심>)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무진기행｣이 전텍스트(hypotexte)라면, 이들 현대 콘
텐츠는 각각 그 위에 ‘접붙여진’ 하이퍼텍스트(hypertexte)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영화 
<도가니>는 ‘무진’이라는 지명을 직접 차용함으로써 원텍스트의 고립과 은폐의 상징성
을 사회적 비판의 맥락으로 확장한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는 존재하
지 않는 공간이라는 허구성의 코드를 교육 권력과 계급적 특권의 은유로 변주한다. 또한 
영화 <헤어질 결심>의 ‘이포시’는 무진의 안개와 바다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관계와 
욕망의 불확실성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각각의 후속 텍스트는 ｢무진기행｣의 공간적·정서적 구조를 변형 또는 모방하
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주네트의 용어를 빌리면, ｢무진기행｣은 한국 문화콘텐츠
30) G. Genette, op. cit., p.5.
31)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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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이퍼텍스트적 재생산(hypertextual reproduction)’을 촉발한 전텍스트로 기능하
며, ‘무진’이라는 상징은 문학적 공간을 넘어 문화적 코드로 확장된다.

주네트의 초텍스트성 이론은 텍스트 간 관계를 유형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문학적 변
형과 재창조의 구조를 명료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그의 접근이 텍스
트 간의 관계를 주로 구조적·형식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머문다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주네트의 틀은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텍스트를 변주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는 유용하지만, 그 변주가 독자의 해석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로 인식되는가라는 문제에
는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본고는 미셸 리파떼르(Michael Riffaterre)의 이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라파떼르는 상호텍스트성을 단순한 텍스트 간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의미가 생성
되는 인지적·해석적 과정으로 확장하였다. 즉,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외적 관계가 아니
라, 독자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의미의 작용 원리라는 것이다. 

“독자가 상호텍스트(intertext)를 인식하고 그 텍스트가 하이포그램
(hypogram)을 참조하고 있음을 해독할 때, 그의 해석은 단순한 해독 행위
를 넘어 하나의 전통 혹은 계보에 대한 자각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각은 독
자의 미적 평가를 형성하고 인도하는 인식적 기반으로 작용한다.”32)

리파떼르는 주네트가 제시한 객관적 구조 분석과 달리,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외적 관계가 아니라, 독자의 해석 행위 속에서 재구성되는 의미의 역동적 과정이 
된다.

리파떼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이포그램(hypogra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은 텍스트의 의미가 단일 구조에 갇히지 않고, 다른 담론이나 기억된 텍스트의 
흔적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하이포그램은 독자의 기억 속에 
잠재된 ‘전(前)텍스트’로서, 새로운 텍스트의 해석을 이끄는 잠재적 의미의 원형이다.33)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된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상호텍스트적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는 잠재적 의미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라르 주네트 
역시 리파떼르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언급하며, 그가 제시한 개념이 자신이 정의한 ‘초
텍스트성(transtextualité)’을 포괄한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적 범주를 포함한다고 평가
한 바 있다.34) 예컨대 리파떼르는 “상호텍스트성이란 독자가 한 작품과 그 이전이나 이
후의 다른 작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쓰며, 심지어 상호텍스트성을 
32) M. Riffaterre, Semiotics of Poetry, ed. Thomas A. Sebeok,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134.
33) Ibid., p.25.
34) G. Genette,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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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트의 ‘초텍스트성’과 같이 문학성 그 자체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35) 이런 의미에
서 상호텍스트성은 더 이상 텍스트 간의 외적 관계를 기술하는 분석 도구가 아니라, 문
학적 의미의 존재 방식, 나아가 문학성 자체를 정의하는 근본 원리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리파떼르의 상호텍스트성은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성 개념과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주네트가 텍스트 간 구조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설명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리파떼르는 그 구조가 독자의 해석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의미
로 활성화되는가를 설명한다. 주네트가 텍스트의 외적 관계를 분석했다면, 리파떼르는 
그 관계를 인식하는 주체의 내적 작용에 주목한 셈이다. 예를 들어, 관객이 영화 <도가
니>에서 ‘무진’이라는 지명을 마주할 때, 그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이미 
｢무진기행｣을 통해 축적된 ‘안개’, ‘고립’, ‘불안’ 등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해석적 반응으
로 작동한다. <스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나 <헤어질 결심>의 ‘이포시’ 또한 마찬가
지이다. 이들 텍스트 속 공간은 관객의 상호텍스트적 기억 속에서 ‘무진’의 이미지를 불
러일으키며, 각각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해석된다. 결국 상호텍스트성은 독자의 
기억, 감정, 해석의 참여를 통해 과거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의 텍스트 안에서 재활성화
(re-activation)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주네트의 구조적 분류는 ‘무진’ 코드의 변형·모방 양상을 가시화하고, 리파떼
르의 독자 중심 의미 생성은 그러한 변용이 수용의 장에서 어떻게 재활성화되는지를 설
명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틀을 적용해 ｢무진기행｣의 공간·정서 구조와 세 하이퍼텍
스트(<도가니>, <스카이 캐슬>, <헤어질 결심>)의 재맥락화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Ⅳ.「무진기행」의 ‘무진’과 현대 문화콘텐츠 속 상호텍스트성
1.「무진기행」의 공간적 구조와 상징성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도시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세밀하게 연
결해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제목이자 배경인 ‘무진’이라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무진’은 한국의 실제 지명이 아니다. 작가의 고향이자 남해안의 소도시 순
천이 ‘항구도시라고 할 수도 없고 농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진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
성이 높지만, 이 실제성은 작품의 본질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김승옥이 제공하는 세계
는 현실 반영이나 삶의 실제성이 아니라 현실에 자극된 개인의 자의식이 외화(外化)된 
세계이기 때문이다.36)

35) Ibid., pp.2~3.
36) 한은주, op. cit.,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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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기행｣에서 ‘무진’은 주인공의 무의식, 유년, 청춘, 꿈, 죽음, 자아 등으로 상징되
는 심리적 공간으로, ‘무진’은 실제 지명과 무관한 허구적 도시이지만, 작품 전체의 의미
를 지탱하는 핵심적 상징체계로 작동한다. 무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 
심리와 사회적 현실이 교차하는 기호적 장(場)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상호텍스트성 이
론의 적용 가능성이 드러난다.

‘무진’의 공간적 특징은 ‘안개’다. ‘무진(霧津)’에서 ‘무’라는 한자는 안개라는 뜻이고 
‘나루터’라는 의미의 ‘진’은 지명 끝에 흔히 붙는 접미사다. 무진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항구도시도, 농촌도 아닌, 늘 안개가 깔린 조용한 곳”으로 묘사된다. 

“무진은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
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 안개는 마치 이승
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 (…)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
닐 수 있을까!”

안개는 사물의 경계를 지우고, 인간을 고립시킨다. 시야가 차단된 공간 속에서 시간은 
무화(無化)되고, 일상은 비틀리며, 억눌린 욕망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이 중간적이고 모
호한 공간은 도시와 시골, 근대와 전근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린다. 서울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무진의 안개 속으로 들어간 윤희중은, ‘비가시적 세계’ 속에서 자
신을 감추고 해체할 수 있게 된다.37) 

서울에서 윤희중은 “빽 좋고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한 덕분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그 
혼란상을 수습해야할 요구에 직면한다. 하지만 자신의 승진을 앞두고 벌어지는 혼란 앞
에서 그는 “장인어른”과 “아내” 덕분에 ‘무진’이라는 비가시적인 공간 속으로 숨어들 수
밖에 없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
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
어 있을 게 아니에요?”

윤희중은 자신의 승진조차 힘 있는 ‘장인어른’과 ‘아내’ 손에 내맡긴 채, 타의적으로 
‘무진’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무진’은 서울에서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숨
어있어야하는 ‘은폐’의 공간이자, 서울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유폐’될 수밖에 없는 고립
의 공간이다. 윤희중은 서울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지만, 운이 좋아 ‘장인

37) 송은정, op. cit.,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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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과 ‘아내’의 덕을 보고 있다고 여기는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이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번잡한 자신의 일을 처가에 내맡긴 채 ‘무진’으로 떠밀려온 윤희중에게 ‘무
진’의 ‘안개’는 운 좋은 촌놈인 서울의 ‘윤희중’을 가려주는 중요한 장치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은 ‘무진’은 윤희중의 섬세한 감정이 풀어헤쳐지는 “이완의 공간”으로 기능한
다.38)

“턱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 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질
이고 불어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무진’에 들어서면서 윤희중은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
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를 합성해서 만든 수면제를 상상하
면서, 반수면상태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무진’은 유희중에게 반쯤 잠들어버린 ‘꿈의 세
계’이자, 여러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다.39)

이처럼 무진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풍경이자 존재의 상태로 설정된다. 바흐
친의 “크로노토프(chronotope)”40) 개념에 빗대어 보면, 무진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윤희중의 존재론적 위기를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다. 안개는 무진을 외부 세
계로부터 차단하면서 동시에 윤희중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경계의 장벽이자 통로로 
작용한다.41)

무진의 ‘안개’는 시각을 차단하고 사물의 윤곽을 흐리게 함으로써, 현실 인식의 불확
실성을 상징한다. 동시에 ‘안개’는 윤희중의 내면, 즉 자기 정체성의 모호함과 죄의식의 
은폐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리파떼르의 개념을 빌리면, ‘안개’는 텍스트의 의미를 
지탱하는 하이포그램으로 기능한다. 하이포그램이란 표면 텍스트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잠재적 전텍스트이자 의미의 씨앗이다. ｢무진기행｣에서 ‘안개’는 작품 
내내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재등장한다. 윤희중이 무진을 떠나려 할 때, 안개는 “아직 걷
히지 않은 채” 그를 붙잡고, 서울로 돌아가는 그의 결심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러한 반
복적 이미지의 환기는 독자에게 ‘무진’의 상징을 무의식적으로 강화하며, 작품 외부에서
도 기억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 표식으로 남는다. 즉, ‘안개’는 텍스트 내부의 시각적 

38) 송은정, op. cit., p.197.
39) Ibid., p.198.
40) 크로노토프(chronotope)란 그리스어 chronos(시간) + topos(장소)의 합성어로, 바흐친은 소설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조건이 아니라, 서사적 의미 생산이 일어나는 ‘불가분의 결합체’라고 규정했다.
41) 곽상순, op. cit.,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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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이면서 동시에 이후의 하이퍼텍스트(영화, 드라마 등)에서 재현될 때마다 원텍스트
의 정서를 불러오는 감정적 하이포그램이다.

또한, ‘무진’은 단순한 현실 도피의 장소가 아니라 의미의 잠재적 생성지점, 즉 하이포
그램이 형성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윤희중은 ‘무진’으로 향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책임의 질서에서 벗어나, 억눌려 있던 내면의 언어와 감정의 층위를 마주한다. 그가 경
험하는 ‘이완’과 ‘몽롱함’은 곧 언어와 의미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태이며, 이는 리파떼르
가 말한 ‘문법적 일탈(ungrammaticality)’의 지점과 상응한다. 라파떼르에 따르면, 문법
적 일탈이란 언어 구조가 깨지는 지점에서 독자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의미의 
전환점이다. 즉, 일탈은 단순한 문체적 파괴가 아니라, 텍스트가 감추고 있던 하이포그
램을 드러내는 계기이며, 그 지점에서 독자는 기존의 의미망을 재구성한다.42) 이러한 
일탈의 순간에 새로운 의미의 독해가 가능해지고, 무진은 그 잠재적 의미들이 응축된 하
이포그램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주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이포그램은 이후의 하이퍼텍스트들 속에서 지
속적으로 변형·모방되는 전텍스트(hypotexte)로 전이된다. 다시 말해, ‘무진’은 주체의 
내면적 혼란을 드러내는 장소이자, 후속 텍스트들이 원텍스트의 정서를 호출할 수 있는 
의미적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그리고 ‘안개’는 후속 텍스트들이 변형과 모방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매개적 기호(signifying mediator)라 할 수 있다.43) 
주지하듯이, 변형이란 원텍스트의 구조를 유지한 채 내용이나 정조를 전환하는 과정이
며, 모방은 원텍스트의 서사적 틀이나 주제를 차용하되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방식 모두 선행 텍스트의 요소가 후속 텍스트 속으로 옮겨질 때, 그 
의미를 중개하는 표상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개 장치가 바로 매개적 기호이며, 
그것은 원텍스트의 상징을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의미의 맥락 속에 재배치한다.44) 다시 
말해, 매개적 기호는 원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연결하는 의미 전이의 매개체로서, 후
속 텍스트가 기존의 상징을 변주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무진’의 안개는 바로 그러한 매개적 기호로서, 원텍스트의 정서를 보존하면서도 새
로운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정서적 의미로 재맥락화되는 상징적 매개체가 된다. 
다시 말해, 매개적 기호는 원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연결하는 의미 전이의 매개체로
서, 후속 텍스트가 기존의 상징을 변주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이때 ‘무진’의 안개는 바로 그러한 매개적 기호로서, 원텍스트의 정서를 보존하면서
도 새로운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정서적 의미로 재맥락화된다. 이러한 상호텍스
트적 매개는 「무진기행」의 상징 구조가 이후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

42) M. Riffaterre, op. cit., pp.3~6.

43) G. Genette, op. cit., pp.5~6.
44) Ibid.,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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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변형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현대 문화콘텐츠 속 ‘무진’의 재맥락화

「무진기행」의 ‘무진’은  여러 문화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하나의 하이퍼
텍스트적 기호망(hypertextual network)을 형성한다. 이 절에서는 주네트의 하이퍼텍스
트성(hypertextualité)과 리파떼르(Michael Riffaterre)의 하이포그램(hypogram) 개념
을 바탕으로, 영화 <도가니>(2011), 드라마 <스카이 캐슬>(2018), 영화 <헤어질 결
심>(2022)에 나타난
‘무진’의 변형과 전이를 분석한다.

1) 영화 <도가니>: 사회적 폭력의 은폐 구조

2011년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 서솔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 발생했던 ‘청각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지만, 배경을 실존 도
시가 아닌 ‘무진’으로 명명한다. 원텍스트에서 ‘무진’은 인물의 내면 불안과 자기 기만이 
가시화되는 경계 공간이었다. 영화는 같은 명칭을 호출함으로써 관객의 상호텍스트적 
기억—안개, 고립, 침묵—을 선제적으로 작동시킨다.45) 관객은 ‘무진’이라는 이름만으로 
“폐쇄-은폐-불안”의 감정 도상을 즉시 활성화하며, 영화는 그 정서를 학교·도시·권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침묵으로 의미를 재배치한다.

영화 속 무진은 ｢무진기행｣ 속 ‘무진’처럼, 안개가 많은 도시다. 영화는 주인공인 강인
호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게 낀 안개를 뚫고 무진을 향해 내려간다. 리파떼
르의 관점에서 ‘안개’는 「무진기행」의 하이포그램이다.46) 이 ‘안개’는 단순히 기후적
인 배경을 넘어, 진실이 가려지고사건의 실체가 불투명하며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
한다. 영화는 물리적 안개의 유무를 넘어서, 제도적 안개—보이지 않게 만드는 행정 절
차, 이해관계의 유착, 증거의 사라짐—로 의미를 전이한다. 즉, ‘안개’는 감각적 장면의 
분위기(어둡고 축축한 톤, 우중(雨中) 분위기, 소음의 낮은 잔향 등)뿐 아니라, 보지 못
하게/말하지 못하게/기록되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들로 치환된다. 이때 관객은 ‘감
각의 차단 = 진실의 차단’이라는 등가를 형성하며, 원텍스트의 감정(불안·부끄러움)을 
사회 시스템의 은폐로 읽어내게 된다.

45) M. Riffaterre, op. cit., pp.5~8.

46) Ibid.,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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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중의 개인적 부끄러움(능력·출세의 ‘빽’에 대한 자의식)은 영화에서 기관장·교직
원·사법권·지역 권력의 공모라는 제도적 부끄러움으로 상승된다. ‘말할 수 없음’과 ‘증언
의 무력화’는 원텍스트의 내면 윤리 갈등을 집단적 윤리 파탄으로 확장시키는 장치다. 
이는 주네트가 말한 하이퍼텍스적 변형의 한 양상으로서 원텍스트의 정서(부끄러움)가 
새로운 맥락 속에서 ‘고발’의 감정으로 전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무
진’의 의미 구조는 자기탐색의 공간에서 증거가 지워지는(지워지게 만드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리파떼르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의 반복적 표식을 통해 심층 의미를 재구성한다.47) 
영화는 출입구/문/복도/사무실같은 일상적 장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드나듦(출입)’ 
자체가 접근 통제와 권한의 위계를 가리키는 기호적 장면으로 인식되게 한다. 관객은 이 
반복을 따라가며, ‘안개’ 하이포그램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규범과 권한으로 ‘사회적 재
활성화(re-activation)’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즉, 안개=시각 차단 → 문/복도=접근 차
단 → 말/기록=증언 차단이라는 삼중 차단 구조가 성립한다.

원텍스트에서 안개는 쉽게 걷히지 않는 자연적 장벽이었다. 영화에서 그 ‘안개’를 걷
어내는 장면들은 법정/언론/시민 연대로 표상된다. 주네트의 관점에서 이는 원텍스트의 
정조를 역전(전복) 변형하는 장면이며, 리파떼르 식으로 말하면 독자(관객)의 문학적 
역량(literary competence)—이미 알고 있는 ‘무진’의 감정 지형—이 분노/연대라는 새로
운 정동으로 재전기되는 순간이다.48) 그럼에도 영화는 완전한 해소 대신 미결/잔여의 
톤을 남겨, ‘무진’의 하이포그램(불안·침묵)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무진’이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는 지속적 문화 코드임을 확인시킨다.

요컨대, <도가니>는 「무진기행」의 핵심 정서(안개·고립·부끄러움)를 사회 시스템
의 은폐 구조로 변형한다. <도가니> 속 무진은 원텍스트의 정서를 사회 비판의 언어로 
재배치하며, 관객의 기억 속 ‘무진’ 하이포그램을 사회적 양심이라는 새로운 의미망 안
에서 재활성화시킨다. 이로써 ‘무진’은 개인적 내면의 장을 넘어 구조적 폭력의 은폐를 
고발하는 문화적 코드로 확장된다.

2) 드라마 <스카이 캐슬>: 욕망의 허구적 구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JTBC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로,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초호화 주거 타운 ‘SKY 캐슬’에서, 명문가 사모님들이 
자녀들을 명문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벌이는 치열하고도 처절한 욕망의 전쟁을 풍자적
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 속 ‘무진대학교’는 서사 전반을 관통하는 입시의 최

47) Ibid., p.6.

48)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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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표 지점이다. 무진대학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김승옥의 「무진
기행」 속 ‘무진’을 직접 차용하는 동시에, 원텍스트의 공간 원리를 오늘날의 계급적 욕
망 장치로 모방한 하이퍼텍스트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원텍스트에서 ‘무진’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 숨김과 드러남의 경계가 진동하는 리미널 
공간이다. 윤희중은 서울(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무진(혼돈의 리미널 공간)으로 들어갔
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서울인 되기’, 즉 사회적 질서로의 복귀를 수
행한다.49) <스카이 캐슬>은 동일 명칭을 대학이라는 현대의 욕망 좌표에 접목함으로
써, 관객의 상호텍스트적 기억(안개·고립·침묵)을 사회적 성공의 신화와 결박시킨다. 리
파떼르의 관점에서 볼 때, ‘무진’이라는 낱말 자체가 시청자의 기억 속에 잠재된 하이포
그램을 활성화한다.50) 이때 활성화된 하이포그램은 곧 ‘경로가 있으나 닿을 수 없는 곳’
이라는 정동 구조를 자극하며, 실체 없는 공간을 더욱 강렬한 욕망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다. 즉,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듯하면서도 언제나 한 겹의 불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무진대학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현실이 되는 욕망의 가상 좌표
라 할 수 있다. 이때 ‘무진대학교’는 리미널 공간의 현대적 전환체다. 그곳은 모두가 통
과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상의 장소로 존재한다. 
‘무진’이 물리적이되 비가시적인 공간이었다면, ‘무진대학교’는 가시적이되 비실재적인 
공간, 즉 허구적 리미널리티의 구조를 형성한다.

주네트의 분류에 따르면, <스카이 캐슬>은 원텍스트의 공간 원리를 모방하되, 그 기
능을 내면 윤리의 문제에서 사회 제도의 문제로 재배치한다. 윤희중이 ‘서울로의 복귀’
를 통해 사회 질서로 다시 편입되는 것처럼, <스카이 캐슬>의 인물들도 입시 의례를 
통과함으로써 계급 질서의 재생산을 완수한다. 그러나 일부 인물(김주영, 예서, 혜나)은 
그 의례적 통과가 자기 파괴로 귀결되며, 리미널리티의 체험이 끝내 재통합에 실패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스카이 캐슬>은 「무진기행」이 보여준 리미널 상태
의 지연—즉, 무진을 떠나지 못하는 윤희중의 불안—을 현대 사회의 욕망과 제도의 반복
속에 재현한 하이퍼텍스트이다. ‘무진대학교’는 단지 도달할 수 없는 대학이 아니라, 리
미널리티가 영속된 사회, 즉 ‘통과’ 자체가 목적이 된 구조를 상징한다.

드라마에서 ‘무진대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가시적 현실과 불가능한 이상이 중
첩된 욕망의 기호다. ‘입시’라는 통과의례는 그 하이포그램을 사회적 불안의 구조로 전
이시킨다. 즉, 「무진기행」의 안개가 개인의 내면을 흐리게 했다면, <스카이 캐슬>의 
안개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욕망의 자기기만으로 형태를 바꾼 것이다. 리파떼르가 말한 
문법적 일탈은 ‘교육=도덕’이라는 표면적 문법이 실제로는 배타적 욕망의 은폐 논리로 
작동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관객은 이러한 서사의 ‘일탈 지점’을 통해, 입시 경쟁 사회

49) 한은주, op. cit., p.301.
50) M. Riffaterre, op. cit., pp.25~2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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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순적 윤리를 새로운 의미 체계로 해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무진기행」의 안개
가 시각적·자연적 차단 장치였다면, <스카이 캐슬>에서 안개는 정보·제도적 차단으로 
전이된다. 입시 정보의 비대칭, 사교육 컨설팅의 비밀주의, 내부 추천과 전형 설계에 대
한 접근 불가능성이 누적되며, ‘보이지 않음’·‘말할 수 없음’·‘검증 불가능성’이 현대판 
‘무진의 안개’를 구성한다. 리파떼르가 말하는 ‘반복적 표식’(recurring markers)이 관객
에게 심층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듯,51) 드라마는 합격 소식/입시 전략/비밀 과외/컨설턴
트의 암묵 규칙 같은 장면들을 집요하게 반복하여, ‘무진’ 하이포그램을 제도적 불투명
성의 상징으로 재활성화한다.

<스카이 캐슬>은 “성공”, “상류”, “입시”라는 언어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무
진’의 안개가 담당하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언어적 차원에서 재현한다. 대사 속에서 
“무진대에 들어가야 인생이 달라진다”, “무진대 합격률 1%” 등은 ‘안개 속의 무진’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약속으로 등장인물의 욕망을 지배한다. 여기서 ‘무진’의 하이포그램—
안개, 고립, 불안—은 ‘성공’, ‘출세’, ‘스펙’이라는 사회적 기표들로 전환된다. 즉, 「무진
기행」에서 안개가 윤희중의 내면을 덮었던 것처럼, <스카이 캐슬>의 언어는 욕망과 
불안의 구조를 덮어 인물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언어적 안개를 형성한다. 이 언어적 
안개는 시각적 공간 대신 담론의 층위에서 재현된 하이포그램이다. 리파떼르의 용어로 
말하면, 시청자는 이 반복된 언어적 표식 속에서 ‘무진’이라는 하이포그램을 다시 활성
화시키며, 그것을 현대 사회의 욕망 구조에 대응시키는 해석 행위를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욕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기호적 시뮬라크르’라 할 수 있다.

<스카이 캐슬>에서의 ‘무진’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심리적 공간이 아니
라, 사회적 욕망이 구조화된 ‘상징 체계’로 변모한다. 이때 ‘무진’은 현실적 실체를 잃는 
대신, 현대 사회가 작동하는 허위의 논리를 상징한다.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성 개념으
로 볼 때, <스카이 캐슬>의 모방은 원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정서를 사회적 구조 속으로 확장시키는 서사적 재배치이다. 즉, 「무진기행」
의 무진이 부끄러움의 내면 공간이었다면, <스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는 사회적 허
위의 제도적 공간이다. 또한, ‘무진대학교’가 결코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물들의 
욕망이 향하는 목표가 본질적으로 ‘허상’임을 드러낸다. 이는 「무진기행」 속 안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며, 욕망을 자극하면서도 결코 실체를 허락하지 않는 끝없
는 지연의 기호다.

<스카이 캐슬>은 「무진기행」의 공간 구조를 하이퍼텍스트적 모방을 통해 현대 사
회의 욕망 서사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무진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욕망
의 허구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공백으로 작동하며, 원텍스트의 ‘무진’이 내포한 안개·불
51)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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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폐의 정서를 사회적 욕망의 구조 속으로 전이시킨다. 관객의 상호텍스트적 기억 속 
‘무진’ 하이포그램은 이 과정에서 계급적 불안과 경쟁의 감정 코드로 재활성화되며, <스
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으로, 한국 사회에서 
허상으로 구축된 욕망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는 주네트가 말한 하이퍼텍스트성의 모
방적 변형의 전형적 예시이자, 리파떼르가 제시한 하이포그램의 사회적 전이를 보여주
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영화 <헤어질 결심>: 감정의 불확실성과 이미지의 전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이 사망자의 아내인 서래(탕웨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벌어
지는 수사 멜로극이다. 장르적으로는 미스터리와 로맨스의 경계에 있으나, 전통적인 느
와르와 멜로의 장르적 관습을 변형하여, 섬세한 심리와 모호한 정서의 층위를 탐구한다. 
주인공 해준과 서래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완결하지 못
한 채 안개, 바다, 절벽, 그리고 시선의 교차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이러한 서사
의 중심에는 ‘이포(二浦)시’라는 가상의 해안 도시가 있다. ‘이포’는  「무진기행」의 ‘무
진’처럼 ‘리미널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안개와 파도, 고립의 이미지가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이 가상의 도시 ‘이포’는 직접적으로 ‘무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시각
적·정서적 구성은 「무진기행」의 공간 구조를 뚜렷이 상기시킨다. 리파떼르의 개념으
로 보자면, 「무진기행」의 ‘안개’는 <헤어질 결심>에서 ‘감정적 하이포그
램’(emotional hypogram)으로 전이된다. ‘안개’는 더 이상 기후적 배경이 아니라, 보이
지 않음, 불확실함, 감정의 미결을 나타내는 정서적 기호로 기능한다. 즉, <헤어질 결
심>의 인물들은 안개 속에서 범죄의 진실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 또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하이포그램은 표면 서사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잠재 구조이
다.52) <헤어질 결심>의 서사적 반복—‘시선’, ‘사진’, ‘파도’, ‘절벽’, ‘안개’—은 「무진기
행」의 핵심 상징들이 정서적 차원으로 이식된 결과다. 해준은 끊임없이 서래를 응시하
지만, 카메라 렌즈와 모니터를 통해서만 그녀를 본다. 이 반복된 응시는 「무진기행」의 
안개와 마찬가지로 시각의 차단과 욕망의 지연을 상징한다. 주네트의 관점에서 보면, 
<헤어질 결심>은 원텍스트의 이미지를 구조적 모티프로 유지하되, 그것을 전혀 다른 
서사적 맥락으로 옮겨 놓은 하이퍼텍스트적 전이의 전형이다.53)

52) M. Riffaterre, op. cit., pp.25~26.

53) G. Genette, op. cit.,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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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이는 ‘무진’의 공간적 모호성을 ‘이포’의 정서적 모호성으로 치환한다. 「무진기
행」에서 윤희중이 느꼈던 부끄러움과 불안은 <헤어질 결심>에서 사랑과 죄의 감정이 
뒤섞인 불확실성으로 변주된다. 서래와 해준은 서로를 욕망하지만, 그 관계는 완결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미결의 상태로 머문다. 이는 주네트가 말한 하이퍼텍스트성의 한 양상
으로 제시한 의미의 수정을 수반하는 전이의 대표적 사례다.54) 원텍스트의 정서가 감정
의 구조로 이행하면서, ‘무진’의 안개는 시각적 장애에서 심리적 불확실성으로 의미를 
이동시킨다.

이때 안개는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두 인물의 감정 관계를 감싸는 기호적 
매개체(signifying mediator)로 작동한다. 리파떼르의 이론에 따르면, 독자는 반복적 기
호를 인식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55) <헤어질 결심>에서 관객은 안개와 바다
의 반복적 이미지 속에서 “보이지 않음”과 “이해되지 않음”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경험한
다. 이러한 시각적 하이포그램은 「무진기행」의 안개가 지녔던 불안과 혼돈의 감정을 
감정적 긴장과 서사적 미결로 재활성화한다.

또한, ‘이포시’의 어두운 색조, 짙은 음향,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시야 차단은 「무진
기행」의 안개와 동일한 감각적 기호 체계를 재현한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는 ‘안개’가 
더 이상 도피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의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윤희중에게 무진이 현실
을 벗어난 일시적 공간이었다면, 해준과 서래에게 ‘이포’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
한 장소, 곧 불가능 속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무진’이 사회로의 귀환을 예비하는 공간이
었다면, ‘이포’는 귀환 불가능성의 공간이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는 리파떼르가 말한 ‘문
법적 일탈’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표면적으로는 ‘사건 해결’과 ‘사랑의 완성’이라는 통상
적 서사 문법을 따르는 듯하지만, 영화는 결말에서 그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다. 서래는 
안개 속 바다로 사라지고, 해준은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시신의 흔적조차 보지 못한다. 
의미는 완결되지 않고, 서사는 ‘보이지 않음’의 상태로 끝난다. 이 미완결의 서사 구조는 
리파떼르가 말한 “독자가 의미의 결핍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생산하게 되는 순간”56)에 
해당한다.

<헤어질 결심>은 「무진기행」의 하이포그램—안개, 고립, 불안—을 감정의 구조로 
전이시킨 하이퍼텍스트라 할 수 있다. 주네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원텍스트의 구
조를 유지한 채 정서를 전환시키는 전이적 변형’이다. 「무진기행」의 안개가 시각의 차
단이었다면, <헤어질 결심>의 안개는 감정의 차단과 소통의 불가능성으로 재해석된다. 
요컨대, <헤어질 결심>의 ‘이포시’는 「무진기행」의 ‘무진’을 정서적 차원으로 전이한 
공간이며, 안개는 시각의 모호함에서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서 두 

54) Ibid., p.8.
55) M. Riffaterre, op. cit., p.6.

56) Ibid.,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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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상호 작용으로 이동한 상징이다. <도가니>가 ‘무진’을 사회적 폭력의 은폐 구조
로, <스카이 캐슬>이 욕망의 허구적 구조로 변형했다면, <헤어질 결심>은 그것을 감
정적·관계적 불확실성의 구조로 전이시킨다. 이 작품에서 ‘무진’의 하이포그램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회적 담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 곧 현대인의 불확실한 관
계성의 기호로 기능한다.

Ⅴ. ‘무진’의 상호텍스트성과 문화적 기호로의 확장
본고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등장하는 ‘무진’이라는 공간이 단일 텍스트 내부에

서만 기능하는 배경적 장치가 아니라, 이후 여러 문화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
고 변주되는 상징적 기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텍
스트성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리파떼르의 하이포그램 개념과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
성개념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이는 본고가 「무진기행」의 ‘무진’이 이후 다양한 문
화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변주되는 양상을 상호텍스트성의 연쇄 구조로 파악
하고, 이 연쇄는 단순한 오마주나 간접 영향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학적 공간이 다른 
텍스트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생산 장치로 기능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
함이다.  

먼저 「무진기행」에서 ‘무진’은 안개, 고립, 불안, 부끄러움 등으로 구성된 내면의 리
미널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공간은 주체의 심리적 동요와 사회적 질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이며, 텍스트 내부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들을 통해 하나의 하이포
그램으로 형성된다.

이어 본고는 영화 <도가니>, 드라마 <스카이 캐슬>, 영화 <헤어질 결심>을 분석하
여, 각 텍스트가 ‘무진’의 공간 원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형·모방·전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도가니>는 ‘무진’을 사회적 폭력의 은폐 구조로 ‘변형’하고, 
<스카이 캐슬>은 ‘무진대학교’라는 허구적 욕망 장치를 통해 공간의 원리를 ‘모방’하며, 
<헤어질 결심>은 안개와 불확실성의 이미지를 정서적 구조로 ‘전이’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관계적 모호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무진’
을 매개로 한 상호텍스트성의 연쇄 구조는 한 문학 텍스트가 시대와 매체를 가로질러 
새로운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즉 문학적 공간의 문화적 확장 메커니즘을 보
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리파떼르의 하이포그램 개념과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성 범주를 중심으로 종합할 때, ‘무진’의 상호텍스트성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층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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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텍스트 내부의 하이포그램 형성이다. 「무진기행」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안개’, ‘고립’, ‘부끄러움’, ‘불안’ 등의 이미지들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니라 내면적 혼
란과 사회적 질서 사이의 긴장을 응축하는 ‘하이포그램적 표식’(hypogrammatic 
markers)으로 작동한다. 이 표식들은 텍스트 내부에서 자기완결적 의미를 생성하는 동
시에, 이후 다른 텍스트들에 의해 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하이퍼텍스트적 변형·모방·전이를 통한 의미 재배치이다. 주네트의 용어에 따르
면 <도가니>·<스카이 캐슬>·<헤어질 결심>은 각각 ‘변형’, ‘모방’, ‘전이’ 방식으로 원
텍스트의 공간 구조를 재구성한다. <도가니>는 ‘무진’을 사회적 폭력의 은폐 구조로 변
형하여, 개인적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구조를 제도적 비윤리성으로 확장한다. <스카이 
캐슬>은 원텍스트의 리미널 공간 원리를 ‘무진대학교’라는 허구적 욕망 장치로 모방함
으로써, 안개의 모호성을 계급적 욕망의 불투명성으로 재배치한다. <헤어질 결심>은 
‘무진’의 핵심 이미지들을 정서적·관계적 층위로 전이함으로써, 안개를 감정의 불확실성과 
미결의 기호로 재해석한다. 이 세 하이퍼텍스트는 원텍스트의 상징 구조를 고유한 방식으
로 변형하면서도, ‘보이지 않음’과 ‘경계성’이라는 핵심적 정동을 지속적으로 계승한다.

셋째, 문화적 코드로서의 ‘무진’의 확장이다. 세 작품에서 나타난 변형 양상은 텍스트 
간의 개별적 영향관계를 넘어서, ‘무진’이 한국 사회문화 속에서 하나의 ‘상징 체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무진’은 사회적 폭력의 은폐(도가니), 계급적 욕망의 허상(스
카이 캐슬), 정서적 불확실성(헤어질 결심)과 같은 서로 다른 담론적 영역에서 각기 다
른 방식으로 소환되면서도, 모두가 불안·은폐·모호성이라는 공통의 정동 구조를 공유한
다. 이는 한 텍스트 내부의 하이포그램이 다른 텍스트들 속에서 사회적·제도적·정서적 
의미로 재맥락화되는 과정, 즉 의미의 다층적 전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무진기행」의 ‘무진’이 이후 문화콘텐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변형·
모방·전이하며 문화적 기호로 확장되는지를 리파떼르와 주네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텍스트 하이퍼텍스
트

전이 유형
(주네트)

하이포그램
(리파떼르) 의미의 변형·모방·전이

 
무진기행 - - 안개·고립·불안·부끄러움 내면적 리미널 공간, 존재의 불확실성

- 도가니 변형 안개→사회적 은폐 폭력·침묵·제도적 부끄러움의 구조
- 스카이 캐슬 모방 안개→정보·계급 

불투명성
욕망의 허구적 구조, 허상으로서의 

‘무진대학교’
- 헤어질 결심 전이 안개→감정의 불확실성 정서적 미결, 관계의 모호성·불가능성

<표 48> ‘무진’의 상호텍스트성 구조와 의미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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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의 상호텍스트성 구조는 텍스트 간 영향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학적 공간이 
시대적 정동과 사회적 욕망을 매개하는 문화적 기호로 확장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무
진기행」의 ‘무진’은 원텍스트에 고정된 지시체가 아니라, 이후 텍스트들에 의해 끊임없
이 재해석되고 재의미화되는 ‘열린 기호적 장(場)’으로 기능하며, 이는 한국 문화콘텐츠 
속에서 ‘무진’이 지속적으로 생산·순환되는 의미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컨대, <표 2>
에 나와있는 것처럼, 안개’는 원텍스트에서 형성된 핵심 하이포그램이며, 이후 텍스트들
에서 사회적 은폐 → 욕망의 허상 → 감정적 불확실성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재활성
화된다. <도가니>는 구조적 정서를 사회 윤리의 층위로 변형하고, <스카이 캐슬>은 
원형 구조를 계급적 욕망 체계로 모방하며, <헤어질 결심>은 이미지를 감정적 관계성
으로 전이한다. 이런 점에서 ‘무진’은 단일한 지명도, 단순한 배경도 아니다. 그것은 한
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호출해온 불안의 형식, 은폐·욕망·정서적 미결이라는 정동 구조의 
기호이며, 오늘날 한국 문화에서 “사라졌으나 계속 존재하는 공간”, 즉 불확실성과 모호
성이라는 현대적 정동을 응축한 문화적 코드이자 상징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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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남(글로벌사이버대)
본 연구는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 속 가상의 공간 ‘무진’이 단순한 문학적 배경을 

넘어, 현대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문화 코드’로 기능하고 있
음을 규명한 매우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논문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무진기행｣의 텍스트 내부 분석이나 영화 <안개>로의 매체 전환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고는 연구의 시야를 <도가니>, <스카이 캐슬>, <헤어질 결
심> 등 현대의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제라르 주네트의 하이퍼텍스트성(변형, 모방, 전이), 그리
고 미셸 리파떼르의 하이포그램 개념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문학 텍스트가 시각 매체로 
이행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무진’의 상징성이 사회적 은폐(도가니), 욕망의 허상(스카이 캐
슬), 감정의 불확실성(헤어질 결심)으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정서가 문학적 원형을 어떻게 소비하고 변주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통찰이라
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의 논의를 더욱 풍성
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리파떼르의 이론을 빌려, 독자(관객)가 ‘무진’이나 ‘안개’라는 표식
을 접할 때 ｢무진기행｣이라는 원텍스트의 기억(하이포그램)을 활성화하여 의미를 재구
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가 ｢무진기행｣을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그 
문학적 아우라를 인지하고 있다는 ‘문학적 역량(literary competence)’을 전제로 합니
다. 그러나 <스카이 캐슬>이나 <헤어질 결심>의 주 소비층인 현대의 대중 관객 중 상
당수는 원작 소설 ｢무진기행｣을 읽지 않았거나 그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진’이나 ‘안개’는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적 대화라기보다, 
단순히 장르적 클리셰(미스터리한 분위기 조성)로 소비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객이 원텍스트(｢무진기행｣)에 대한 선이해가 없을 경우에도 본고에서 제시한 ‘상호텍
스트적 의미 생성’이나 ‘하이포그램의 재활성화’가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지, 
혹은 ‘무진’이라는 기호 자체가 원작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회적 관습 기호’로 진화했
다고 보는 편이 타당한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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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스카이 캐슬>의 ‘무진대학교’를 원텍스트의 리미널 공간 원리를 욕망의 
장치로 ‘모방’한 것으로 분류하셨는데 ｢무진기행｣의 무진이 주인공이 ‘도피’하여 머무르
는 공간이었다면, ‘무진대학교’는 인물들이 도달하고자 ‘욕망’하지만 결코 실체에 닿을 
수 없는 목표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작의 무진이 ‘속물적 서울’과 대비되는 공간
이었다면, 드라마 속 무진대는 ‘속물적 욕망의 정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
방’을 넘어선 ‘반어적 전복’이나 ‘아이러니’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주네트의 하이퍼텍
스트 유형 중 ‘모방’이 구조적 차용을 의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작의 공간이 지닌 위
상(도피처 vs 욕망의 정점)이 정반대로 뒤집힌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변형(전복)’의 층
위에서 더 깊게 다룰 여지는 없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연구는 ‘무진’이라는 텍스트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re-writing)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문학 연구의 지평을 문화콘텐츠 연구로 성공적으
로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무진’을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한국 사회의 불안과 모호성을 담
지한 ‘열린 기호적 장’으로 정의한 결론은 향후 관련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발표자님의 훌륭한 연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제기한 질의들이 
본 연구의 논의를 더욱 정교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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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능 콘텐츠에 나타난 문화 코드 분석
: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박수인(한국외대)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 예능 콘텐츠 <직장인들>에 나타나는 해학과 풍자의 구조를 보드리야르

의 시뮬라시옹 이론에 기반해 분석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대중문화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란하며, 특히 <직장인들>은 실제와 허구를 의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층위를 뒤섞는 독특한 양식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학적 특성이 한국적 

문화 코드인 “해학과 풍자”와 어떤 방식으로 접합되는지를 탐구한다.

   <직장인들>의 극중 인물은 현실의 직장인이라는 원본 없는 원본을 전제로 하며, 그 원

본을 모사하고 대체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경험하게 만

들어 사회적 규범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풍자를 통해 공감을 유발한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틀은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 '기호와 시뮬라크르의 충돌'이다. 배우가 쌓아 

온 이미지(기호)가 극중 캐릭터의 재현(시뮬라크르)과 맞부딪힐 때 발생하는 괴리감은 

관객에게 해학의 감정을 유발한다. 둘째, '시뮬라크르의 붕괴'이다. 극중 인물 간의 갈등

이 고조되었을 때 공격과 해소의 대상이 극중 인물에서 실제 인물로 전이되며 웃음을 자

아낸다. 셋째,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의 붕괴'다. <직장인들>의 무대인 DY 기획은 컨설

팅 회사를 모방하고 있지만 극중 인물 간의 갈등이 생겨날 때 그 대상이 <직장인들>이라

는 극 자체와 이를 구현하고 있는 DY 기획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하이퍼리얼리즘적 설정

이 조롱과 웃음의 대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해학과 풍자가 유발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능 콘텐츠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사회적 비판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르임을 밝힌다. 특히 시뮬라시옹 

이론과 해학·풍자의 결합은, 오늘날의 예능 콘텐츠가 어떻게 기호 체계의 붕괴를 활용해 

사회적 현실을 재전유하는지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권위에 대한 비판 그리

고 유머를 통한 대안적 사회 인식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제시함을 조명한다.

주제어: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하이퍼리얼리즘, 직장인들, 해학, 풍자,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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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대중문화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콘텐츠 감상과 소비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현시대에서 콘텐츠는 더 이상 현실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재구성하고 패러디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유튜브 채널 김해준의 <모창가수의 길> 시리즈, 유튜브 채널 <유브이방>, SBS
의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과 같이 외적으로는 리얼리티를 가장하고 있으나, 내적으로
는 전통적인 서사와 연출의 법칙을 따르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OTT 플랫폼 쿠팡 플레이에서 방영된 예능 콘텐츠 <직장인들> 또한 형식의 이중성
을 띠는 예능 콘텐츠로 'DY 기획'이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들을 배경으로 실제 직장 문화와 유사한 상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하면서 동시
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괴시키고 변형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시청자들은 재현과 파괴
의 과정을 거쳐 극을 보면서 인물과 배경, 사건들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기 어렵고, 
동시에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지점을 거치며 특유의 몰입과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OTT 쿠팡 플레이의 예능 콘텐츠 <직장인들>을 사례로 하여 서사의 
허구와 형식의 진실성을 띤 예능 콘텐츠가 어떻게 해학과 풍자를 구현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을 이론적 틀로 삼는다. <직장인들>에 출연하는 
배우와 극중 인물에 실재, 기호,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공간적 배경에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을 대입하여 극의 서사와 인물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드나드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와 같은 교차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규범과 조직 문화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지 구체
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Ⅱ. 해학과 풍자의 개념

장희창은 탈춤, 판소리, 미술, 문학에 나타난 해학성을 분석해 한국의 해학을 재조명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해학이란 지배 계층이 지닌 모순적 태도와 부당한 권력 구조를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한다.1) 웃음을 통해 서민
들은 해방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비판의 대상을 용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신과의 화
해까지 이루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해학은 초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시선 아래

1) 장희창,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해학｣, 민족미학 제5권, 민족미학회, 2005, 144~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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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눈앞에 닥친 현실을 수용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간극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풍자는 해학에 비해 보다 행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다. 권영민은 풍자를 
비판의 대상에 대한 경멸, 냉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
상의 권력을 박탈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정의한다.2) 최재준은 이러한 풍자의 공격성
을 악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전체를 이끌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해석한다.3) 해학은 비판의 대상을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으로 보고 함께 짊어지려 하는 반면 풍자는 더욱 첨예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상
대를 나와 구분되는 비판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웃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웃음 자체가 주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해학과 풍자의 소재는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반한다. 먼저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가시화한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겪고 있는 억압과 한을 직접적 또는 비유적으로 드러내어 문제 인식을 
제고한다. 다음으로 웃음을 통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인
식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로 역할한다. 뿐만 아니라 웃음은 상처받은 구성원들의 감정을 
치유하고 구성원 간의 연대와 합의를 불러일으켜 여러 계층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만나봄직한 여러 인간 군상과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을 그려낸다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한 갈등, 피고용인 
사이의 위계와 인사 권력으로 발생하는 갈등, 아재와 MZ 간의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워
라벨, 복지, 소통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며 현대 사회의 직장인들이 겪는 애환을 웃
음으로 풀어내는 해학과 풍자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조직 문화를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기능
하게 된다.  

Ⅲ. 시뮬라크르와 하이퍼리얼리즘

“우리는 이상하게 원본과 유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보드리야
는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복제되고 유통되는 기호와 이미지 속
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실재와 모사를 구별할 수 없는 상
태, 더 나아가 모사가 실재를 대체하는 하이퍼리얼(파생실재)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2)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 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28쪽.
3) 최재준, ｢풍자문학론-1930년대 풍자문학을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제5집, 동국어문학회, 1993, 

283~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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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그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을 통해 풀이하고 있다. 먼저 기
호는 사실성을 반영하여 실재를 모사하고 재현한다. 이때 기호와 실재는 등가의 원칙을 
지닌다. 하지만 기호 즉 이미지에는 재현력이 있어 기호와 의미가 끊임없이 교환되는 과
정에서 실재는 감추어지고 변질된다. 생명력을 얻은 이미지는 점차 사실을 연출하며 실
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기호는 실재를 살
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기호는 “자기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로서 군림하게 된
다.

[표 1] 시뮬라시옹의 과정
순서 단계 기호와 실재의 작용

1 기호가 실재를 모사하고 재현함. 기호와 실재는 같은 값과 가치를 지님.
2 기호가 실재를 감추고 변형함. 기호가 실재와의 지시 관계에서 해방되어

자율적인 권력을 갖게 됨.
3 기호가 실재를 살상함. 기호가 실재를 은폐하고 왜곡하며 대체함.
4 실재 없는 기호가 독립적으로 작동함. 기호가 증식하며 하이퍼리얼(파생실재)을 만듦.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신성과 성상 파괴주의자들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
한다. 기호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의 생명력과 파괴력으로 인해 신이 숭배되기보다는 성
상 그 자체가 숭배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신성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으로 택한 것
이 바로 성상 파괴라는 것이다.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직장인들>은 다큐멘터리의 형식의 연출
을 통해 기호가 실재를 모사하고 재현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본과 서사뿐만 아니라 극중 배역과 배우의 실재가 끊임없이 기호와 의미를 주
고받으며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직장인들>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콘텐츠에서 해학과 풍자가 어떤 방식으
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Ⅳ. <직장인들> 장면 분석

OTT 플랫폼 쿠팡 플레이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직장인들>은 <SNL 코리아>에
서 큰 인기를 얻었던 <MZ 오피스>의 스핀 오프 프로그램으로 2025년 2월 22일, 6부
작의 시즌 1이, 2025년 8월 9일, 8부작의 시즌 2가 공개되었다. <직장인들>의 한 에피
소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극의 전반은 DY 기획의 대표 신동엽을 포함한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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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후반은 DY 기획을 찾은 연예인이 브랜드 이미지를 컨설팅을 받는 이야기
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향한 해학과 풍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극의 
전반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직장인들>은 시트콤과 리얼 버라이어티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예능 콘텐츠로 외
적 형식과 내적 형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적으로 <직장인들>은 다큐멘터
리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연출은 ‘내레레이션, 인터뷰, 증거 자료 보여 주기, 숨어 찍기’
와 같은 다큐멘터리의 관습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극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시청자는 
DY 기획과 인물들이 실재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내적 형식의 경우  <직장
인들>의 대본은 캐릭터의 설정과 서사 구조의 큰 틀만을 제시할 뿐, 극의 진행은 주로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와 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라마나 시트콤보다 높은 현장성을 
띤다. 이처럼 실제의 직장 문화를 모방해 구축된 DY 기획 사무실 내에서 인물들은 스스
로 기호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실재와 분리된 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
뮬라크르의 층위로 이어진다.

[표 2] <직장인들>에 나타난 시뮬라시옹과 구조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 / DY 기획

실재 이수지 김원훈 백현진 ……

기호 배우 이수지 배우 김원훈 배우 백현진 ……

시뮬라크르 <직장인들>의
이수지 과장

<직장인들>의
김원훈 주임

<직장인들>의
백현진 부장 ……

<직장인들>에서 이수지 과장 역을 맡은 배우 “이수지”를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실재
로 가정하였을 때, “배우 이수지”는 “이수지”가 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며 대중
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이다. 즉 “배우 이수지”는 시뮬라시옹의 출발점인 ‘실재가 반영
된 기호’인 것이다. 극중 인물인 “이수지 과장”은 배우가 대본과 연기를 통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뮬라크르를 구현한다. 
“이수지 과장”은 실제 인물이 아니므로 실재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호 자체가 현실을 대
체하게 된다. 이러한 극중 인물들이 모이고 모여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는 DY 기획은 
시뮬라크르가 모이고 모여 서로의 기호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시뮬라크르와 기호가 현실
을 넘어서 재현되는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이 된다. <직장인들>은 실재, 기호, 시뮬라
크르, 하이퍼리얼얼리즘적 공간의 차원을 의도적으로 부유하거나 붕괴하면서 해학과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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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극대화한다.

1. 기호와 시뮬라크르의 충돌이 자아내는 해학과 풍자

백현진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정치인, 재벌, 직장 상사 등 다양한 인물 군을 연기하
였지만 대중에게는 주로 악역 이미지로 각인된 배우이다. 드라마 <무빙>에서는 성질이 
사납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진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는 불법 음란물 유포의 
대부이자 갑질과 폭행을 자행하는 박양진 회장,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는 
공장 폐수를 비밀리에 방류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오태영 상무 역을 맡은 바 있다.

<직장인들> 시즌 2에서 백현진 배우는 신동엽 대표의 인맥으로 뒤늦게 입사한 백현
진 부장 역을 맡았다. 백현진 부장의 등장은 김민교 부장과 부장을 따르는 직원들에게 
실직의 위험 요소가 되고 백현진 부장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백현진 부장은 대표
와의 친분과 자신의 직무를 앞세워 이전에 감사한 바 있는 예산 내역을 재감사하여 직
원들에게 예산 집행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고, 직원들의 복지를 줄이면서까지 비용 절감
에 앞장서며, 기준이 모호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DY 기획에 큰 혼
란을 가져다준다. 정도가 지나친 꼬투리, 수용 없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무시하는 듯한 
표정은 동료들의 직장 생활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

다른 인물들은 백현진 부장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학하고 풍자하고 있다. 사무실에 
부장 직함의 직원이 한 명이던 때가 익숙했던 직원들은 김민교 부장에게도, 백현진 부장
에게도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차정원 주임은 김민교 부장
에게는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후에 들어온 백현진 부장에게는 ‘후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이후로 백현진 부장은 DY 기획에서 ‘후장님’이라고 불리
게 된다. 줄임말을 이용한 언어유희는 백현진 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비합리적인 행
동을 희화하는 해학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김원훈 주임은 직접적으로 백현진 부장을 응징하며 풍자를 극대화한다. 백현진 부장
의 간섭으로 화가 난 김원훈 주임은 백현진 부장의 바지를 걷어 올려 종아리에 매질을 
하기도 하고, 주제에 어긋난 말을 하는 백현진 부장에게 이른바 고속도로를 태우는 행위 
즉 상대방의 이마 부근에 댄 주먹을 뒤통수 방향으로 한 번에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머
리를 젖히게 만드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인물 간의 상호 작용은 백현진 부장에게 우스꽝스러운 권위자라는 시뮬라
크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현진 부장이 부여받은 새로운 기호는 배우 백현
진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상반되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느끼게 하고 이는 애정
과 동질감으로 전이된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은 배우의 기성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도, 서사 내에서 그것을 재배치함으로써 유희의 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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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라크르의 붕괴가 자아내는 해학과 풍자

<직장인들>은 의도적으로 시뮬라크르를 붕괴시키며 관객으로 하여금 탈시뮬라크르 
경험을 유도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은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가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대사를 제대로 읊지 못하는 NG 장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한다. 김원훈 주임의 
훈계 장면을 예로 들면, ‘정원짱123’이라는 업무 예절에 알맞지 않은 메일 계정을 사용
하는 차정원 주임에게 김원훈 주임은 공적인 자리에 걸맞은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 후 김민교 부장에게 ‘킹카원훈’이라는 아이디로 메일을 
보낸다. 이 장면 이후로 차정원 주임이 실소를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이
어진다. 극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우가 터뜨리는 웃음은 기호를 전달하는 매체가 인간이
기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결함이다. 이러한 흠집을 <직장인들>은 은폐하지 않고 오
히려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는 순간적으로 실재를 인식하며 시뮬라크르가 허구라
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한 시뮬라크르의 붕괴는 시청자들을 실재하는 인간의 웃음에 
동조하게 만들고, 이중적인 잣대를 요구하며 훈수를 두는 직장 상사의 아이러니를 부각
시킨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극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실재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기도 한다.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자 인물들은 각자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유를 설명한다. 끝없이 추궁하는 백현진 부장 때문에 몇몇은 자신의 과오를 줄
여보고자 다른 인물들의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폭로한다. 김원훈 주임은 지예은 사원이 
회사 돈으로 임플란트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지예은 사원은 이에 맞서 김원훈 주임
이 회사 돈으로 모발 이식을 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그리고 김원훈이 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받는 사진이 증거로 나타나며, 김원훈 주임은 아는 의사에게 협찬을 받았기 때문
에 회사 자금을 쓰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마시킨다. 모발 이식은 실재, 즉 김원훈 본연의 
인간이 받은 시술로, 개인의 결점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극 진행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실재의 정보와 그 증거 사진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 동료의 사적인 고통을 웃음으로 승
화시키고, 시청자는 다시 한번 시뮬라크르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NG 장면과 개인 정보의 노출을 통해 시뮬라크르를 반복적으
로 균열 내며 시청자의 인식을 뒤흔들고, 시청자는 기호의 층위 너머로 실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하지만 실재의 개입은 극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허구와 실재가 
뒤섞인 제3의 유희를 이끌어내며 웃음을 증폭시킨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의 탈시
뮬라크르적 장치는 시청자로 하여금 직장 문화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와 
비인간적 면모를 무겁게 고착시키기보다는 해학과 풍자의 차원으로의 수용을 이끄는 유
인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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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의 붕괴가 자아내는 해학과 풍자
  

<직장인들>은 시뮬라크르뿐만 아니라 DY 기획 즉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을 붕괴시
키기도 한다. 회식 다음날 아침, 한 커뮤니티에 익명의 이름으로 신동엽 대표가 홍대에
서 서래 마을까지 가는 택시 비용 14,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다.

백현진 부장: 홍대에서 서래 마을까지 14,800원 밖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누
가 음해한 거예요, 음해.

김원훈 주임: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백현진 부장: 아니요,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식이니까 

앞뒤 Context 없이 계속하니까 Average Under4)인 거예요.
김원훈 주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어느 정도 잘 통하고 했었는데 …….
백현진 부장: 그러면 저 들어오기 전에는 홍대에서 서래 마을까지 14,800원에 그냥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옳다 옳다!’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김원훈 주임: 원래 그 얘기하면 이제 정원 씨가 웃고 끝나요, 원래는.
차정원 주임: 맞아요, 부장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찮은 쇼라고요, 이게. 그 정

도로 하찮은 회산데 부장님이 자꾸 …….
지예은 사원: 디테일을 요구하셔.
차정원 주임: 네 디테일을 요구 …….
신동엽 대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왜들 그래요?

신동엽 대표를 두둔하기 위해 백현진 부장은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극 흐름에 방
해가 되는 애드리브 대사를 전달하자, 김원훈 주임은 의도적으로 인물들이 속한 세계의 
존재 방식을 훼손하는 경로를 택한다. 더 나아가서 차정원 주임은 “그 정도로 하찮은 
쇼”, “그 정도로 하찮은 회사”라고 말하며 DY 기획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결국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직장인
들>은 DY 기획이라는 배경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침식시키는 전략을 취
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의 형성과 붕괴를 유희적으로 체험
하게 되며, 시청자들이 실제 회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행을 더 이상 고통이나 스트레
스로 인식하지 않고 해학과 풍자의 코드로 전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교차하고 파괴하며 해학과 풍자의 효과

4) 백현진 부장이 새로 도입한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김원훈 주임에게 부여한 성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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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하고 있다. 배우 백현진의 기존 이미지를 역이용하여 권위적 인물을 희화화하
고, 배우의 인간적인 결함과 배우의 사적인 일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허구
와 실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 극중 인물들이 DY 기획이라는 하이퍼리얼리즘
적 공간을 스스로 붕괴시킴으로써, 시청자는 허구의 세계를 유희적으로 재인식하며 직
장 문화의 위계와 위선을 해학과 풍자의 차원에서 수용하게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예능 콘텐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트콤과 리얼 버라이어티가 
결합된 형식 속에서 기호와 시뮬라크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해학과 풍자를 생
성하는지 분석하였다. 시뮬라크르와 실재 사이의 충돌을 통해, 시뮬라크르와 하이퍼리
얼리즘적 공간의 붕괴를 통해 형성되는 해학과 풍자는 기존의 해학과 풍자와 마찬가지
로 권위적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권력의 부조리함을 희화화하고 애정의 
대상으로 치환시키는 동시에, 극이라는 설정을 빌려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며 아픔의 승
화를 자아내고 있었다. 

반면 전통적인 해학과 풍자의 서사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중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예능 콘텐츠는 의도적으로 
그 몰입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었다. 또한 시뮬라크르와 하이퍼리얼리즘적 공간의 형성
과 붕괴 자체를 시청자가 몸소 겪도록 설계해 인식 그 자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직장인들>은 해학과 풍자의 사회
적 기능과 함께 시뮬라크르의 허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새로운 몰입 방식, 그리고 
콘텐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완전한 허구의 세계에 실
재가 개입하고 더 나아가 허구와 실재가 쉴 새 없이 교차하는 현상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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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ultural Codes in Korean Variety Show Content:

Focusing on <The White Collars> 
Park, Su-In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humor and satire in the Korean variety show <The 
White Collars> on the basis of Jean Baudrillard’s theory of simulation. In the era of digital 
platforms, popular culture disrupts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iction; in particular, <The 
White Collars> deliberately combines the real and the fictive, thereby creating a distinctive 
mode that scrambles the layers of truth and falsehoo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se 
aesthetic characteristics articulate with the specifically Korean cultural code of “humor and 
satire.”

The characters in <The White Collars> presuppose the real-life office worker as an original 
without origin, and by imitating and replacing this original they enable viewers to experience a 
fake that appears more real than the real, eliciting empathy through satire of social norms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e cor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levels. First 
is “the collision between sign and simulacrum”: the sense of discrepancy that arises when the 
public image (sign) an actor has accumulated clashes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ir character 
(simulacrum) in the show generates a humorous response in the audience. Second is “the 
collapse of the simulacrum”: when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intensify, the targets of attack 
and resolution shift from the fictional characters to the actual persons, eliciting laughter. Third 
is “the collapse of hyperreal space”: DY Planning, the setting of <The White Collars>, imitates 
a consulting firm, but as conflicts emerge among the characters, the target of these conflicts 
expands to encompass the show <The White Collars> itself and DY Planning as the entity that 
realizes it. At the moment when this hyperreal configuration becomes an object of ridicule and 
laughter, humor and satire are activated.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White Collars>, as a new form of 
variety show content, constitutes a genre that carries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social critique 
rather than merely providing entertainment. In particular, the conjunction of simulation theory 
with the codes of humor and satire offers a framework for interpreting how contemporary 
variety content appropriates social reality by mobilizing the collapse of sign systems, and further 
illuminates an emerging cultural current of criticizing authority and proposing alternative 
perceptions of society through humor.

Key Words : Simulation, Simulacra, Hyperreality, The White Collars, Variety Show, 
Humr, Sa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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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초(주식회사 문화콘텐츠)

먼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능 콘텐츠 <직장인
들>을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을 통해 분석한 박수인 선생님의 논문은 매우 시
의적절하고 흥미로운 연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호와 시뮬라크르의 충돌, 그리고 하이
퍼리얼리즘적 공간 붕괴를 통해 한국적 해학과 풍자를 읽어낸 시도는 예능 비평의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연구가 분석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과 풍자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범위에 있
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 대상인 <직장인들>에 대한 장르적 정의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을 "시트콤과 리얼 버라이어티가 결합된 독특한 형
식의 예능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직장인들>
이 가진 형식적 특수성을 명확히 드러내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기존 TV 예능인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등으로 익숙한 ‘콩트’와 ‘페이크 다큐
멘터리’라는 장르적 문법이 결합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직장인들>
은 OTT라는 플랫폼의 자유로움이 더해지면서, 단발성 코너가 아닌 독립적인 시즌제 콘
텐츠로 확장된 사례로 해석할 때 새로운 의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둘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시즌 2'로 구체화하여 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
자는 본 연구의 대상을 시즌 1(6부작)과 시즌 2(8부작)를 포괄하는 <직장인들> 전체
로 설정하고, 그중 연예인 컨설팅을 제외한 전반부(오피스 라이프)를 분석한다고 밝혔
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문에서 분석된 핵심 사례들은 시즌2 백현진 부장의 합류 이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자가 제시한 핵심적인 해학과 풍자의 기제는 시즌 1보다는 
시즌 2의 인물 구도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제목이나 
대상 설정에서 시즌 1, 2를 모두 포괄하기보다, 논의가 집중된 '시즌 2'로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본 연구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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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풍자와 해학의 분석 대상에서 작품 내 최고 권력자인 '신동엽 대표'에 대
한 분석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풍자의 핵심은 권력의 전복과 해체에 있으
며, 그 카타르시스는 권력이 강할수록 커집니다. 극 중 'DY 기획'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은 단연 신동엽 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은 중간 
관리자인 백현진 부장이나 실무진인 김원훈 주임, 차정원 주임 사이의 갈등과 풍자, 연
기와 실제의 붕괴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동엽 대표의 '택시비 사건' 언급이 있긴 하지만 이는 주변 인물들이 하이
퍼리얼리즘 공간을 붕괴시키는 소재로 사용될 뿐, 신동엽이라는 권력자 자체를 향한 직
접적인 풍자나 비판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
장 내 권력관계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최고 권력자를 향한 풍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가 목적하는 <직장인들>에 나타난 '사회적 규범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풍자'를 증명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하여 제언드립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의견을 참고하셔서 <직장인들>이라는 텍스트가 더욱 깊이있게 조명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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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반 지역서사 창작뮤지컬의 교육 효과 연구
: 장소기반교육 관점에서

이동연1)·이은혜2)

1)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박사과정, dongyeonism@korea.kr
2)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 서사를 기반으로 한 학교 공연 창작이 학생의 학습 성장과 지
역문화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의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 <샘골 이야기>(2024)와 <샘
골 최용신>(2025)으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가 지역 주민자치회와 안산문화
재단과 협력해 제작한 사례이다. 연구는 장소기반교육을 중심 분석틀로 활용하
고, 공동 창작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어터 개념을 보조적으로 적용하
였다. 장기간 참여관찰, 공연 기록 분석,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질적 연구 결과, 
지역 서사 창작 활동은 학생을 단순한 ‘지역 학습자’를 넘어 ‘지역을 해석하고 창
작하는 주체’로 성장시키며, 창작역량·시민성·지역문화 이해를 동시에 증진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지역–문화기관 간 협력은 지역자원의 교육 콘텐
츠화와 지역문화콘텐츠 생산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서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습·창작·공유되는 과정이 지역 연계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모델
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장소기반교육(PBE), 커뮤니티 시어터, 지역 서사, 창작 뮤지컬, 예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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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교육은 학습자가 삶과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실천 경험을 통해 
시민성을 형성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 학교 예술교육은 여전히 재현·발표 중
심에 머물러, 학생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탐구하고 이를 창작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과 정주성, 지역 소멸 대응
을 위해 ‘지역 연계 교육’을 강조하지만,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예술교육 콘텐츠로 전
환해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으로 확장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기반 지
역 서사 창작 뮤지컬이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지역문화 이해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
석하고, 학교–지역사회–문화기관 협력 구조의 의미를 탐색한다. 연구 대상은 안산 지역
의 역사적 인물 최용신을 다룬 <샘골 이야기>(2024)와 <샘골 최용신>(2025)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교 기반 지역 서사 창작 뮤지컬의 구조와 교육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창작 뮤지컬 <샘골 이야기>와 <샘골 최용신>은 어떠한 창작 절차와 학교–지역 협
력 구조 속에서 제작되었는가?

2)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문화 서사를 어떻게 탐구·재해석하였으며, 이 과정이 학습자의 
인식·역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3) 장소기반교육(PBE) 관점에서 학교–지역 협력 기반 공연 창작은 연극교육과 지역문
화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이 연구 문제는 창작 과정 분석, 학습자 변화 분석, 교육적 함의 도출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이루며, 학교 기반 지역 서사 창작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기능한다.

3. 연구 대상(최용신 서사 및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억·기록·기념해 온 문화적 텍스트로서
의 지역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최용신은 일제강점기 샘골에서 문해교육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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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운동을 실천한 인물로, 그의 활동은 지역 주민의 기억 속에서 장소성과 결합된 지역 
정체성의 상징 자원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서사는 학교 기반 창작 활동에서 학생들이 
과거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을 제공한다. 연구 사례인 <샘골 
이야기>(2024)는 학생과 주민자치회가 공동 제작한 프로젝트형 작품이며, 학생이 조
사·대본·음악·안무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샘골 최용신>(2025)은 안산문화재단 및 안
산문화원의 고증과 기술 지원이 결합된 확장형 공동 창작 사례로, 두 작품은 학교 예술
교육이 지역 서사 기반 문화콘텐츠 생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4.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커뮤니티 시어터 연구는 지역 공동체 참여와 공동 창작의 가치를 강조해 왔으
나, 학교 교육 맥락에서 학습자의 변화와 교육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
하다. 지역문화콘텐츠 연구 또한 전문가·기관 중심 생산 구조에 집중해 학교 기반 창작
의 교육적 함의와 협력 구조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기반교육
(PBE)을 핵심 분석틀로 활용해, 학생이 지역의 역사·환경을 탐구하며 지식·역량·시민성
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커뮤니티 시어터와 문화기억 이
론을 보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서사가 공동 창작과 공연의 과정에서 어떻게 재구성되
고 새로운 정체성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해석한다. 이를 통해 학교–지역 협력 기반 창작 
활동이 실천적 학습과 시민성, 지역 이해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장소기반교육이 제시하는 탐구–체험–시민적 실천 구조, 커뮤니티 시어터의 참
여·협력적 창작 구조, 문화기억 이론의 서사 재맥락화 관점을 통합하여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지역서사의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구성한다.

장소기반교육(Place-Based Education)의 교육적 활용

장소의 교육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을 ‘장소기반교육(PBE, 
Place-Based Education)’이라 하며, 이때의 장소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생활세계
이자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실천하는 시작점이다. PBE는 탐구·경험·실천을 통합한 학습 
구조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자연·문화 환경을 연계한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설명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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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2014)은 PBE가 장소 이해와 정체성 형성, 문제해결·의사소통·협업 역량 강화, 지
역사회 참여, 지역 기반 세계시민 양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3) 특히 예술교육에서 PBE
는 지역의 서사와 기억을 창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역 서
사 창작 뮤지컬에서 학생들은 조사–재구성–발표 과정을 통해 장소 이해와 표현, 시민적 
실천을 연결하며, 이에 따라 PBE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틀로 기능한다.
2. 커뮤니티 시어터(Community Theatre)의 교육 참여 구조

커뮤니티 시어터는 지역 주민·학생·예술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의 경험과 기억, 역
사를 공연예술로 재구성하는 참여적 예술 실천이다. 이미원(2017)은 커뮤니티 연극을 
공동체의 소통과 변화를 촉발하는 예술로 보며, 지속성을 위해 학교·지역기관·대학의 협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 국내외 사례에서도 주민 인터뷰, 장소 탐방, 예술교육을 
결합해 참여자가 서사 생산자이자 시민적 실천 주체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동 창작과 장소성·역사·기억 탐구를 통해 문제해결력·협업·책임감 발달에 기여
하며, 본 연구의 두 창작 뮤지컬 역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3. 지역 서사 학습과 문화기억 이론의 공연예술적 재현

지역서사는 공동체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억·기록·기념하며 형성한 문화적 기억
의 구조로, 동일한 서사가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현상은 공동체가 이를 현재적 관점
에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ssmann5)은 문화기억의 특성을 정체성의 구체화, 
재구성성, 형식성, 조직성, 규범성, 성찰성으로 제시하며, 이 특성들은 개별적으로 작동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6) 
공연예술은 이러한 문화기억을 몸·목소리·공간·음악 등 다층적 형식으로 재현하여 서사
를 현재화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한편, Benjamin7)에게 기억을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로 
소환되며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역동적 구조로 이해한다.8) 최용신 서사를 다룬 학교 
기반 창작 뮤지컬은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들은 창작 과정에서 과거를 재

3) 조수진, ｢장소기반교육(PBE)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 이미원, ｢커뮤니티연극을 위한 교육연구: 시카고 컬럼비아 칼리지와 그 부설연구소 커뮤니티 아트 파트너쉽 
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Arts Partnerships)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7

5) Jan Assmann(1938-2024), 독일의 이집트학자, 문화학자로 ‘문화적 기억’의 개념을 정립함
6)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

로」, 『인문콘텐츠』 제61호, 한국인문콘텐츠학회, 2021, p.77.
7) Walter Benjamin1892-1940), 독일의 철락자, 작가, 문예 평론가로 예술, 역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독창

적인 분석을 제공함.
8) 김민지,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 발터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27호, 로

컬리티인문학회, 2022, p. 8.



 ❚  285

해석하고 지역 서사를 새롭게 조직한다. 이에 지역 서사 공연은 공동체의 기억을 재구성
하고 학습자의 정체성과 시민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교육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지역 협력 기반 창작 활동의 맥락적 특성과 학습자의 경험 변화를 심
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소기반교육, 커뮤니티 시어터, 문화기억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학교 기반 
지역 서사 창작 뮤지컬의 창작 구조와 학습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가 주민자치회·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
한 <샘골 이야기>(2024)와 <샘골 최용신>(2025)으로, 동일한 서사를 서로 다른 맥
락에서 재구성한 사례이다. 학생·교사·지역기관의 경험, 창작 산출물, 공연 자료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지역 협력 기반 창작의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위해 참여관찰, 문서·공연 자료 분석, 심층 인터
뷰, 학습자 산출물 분석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였다.

[표 1]
자료유형 세부 내용 목적

참여관찰 기록 융합 수업, 대본·음악·안무 제작 과정, 리허
설, 기술 리허설, 공연 당일 상호작용

창작·실행 과정의 실제 참여 구조 및 
협력 양상 분석

공연 기록 자료
대본 초안·최종본, 음악 녹음물, 연습 영상, 
프로그램북, 포스터, 지역 언론 기사(안산
뉴스 등)

창작 과정의 결과물과 지역사회 수용 
양상 파악

심층 인터뷰 학생 12명, 교사 4명, 지역기관 관계자 4
명, 관객 10명

창작 경험·학습 변화·지역성과 공연 
의미에 대한 주체별 관점 수집

학생 작성 자료 학습일지, 창작 노트, 자기평가서 학습자의 인식 변화와 창작 과정의 
내면적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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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질적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범주화의 절차를 거쳐 ‘창작역량’, ‘시민성’, ‘지
역서사 이해’의 세 핵심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표 2]
상위범주 하위코드 정의 대표 사례(실제 진술)

창작역량

문제해결 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
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행동

“노래와 대사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직접 시간을 다시 체크했다.”

창의적 구성 장면·대사·가사·안무 등을 새롭게 구
성하거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행위

“희생을 강조하기보다 공동체 장면을 
새로 넣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표현력 향상 보컬, 연기, 신체 움직임 등 무대 표
현 능력 향상

“처음엔 시선 처리도 어려웠는데 공연 
때는 자연스러워졌다.”

기술 이해 음향·조명·무대 설비 등 공연 기술 
요소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함

“무선 마이크 담당이 되면서 기술이 
공연 전체를 바꾼다는 걸 깨달았다.”

협업 · 조율 장면 구성, 리허설, 제작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대본을 친구와 함께 고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조율했다.”

시민성

책임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 완
수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

“소품팀이 늦으면 장면이 멈춘다는 걸 
알고 더 일찍 준비했다.”

참여의식 공연 제작을 ‘나의 프로젝트’로 인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성

“이 공연이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공동체 의식 학교·지역 주민·기관과 함께 공연을 
만든다는 인식

“지역 어르신들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든 공연 같았다.”

지역서사 
이해

역사 이해 최용신과 샘골의 역사적 맥락·사건·
인물에 대한 인지적 이해

“자료를 찾으면서 샘골이 왜 중요한지 
처음 알게 됐다.”

장소성 인식 지역 공간의 의미·상징·정체성을 이
해하고 애착 형성

“그냥 지나치던 샘골이 우리 이야기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가치 재해석 역사·서사의 중심 가치를 학생 관점
에서 재맥락화하는 과정

“희생보다 ‘배움의 의미’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바꾸고 싶었다.”

본 연구는 분석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각 범주와 하위코드의 정
의, 기준, 대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코드북을 구성하였다([표 2]). 이를 토대로 
창작참여, 협업경험, 지역이해, 정체성 변화 등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실시
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은 코드들을 통합하여 창작역량·시민성·지역서사 이해의 세 범주
로 재구조화하는 축코딩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하위코드의 출현 빈도와 서사적 
특성은 [표 2-1]에 제시하여 분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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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상위범주 하위코드 등장빈도
(N)* 자료 유형 근거(출현 맥락 요약)

창작역량

문제해결 14 인터뷰/관찰 대사–음악 타이밍 수정, 무대 전환 문제 진단, 
리허설 중 해결책 제시

창의적 구성 11 인터뷰/학생노트 장면 재구성 제안, 가치 재편집,
가사·대사 직접 수정

표현력 향상 16 인터뷰/관찰 보컬·시선 처리·감정선 향상, 무대 점유 변화

기술 이해 9 인터뷰/관찰 마이크·조명·무대 기술 이해,
스태프 역할 수행

협업 · 조율 18 인터뷰/관찰 장면 조정, 의견 합의, 공동 대본 작업

시민성

책임감 15 인터뷰 소품 준비, 시간 준수,
스태프 실수 가능성 인식

참여의식 12 인터뷰/관찰 “우리 동네 이야기라 더 열심히”,
적극적 참여 진술

공동체 의식 10 인터뷰/관찰 주민자치회·문화재단과의 협력 경험,
소속감 형성

지역서사 
이해

역사 이해 13 인터뷰/학생노트 최용신 자료 조사, 서사 핵심 논의
장소성 인식 8 인터뷰 샘골을 ‘우리 삶과 연결된 장소’로 재인식
가치 재해석 7 인터뷰/학생노트 희생→배움, 과거→현재 관점 전환

※ N 값은 현재 논문 내 등장 근거 기반 추출값

하위코드의 빈도 분포는 참여형 창작 활동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창작
역량을 중심으로 시민성 및 지역 이해로 확장되는 다층적 학습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협업경험과 지역서사 이해와 관련된 코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은, 
창작 과정이 공동체의 맥락을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경험으로 기
능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작품의 창작 과정과 학교–지역 협력 구조를 비
교·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3]에 정
리하였다. 두 작품 비교 결과, 2025년 작품인 <샘골 최용신>은 창작역량·협업 구조·기
술 지원 측면에서 2024년 <샘골 이야기>보다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안산문화재
단의 공식 지원을 기반으로 학교 기반 창작이 지역문화생태계와 연계되면서, 학교 예술
교육이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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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교항목 샘골이야기

(2024)
샘골최용신

(2025) 근거

창작 참여도 4 5 2025 작품은 학생+교사 공동 창작, 
17곡 개발

기술 지원 수준 2 4 2024 작품은 학교 중심, 2025 작품은 
안산문화재단 기술팀 참여

지역 협업 구조 4 5 2025 작품이 지역기관 정식 초청 및 
지원 증가

서사 재해석 깊이 3 4 2025 작품이 역사 검증·장면 재구성 
과정 더 심화

※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낮음, 5=매우 높음)로 정량화

4. 질적 연구의 신뢰도 확보 절차 및 연구자의 위치성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Lincoln & Guba(1985)9)의 신빙성, 전이 
가능성, 의존성, 확증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빙성을 위해 참여관찰 기록, 창작 노트, 
공연자료, 인터뷰를 교차 검증하고, 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는 동료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정교화하였다. 일부 인터뷰는 참여 학생에게 요약본을 제시해 의미 왜곡 여부를 확
인하였다. 전이 가능성은 수업·리허설·공연 등의 맥락을 상세히 기록하는 두터운 기술을 
통해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코딩·해석 과정 전반을 연구 일지에 문서화하고, 코
드북과 코딩표를 제시해 의존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담보하였다. 확증성을 위해 해석이 
참여자 진술과 현장 기록에 기반하도록 대표 사례를 인용하고, 연구자의 선이해 개입 가
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연구자의 학교 교사로서의 위치성이 초래할 수 있는 편
향은 기술 중심 분석과 외부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코드북([표 2])과 하위코드 빈도표([표 2-1]), 그리고 프
로젝트 비교([표 3])를 근거로, 학교 기반 지역서사 창작 뮤지컬이 학생의 학습 경험에 
미친 교육적 효과를 창작역량–시민성–지역서사 이해의 세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두 작품(<샘골 이야기>(2024), <샘골 최용신>(2025))의 협력 구조와 서사 재

9) Yvonna S. Lincoln과 Egon G. Guba의 저서「Naturalistic Inquiry」(1985)에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
도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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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방식의 차이를 통해, 학교–지역 협력 기반 창작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보다 입체적
으로 해석한다.

1. 창작 역량의 심화

창작역량 범주는 전체 코딩 68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서사 기반 
창작 활동이 단순 실기 교육을 넘어 탐구–창작–수행이 긴밀하게 통합된 프로젝트형 학
습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하위코드에서는 협업·조율(18회), 표현력 향상(16회), 문
제해결(14회)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학생들이 대본·음악·안무·무대기술 등 제작의 전 과
정을 실제적 과제로 경험하며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리허설 과정에
서 음악·대사 타이밍 불일치, 장면 전환의 비효율 등 기술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
고, 학생들은 교사와 팀원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안을 모색했다. “노래와 대사가 어긋나 
직접 시간을 재서 맞췄다”는 진술은 PBE의 핵심인 자기 주도적 탐구·조정 과정이 자연
스럽게 구현된 사례다. 표현력 향상 또한 반복적 피드백과 재수행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
되었으며, 초기의 긴장과 어색함을 극복하고 공연 단계에서 안정된 연기를 보였다는 진
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25년 <샘골 최용신>에서는 17곡의 넘버를 학생–교사가 
공동 개발함으로써 창작 과정의 전문성과 서사 밀도가 한층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창작 
참여도가 상승한 점은 표 3에서도 확인된다. 종합하면, 지역서사 기반 창작 뮤지컬은 학
생이 탐구·구성·해결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도화된 프로젝트형 예술학습으로 기능하
며, 창작자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적 장으로 작용한다.

2. 시민성의 성장

시민성 범주는 총 37회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책임감·참여의식·공동체 
의식이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공연 제작은 역할 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협업 구조이기 때
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도 전체 무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며 책임감을 강화하였다. “무선 마이크 큐를 한 번만 실수해도 친구 노래가 관객
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참여자가 단순 수행자가 아니라 창작자로 전환
되는 커뮤니티 시어터의 원리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문화
재단 등 지역기관과의 협업은 학생들이 학교 밖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하며 우리가 동네 행
사를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경험은 장소기반교육(PBE)이 중시하는 지역사회 참
여의 실천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시민성 범주의 높은 빈도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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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가 되며, 지역서사 기반 창작 뮤지컬이 학생의 책임감·참여성·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했음을 확인하게 한다.

3. 지역서사 이해의 심화

지역서사 이해 범주는 총 28회로 나타났으며, 역사 이해·장소성 인식·가치 재해석의 
세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들은 최용신 관련 기록물, 구술 자료, 기념관 아카이브
를 조사하며 역사를 단순 사실이 아닌 서사로 파악하게 되었고, 대본 구성 과정에서 사
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였다. “희생보다 최용신이 청소년들과 왜 공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술은 과거를 현재 청소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문화기억적 접근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샘골을 단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축적된 장소
로 재인식한 경험은 PBE가 강조하는 장소 기반 정체성 형성과 일치한다. 공연 이후 지
역 주민들이 “샘골을 지나면 공연 장면이 떠오른다”고 언급한 점은 학생들의 창작물이 
지역사회 기억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음을 확인하게 한다. 요컨대 지역
서사 기반 창작 활동은 학생에게 역사·장소·가치 재해석의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문화 기
억의 재구성에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장소기반교육(PBE)을 분석틀로 삼아, 학교·지역사회·문화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지역서사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가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지역문화 이해에 미친 영
향을 탐색하였다.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의 <샘골 이야기>(2024)와 <샘골 최용
신>(2025)을 대상으로 질적 코딩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은 학생의 
창작역량·시민성·지역서사 이해를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함이 확인
되었다. 첫째, 창작역량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료 조사, 대본·음악·안무 구성, 리허설 및 
기술 구현 등 복합적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문제해결력, 창의적 구성력, 표
현력, 협업·조정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켰다. 이는 지역서사 창작이 단일 교과 수행을 넘
어 탐구–창작–수행이 결합된 프로젝트형 학습 구조임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배우에서 
창작자로 정체성을 확장해 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둘째, 시민성 측면에서는 공연 제작의 
협업 특성이 책임감·참여의식·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강화하였다. 주민자치회·문화재
단과의 협력 경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하
여 예술 활동이 지역사회 참여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서사 이
해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최용신 서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역사·장소·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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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비판적으로 구성하는 문화기억적 성찰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역서사 공연이 학
생의 정체성·장소 인식을 심화하는 중요한 매개임을 시사한다. 넷째, 두 작품의 비교 분
석 결과, 2025년 작품은 공동 창작 체계와 안산문화재단의 기술·기획 지원이 확대되며 
학교–지역 협력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학교 기반 창작 활동이 지역문화생태계
와 상호작용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단일 지역·단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서사 창작 뮤지컬이 탐
구·창작·시민적 실천을 결합하는 교육 모델임을 입증했으며,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교
육적 창작 기반으로 전환하는 순환 구조가 특성화고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학교–지역사회–문화기관 협력에 기반한 창작 활동은 지역기억의 
재생산, 공동체 정체성 확장, 문화콘텐츠 생산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연계 
예술교육의 핵심 모델로 자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대상과 자료원의 제한, 
그리고 연구자의 해석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 있다는 질적 연구의 특성적 한계를 지니
며, 향후 다양한 지역·학교·연령대와 양적·혼합 연구의 확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 가능한 
논의가 필요함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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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Effects of School-Based Local Narrative

Creative Musicals: A Place-Based Education Perspective
LEE, Dong-yeon1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school-based performance creation that draws 
on local narratives, focusing on students’ learning development and regional culture education. The 
research examines two original musicals—Saemgol Story (2024) and Saemgol Choi Yong-shin (2025)
—which depict the life of Choi Yong-shin, an activist of rural enlighte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ere collaboratively produced by Ansan Design Culture High School, local 
residents’ councils, and the Ansan Cultural Foundation. Using Place-Based Education (PBE) as the 
primary analytical framework and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Community Theatre to explain the 
structure of collaborative creation, the study conducted long-term participant observation, performance 
record analysis, and interviews. The qualitative findings indicate that local narrative–based creative 
activities transform students from simple “local learners” into active interpreters and creators of their 
region,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their creative competencies, civic literacy, and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Moreover, collaboration among the school, community, and cultural institutions 
broadened the potential for converting local resources into educational content and producing regional 
cultural cont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cesses through which local narratives are learned, 
created, and shared within schools constitute an effective model for strengthening regionally 
connected education.

Key Words : Place-Based Education (PBE), Community Theatre, Local Narrative, Creative 
Musical, Arts Education

10)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heatre and Film,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Eun-Hye Lee, 
Department of Theatre and Film,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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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위(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

예술교육 연구는 지역성·장소성·공동체 기반 창작활동을 통해 학습자와 정체성과 문
화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
작뮤지컬 교육의 활동은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중요
한 실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표자께서 다룬 학교 기반 지역서
사 창작뮤지컬 사례는 지역문화교육의 정립하는 데 의미를 더하는 시도라 보입니다. 

본 논문은 장소기반교육(PBE)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 성정과 지역문화교육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장소기반교육(PBE), 커뮤니티 시어터, 지역서사, 아스만의 문화기

억 이론 등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개념들이 본 연구의 분석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다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PBE가 왜 핵심 분석 틀로 적용하셨는지? 커뮤니티 시어터 개념이 실제 학
생 활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문화기억 이론이 뮤지컬 창작과 어떻게 연계되
는지 등의 관계가 개념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거나. 각 이론이 분석의 어느 단
계에서 작동하는지를 제시한다면 논지의 타당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질적 연구와 코딩 분석에서 구체적인 연구 설계와 절차가 보완이 필요해 보입
니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 기준, 포화 여부 및 분석 단위, 연구자의 위치성과 개입 정도, 
개방 코딩과 축코딩이 사용되었다고 기술하셨으나, 어떤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코드화
되었는지, 코드 간의 관계가 어떠한 분석 논리를 통해 범주로 통합되었는지 제시되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제시된 범주가 자료 기반인지 연구자의 해석인지 명확하게 확
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구자가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참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자료 해석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이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명확히 제시한다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샘골 이야기>(2024), <샘골 최용신>(2025)을 리커트 척
도로 비교하고 있으나, 기술 지원이나 협력 구조의 차이가 실제 학습 효과의 질적 차이
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면 연구의 확장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

토론문



 ❚  295

됩니다. 향후 이 연구가 지역문화교육, 학교 기반 창작 시스템,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 
같은 보다 폭넓은 논의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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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 디지털 시대 산책의
일차원적 곤경과 다차원적 가능성
: 시티워크(citywalk)를 중심으로

저우즈위에(한국외대)·오연(한국외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뉴 디지털 시대의 산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산책이 현대 사
회, 문화,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곤경에 처하는지, 어떤 가능성
을 지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중국 산책 문화의 역사
적 기원을 고찰한다. 산책은 위진(魏晋) 시기의 약물 복용과 결합된 신체적 수행
에서 출발하여, 이후 시인과 문인,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장되며 취미이자 
일상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역사적 맥락에서 산책은 한편으로 계급성과 
과시성을 담지한 사회적 실천이었으며, 개인의 품격과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성찰, 타자와의 관계 맺기, 일상적 삶의 
호흡을 형성하는 사회·정서적 실천이기도 했다. 즉, 산책은 전통적으로 과시성–
일상성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행위였다. 뉴 디지털 시대의 산책도 이러한 이중성
을 계승하면서 디지털 환경과 같이 형태를 변모한다. SNS가 개입하면서 산책의 
디지털적 확장으로서 시티워크(citywalk)가 등장한다. 한편으로, 하나의 SNS 트
렌드로서의 시티워크는 점차 평면화되고 일차원적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 실천 행위로서 시티워크는 여전히 다원적 가능성을 실현할 잠재
력을 지니고 있다.

주제어: 산책, 시티워크(citywalk), 중국 SNS, 일차원적 인간, 다차원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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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산책 방식인 시티워크는 중국 SNS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

리 잡았다. 중국일보에 따르면, 시티워크는 "역사, 문화, 건축, 음식 및 음악과 같은 주제
를 중심으로 도시를 산책하는 것"이라고 한다.1) 시티워크는 중국 SNS 샤오홍수(小紅
書, rednote)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22년 이후, 1인 미디어와 자유여행의 유행,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종료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도시와 연결되기를 원
했다. 이에 시티워크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시티워크는 단순한 산책 활동을 넘어 하
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고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 2023년에는 
시티워크 관련 주제의 조회 수가 21억 회, 게시물 수가 370만 건에 달한다.3)

산책은 오래전부터 서구 학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책을 
제도화된 공간에 저항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인식하였다.4) 그러나 중국에서의 산책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중국의 사회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야 중국은 본격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활동 및 문화적 활동은 집단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은 산책을 
즐길 여유나 기회가 부족했다. 또한, 산책이 가능한 공공 공간도 거의 없었다. 집단 중심 
활동에서 개인 중심 활동으로의 전환과 산책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이루어지면서 산책
은 일상생활 속 하나의 실천적 행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비록 학문적 연구에서는 산책
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산책의 전통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에서 
현대, 그리고 뉴 디지털 시대로 이어지면서 산책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산책
의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SNS가 개입하면서 산책의 디지털적 확장으로서 시티워크가 
등장하게 된다.

현대인은 기술 가속과 생활 리듬의 가속이 작용하는 가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
다.5) 한편으로 산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기술
의 발전은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생산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시티워크는 

1) [Walking into Memories], https://www.chinadailyhk.com/article/345475, (검색일짜: 2025년10월28일)
2) [2022년 최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Top10 보고서(2022年十大生活趨勢)], (검색일짜: 2025년11월10일)
3) 「2023년 생활 트렌트 관찰 보고서(2023年度生活趨勢觀察報告)」, 
    (검색일짜: 2025년11월10일)
4) 대표적인 학자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미셜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있다. 벤야민은 플라뇌르(flâner)라는 인물 유형을 제시하였다. 플라뇌르는 도시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산책함으로써 현대적 삶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르페브르와 드 세르토는 산책이 일상생활을 창조
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파주:효형출판, 
2005. Henri Lefebvre, trans. by Sacha Rabinovitch,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 : Second 
Revised Editi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00. 미셜 드 세르토, 신지은 옮김, 『일상의 발명:실행의 
기예』, 문학동네, 2023. 참조.

5) Hartmut Rosa, trans. by Jonathan Trejo-Mathys, Social Acceleration: A New Theory of Modern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 68.

https://www.chinadailyhk.com/article/3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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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산책 경험조차 편리한 정보로 기능한다. 시티워크 참여자는 정보를 통해 짧은 시
간 안에 도시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산책 경험을 평면적 사진으로 압축하여 정
보를 생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속화된 사회에서 감속 실천으로서의 산
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티워크 참여자는 여전히 자신만의 산책 코스를 구성
하고, 스스로 산책의 속도를 결정하고, 도시 공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시
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참여자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목적적 가속 과정6)"에 
저항한다.

본 연구는 뉴 디지털 시대의 시티워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산책이 중국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닌 성격을 고찰하고 이러한 전통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산책의 디지털적 확
장으로서의 시티워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도시에게 어떠한 새로
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산색의 이중적인 성격

중국 산책 문화의 역사적 전개는 크게 고대의 산책, 근·현대의 산책, 뉴 디지털 시대
의 산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중국 산책 문화의 초기 형성은 위진(魏晉) 시기
의 사대부 계층에서 비롯된다. 당시 장수와 건강을 추구하던 사대부들은 독성이 강한 약
물인 오석산(五石散)을 복용하는 관행을 가졌으며, 약효를 발휘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 후 걷기가 필수적이었다. 『세설신어』에 기록된 "복오석산, 비유치병, 역각
신명개랑(服五石散, 非惟治病, 亦覺神明開朗)"7)이라는 서술은 약물 복용과 걷기 행위가 
결합된 독특한 신체 및 정신적 수행으로서의 산책의 기원을 보여준다. 이 시기 산책은 
일상적 실천이라기보다 사대부 문화와 결부된 계급적이고 과시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었
다.

이러한 산책의 성격은 당대(唐代)에 들어 변화를 맞이한다. 오석산 복용 관행이 점차 
쇠퇴하면서 산책은 약물과의 결합에서 벗어나 시인과 시민들의 일상적 취미 활동으로 
재정의되었다. 위응물(韋應物)의 "산책하며 서늘한 하늘을 읊조리다(散步詠涼天)8)"나 
백거이(白居易)의 "날씨가 좋아서 저녁때 문 앞에서 산책한다(晚來天氣好，散步中門
前)"9)와 같은 고시(古詩)는 산책이 정서적 사유와 일상적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6) Ibid., p. 74.
7) [중국철학책전자화계획(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dictionary.pl?if=gb&id=90809, (검색

일자: 2025년10월28일)
8) 위응물(韋應物), 「추야기구원외(秋夜寄邱員外)」.
9) 백거이(白居易), 「견연(犬鳶)」.

https://ctext.org/dictionary.pl?if=gb&id=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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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산책은 처음부터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산책은 오석산 복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당시에는 사대부 계층 사이에서만 유행하였다. 이러한 산책
은 강한 계급성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과시적 활동이였다. 그러나 당
나라에 들어 오석산의 유행이 사라지면서 산책은 점차 일상화되었다. 산책은 시인과 서
민이 모두가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의 산책은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78년에 중국 개혁개방을 통
해 점차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루야오(路遥)가 
1984년에 발표한 「인생(人生)」과 모옌(莫言)이 1991년에 발표한 「백면화(白棉
花)」에서는 산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그려진다.10) 일부 
작품에서는 산책을 다른 시각에서 묘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번역가이
자 문학가인 량추실(梁秋實)이 산책은 사색적 행위이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
고 주장한다. 그는 "산책에는 동행이 필요 없으며 동쪽을 바라보든 서쪽을 바라보든 간
섭하는 이는 없고, 빠른 걸음이든 느린 걸음이든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다."11) 라고 서
술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산책의 성격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산책은 과시적 행위이다. 산
책자는 산책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더 높은 사회
적 지위의 존재임을 확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산책은 일상적 행위이다. 산책자는 제도화
된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하며 환경과 타인 간의 대화하는 계기가 된다. 

산책의 이중적 성격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지속되며, 시티워크는 관찰–참여–기록의 세 
단계로 수행된다. 참여자는 먼저 온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코스를 선정하거나 복제한 뒤 
실제 도시를 걷고 사진을 촬영한다. 이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자신의 참여를 
표상하거나 경험을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관찰자–산책자–피관찰자의 역할을 
순환적으로 수행하며, 정보 활용 방식과 참여 목적, 기록의 활용에 따라 시티워크는 과
시적 소비 행위가 되기도 하고, 도시 경험의 확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III. 일차원적 곤경에 처한 산책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말한 '일차원적 인간'은 사회 질서의 통제 아래서 부정

10) 史建国, 「從'散步的資格'談起——當代文學對城鄉二元社會結構與階層問題的書寫(Starting with the 
“Qualification” of Walking:Contemporary Writing on Urban-Rural Dualistic Social Structure and 
Stratum Issues)」. 『揚子江文學評論』, 2024(04):34-42.

11) 梁秋實, 『梁實秋散文精品』, 浙江文藝出版社, 199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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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와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다. 이들은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망으로 여기고 
타인의 영향 아래에서 내린 선택을 지산이 자발적 선택으로 여기며, 정신의 내적 차원은 
극도로 압축된 상태에 처한다.12) 시티워크에 참여자도 점차 '일차원적 인간'이 되고 시
티워크는 이러한 일차원적 곤경을 직면하게 된다. 시티워크는 느긋함과 자유로운 산책
을 제안하지만 기술와 소비 아래에서 도시와 관련된 정보, 산책의 장소, 산책의 목적, 시
티워크 콘텐츠 모두가 동질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1] 서울 시티워크 사진113)           [그림 2] 서울 시티워크 사진214)

서울 시티워크 사례를 보면, [그림 1]과 [그림 2]는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거의 동일
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와 촬영 각도를 선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티워크는 원래 대중
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공간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할을 하지만, SNS 트렌드의 영향으
로 이러한 장소들마저 빠르게 '핫플레이스'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시티워크 콘텐츠
는 점차 동일한 장소와 구도,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는 동질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티워크 관련 태그에서 '시티워크 코스(citywalk 路线)'는 끊임없이 복제되고 확산된
다. 참여자는 시각화된 정보의 가이드를 따라 도시를 산책한다. 이는 정보의 편리함을 
통해 도시 경험을 얻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타인의 경험을 복제하고 자신의 도시 
경험을 상실하게 만든다. 산책한 장소를 하나의 코스로 체계화하는 것은 도시 계획가나 
지도 제작 전문가의 작업과 같으며, 그들은 "일종의 거리두기인 투명법을 통해" 도시를 
"복제품"으로 만들어낸다.15) 복잡한 도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실천에 대한 망각과 

12)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박병진 옮김,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9, 57쪽.
13) [서울 시티워크: 이태원에서 산을 오르며 노을을 기다리기(首爾citywalk 去梨泰院爬山等日落)],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48b27db0000000013034b4a?xsec_token=ABAUT5c7fv-X_o05
lK4G1qMNPkaC2U6OGo3eivQh-lWIU=&xsec_source=pc_collect, (검색일자: 2025년11월14일)

14) [이태원 Citywalk 코스 공유: 꼭 와서 노을을 기다려봐(梨泰院Citywalk路段 一定要來等場日落)],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5b75d2900000000080236ad?xsec_token=ABQDRQqxGN01-J0
-im7t5H4Nezhovp7iOuNUNclddTCno=&xsec_source=pc_search&source=unknown, (검색일자: 
2025년11월14일)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48b27db0000000013034b4a?xsec_token=ABAUT5c7fv-X_o05lK4G1qMNPkaC2U6OGo3eivQh-lWIU=&xsec_source=pc_collect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48b27db0000000013034b4a?xsec_token=ABAUT5c7fv-X_o05lK4G1qMNPkaC2U6OGo3eivQh-lWIU=&xsec_source=pc_collect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5b75d2900000000080236ad?xsec_token=ABQDRQqxGN01-J0-im7t5H4Nezhovp7iOuNUNclddTCno=&xsec_source=pc_search&source=unknown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5b75d2900000000080236ad?xsec_token=ABQDRQqxGN01-J0-im7t5H4Nezhovp7iOuNUNclddTCno=&xsec_source=pc_search&source=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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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16) "이다. 복잡한 도시는 투명해지고 마치 산책이 필요 없거나 특정 코스만 따라도 
입체적인 도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준다. 시티워크 코스의 대량 복제는 산책의 
일상성에 대한 망각이다. 복제 과정에서 편리한 정보는 점차 실천과 개인 창조를 대체하
게 된다. 

시티워크 관련 태그에서 '시티워크 스타일링(citywalk 穿搭)'도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주제이다. 소비주의는 산책의 조건과 목적에 스며들어 있다. 시티워크를 위해 산책에 적
합한 신발이나 유행을 맞춘 액세서리를 구매하며 산책 중에는 가게 탐방이나 쇼핑을 한
다. 산책자는 소비자가 되고 산책 공간은 소비 공간으로 전환된다. 다양한 상품의 상표
는 참여자가 주장하는 개성이나 스타일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소비 사회의 구조에서 
소비는 더 이상 단순히 사용 가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 사물 및 기호를 통
해서 사회적 차이를 생산하는 행위로 기능한다.17) 시티워크는 참여자가 소비를 통해 자
신을 과시하는 플랫폼이 된다. 참여자의 스타일, 방문한 가게, 구매한 물품 등은 모두 관
찰되고 비교된다. 시티워크는 더 이상 산책과 관련이 없고 하나의 상표 비교의 장이 된
다.

SNS가 개입하면서 시티워크는 사진으로 도시 공간을 재현한다. 그러나 평면 이미지
로서의 사진은 "현정성 없는 현재"를 보여준다.18) 재현된 도시는 단지 표상을 뿐이며, 
사진이 촬영된 순간에만 존재한다, 오직 그 순간의 "현재"를 위한 생산된다. 반면에 실
제 도시는 지속적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현전성"을 지닌다. "현전성은 세계 내 가치, 창
조, 상황 등과 관계한다."19) 실제 도시는 사람들의 가치 부여, 창조적 활동, 상황적 경험
과 연결되는 공간이다. 반면에 시티워크는 '사진 포즈', '핫플레이스', '사진을 잘 나온 법
'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될 때, 산책 경험은 촬영 가능한 순간으로 요약된다. 산책자들은 
더 이상 걸음을 따라 도시들 간의 차이를 체험하지 않고 인기 있는 사진을 따라 타신의 
'순간'을 복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도시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산책자와 도시 간의 연
결은 약화된다.

IV. 다차원적 가능성을 지닌 산책

시티워크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SNS의 알고리즘과 소비 논리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차
원적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르쿠제는 '자기 결정'의 중

15) 미셜 드 세르토, 신지은 옮김, 『일상의 발명:실행의 기예』, 문학동네, 2023, 192쪽.
16) 위의 책, 192쪽.
17)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72쪽.
18) 앙리 르페브르, 정기현 옮김, 『리듬분석』, 갈무리, 2013, 147쪽.
19) 위의 책,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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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한다.20) 이는 개인이 '내적 자유', 즉 자기 지신이 되고 그렇게 지속될 수 있
는 개인적인 공간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21) 시티워크 참여자는 자신의 리
듬에 따라 도시를 감각하고 일상을 창조해야 한다. 일상생활은 가변적이고 부정확한 시
간, 행동, 장소의 집합체를 만들어낸다.22) 산책은 그 긍적적 측면을 이어가야 하며 일상
성을 유지함으로써 점차 이미지화되고 소비회된 도시 공간 속에서 다원적 가능성을 열
어야 한다.

시티워크는 단순한 유행과 복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수많은 시
티워크 관련 정보는 도시를 투명하게 만들어 참여자에게 개인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자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 행위를 생산 행위로 전환할 수 있
다. 드 세르토에 따르면, 소비는 "교활하고 산발적이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조용
히 도처에 참투해 들어가는" 생산 행위다.23) 시티워크 참여자는 정보를 소비하면서 추
가, 삭제, 재조직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시티워크 코스를 조합한다. 참여자의 사용
하는 방식을 변화함으로써 시티워크 코스도 다양화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간도 다
시 산책의 공간이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참여자가 정보 사용하는 방식에서 '자기 결정'
을 실현함으로써 시티워크는 유행과 복제를 넘어설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시티워크는 다양한 주체 간의 대화적 상호작용을 생성할 잠재력을 지닌다. 근대의 산
책처럼 산책은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화를 여는 행위이며, '혼자 시티워크(一个人
citywalk)'나 '시티워크 동반자(citywalk搭子)'와 같은 태그는 이러한 대화 기능이 디지
털 환경에서도 지속됨을 보여준다. 또한 시티워크는 'city'와 'walk'의 결합어로서 산책
자와 도시 사이의 상호 발화를 가능하게 한다. 드 세르토가 산책을 "발화"로 보았듯이, 
산책은 고정된 계획과 질서를 지닌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변형하는 실천이며, 도시는 
빛, 낙엽, 소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요소를 통해 산책자의 발화에 응답한다. 산책자의 즉
흥적 동선과 우연적 만남은 도시와 산책자 사이의 대화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좋아요', 
댓글, 공유 등 SNS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이러한 대화성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시키
며, 시티워크 경험을 새로운 층위의 상호작용으로 재매개한다.

 시티워크는 다양한 경험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검험이란 "개인
이 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4) 시각, 촉각, 그리
고 운동감각(kinesthesia)을 통해 인간은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25) 시티워크는 참여의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각적 동원과 경험의 층위를 생성한다. 시티워크 참여자는 먼저 

20)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앞의 책, 87쪽.
21) 위의 책, 57쪽.
22) 조나단 크래리, 김성호 옮김, 『24/7:잠의 종말』, 문학동네, 2013, 112쪽.
23) 미셜 드 세르토, 앞의 책, 45쪽.
24)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p. 8.
25) Ibid., p. 12.



304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SNS상의 시각 이미지를 통해 도시를 간접적으로 인지하며, 이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
로 재확산되는 매개된 경험을 형성한다. 한편, 참여자가 자신의 몸을 도시 공간에 실제
로 위치시키고 건축물이나 환경과 접촉할 때 신체적 경험이 축적된다. 이러한 경험은 특
정 장소에 머무르거나 촉각을 통해 공간을 감지하는 정적인 감각에서, 발걸음으로 도시
를 연결하며 생성되는 동적인 감각까지 포함한다. 신체를 통해 축적된 이동의 흔적은 개
인화된 도시 경험을 강화하며,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깊어질수록 감각적, 인지적 경험은 
상호 얽히고 확장된다. 결국 시티워크는 매개된 시각 경험에서 신체적 몰입 경험으로 이
어지는 다층적 도시 감각의 장을 제공한다.

V. 결론

산책의 디지털적 확장으로서 시티워크는 여전히 산책의 긍정적 기능을 인직적, 신체
적, 감정적 측면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책의 과시적이고 소비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한다. '복제'와 '생산', '과시'와 '대화', '표상'과 '경험'이 작동하며 시티워크는 산책의 
과시성과 일상성을 계승하고 있다. 단순히 '복제', '전시', '표상'을 위해 시티워크에 참여
하면 시티워크는 일차원적 곤경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시티워크는 '생산', '대화', '경험'을 
위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산책의 일상성이 작용하며 다원적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현대인은 의미 상싱의 지루함 속에 빠져 있다. 라르스 스벤센(Lars Svendsen)은 현
대인이 이러한 지루함에 빠지는 이유를 제시한다. "근대의 기술이 우리를 점점 더 수동
의 구경꾼이자 소비자로 만들면서, 능동의 참여자가 되는 일이 갈수록 드물어진다"26). 
이러한 세계일수록 자기 결정을 추구하고 내적 자유를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SNS
는 타인의 욕망과 소비 요구로 가득 찬 세계를 제공한다. 현대인은 이러한 세계에서 벗
어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행동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구축할 수 있고 개인적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산책의 디지털적 확장으로서의 시티워크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필연적
으로 타인의 욕망과 소비 요구로 가득 찬 무대가 된다. 그러나 시티워크 참여자는 행동
을 통해 시티워크의 다원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으로 실천 참여를 
이어감으로써 산책이나 다른 행동도 의미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수단
이 될 수 있다.

26) 라르스 스벤센, 도복선 옮김, 『지루함의 철학』, 서해문집, 2005,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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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ne-Dimensional Dilemma and Multi-Dimensional 

Possibilities of Walking in China's New Digital Era
:Focusing on Citywalk

Zhou Zhiyue*, Wu Juan**

This study focuses on walking in China's the new digital era, aiming to explore how 
walking has transformed within the context of modern soci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what dilemma it faces, and what potentials it holds. To understand walking 
in China's new digital er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y of walking. Its origins 
can be traced back to the Wei-Jin period, when walking was practiced alongside the 
consumption of medicinal substances. Later, walking became a leisure activity enjoyed by 
poets, writers, and ordinary people. Throughout the history of walking in China, walking 
often carried strong class connotations, serving as a means to display one’s social status. 
At the same time, walking c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dialogue between oneself and 
others and function as part of everyday life. Thus, walking embodies a dual nature of 
display and everydayness. Walking in the new digital era inherits this duality while 
simultaneously transforming in form within the digital environment. With the intervention 
of social media, citywalk has appeared as a digital extension of walking. On one hand, as 
an SNS trend citywalk is becoming flattened and confronting the one-dimensional 
dilemma. On the other hand, as a form of urban practice, citywalks still hold the potential 
to realize multidimensional possibilities.

Key Words : Walking, Citywalk, Chinese SNS, One—Dimensional Man,
             Multi-Dimensional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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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현(추계예술대학교)

 발표자의 산책 연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도시를 걷는다는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대가 컸으며, 곳곳의 놀라운 문장들에 감탄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산책을 중국 고대 역사의 어원으로 살펴보는 방식은 우리가 주목하는 현대 도
시의 산책 문화와 거리가 있어 다소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위진(魏晉)  시대 사
대부의 약물 복용을 걷는 행위의 초기 단계로 보는 해석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서·공손홍전(漢書·公孫弘傳)』에 “도보에서 시작해서 수년 후 재상에 이르고, 제후
에 봉해졌다(起徒步，數年至宰相，封侯)”라는 문장을 보면, 걷는 행위자는 평민을 의미
합니다. 또 『묵자·노문(墨子·魯問)』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위로는 왕공과 대부요, 아래로는 필부와 도보꾼과 같은 이들이다(上說王公大
人，次匹夫徒步之士)”에서도 ‘걷는다(徒步)’는 행위가 평민들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산책의 원류는 상류 지식인의 계급성을 드러내는 과시적 활
동이 아니라, 평민들의 걷는 신체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발표자의 ‘시티워크’에 대한 통찰은 디지털과 현실이 혼재된 시대에 더욱 빛을 발했
습니다.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 개념으로 ‘시티워크’가 자기 결정
(self-determination) 부재와 소비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주장을 인용하여 ‘사용(use)’하고 ‘전유
(appropriation)’하는 행위 통한 복제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 근거가 더해
진다면 디지털 시대의 획일성을 넘어선 고유한 ‘차이’와 ‘되기’를 탐구하는 데 귀중한 문
화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세르토가 경계했듯 특정 관점을 분석의 유일한 틀로 삼아 실제 맥락을 간과하
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발터 벤야민이 산책에서 공간의 정치성을 
읽어냈듯, 발표자가 디지털 세계 속 ‘시티워크’와 함께 실제 중국 공간의 역사성과 정치
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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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입지계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형*·김기형**

* 경남연구원 혁신성장본부 연구위원, jinhyung@gni.re.kr (제1저자, 교신저자)
** 경남연구원 혁신성장본부 전문연구원, takehope@gni.re.kr (제2저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2023년 기
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활용한 입지계수(LQ)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11개 세부 산업 부문별 LQ를 도출하여 지역 간 산업 
특화 양상과 비교우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콘텐츠산업은 서
울 중심의 초고도 집중구조를 보이며, 제주는 특정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높은 매
출 경쟁력을 나타낸 반면, 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매출 측면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미성숙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고도 
집중형, 성장잠재형, 전통매체 기반형, 저성장형, 구조 불균형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차별적 산업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다핵형 산업체제 구축, 지역 특화산업 육성, LQ 기반 정책평가 고도화, 지역 인
력생태계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공
간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한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콘텐츠산업, 지역격차, 입지계수(LQ), 산업특화, 지역 균형발전

mailto:takehope@g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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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콘텐츠산업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플랫폼 중심 미디어의 확
장, 전지구적 차원의 문화교류에 대한 가속화는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고, 그 결과 콘텐츠는 특정 문화 부문의 부속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장
르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
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디지
털 전환과 IP(Intellectual Property)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콘텐츠산업을 국가 新성
장동력으로 부상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에는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편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주요 지표 대부분이 서울
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은 창작 인력, 기업 기반, 제작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의 핵심요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산업 경쟁력의 양극화를 넘어, 지역경제 격차 심화, 청년 및 창의 인
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 문화생태계의 쇠퇴라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산업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산업 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노
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집적·특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통계적 지표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 기반의 실질적 상태를 규명하고 정책적 대응 방
향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차이와 특화 정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분석도구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2023년 기
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콘텐츠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LQ 값을 산출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상대적 위상과 산업 집
중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영화, 음악 출판, 만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캐
릭터, 지식정보, 솔루션 등 11개 세부 콘텐츠 부문별 LQ를 도출하여 지역별 세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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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산업의 특화 양상과 부문별 강점·약점을 세분화해 도출한다. 셋째, 이러한 정량적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지니는 지역 간 불균형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활
용되어 온 입지계수를 콘텐츠산업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의 공간
적 분포와 지역별 특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둘
째,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라는 세 가지 상이한 지표를 병행해 분석함으로써 산
업의 규모·고용·경제성과를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단일지표 중심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
완했다. 셋째, 11개 세부 산업부문별 LQ를 산출하여 각 지역이 어떤 콘텐츠 분야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지니는지를 세분화하여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산업특성을 보다 정밀
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콘텐츠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업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콘텐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콘텐츠산업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화적 소재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
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을1)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출판, 만
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솔루션 등 11개 세부 
분야로2)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산업들은 창작–제작–유통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상호 연
계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감성에 기반한 지식 집약적 산업이
라는 점에서 인적자본과 문화자본의 역할이 매우 크며,3)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확산에 
따라 무형의 지식재산(IP)을 매개로 하는 고부가가치적 생태계 구조를 형성하고4) 있다.

1) Howkins(2001), The Creative Economy, pp. 3–10.
2)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202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12–17.
3) Florida(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pp.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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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과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의 개념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한 지역에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
표로, 지역산업 실태 및 특화도를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5) 
LQ는 특정 지역에서 산업 A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에서 산업 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LQ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기반산업(base industry)으로6) 간주한다. 반면 LQ
가 1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산업(self-sustaining industry),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중이라는 점에서 비기반산업(non-base industry)으
로7) 판단한다.

그러나 LQ는 산업의 상대적 집중도와 특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며 산업 간 연관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직접적
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8)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LQ는 지역산업의 구
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
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 콘텐츠산업과 지역정책

지역 단위의 콘텐츠산업 발전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시설 유치만으로는 달성되
기 어렵다. 창의성이 핵심인 콘텐츠산업은 인력, 네트워크, 문화 환경이 결합된 생태계
가 중요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의해 

4) UNCTAD(2018), Creative Economy Outlook, pp. 14–25; OECD(2020), Creative Economy Outlook, pp. 
33–48.

5) Isserman, A. M. (1977). “The Location Quotient Approach to Estimating Regional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43(1), pp. 34–35.

6) Hoover, E. M., & Giarratani, F. (1984). An Introduction to Regional Economics (3rd ed.).
 Boston: McGraw-Hill. pp. 104–106.
7) Miller, R. E., & Blair, P. D.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56–457
8) Flegg, A. T., & Webber, C. D. (1997). “On the Appropriate Use of Location Quotients in Generat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Regional Studies, 31(8), pp. 79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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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정책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
요하며, 지역의 문화자원, 창업생태계, 인적자원, 교육·연구기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 맥락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입지적 측면의 수준을 분석하
는 것은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
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분
석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수행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 데이터와 문
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수행하는 「콘텐츠산업조사」의 시도 단위 통
계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이 두 조사는 정량적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지역 단위로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대상 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시한 공식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솔루션 등 11개 세부 부문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부산업은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서비스 제공 과정에 따라 분
류되며, 각 부문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시도별로 체계적으로 집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첫째로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
출액을 이용하여 각 시도의 LQ를 산출하였고, 둘째로 세부 11개 산업 부문의 LQ를 도
출하여 지역 세부산업의 특화 양상과 상대적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격차와 그에 따른 특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적인 분석틀로 삼았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전국의 산업과 각 시도의 산업
을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였다. LQ는 특정 지역에서 콘텐츠산업이 전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에서의 해당 비중과 비교함으로써 지역 특화 정도를 측
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LQ 산출은 아래의 계산 식과 해석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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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식 

 ·(지역콘텐츠산업) 지역의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지역전체산업) 지역의 전체 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전국콘텐츠산업) 전국의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전국전체산업) 전국의 전체 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 국내 지역별 콘텐츠산업 LQ에 대한 해석 기준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 비중보다 높으므로 기반산업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은 비중이 전국 평균 비중과 유사함으로 자립산업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은 비중이 전국 평균 비중보다 낮으므로 비기반산업

둘째, 산출된 LQ값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서 콘텐츠산업이 얼마나 기반산업으로 기능
하고 있는지 혹은 비기반산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콘
텐츠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와 집적구조를 파악하였다. 셋째, 콘텐츠산업의 11개 세부 
부문별 LQ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이 콘텐츠의 어느 부문에서 상대적 경쟁우
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부 부문별 LQ 계산 식과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산 식

 ·(부문별지역콘텐츠산업) 지역의 콘텐츠산업 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지역전체콘텐츠산업) 지역의 콘텐츠산업 전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문별전국콘텐츠산업) 전국 콘텐츠산업의 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전국전체콘텐츠산업) 전국 콘텐츠산업 전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지역 내 콘텐츠산업 부문별 입지계수에 대한 해석 기준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의 ○부문은 전국 ○부문 평균 비중보다 높으므로 기반 콘텐

츠산업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의 ○부문은 전국 ○부문 평균 비중과 유사함으로 자립 콘텐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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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Q < 1: 지역 내 콘텐츠산업의 ○부문은 전국 ○부문 평균 비중보다 낮으므로 비기반 콘텐
츠산업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세 지표에 동일한 해석 기준을 적
용하여 산업 규모, 고용 구조, 경제적 성과를 다면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
역별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차이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간 산업특화의 패턴을 도
출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Ⅳ. 분석 결과
1.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전국 17개 시도의 콘텐츠산업 전체 LQ를 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기준으로 산
출한 결과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지역 사업체 수 LQ 종사자 수 LQ 매출액 LQ
서울 1.92 2.51 2.04
부산 0.91 0.57 0.52
대구 0.90 0.59 0.44
인천 0.63 0.36 0.22
광주 1.00 0.72 0.50
대전 0.97 0.62 0.59
울산 1.17 0.44 0.11
세종 1.07 0.64 0.29
경기 0.70 0.71 0.88
강원 0.84 0.49 0.39
충북 0.91 0.38 0.21
충남 0.64 0.31 0.11
전북 0.70 0.47 0.37
전남 0.71 0.37 0.20
경북 0.76 0.37 0.17
경남 0.79 0.41 0.20
제주 1.12 1.36 3.66
평균 0.93 0.67 0.6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분석 및 정리

<표 1> 국내 지역별 콘텐츠산업 전체 LQ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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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울의 사업체 수 LQ는 1.92, 종사자 수 LQ는 2.51, 
매출액 LQ는 2.04로 나타나 3개 지표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서
울이 콘텐츠산업에서 단순한 기업 수의 분집적 중심지를 넘어, 고용·생산·매출의 전 부
문에서 국가 전체를 주도하는 ‘절대적 핵심 거점(absolute core region)’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종사자 수 LQ가 무려 2.51에 이르는 것은, 고도화된 창의노동인
력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면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광역시는 사업체 수 LQ가 약 0.9 안팎, 종사자 수 LQ
는 약 0.6 수준, 매출액 LQ는 0.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 콘텐츠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 밀집성은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나, 고용 및 매출 관련 지표에서는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산업 기반의 양적 존재는 확인되지만, 
고부가가치 활동과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하는 산업형태로는 아직 전환되지 못한 단계
임을 보여준다.

제주의 경우, 사업체 수 LQ 1.12, 종사자 수 LQ 1.36으로 기반산업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며, 특히 매출액 LQ가 3.66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주의 콘텐츠산업 
지표가 최근 좋아진 이유는, 관광 회복과 함께 콘텐츠 관련 인프라·예산·인력 등 산업 
생태계가 적극 확충되면서 매출·고용·기업 활동이 동시에 성장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제주 콘텐츠산업은 ‘작지만 강한(small but strong)’ 생태구조가 형성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는 산업체 수 LQ 0.70, 종사자 수 LQ 0.71, 매출액 LQ 0.88로 전국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 확장지’라는 공간적·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자립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Self-sustaining Region with Potential)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
히, 서울과의 산업, 인력,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창작 및 제작 기반이 확대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을 포함한 다수의 내륙 소재 광역자치단체들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LQ가 모두 1 미만이며, 특히 매출액 기준 LQ가 0.2 전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해당 지역의 콘텐츠산업이 지역 전체 산업영역에서 아직 비기반
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는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콘텐츠산업은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고도 집
중구조를 보이며, 제주가 비수도권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비
수도권 지역은 산업 기반, 경제성과, 고용 지표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적·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있
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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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수 기준 부문별 LQ 분석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11개 세부 콘텐츠산업 부문별 LQ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11개 세부 콘텐츠산업 부문별 LQ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콘텐
츠산업의 세부 분야는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우선 서울은 출판(1.07), 영화(1.78), 
애니메이션(1.91), 방송(1.81), 광고(1.11), 솔루션(1.69) 등 시각 및 디지털 기반 영상
산업 전반에서 LQ 1 이상을 기록하며, 기획·제작·유통·플랫폼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만화(1.92), 광고(1.12), 캐릭터(1.12) 등 스토리 및 디자인 기반 산업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만화 부문에서 LQ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대구는 음
악(1.08), 영화(0.99), 캐릭터(1.03) 등 일부 창작 및 유통 기반 산업에서 비교적 특화
된 양상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출판(1.01)과 영화(1.55)에서 LQ 1 이상이 나타나 일
부 창작·제작 분야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 방송 광고 캐릭
터

지식
정보

솔루
션

서울 1.07 0.83 0.88 1.78 0.56 1.91 1.81 1.11 0.92 0.86 1.69
부산 0.71 1.92 1.08 0.84 0.81 0.65 0.56 1.98 1.12 0.99 0.54
대구 0.95 0.68 0.96 0.29 1.04 0.10 0.54 1.72 0.83 1.50 0.98
인천 1.01 1.02 0.99 0.45 1.55 0.13 0.93 0.79 1.70 0.87 0.60
광주 1.06 1.01 0.84 0.65 1.25 1.06 0.80 2.19 0.64 0.96 0.23
대전 1.10 1.08 0.75 0.45 1.14 0.11 0.78 1.94 1.23 0.95 1.81
울산 0.91 1.28 1.25 0.01 1.24 - 0.20 0.71 0.42 1.41 0.19
세종 1.05 1.54 1.35 0.25 - 0.24 0.61 0.64 0.30 1.50 0.14
경기 1.07 1.21 0.87 0.94 1.41 0.85 0.64 0.33 1.61 1.02 0.95
강원 1.03 0.54 1.23 0.66 1.38 0.05 0.63 0.67 0.70 0.77 0.53
충북 0.63 0.49 1.68 0.35 1.15 - 0.33 0.89 0.37 0.99 0.14
충남 0.88 1.28 1.10 0.09 1.81 0.20 0.16 1.09 1.08 1.00 0.10
전북 1.17 1.18 0.91 0.46 1.32 0.63 0.60 0.99 0.99 1.03 0.16
전남 1.25 0.69 1.00 0.45 1.25 0.66 0.49 0.70 0.54 1.13 0.32
경북 0.90 0.62 1.17 0.35 1.28 0.07 0.28 0.76 0.62 1.57 0.37
경남 0.71 1.26 1.57 0.14 1.01 0.03 0.32 0.65 0.73 0.98 0.36
제주 0.91 1.05 1.31 0.36 1.01 2.12 0.50 0.71 0.24 1.25 0.1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분석 및 정리

<표 2> 국내 지역 콘텐츠산업 부문별 LQ 값 – 사업체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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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출판(1.06), 만화(1.01), 게임(1.25) 분야에서 높은 LQ를 보였고, 특히 게임
에서 기반산업 수준의 특화도가 확인되었다. 대전은 출판(1.10), 만화(1.08), 캐릭터
(1.23), 지식정보(0.95), 솔루션(1.81) 등 지식 및 기술 중심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LQ가 나타나 연구개발 중심 도시의 특성이 콘텐츠산업 구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울산은 음악(1.25), 게임(1.24), 애니메이션(1.12) 등 일부 부문에서 LQ 1 이상이었
으나,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산업 집적구조라기보다는 특정 소규모 부문 중심의 특화가 
두드러졌다. 세종은 만화(1.28), 광고(1.24), 지식정보(1.50) 등 콘텐츠 행정·정보 기반 
산업 중심으로 특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경기는 출판(1.07), 만화(1.21), 게임(1.41), 캐릭터(1.30) 등에서 LQ 1 이상으로 집
계되어, 수도권 확장지로서 게임과 IT 기반 산업의 성장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강원은 음
악(1.23), 영화(1.38) 등 일부 창작 분야에서 LQ 1 이상을 보였다. 충북은 캐릭터(1.09), 
지식정보(0.99) 등 일부 항목에서 경쟁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남은 만화(1.28), 음악(1.16), 방송(1.16) 부문에서 LQ 1 이상이 나타났으나, 애니
메이션, 솔루션 등 기술집약적 산업은 0.2 전후로 낮게 나타나 부문 간 격차가 컸다. 전
북은 출판(1.17), 음악(1.18), 캐릭터(1.03) 등 전통매체 기반 산업에서 특화된 모습을 
보였고, 전남은 출판(1.25), 음악(1.00) 등에서 LQ 1 이상이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
였다.

경북은 음악(1.17), 캐릭터(1.57), 솔루션(1.57)에서 LQ 1 이상으로 나타나 창작 및 
기술 기반 산업 간 혼합된 형태의 특화가 나타났다. 경남은 만화(1.25), 음악(1.07) 부
문에서 LQ 1 이상을 보였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마
지막으로 제주는 애니메이션(1.01)과 솔루션(1.25) 부문에서 ‘기반산업’ 수준의 특화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영상·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3. 종사자 기준 부문별 LQ 분석

종사자 수 기준 부문별 LQ 분석은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고용규모에 따른 실
태를 보여주는데, 분석결과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지역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 방송 광고 캐릭
터

지식
정보

솔루
션

서울 0.96 0.86 0.76 1.03 0.73 1.27 1.37 1.20 0.81 1.05 1.26
부산 0.70 1.84 1.45 1.22 0.89 0.54 0.43 1.76 1.70 1.00 0.27

<표 3> 국내 지역 콘텐츠산업 부문별 LQ 값 – 종사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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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기준으로 분석한 11개 세부 콘텐츠산업의 입지계수(LQ) 값은 지역별 고용

규모에 따른 실태가 저마다 상이함을 보여준다. 먼저 서울은 대부분의 콘텐츠 부문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 집중을 나타냈다. 특히 영화(1.03), 애니메이션(1.27), 방송
(1.37), 광고(1.20), 지식정보(1.05), 솔루션(1.26)은 LQ 1을 초과하여, 서울이 시각 
및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압도적인 고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형 
제작사, 유통사, 플랫폼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만화(1.84), 음악(1.45), 캐릭터(1.70) 부문에서 높은 LQ가 나타났다. 특히 
만화와 캐릭터 부문의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산이 영상·디자인·스토리 기반 산
업에서 강한 고용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구는 출판(1.04), 음악(1.24), 
게임(1.38), 캐릭터(1.06)에서 1을 넘는 값이 나타나, 음악·게임 중심의 고용 특화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인천은 출판(1.06), 음악(1.08), 캐릭터(2.39)에서 LQ가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캐릭터 부문 LQ(2.39)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광주는 출판(1.24), 음악
(1.82), 게임(1.85)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창작 기반 고용 구조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전은 광고(1.33), 캐릭터(1.41), 지식정보(1.11)에서만 1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지
역의 지식집약적 산업구조가 콘텐츠 고용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울산은 만화
(2.18), 음악(1.81), 게임(1.36)에서 1을 넘는 LQ를 보여, 일부 산업에 국한된 집중적 
고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지식정보 부문(1.20)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고
용 비중을 기록했다.

대구 1.04 0.85 1.44 0.76 1.05 0.21 0.53 1.35 1.05 0.97 0.32
인천 1.06 1.09 1.38 1.43 1.39 0.04 0.48 0.66 2.39 0.71 0.32
광주 1.24 0.82 1.06 1.41 0.85 2.27 0.59 1.50 0.36 0.77 0.15
대전 0.98 0.94 1.03 0.87 0.91 0.13 0.64 1.33 1.41 1.11 0.94
울산 0.85 2.18 1.81 0.04 1.36 - 0.73 0.82 0.96 1.20 0.21
세종 2.12 1.74 1.42 0.79 - 0.15 0.19 0.83 0.26 0.68 0.30
경기 1.15 1.16 0.84 0.95 1.76 0.98 0.53 0.39 1.45 0.71 1.25
강원 0.98 0.54 1.84 1.04 0.88 0.01 1.33 0.61 1.29 1.04 0.20
충북 0.79 0.61 2.72 1.02 1.30 - 0.45 0.82 0.69 0.81 0.12
충남 1.11 1.76 1.61 0.32 1.53 0.13 0.13 0.91 1.55 0.86 0.11
전북 1.26 1.31 1.12 1.48 1.30 0.21 0.56 0.67 1.51 0.80 0.12
전남 1.33 1.18 1.57 1.21 0.94 1.11 0.35 0.53 0.54 1.16 0.13
경북 1.17 0.85 1.97 1.24 1.10 0.07 0.29 0.59 1.06 0.95 0.17
경남 0.85 1.75 3.10 0.61 0.83 0.03 0.28 0.55 0.75 1.12 0.14
제주 0.47 0.77 0.97 0.36 1.92 0.59 0.38 0.31 0.17 2.93 0.0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분석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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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출판(2.12), 만화(1.74), 음악(1.42), 광고(1.19), 캐릭터(1.16) 등 다섯 개 
산업에서 LQ가 1을 넘으며, 다양한 창작산업에서 고용 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경기는 출판(1.15), 만화(1.21), 애니메이션(1.08), 캐릭터(1.45), 솔루션(1.25) 
등에서 1 이상을 기록하여, 캐릭터·솔루션 분야에서 특히 높은 고용 비중을 보여주었다.

강원은 음악(1.84)에서만 1을 넘었으며, 충북 역시 음악(1.72)이 유일한 기반산업으
로 나타났다. 충남은 출판(1.11), 만화(1.16), 음악(1.30), 방송(1.09), 캐릭터(1.55) 
등 다수의 부문에서 LQ가 1을 넘으면서, 지역의 전통매체 기반 및 창작산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 출판(1.26), 만화(1.32), 음악(1.48)에서 1 이상을 보였고, 전남 역시 출판
(1.33), 음악(1.32)에서 LQ 1 이상으로 나타나 전통매체 중심 산업의 고용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경북은 출판(1.17), 음악(1.97), 캐릭터(1.05)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
으며, 특히 음악 산업의 LQ 1.97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남은 만화
(1.75), 음악(3.10)에서 1을 넘었으며, 음악 LQ(3.10)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강력한 
지역 고용 특화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지식정보(2.93)가 유일하게 LQ 1을 초과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콘텐츠산업의 고용 구조가 전통매체 기반 산업이 아니라, 정보기반 지식서비
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종사자 수 기준 분석은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고용 구조가 매우 이질적이며, 
특히 음악·출판·만화 등 전통매체 기반 산업은 비수도권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방
송·애니메이션·솔루션 등 기술·장비 기반 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명
확히 드러난다. 이는 인력·기업·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콘텐츠산업의 고용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 매출액 기준 부문별 LQ 분석

매출액 기준 LQ는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산업 생산성, 시장 성과
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지역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 방송 광고 캐릭
터

지식
정보

솔루
션

서울 0.80 0.97 1.11 1.12 0.76 1.06 1.21 1.23 1.00 0.89 1.10
부산 0.97 1.30 0.73 0.95 0.38 1.02 0.35 1.45 1.22 2.10 0.80
대구 1.83 0.80 0.79 0.55 0.54 0.23 0.42 1.73 0.81 1.06 0.75
인천 1.65 1.40 1.21 2.10 0.65 0.02 0.52 0.60 2.13 0.80 1.00

<표 4> 국내 지역 콘텐츠산업 부문별 LQ 값 –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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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사업체 수·종사자 수와 달리 매출액 기준에서는 특정 부문에서 매우 높은 
값이 나타나는 지역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양적 규모보다 질적 성과 측면
에서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서울은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국 평균에 근접한 매출 구조를 보이며, 출판
(0.80), 만화(0.97), 음악(1.11), 영화(1.12), 애니메이션(1.06), 방송(1.21), 광고
(1.23), 솔루션(1.10)에서 1 전후의 안정적인 값이 나타났다. 특히 음악·영화·애니메이
션·방송·광고·솔루션 부문은 LQ가 1 이상으로, 서울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은 만화(1.30), 광고(2.10), 캐릭터(1.00)에서 LQ 1 이상을 보였다. 특히 광고 
부문(2.10)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산의 디자인·브랜딩·광고 산업 경쟁력이 매출 성과
로 직접 이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구는 출판(1.83)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이며, 일부 
전통매체 기반 산업의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출판(1.65), 만화(1.40), 영화(2.10), 캐릭터(2.13), 솔루션(1.00) 등이 1 이
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2.10)와 캐릭터(2.13) 부문은 전국 상위 수준이다. 이는 인
천의 복합문화·관광 콘텐츠 구조와 특정 IP 기반 산업이 매출 성과를 견인하고 있음으
로 짐작된다.

광주는 출판(1.58), 게임(2.94), 지식정보(0.94) 중 출판과 게임에서 높은 매출 비중
을 보인다. 특히 게임 부문의 LQ 2.94는 전국 최고치로, 광주가 게임 개발 및 특정 장르 
기반 제작 산업에서 강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전 역시 출판(1.13), 만
화(1.08), 애니메이션(1.06), 광고(1.50) 등이 LQ 1 이상이며, 과학·기술 기반 도시의 
특성이 지식정보 및 광고 산업 매출구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주 1.58 0.83 0.99 2.94 0.33 4.38 0.51 1.50 0.36 0.94 0.61
대전 1.13 0.67 0.47 1.07 0.32 0.10 0.32 1.78 1.24 0.86 3.53
울산 1.60 0.71 1.07 0.03 0.75 - 0.62 1.00 0.91 1.58 0.43
세종 4.20 1.39 0.61 0.93 - 0.14 0.12 0.47 0.22 0.91 0.12
경기 1.50 1.08 0.64 0.47 2.07 1.06 0.72 0.26 1.06 0.72 0.86
강원 1.74 0.82 1.13 1.48 0.45 0.03 1.08 0.76 1.22 0.93 0.60
충북 1.52 0.79 1.41 0.61 0.63 - 0.52 0.86 2.76 1.07 0.56
충남 1.65 1.91 0.87 0.90 0.85 0.17 0.44 1.00 1.41 1.13 0.14
전북 1.31 1.93 3.44 1.31 0.86 0.27 0.38 0.64 0.60 0.72 0.31
전남 1.50 2.37 0.85 1.40 0.53 0.70 0.56 0.45 0.35 2.25 0.15
경북 1.71 1.47 0.79 2.57 0.65 0.13 0.69 0.78 1.08 1.04 0.44
경남 1.35 1.10 2.01 1.41 0.47 0.06 0.68 0.57 0.84 1.43 0.63
제주 0.21 0.21 0.11 0.12 1.67 0.70 0.10 0.09 0.09 4.29 0.1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자가 분석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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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출판(1.60)이 매출액 기준 유일한 기반산업이며, 캐릭터(1.00)도 평균 수준으
로 나타났다. 반면 만화, 음악, 영화 등은 1 미만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인 것으
로 보인다.

세종은 출판(4.20)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출판 LQ 4.20은 전국 평균 대비 네 
배가 넘는 매우 높은 집중도로, 세종시 행정·정책·교육 기반 수요가 출판 매출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화(1.39) 역시 1을 넘으나, 대부분의 부문은 1 미만이다.

 경기는 출판(1.50), 만화(1.08), 게임(2.07), 광고(1.10) 부문에서 1 이상을 기록하
였다. 특히 게임(2.07)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는 경기 지역의 게임 개발사·IT 인프
라·수도권 시장 접근성 등이 매출 구조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강원은 출판(1.74), 음악(1.69), 영화(2.07)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통매체·관광·영상 
기반 산업의 비중이 크다. 충북은 출판(1.52), 만화(1.75), 광고(1.07), 지식정보(1.13) 
등에서 1을 넘는다. 특히 충북의 만화 매출 LQ(1.75)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충남은 출판(1.65), 만화(1.91), 광고(1.00) 등이 1 이상이며, 전북은 출판(1.31), 만
화(1.93), 음악(3.44), 캐릭터(1.41), 지식정보(1.13)에서 높은 LQ가 나타난다. 전북의 
음악 LQ(3.44)는 제주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은 출판(1.50), 만화(2.37), 음악(1.85), 광고(1.01) 등에서 1 이상을 보여 전통
매체 기반의 강점을 보였다. 경북은 출판(1.71), 만화(1.47), 캐릭터(2.05)가 1 이상이
며, 특히 캐릭터 부문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남은 출판(1.35), 만화(1.10), 음악
(2.01), 광고(1.10), 캐릭터(1.43) 등에서 1 이상을 기록하여, 일부 부문은 강한 매출 
구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지식정보(4.29)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대로 출판(0.21), 만화(0.11), 음악(0.11) 등 대부분의 부문은 매우 낮다. 즉, 제주의 
고부가가치 매출은 전체 산업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디지털·정보 기반 산업에 극도로 
집중된 특수한 구조를 가진다.

매출액 기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
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특정 세부 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매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가령, 출판은 세종·대구·강원 등에
서, 음악은 전북·경남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게임은 경기와 광주에서 특히 높은 매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내륙 지역은 산업체나 고용 규모는 존
재하나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매출 성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콘텐츠산업의 생산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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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유형화

본 연구는 지역 단위 부문별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체 수·
종사자 수·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역 단위 ‘전체 LQ’를 통해 지역의 종합적 기반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사업체·종사자·매출 기준의 부문별 LQ 분석을 교차 검토하였
다. 이러한 이중 구조의 분석틀은 지역 유형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전체 산업 수준에
서는 취약하더라도 개별 산업 부문에서 반복적인 특화를 보이는 경우를 식별할 수 있게 
하며, 반대로 전체 산업 규모는 큰 지역이라도 특정 부문 성과가 미흡한 구조적 불균형 
역시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① 지역 콘텐츠산업 전체 LQ 패턴, ② 11개 콘텐츠 부
문별 LQ 패턴, ③ 두 패턴의 정합성 또는 괴리 정도를 종합해 지역 유형화 작업을 수행
하였다.

첫째, 고도 집중형 중심지(Highly Concentrated Core Region)는 전체 LQ(산업체·종
사자·매출) 세 지표가 모두 1을 상회하고, 부문별 LQ 또한 사업체·종사자·매출액(이하 
3종) 기준 다수의 세부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1 이상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서
울이 대표적 사례이다. 서울은 산업체 LQ 1.92, 종사자 LQ 2.51, 매출 LQ 2.04로 종합
적 기반의 수준이 전국 최고이며, 출판·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솔루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3종 LQ 중 두 개 이상이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콘텐츠산업의 기
획·제작·유통·플랫폼을 포괄하는 국가적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이 정교화된 한국 콘텐츠산업 중심지임을 의미한다.

둘째, 성장 잠재형 확장지역(Growth-Potential Expansion Region)은 지역 전체 LQ
는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 수준이지만, 부문별 LQ에서 게임·캐릭터·지식정보·솔루
션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사업체·종사자·매출 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의 지표에서 
반복적으로 1 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경기, 대전, 세종, 인천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는 전체 LQ는 1 미만이지만 게임(사업체 1.41, 매출 2.07), 캐릭터(종사자 1.45), 
솔루션(종사자 1.25) 등에서 뚜렷한 부문별 특화가 나타난다. 세종은 종사자 LQ 기준 
출판·만화·광고·지식정보 등에서 1 이상의 값이 확인되며, 인천은 캐릭터(사업체 1.70, 
종사자 2.39, 매출 2.13), 영화(매출 2.10) 등에서 반복적 특화가 나타난다. 대전 또한 
캐릭터·광고·지식정보 등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높은 부문별 LQ가 포착된다. 이들 지역
은 현재 전체 산업 규모는 서울 대비 작으나, 특정 첨단 및 지식 기반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통매체 기반형 지역(Traditional Media-Based Region)은 전체 LQ는 1 미만
이지만, 출판·음악·전시·예술 등 전통적인 매체 및 창작 기반 산업에서 3종 LQ 중 두 개 
이상에서 일관되게 LQ 1 이상을 보이는 지역이다. 강원, 전북, 전남, 충북 등이 이에 속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은 출판과 음악(매출 3.44), 만화·캐릭터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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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창작기반이 산업 구조에 직접 반영된 결과를 보여준
다. 전남 또한 출판(1.50), 만화(2.37), 음악(1.85)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강원은 음악
(사업체 1.23, 종사자 1.84)과 영화(사업체 1.38, 매출 2.07)에서 고른 특화 양상을 보
였다. 이 유형의 지역은 디지털 기반 첨단 콘텐츠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더
라도, 역사·문화·예술 기반의 문화콘텐츠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저성장·취약형 지역(Low-Performance Vulnerable Region)은 전체 3종 LQ가 
모두 1 미만이며, 부문별 산업에서도 출판이나 음악 등 일부 전통문화 부문을 제외하면 
3종 기준에서 대부분 LQ가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경남과 충남이 여기에 해당
한다. 이들 지역은 산업체 규모는 일정 수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매출로 이어
지는 산업구조가 약하여, 경제성과 측면에서 콘텐츠산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경남
과 충남은 매출액 LQ가 다수 부문에서 0.2-0.3대에 머무르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구조
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구조 불균형형 특수지역(Highly Skewed Special Structure Region)은 전체 
LQ 중 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이지만, 매출액 
LQ가 전체 또는 특정부문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구조가 강하게 편중된 
지역이다. 제주가 이 유형의 대표적 지역이다. 제주는 매출액 LQ가 3.66으로 전국 최고
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정보 매출 LQ는 4.29로 초고도 집중양상을 보인다. 반
면 출판·만화·음악 등 전통창작 기반 산업 자체의 LQ는 매우 낮아,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제성과가 소수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극도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지역 유형화 작업은 단순히 산업체 수 또는 매출액과 같은 단일 
지표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전체 산업 기반 지표와 부문별 산업 지표를 교차적으로 종
합하여 지역의 ‘산업 기반–고용 구조–경제성과’의 상호관계에 따라 유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발전 경로가 단일 축
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분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적 대응 또한 지역 유형
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논의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내 콘텐츠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도 집중구조를 형성
하고 있으며, 부문별·지역별 특화 패턴은 상호 상이한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분석은 산업의 공간적 배치가 단순한 기업 위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의 인적·제도적·문화적 환경이 상호작용한 복합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이는 산업클러스터 이론과 창조경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기반’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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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같이한다.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수도권 중심의 편중 완화를 위한 다핵형 콘텐츠산업 체제 구축

본 연구에서 서울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월
등히 상회하는 고도 집중형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일 지배적 중심지 기반의 모노
센트릭(mono-centric) 산업구조가10)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의 집적은 경제
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에서,11) 향후 국가 콘텐츠산업 전략은 다핵형(polycentric) 산업체제로의 구조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광주·대전·세종 등 특정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성장 잠재형 지
역들을 중심으로 기능 분담형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간 공동 
제작, 전문 인력의 순환, 플랫폼 기반 협업체계 등은 산업의 분업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12)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중 하나로 
판단한다.

2. 지역 유형화 기반의 차별형 산업전략 수립

본 연구는 LQ 분석을 토대로 국내 17개 시도를 고도 집중형, 성장 잠재형, 전통매체 
기반형, 저성장형, 구조 불균형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지역이 
보유한 산업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맞춤형 정밀화’를13)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도 집중형 지역(서울)은 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첨단 기반 기획·제작 
역량 강화 등 고도화된 전략이 요구되며, 성장 잠재형 지역(경기·대전·세종·인천)은 게
임·캐릭터·지식정보·솔루션 등 특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육성 전략이 적합하다. 
전통매체 기반형 지역(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은 출판·만화·음악 등 전통매체를 디지
털 기반과 연계해 새로운 IP로 확장하는 전략이 실효성 있고, 저성장형 지역(경남, 충
남)은 우선적으로 창작 인력·기업 기반·제작 인프라 등 기초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9) Scott, A. J. (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Sage. pp. 3–22, 151–178.
10) Henderson, J. V. (1974), “The Sizes and Types of Ci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p. 640–656.
11) Fujita, M., Krugman, P., & Venables, A. (1999). The Spatial Economy. MIT Press. pp. 45–67.
12)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pp. 77–90.
13) Kim, J. & Lee, S. (2020). 지역산업 특성 분석과 유형화 연구. pp.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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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불균형 지역(제주)의 경우에는 전통매체 기반 산업도 함께 육성하여 다양한 콘텐
츠 부문을 균형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별형 전략은 지역 간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14) 중요한 논리인 것이
다.

3. LQ 기반 정량지표를 통한 지역산업 정책평가 체계 고도화

본 연구는 사업체·종사자·매출액 LQ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산업 역량의 차이를 입체적
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콘텐츠산업 정책은 여전히 정성 평가 중심이거나 일부 지
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LQ를 기초로 하되 고용의 질, 
기업 생존율, 창업률, 디지털 역량, 수출 비중 등 다차원적 변수를 추가로 결합한 지역콘
텐츠산업 통합지수(K-Content Regional Index)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유럽과 OECD 
국가들이 창조산업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중지표 평가체계의 
접근 방식과15) 유사하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경쟁력을 객관적으
로 정확히 비교하고, 정책효과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도록 하는 정책적 근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전문 인력 분산과 지역 창작생태계 조성

콘텐츠산업은 인적자본·창의성·문화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으로, 종사자 기준 LQ 
분석에서도 기술 및 제작 중심 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는 창조적 전문인력이 특정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창의계급(Creative 
Class) 이론과16)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한 기업 유치보다 창조적 전문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콘텐츠기업·대학·공공기관이 연계한 교육 및 훈련 체계, 지역 스타트
업 지원,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자원 IP화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의 문화
적 자본을 지속적인 창작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지역 간 협업 기반의 전국 단위 콘텐츠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

부문별 LQ 분석 결과, 지역별 상대적 비교우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국가 콘텐

14) OECD (2020). Creative Economy Outlook. OECD Publishing. pp. 15–44.
15) Bakhshi, H. & McVittie, E. (2009). Creative Industry Performance Indicators. NESTA. pp. 7–24.
16)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pp.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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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산업이 단순한 지역 분산정책을 넘어 기능별 연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산의 만화·광고, 광주의 게임, 전북의 음악, 대전의 지식정보, 제주
의 관광·브랜드 IP 등은 지역 간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적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포터(Porter)의 클러스터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역 간 연계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와도17) 부합하며, 국가 단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방식으로도 적합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에 기반한 전체 LQ 분석과 
11개 세부 콘텐츠 부문별 LQ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의 지역별 규모실태와 특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콘텐츠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중구
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주·경기·광역권 일부지역은 산업 특수성과 부문별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상당수 내륙지역은 산업 기반과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LQ 분석에서는 서울이 사업체·종사자·매출액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압도
적으로 우회하는 콘텐츠산업 절대적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창
작 인력, 제작·유통 기업, 플랫폼 등 핵심생태계 요소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며, 국내 
콘텐츠산업이 모노 센트릭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체 규모가 존재하더라도 고용과 매출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며, 산업의 양적 
존재가 지역경제 기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문별 분석에서는 지역 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한층 뚜렷하게 드러났다. 사업체 수 
LQ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영화·방송·애니메이션·솔루션 등 디지털 및 시각 기반 제작 
산업 중심의 복합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광주는 만화·광고·게임 등에서, 전
북·전남은 출판·음악 등 전통매체 기반 산업에서 강점을 보였다. 종사자 기준 LQ에 입각
하면, 전통매체기반 산업이 비수도권에서 높은 고용 비중을 보인 반면, 신기술 및 첨단
장비 기반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매출액 기준 분석에서는 제주를 비
롯해 광주·전북·인천 등이 특정 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국내 콘텐츠산업을 고도 집중형, 성장 잠재
형, 전통매체 기반형, 저성장형, 구조 불균형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화
는 단순한 지역 간 비교를 넘어, 지역별 콘텐츠산업의 현실과 잠재력을 반영한 실질적 

17) Porter, M. (2003).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s.” Regional Studies, 37(6–7), pp. 54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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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콘텐
츠산업의 성장은 단일 산업의 집중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원·공간환경·인적자본·기술·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유형적 특징은 국가정책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전략을 도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수도권 중심 초고도 집중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기능 분담을 
촉진하는 다핵형 콘텐츠산업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유형화에 기반한 특화 전
략 수립으로 불필요한 투자 중복을 지양하고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
째, LQ를 포함한 정량지표 기반의 지역산업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책의 객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인적자본의 지역 분산을 위해 교
육·창작·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섯째,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차
원의 콘텐츠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콘
텐츠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LQ 지표의 한계, 
산업연관효과 미포함, 시계열 변화 분석의 부재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공간회귀모형,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정
량·정성 분석기법을 병행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역 간 파급효과, 산업 간 연계성, 지역 내
부의 산업 생태계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정책 실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산업정책의 지
역별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역 간 산업역량의 균형과 창의적 다양성의 보존, 그리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과 제언은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향후 국가 콘텐츠산업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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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gional Location Quotient Analysis of Korea’s Contents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m, Jin-hyung,* Kim, Ki-hyung,**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al structural differences in Korea’s content industry by 
conducting a Location Quotient (LQ) analysis based on the number of firms, employees, 
and sales acros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as of 2023. In addition, LQ values 
for 11 detailed content industry sectors were calculated to provide a refined understanding 
of regional specialization patterns and comparative advantages. The analysis reveals a 
highly centralized industrial structure concentrated in Seoul, while Jeju demonstrates strong 
sales competitiveness in specific high value-added sectors. In contrast, many 
non-metropolitan regions exhibit underdeveloped industrial eco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employment and sales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region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highly concentrated, growth-potential, traditional media–based, 
low-growth, and structurally imbalanced areas—and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differentiated industrial strategie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polycentric industrial system, cultivation of region-specific 
specialized sectors, enhancement of LQ-based policy evaluation frameworks,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talent ecosyste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offering 
an empirical account of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s content industry and proposing 
policy directions aligned with the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 Content Industry, Regional Disparities, Location Quotient (LQ), 
Industrial Specializati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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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구조적 차이를 입지계수(LQ) 분석을 통해 실증
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매우 시의적
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먼저 본 연구의 장점과 의의를 몇 가지 짚어보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간' 또는 '지
역'이라는 분석 단위를 전면에 배치하여, 산업의 지리적 분포와 지역별 특화 양상을 체
계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 그동안 콘텐츠산업 연구는 주로 산업 
전체의 성장률, 수출액, 글로벌 경쟁력 등 거시적 차원의 성과 지표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지역경제학의 고전적 분석 도구인 입지계수를 콘텐츠산업
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이 지니고 있는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정
량적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라는 세 가지 상이한 
지표를 병행하여 분석한 점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단일 지표만으로는 
산업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업체 수는 많지만 종사자 수나 매
출액이 적다면 그것은 영세한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매출액은 높지만 종사자 수가 적다면 소수의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면적 관점을 통해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교함을 높였다.

셋째, 11개 세부 콘텐츠산업 부문별로 LQ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점 역시 본 연구의 강점이다. 콘텐츠산업은 출판,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매우 이질적인 하위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생산 방식, 유통 구조, 인
력 특성, 기술 집약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산업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세부 부문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은 영화·방송·애
니메이션에, 경기는 게임·솔루션에, 부산은 만화·광고에, 제주는 지식정보에 각각 특화
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향후 지역별 맞춤형 산업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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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고도 집중형, 성장잠재형, 전통매체 기
반형, 저성장형, 구조 불균형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 시도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단순히 수치를 나열
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이 처한 구조적 맥락과 발전 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며,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
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다.

이처럼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엄밀성, 분석의 정교함, 정책적 실용성을 고루 갖춘 우수
한 연구라고 평가한다. 다만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보완적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입지계수(LQ)를 핵심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LQ는 특정 산업이 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산업의 절대적 규모나 산업 간 연관효과, 경제적 파
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콘텐츠산업 LQ가 높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경제 전체에 실제로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다른 산업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LQ만으로는 알 수 없다. 또한 LQ가 낮더
라도 절대 규모가 크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LQ의 본
질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자께서는 어떤 추가적인 분석 방법이나 지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통한 전후방 연쇄효과 측정, 혹은 지역 총생산(GRDP) 대비 콘텐츠산업 기
여도 분석 등을 추가한다면 보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은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콘텐츠산업 LQ
가 사업체 1.92, 종사자 2.51, 매출 2.04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
초고도 집중구조'로 규정하고 지역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집중이 과연 순전히 부정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콘텐츠산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의산업 이론에서는 창의 인력, 문화 자본, 네
트워크 효과 등이 특정 지역에 집적될 때 혁신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집적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실제로 할리우드, 실리콘밸
리, 런던의 소호 지구 등 세계적인 콘텐츠 클러스터들은 모두 특정 도시에 고도로 집중
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울의 집중은 창의산업 집적효과의 자연스
러운 결과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이를 강제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저자께서는 콘텐츠산업의 서울 초집중 현상을 창의산
업의 집적효과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으로 보시는
지, 아니면 주로 정책적 실패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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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개입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세 번째 질문은 연구의 분석 지표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라는 세 가지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산업
의 규모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본질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양적 지표만으로 
산업의 실질적 가치와 경쟁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콘텐
츠산업은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예술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 등 질적 요소가 매우 중요
한 산업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비록 매출액은 작더라도 문화적
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크다면,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콘텐츠
의 창의성, 작품성, 다양성 등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
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께서는 향후 연구에서 콘텐츠의 품질, 창의성, 
문화적 영향력 등 질적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 틀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수상 실적, 비평가 평가, 국제 영화제 초청 등의 
지표를 활용하거나, 창작자 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연구의 미래 지향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생
성형 AI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콘텐츠산업은 ChatGPT, Midjourney, Stable Diffusion, Sora 등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
통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AI 시대에는 물리적 입지나 지역적 집
적의 중요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창작자가 어디에 있든 AI 도구와 인터넷만 있으
면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자본은 여전히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께서
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의 발전이 향후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구조와 입지 패턴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지역 콘텐츠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친다. 다시 한번 이 연구가 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의미 있는 연구임을 강조하며, 저자의 답
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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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 아이돌 캐릭터의 탄생
: 촉각적 시각이 일으킨 캐릭터 변화를 중심으로

전혜정

논문요약

본 논문은 아이돌 캐릭터의 탄생 과정과 그 특성에 주목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지각 
방식이 캐릭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스마
트폰이라는 뉴미디어가 유발한 새로운 지각 방식이 이모티콘 캐릭터라는 새로운 캐릭터
군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한편, 국내 캐릭터 산업이 이모티콘 캐릭터 중심으
로 재편되면서 캐릭터의 특성이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새로운 지각 방식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인, 아이돌에서 파생된 캐릭터인 아이돌 캐릭터의 등장에도 영향
을 미쳤다. 

본 연구는 캐릭터의 특성과 수용방식의 변화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지각 
방식인 ‘촉각적 시각(Tactile Vision)’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TV나 회화 등
과는 달리, 오늘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보편화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한 보기
의 방식은 손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관여를 필수로 한다. 지금까지의 보기의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촉각이라는 지각방식이 보기의 방식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사용자는 촉각 그 자체를 통해 ‘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시각만이 개입하는 기존의 
보기는 관조적인 보기로, 보는 사람과 보이는 대상의 거리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보기의 방식은 사용자의 능동적인 촉각적 개입을 기반으로 한 ‘촉각적 
시각’을 요구함과 동시에, 촉각적 개입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호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각적 보기에 비해 높은 차원의 에이전시와 몰입도, 참여도가 발생한다. 그 결
과 촉각적 보기에서는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대상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모티콘 캐릭터는 바로 이 촉각적 보기를 전제로 한, 스마트폰 기반 메신저에서 등
장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캐릭터들은 TV 화면이나 지면상에 인쇄된 일
러스트로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주로 시각적인 대상으로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모티콘 
캐릭터는 이모티콘이 지닌 매체적 특성과 촉각적 시각이라는 지각 방식으로 인해 지금
까지의 캐릭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소비된다. 먼저 기존의 캐릭터들이 작품의 
이야기나 설정 등을 통하여 명확한 캐릭터 정체성을 구축했다면, 이모티콘 캐릭터는 메
신저 대화에서의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캐릭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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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화한다. 캐릭터의 정체성이 견고할 경우 메신저 사용자들이 캐릭터를 타인으로 인
식해 해당 이모티콘에 자신을 대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모티콘 캐릭터
는 정체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의 집합으
로 제시된다. 한편, 메신저 사용자는 이모티콘 캐릭터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수많은 캐릭터 이모티콘의 이미지들을 손으로 ‘넘겨보며(스와이프)’, 그
중에서 상황에 알맞은 이모티콘을 ‘직접 선택하여(탭)’ 대화의 맥락 속에 안착시킴으로
써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모티콘 캐릭터의 특성은 그것의 수용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모티콘 캐
릭터는 더 이상 제작자가 제시한 대로 수용해야 하는, 일방향적인 캐릭터에 머무르지 않
는다. 이모티콘 캐릭터의 비어있는 성격이나 이야기는 이제 메신저 사용자의 사용 경험
으로 채워진다. 이모티콘 캐릭터는 메신저의 일상적인 사용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사적 
캐릭터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사용’이라는, 체험적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다. 

한편, 이모티콘 캐릭터의 촉각적 지각 방식 및 체험적 속성은 물성을 지닌 굿즈
(goods)의 출시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릭터 상품이 캐릭터의 2차원 이미지를 
인쇄한 것이었다면,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는 인형이나 피규어, 일상용품처럼 만질 수 있
는 3차원의 사물 위주로 출시된다. 또한, 카카오와 라인은 자사 이모티콘 캐릭터를 오프
라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팝업스토어의 운영, 협업에 기반한 캐릭터 마케팅, 한정판의 
도입 등 이벤트성 마케팅을 전개하며 캐릭터의 소비를 이벤트 체험과 결합시켰고, 소비
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대중적 화제성과 시장성을 동
시에 확보하며 캐릭터 소비 문화를 가속화했고, 기존 캐릭터들까지 이 새로운 마케팅 회
로 안으로 편입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가령 기존의 캐릭터들이 이모티콘 캐릭터의 마
케팅 전략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하거나 이모티콘 캐릭터의 형식으로 재매개되는 등, 국
내 캐릭터 산업이 이모티콘 캐릭터군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제 캐릭터는 종류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고, 보는 대상이 아닌 체험하는 존재로 변모하였으
며, 캐릭터의 수용자들은 캐릭터와 상호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인식
하게 되었다.

아이돌 캐릭터는 바로 이러한 경험적·상호적 특성을 획득한 캐릭터의 변화를 토대로 
탄생할 수 있었다. 아이돌 캐릭터는 팬과 아이돌 간의 관계성을 대리적으로 구축하기 위
해 도입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5년 H.O.T를 비롯한 1세대 아이돌의 등장 이후 지금
까지 아이돌 산업의 전략은 날로 발전해갔다. 특히 2010년대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아이돌의 실시간 소통을 제공하는 버블이나 브이라이브, 그리고 무대 이면의 다양한 모
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돌에 대한 친밀감을 강화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신비롭고 접근 불가능했던 아이돌은 전례 없이 친근
하고 접근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존재라는 양가적 거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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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존재로 재구성되었다. 이 심리적 가까움과 실제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현실 간의 
낙차는 현실의 차원에서도 아이돌과 함께 하고 싶다는 팬의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팬덤은 일종의 대안으로써 일명 ‘아이돌 솜뭉치’나 ‘솜인형’이라고도 불리는, 아이돌을 
휴대 가능하고 언제든 함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캐릭터 인형의 형식으로 제작하기 시작
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캐릭터 인형을 데리고 다니며 옷을 사주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카페나 식당과 같은 공간에 데려가 인증샷을 찍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였으며,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돌 캐릭터 인형은 ‘팬들
이 아이돌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종의 매개자’로 기능하면서, 단숨에 매우 강력한 아이돌 팬덤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초창기의 아이돌 캐릭터는 팬덤 내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한, 비공식 굿즈
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러한 팬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2017년 BTS–라인프렌즈 협업의 BT21을 기점으로 아이돌 캐릭터는 공식 굿즈 
체계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아이돌 캐릭터의 조형방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까지 실존하는 인물을 토대로 제작하는 인물 기반 캐릭터의 경우, 데포르메의 과정을 거
치기는 하나 모델이 되는 실제 인물의 외형, 특히 얼굴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
했다. 인간의 얼굴은 한 인물의 개인성 및 주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단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T21>을 기점으로 아이돌 캐릭터는 실존하는 아이돌을 강아지나 
토끼, 고양이와 같은 동물, 식물, 나아가 상상의 존재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로 표상한다. 
다시 말해 아이돌 캐릭터는 캐릭터의 원본이 되는 실존 인물의 유사적인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공식 및 비공식 아이돌 캐릭터의 제작자들은 아이돌의 얼굴을 재현
하기보다는 그들과 닮았다고 이야기되는 동물, 아이돌이 특정한 사건 등을 계기로 얻게 
된 별명, 아이돌의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돌에게 부여된 상징색과 같은 극히 부
분적인 요소들을 캐릭터의 소재로 치환하여 아이돌의 캐릭터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캐
릭터의 소재 제작방식은 아이돌의 특정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아이돌 본
인이 직접 캐릭터 제작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위성을 획득한다. 중요한 점은 실존 인물을 
비인간적 존재로 표상하는 새로운 조형 방식 역시 이모티콘 캐릭터의 등장 이후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대리하는 이모티콘 캐릭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과정을 통해, 비인간적 존재에 인간적 존재를 투영하는 방식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졌다. 아이돌 캐릭터는 현실에서 닿을 수 없는 아이돌을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고 부
드럽고, 귀엽고 친근하며 무해하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환한 매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아이돌 캐릭터는 인형을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출시되는 한편, 캐릭
터를 활용한 영상이나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도 확장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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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아이돌 캐릭터 콘텐츠의 소비 또한 스마트폰을 매개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아이돌 캐릭터 관련 영상이나 스마트폰 메신
저에서 사용되는 아이돌 캐릭터 이모티콘, 아이돌 캐릭터의 게임과 메타버스 플랫폼에
서 경험하는 아이돌 캐릭터 콘텐츠 모두는 스마트폰에서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결국 
아이돌 캐릭터의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촉각적 시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이돌 캐릭터
에 대한 수용자의 에이전시 감각과 아이돌 캐릭터의 현전감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아
이돌 캐릭터는 팬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 과정을 제공하며 팬과 아이돌 간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의 아이돌 캐릭터는 친
밀성의 전략과 촉각적 시각으로 인해 친밀감과 현전감이 강화된 아이돌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팬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물이자 이를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려는 업
계의 전략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 캐릭터는 촉각적 시각이라는, 스마트폰의 도입을 계기로 보편화된 새로운 지
각 방식 및 이모티콘 캐릭터의 영향을 받아 등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 캐릭터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편재하고 있으며, 친밀감을 강조하는 K-pop 아이돌 산업 역시 여전히 뜨
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두 문화산업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 캐릭
터에 대한 관심 또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지각 
방식의 변화라는 관점 아래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아이돌 캐릭터의 
탄생 과정 및 그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돌 
캐릭터 연구뿐 아니라 국내 캐릭터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주제어: 아이돌 캐릭터, 이모티콘 캐릭터, 촉각적 시각, 터치스크린, K-pop, 캐릭터 산업, 
BT21



❚인문콘텐츠학회 회칙 
❚인문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 

❚인문콘텐츠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인문콘텐츠 논문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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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콘텐츠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문콘텐츠학회(The Association of Humanities Content in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방
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2.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
3.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자문 및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및 개발 성과의 출판
5. 문화콘텐츠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6.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
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분류)
1. 정회원: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자
2. 기관회원: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3.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
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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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감사: 2인
4. 분과이사: 총무, 정책, 기획, 편집, 출판, 학술, 소분과 연구, 홍보, 정보, 대외협력, 

교육, 산학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지역이사: 지부장과 약간 명의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지부가 구성되지 않은 지

역은 지역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

의원회에서 의결한다(총회는 총회개최일 2개월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회
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한다.
4. 분과이사: 분담된 업무를 총괄한다.
5. 지역이사: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6. 간사: 총무간사,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평의원회

제14조(자격과 임기) 평의원은 다년간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련업계에 
종사한 자로 하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5조(추대)
1. 최초의 평의원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2. 추가로 평의원을 추대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3.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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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평의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제17조(자격 상실) 평의원의 자격 상실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기능)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제청한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을 의결한다.
2. 평의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9조(회의)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5장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의 소집으

로 개최한다.
4.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이사, 지역이사, 편집위원, 학술위원, 출판위원, 연구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본회 제반 사업을 협의, 의

결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분과 선임이사, 지역 선임이사, 편집위

원장, 학술위원장, 출판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회의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1. 본회에는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와 출판위원회를 둔다.
2.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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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
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및 ≪인문콘텐츠≫ 간행 규정”을 따른다.

제24조(학술위원회)
1. 학술 활동의 진작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출판위원회)
1. 인문콘텐츠 총서 및 학회 차원의 기획도서 발간을 주관하는 출판위원회를 둔다.
2. 출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문콘텐츠학회 연구윤
리규정”에 따른다.

제8장 소분과

제27조(소분과의 구성과 운영)
1. 다양한 학문 전공자로 구성된 학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학문 분야별 소분과를 구

성할 수 있다.
2. 소분과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분과 연구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장 지부

제28조(지부 구성과 운영)
1.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인 지부장은 지역의 

선임이사로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평생회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자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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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

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2008년 개정회칙에 명시된 조직, 회의 등의 규정은 2008년 1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하며 기존의 임원은 2008년 12월 정기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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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
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
에 임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
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본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

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
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
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위논문의 일부를 별도의 논
문으로 발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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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2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

천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직책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

안의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9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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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
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
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
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

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 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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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

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윤리위원회
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안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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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 논
문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

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최근 3년 간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

문을 게재하였거나 3년 동안 1권 이상의 저서를 간행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회의)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인문콘텐츠』라 칭한다.
제10조(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의 투고) 
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

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 
① 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

도 게재할 수 있다.
②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2  2025 인문콘텐츠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형식 요건) 학회는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발간 45일 전(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심사비, 게재료, 추가 비용의 부담) 

① 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도 있다.

제16조(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
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제17조(논문 심사의 진행) 
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

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
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투고자와 동일 소속인 
연구자는 심사위원 선정 단계에서 배제한다.

제19조(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
시 편집위원회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별표 1>의 심사 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 게재, ⑵ 수정 후 게재, ⑶ 수정후 재심사, ⑷ 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⑵ 수정 후 게재, ⑶ 수정 후 재심사, ⑷ 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 

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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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게재 여부, 재심사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
한 후 심사위원 3인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제23조(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의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剌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
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 여부 확인)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수정이 되지 않은 경
우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제3의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위원은 수정 여부를 고려하여 재심사를 거친 후 게
재의 가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한 내에 수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26조(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
보받은 5일 이내에 <별표 3>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즉
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사위원의 평가를 최종 판단
의 기준으로 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조(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
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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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콘텐츠 논문작성양식

1. 원고작성
1) 원고작성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는다.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3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실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영문 <ABSTRACT>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ABSTRACT>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4)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저자 정보는 다음와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인 경우 소속, 직책, 이메일 (논문 역할)
   영문초록인 경우 소속, 직책. (논문 역할)
5) 논문의 부제는 : 로 표기한다.
6) 영문 Key Words는 명사, 형용사 모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유명사일 경우는 예외를 둘 적용할 수 있다. 
7) 공동저자 표기시 국문저자 일 경우 저자명 중간에 ‘·’로, 외국저자를 원어명으로 

표기할 경우 중간에 ‘,’로 표기한다.

2. 제목의 번호 붙임
1단계 : Ⅰ, Ⅱ, Ⅲ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1), (2), (3) ……
        5단계 : ①, ②, ③ ……

3. 인용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 5글자
씩 들여서 기술한다.
인용하는 내용이 영문 또는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에는 번역하여 싣되, 원어를 병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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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주
1)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2)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 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

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5. 각주의 인용문헌 표기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국문도서 

∙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〇쪽.
 예) 김교빈, 문화콘텐츠론, 동방미디어, 2003, 9쪽.    

   외국도서
∙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〇.
예) R. Groothuis,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 23.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 
1인 이름 표기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〇쪽.
예) 신광철, ｢트랜스미디어의 개념 이해｣, 박치완·신광철, 문화콘텐츠와 
트랜스미디어, HUINE, 2016, 36쪽.   

   ∙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〇.
예) E. Bourguignon,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Religio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Social Chang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 100.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〇쪽 
   예) 막스 베버, 조준기 옮김, 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199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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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대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김인문, ｢한국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〇〇대학교 〇〇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쪽.

5) 정기간행물/저널 속의 논문인 경우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〇권(제〇호), 학회명, 출판년

도, 〇쪽.
   예) 김현,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인문콘텐츠 제1호, 인문콘텐츠

학회 2003, 27쪽.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Vol.〇, No.〇, 출판년도, p. 〇.
   예) P. Messaris, “The global impact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Hallyu 

unbound”,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6, No. 2, 2016, p. 197.

6) 신문의 경우
   ∙ 일간신문인 경우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 온라인 기사인 경우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 온라인 자료인 경우

[제목], url, (검색일자: 명기)
예시:[4차산업 혁명위원회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354?boardName=internalData&categ
ory=,(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7)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21쪽.

   ∙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
명을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이남희, 앞의 책 (앞의 글), 21쪽.
    막스 베버, 앞의 책, 33쪽.

   ∙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한다(논문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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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치완, 에스닉 문화 콘텐츠, 21쪽.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33쪽.

   ∙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30.

   ∙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
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M. Weber, op. cit., p. 37.

6. 참고문헌 표기
  1) 분석의 대상 자료가 되는 것은 기초자료로 참고문헌 최상단에 표기한다.

   ∙ 기초자료
논문과 단행본은 나누어 적으며, 가나다 순 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역서 또한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 단행본
   ∙ 참고논문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하도
록 한다.

   ∙ 기타자료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1)에서처럼 세분하여 제시하는 대신 국내문헌
(가나다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
른다.
   ∙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

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
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Pierre Bourdieu를 ‘피에르 부르디외’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삐에르 부르디외’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
문, 각주, 참고문헌에 ‘피에르 부르디외’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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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편저자 하나만 표기하도록 한다.
예) 배상준, ｢만화와 영화의 상호 미디어성」, 영상과 상호미디어성, 김무규 
외 지음, 한울, 2013.
   정태섭, ｢다양한 미디어에서 나타난 영웅들｣, 영상과 상호미디어성, 김무
규 외 지음, 한울, 2013.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 기초자료

   ∙ 단행본
김교빈, 문화콘텐츠론, 동방미디어, 2003.
김무규·배상준 외, 영상과 상호미디어성, 한울, 2013.
막스 베버, 조기준 옮김, 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1997.

   ∙ 참고논문
김인문, ｢한국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현,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인문콘텐츠 제1호, 인문콘텐츠학
회, 2002, 30-43쪽.

Bourguignon, E.,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Religio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Social Chang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3.
Messaris, P., “The global impact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Hallyu 
unbound”,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6, No. 2, 2016.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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